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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9
논고 

I. 머리말

타자의 시선은 얼마나 객관적일까? 한국은 19세기 말까지도 서양인

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왕국이었다. 서양인들은 한국을 황

금이 많고 지하자원이 풍부하지만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개한 

나라라고 막연히 아는 정도였다. 18세기 말부터 천주교 신부들이 하

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1876년 개항이 된 이후 1880년대 들어 미

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서양의 선교사, 기

자, 여행가, 학자 등이 자유롭게 왕래하였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명

확한 정보 없이, 한국에 다녀간 적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것들을 사실처럼 인식하였다. 이러한 선입견을 바탕으로 ‘문명인’이

라는 우월적 입장에서 한국인을 ‘야만인’, ‘미개인’으로 보았다. 왜곡

된 시각에서 한국의 무엇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까?

2017년, 올해는 대한제국이 선포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해에는 우리 박물관이 소장한 대한제국기의 주요 유물을 중심으로 

『대한제국의 역사를 읽다』(역사자료총서 16, 대한제국자료집 1)를 발간하였

다.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는 우리 박물관이 소장한 19세기 말~20세

기 초의 서양 신문과 잡지에 실린 한국 관련 글을 통해, 서양인의 시

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근대사를 돌아보고자 한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역사자료총서 17, 대한제국자료집 

2)에는 총 75건의 신문과 잡지 기사를 수록하였다. 시기를 1860~70

년대, 1880년대, 1890년대, 1900년대로 구분한 다음,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860~70년대는 병인양

요와 신미양요, 1880년대는 갑신정변, 조선 특사 파견, 1890년대에

는 청일전쟁, 을미사변, 서구 문명의 수용과 외교 관계, 1900년대에

는 러일전쟁, 의병 항쟁, 고종 황제와 그의 폐위, 군대 해산과 저항 

등의 소주제로 묶었다. 또한 시대별로 서양인들의 한국 기행과 그들

이 바라본 한국인의 풍습, 특성을 다룬 글을 넣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시각의 변화상을 담고자 하였다. 

본 글은 크게 세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자료집에 수록한 75건의 

글이 실린 서양의 신문·잡지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시대

별 주요 사건에 대해 서양인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관련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대별로 서양인들

의 한국 기행과 그들이 바라본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II. 수록 신문·잡지 소개 및 역사적 의미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과 아시아 관련 서양 신문과 

잡지는 2017년 12월 현재 총 249점이다. 이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이 

2005년 용산으로 이전, 개관을 앞두고 역사관을 신설하면서, 또 

2012년 이후 대한제국실에 필요한 전시품을 확충하면서 구입한 것

들이다. 자료들 중에는 해당 호의 전체 기사가 모두 온전한 것도 있

지만, 한국 관련 글이나 삽화만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있어서 원 기

사의 발행 연도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자료집에는 249점 중에서 중복된 자료 등을 제외하고 75점을 선정

하여 수록하였다. 다만 러일전쟁 관련 기사는 매우 많아 단일 주제

만으로도 책을 엮을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본 자료집에서는 러

일전쟁의 원인과 경과를 다룬 기사만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75점은 

1865년부터 1911년 12월까지의 기사이다. 나라별로는 영국 2종 21점, 

미국 5종 25점, 프랑스 6종 29점이다. 

영국 자료는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The Illustrated London 

News)』와 『더 그래픽(The Graphic)』의 2종이다.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는 허버트 잉그럼(Herbert Ingram, 1811~1860)이 1842년 5월 

14일(토요일)에 창간한 뒤로 160여 년이 지난 2003년에 폐간되었다. 

주간지 역사상 처음으로 삽화를 수록하였고 1800년대에 매주 30

만 부 이상 판매되었던 대중적인 잡지였다. 잉그럼은 ‘그림 저널리즘

(pictorial journalism)’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사회 개혁을 선호하였

고 보스턴을 대표하는 자유당 정치가이기도 하였다. 그에 의해 잡지

에 사회적·정치적 이슈를 풍자하는 삽화가 처음으로 실리기 시작하

여 큰 인기를 누렸다. 

『더 그래픽』은 윌리엄 루손 토머스(William Luson Thomas, 1830~1900)가 

1869년 12월 4일(토요일)에 창간하였다. 토머스는 이전에 『더 일러스

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의 간행에 참여하면서 여론 형성에 그림(사진)

의 영향력을 확신하고 자신의 개혁적 성향을 잡지에 담고자 『더 그

래픽』을 창간하였다. 그는 당시 빈곤과 범죄 등 빅토리아 시대의 여

러 문제점을 삽화를 통해 알리고 해결하고자 했다. 그런 만큼 잡지

의 주된 독자는 중산층이었고 타 신문에 비해 자극적인 이미지를 

자주 실었다. 이런 이유로 『더 그래픽』은 5펜스였던 『더 일러스트레

이티드 런던 뉴스』보다 비싼 6펜스에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급 품질의 우수한 일러스트 주간지로서 자리를 굳혔다.

미국 신문과 잡지는 총 5종이다. 대부분의 기사는 『하퍼스 위클리

(Harper’s Weekly)』와 『하퍼스 (뉴) 먼슬리 매거진〔Harper’s (New) Monthly 

Magazine〕』 에 수록되었고, 그 외에 『더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The American Monthly Review of Reviews)』, 『더 크리스천 헤럴드

(The Christian Herald)』, 『레슬리스 위클리(Leslie’s Weekly)』 등이 있다. 

『하퍼스 위클리』는 뉴욕에서 발행된 정치 비평의 주간 저널이다. 플

레처 하퍼(Fletcher Harper, 1806~1877)가 형제들과 함께 설립한 하퍼 앤 

브라더스(Harper & Brothers) 출판사에서 1857년부터 1916년까지 발행

하였다. 이 주간지는 국내외 뉴스, 소설, 다양한 주제의 에세이와 유

머, 풍자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풍자화의 비중이 커서 당대 명

망 있는 삽화가들이 활동하였다. 미국 정치 만화의 아버지로 불리

는 토머스 내스트(Thomas Nast, 1840~1902)도 1862년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미국 정치인 대상의 풍자화를 그렸다. 남북전쟁 당시 풍자화로 

명성을 얻어 미국 최고의 저널로 자리매김했고 매주 약 20만 부를 

발행하기도 했다. 『하퍼스 (뉴) 먼슬리 매거진』은 『하퍼스 위클리』의 

자매지로 1850년 6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여 2017년 현재까지도 

발간되고 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월간지이다. 

『더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는 영국의 개혁적인 저널리

스트 윌리엄 토머스 스테드(William Thomas Stead, 1849~1912)가 발간한 

월간지로, 1937년까지 발행되었다. 그는 세계적인 출판 제국을 꿈꾸

며 런던(1891, 리뷰 오브 리뷰스), 뉴욕(1892,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 

멜버른(1893, 오스트레일리안 리뷰 오브 리뷰스) 등 세 곳에서 잡지를 발간

하였다.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미국 개혁과 관련한 최고의 자

료를 제공하였으며, 영국과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연대하는 데 기

여했다. 1937년에 폐간되었다.

『더 크리스천 헤럴드』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미국 주간지로 영

국 신문의 미국판을 만들려는 목적에서 조지프 스펄전(Joseph Spur-

geon)에 의해 뉴욕에서 1878년에 발행되었다. 『레슬리스 위클리』는 

프랭크 레슬리(Frank Leslie, 1821~1880)가 1855년에 창간하여 1922년까

지 발행한 문학 및 뉴스 잡지이다. 

프랑스 자료는 『르 프티 파리지앵(Le Petit Parisien)』, 『르 프티 주르날

(Le Petit Journal)』, 『릴뤼스트라시옹(L’Illustration)』, 『르 주르날 일뤼스

트레(Le Journal Illustré)』, 『주르날 데 부아야주(Journal des Voyages)』, 『라 

비 일뤼스트레(La Vie Illustrée)』 등 6종이다. 

『르 프티 파리지앵』은 1876년으로부터 1944년까지 발행되었다. 한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발행 부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나치에 협력했던 비쉬 정권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비판

을 받기도 하였다. 20세기 이전에는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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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는 금융, 패션 등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뉴스를 제공

하여 프랑스 저널리즘을 대중 매체로 이끄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

였다. 그 결과 『르 프티 파리지앵』은 1920년대에는 200만 독자를 거

느린 거대 신문이 될 수 있었다. 

『르 프티 주르날』은 모이스 폴리도르 밀로(Moïse Polydore Millaud)가 

1863년에 창간하여 1944년까지 발행한 보수적인 일간지로 『르 프

티 파리지앵』, 『르 마탱(Le Matin)』, 『르 주르날(Le Journal)』과 더불어 

프랑스 4대 일간지로 꼽혔다. 저녁에 발행되는 석간으로 상점이나 

공장 노동자들이 퇴근하면서 많이 구독하였다. 1890년대 초반까지

만 해도 200만 부까지 발행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간되는 신문

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신문이 1894년 프랑스 참모 본

부에서 일어난 ‘드레퓌스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는 

것에 실망한 독자들이 『르 프티 파리지앵』으로 옮겨가면서 1900년

대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릴뤼스트라시옹』 은 에두아르 차통(Édouard Charton)이 1843년 창간

하여 1944년까지 100여 년 동안 존속한 주간지이다. 특히 이 주간

지는 1891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잡지에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르 주르날 일뤼스트레』는 1864년부터 1899년까지 발간

된 주간지이다. 75센트에 판매되었던 『릴뤼스트라시옹』과 경쟁하기 

위해 10센트에 판매하였는데 1899년에 채색 삽화를 넣은 『르 프티 

주르날』이 발간되면서 경쟁에서 밀려 폐간되었다. 『주르날 데 부아

야주』는 1877년에 처음 발행되어 1949년까지 간행된 여행 전문 주

간지이다. 기사 대부분은 세계 여러 나라의 사실적인 여행기와 기상

천외한 허구적 이야기로 꾸며졌다. 『라 비 일뤼스트레』는 1898년에 

창간되어 1911년까지 발행되었다. 이 신문은 사진 이미지를 제공하

여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상의 신문과 잡지들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영국·미국·프랑스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 시기는 신문과 잡지에 수록하는 

이미지가 그림에서 실제 사진으로 넘어가는 때였고, 사진은 사건의 

순간을 포착하며 현장성, 사실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

었다.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한 기사뿐만 아니라 사진 자료는 당

대의 우리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II. 서양인이 본 한국의 근대사

1  1860~70년대 ― 제너럴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신미양요

18세기 후반부터 한반도 해안에는 이양선이 빈번하게 출몰하며 한

국과 서양의 충돌로 여러 사건을 야기하였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미

국과 연관된 병인양요丙寅洋擾와 신미양요辛未洋擾가 그것이다. 이들 

사건에 대한 각국 언론의 반응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병인양요는 1866년 9월 프랑스 선교사가 숨진 병인박해를 빌

미로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며 발발하였다. 4개월 뒤 프랑스 신문 『릴뤼스트라시옹』은 

1867년 1월 19일자와 26일자에 「조선 탐사」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자세하게 다뤘다. 프랑스군은 한국인들의 잔인한 해적질에 사죄를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결코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침략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인들의 해적질은 폭군의 쇄국정책

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유럽이 한국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이 서양 세계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프랑스가 한국을 침략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신문은 자국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한국인들에 대해 왜곡된 기사를 실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871년 6월 미국이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한국을 개항시키려고 무력 침략한 신미양요가 일어났다. 이에 미국 

신문 『하퍼스 위클리』는 1871년 9월 9일자에 「신미양요」라는 기사

를, 20여 년이 지난 1894년 8월 18일자로 청일전쟁 중에 「조선에 있

는 미 해군」을 게재하였다. 자매 월간지인 『하퍼스 뉴 먼슬리 매거

진』은 1898년 이후에 발행된 신문에 「아시아 해상에 있는 미 해군」

이란 제목으로 신미양요의 전모를 사진과 삽화를 곁들여 자세히 다

뤘다. 

이들은 하나같이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는 한국의 야만적

인 공격에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특히 1871년 9월 

9일자 기사에서는 악천후로 표류한 선박을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

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을 살육하는 등 미개한 행동을 하

였다며 본국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더욱이 신미양요 이후 

동양의 폐쇄적인 나라인 한국을 자신들의 힘으로 서구 문명의 품

으로 들어오게 하여 미개인들을 교화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퍼

스 뉴 먼슬리 매거진』은 흥선대원군에 의해 쇄국정책이 비롯되었지

만, 로저스 사령관의 응징으로 1882년 미국과 한국의 조약 체결이 

가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로 인해 미국의 성조기가 서울에서 나

부끼게 되었고, 학교·병원·전기·철도·기술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어 

한국이 고립과 미개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하였다. 

2  1880년대 ― 갑신정변, 조선의 특사 파견

1880년대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은둔의 나라에서 벗어나 조

금씩 새로운 세계를 접해가고 있었다.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김홍

집을 일본에 파견하고, 1881년 신사유람단과 영선사를 파견하는 등 

외국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나아가 1883년에 미국에 보빙

사를 파견하였고, 1887년에는 미국 워싱턴에 주미 한국 공사관을 

세워 초대 공사로 박정양을 보냈다. 아울러 한국은 일본과 중국 외

에 서양 열강들과 조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882년 미국을 

비롯하여 1883년 영국·독일, 1884년 러시아, 1886년 프랑스 등과 수

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한국에 외국 상선들이 많이 들어오

게 되었고 제물포와 원산은 개항장으로서 모습을 갖춰 나갔다. 

먼저 『하퍼스 위클리』는 갑신정변甲申政變에 주목하여 1894년 8월 18

일자에 로저스가 쓴 「조선인 김옥균」이란 제목의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는 당시 한국의 정세를, 개방을 원하는 민씨 가문과 보수주

의를 고집하는 흥선대원군의 대립 구도로 설명하였다. 흥선대원군

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임오군란壬午軍亂을 일으켰고, 그 일로 흥

선대원군이 납치되어 중국으로 보내졌으며, 1884년 김옥균 등의 개

화파가 주도하여 갑신정변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고종이 갑신정변을 지원했고, 명성황후가 김옥균의 암살을 사주하

였다고 밝힌 내용이다. 또 김옥균을 한국에서 가장 총명한 인물로 

평가하면서 앞선 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을 중국 방식으로 개혁

하려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잘못 파악한 것이다.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와 『더 그래픽』은 삽화를 통해 당

시의 한국 상황을 전해준다.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86

년 4월 3일자에는 제물포항에 정박한 영국·러시아·미국·일본·중국 

군함들의 활기찬 모습을 묘사하였고, 1894년 9월 1일자 「조선의 대

신」에는 1887년 당시 외무독판이던 조병식이 교자를 타고 행차하

는 전통적인 모습과 유럽식 연회에서 전통 옷을 입고 외교관들에게 

샴페인을 대접하는 삽화를 넣었다. 『더 그래픽』은 1887년 4월 2일

자 삽화에서 원산항의 분주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하퍼스 위클리』는 1888년 1월 28일자에 미국 초대 공사 박정

양과 관련하여 「조선 사절단」 기사를 실었다. 사절단이 1888년 1월

에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이들의 옷차림, 걸음걸이, 

갓 쓴 모습을 전하며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

켰다고 하였다. 이들의 방미는 미국의 직접적인 후원에 의해서 가능

했음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개

입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전구, 개틀링 기관총 등 미국

의 발명품들이 서울에 확산된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풀이하였다. 

3  1890년대 

1) 청일전쟁과 을미사변

한국이 점차 세계 무대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지만 정부는 외국 세력

에 의존함으로써 존립을 꾀하려 하였고 주변 정세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국가 재정은 더욱 궁핍해지고 농민의 고통 또한 점차 

심화되어 갔다. 농민들은 양반들에 대한 저항과 반외세의 정서 속

에 동학에 의지하며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내세운 동학농민운동을 일

으켰다. 정부는 중국에 구원병을 요청함으로써 결국 1894년 7월 25

일에 일어나는 청일전쟁에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외국 신문들은 청일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쏟아냈다. 영국 신

문 『더 그래픽』은 최신식 육해군 시스템을 보유한 일본의 우세를 점

쳤다. 1894년 7월 14일자 「은자의 왕국에 대한 권리 주장」에서는 청

일전쟁의 근본 원인을 동학농민운동에서 찾았고, 당시 고종에 대해

서는 선진 문물에 우호적이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제례祭禮에 보낸

다며 비판하였다. 8월 4일자의 「조선의 분규」에서는 청일전쟁이 선

전포고도 없이 일어났다며 ‘교활한 동양인’이라고 표현하는 등 동양

을 얕보는 유럽인의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더 일러스트레

이티드 런던 뉴스』는 1894년 8월 11일자 「조선 스케치」에서 한국에

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작 한국인들은 국제 정세에 아

무런 관심이 없고 다만 평온한 상태가 방해 받는 것에 대해서만 놀

라고 분노한다고 지적하였다. 

『하퍼스 위클리』는 청일전쟁으로 인해 서구에서 극동의 작은 나라

인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894년 8월 4일자 「조

선의 ‘사건’」에서는 청일전쟁의 결과를 쉽게 예단하지 않고 앞으로 

영국 등 유럽 6개국 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총력전이 될 것이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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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봤다.  

그런데 1894년 11월 일본이 중국의 뤼순을 점령하자, 『하퍼스 위클

리』는 12월 1일자 「조선의 상황」 기사에서 “현재 조선에는 일본의 영

향력이 가장 지배적이며, 이는 조선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최

선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는 지속되어야만 한다.”며 일본에 힘

을 실어 주었다. 더욱이 러시아보다 일본의 지휘를 받는 것이 한국

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며 노골적으로 일본을 지지하였다. 

한편, 『르 프티 파리지앵』은 1894년 8월 12일자 「조선 소식」에서 이

론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지만 일본과의 개항 조약으로 일본

에 종속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확전되면 심각한 영

향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기도 하였다. 『르 프티 주르날』은 1894년 

9월 3일자 「조선에서」를 통해 청일전쟁의 원인을 국제적인 시각에

서 분석하였다. 한국이 일본과 통상조약을 맺은 이래 미국·영국 등

과 교역을 시작하자 러시아가 한국의 동해안에, 중국이 서해안에, 

일본이 남해안에 각각 진출하여 점차 한국 내 영향력을 늘려간 것

이 청일전쟁의 원인이라 분석하였다. 두 프랑스 신문은 청일전쟁이 

불행한 비극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결과로 한국에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청일전쟁이 끝난 뒤 승리한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랴오둥반도를 할

양받지만, 러시아 등의 삼국 간섭으로 1895년 4월 중국에 다시 반환

하였다. 그러자 한국 내에서는 친러 정책이 추진되었고 이에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위축된 일본이 1895년 10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

미사변乙未事變을 일으켰다. 『르 주르날 일뤼스트레』, 『르 프티 파리

지앵』, 『릴뤼스트라시옹』은 이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들 프랑

스 신문은 고종을 나약한 왕으로 기술한 반면 명성황후는 매우 영

리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결단력 있는 인물로 묘사하였다. 고종은 

왕비가 살아 있을 때 그녀의 도움으로 왕위를 지킬 수 있었다며 당

시 정국을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친중파와 친일파 간의 양강 구도

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을미사변을 친일파의 승리이자 한국 내 일본

의 주둔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고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기까지 

하였다. 

2)한국의 서구 문명, 기차와 전차

1890년대 신문에서는 한국의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풍경도 담았다. 

서양의 근대 문물이 전래되면서 철도와 전차도 한국에 들어왔고 서

양 언론은 이에 주목하였다. 1896년 미국인 모스가 경인선 부설 허

가를 받고 이듬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재정난으로 경인선 부설권

을 일본에 넘긴 뒤 1899년 9월 개통되었다.

이 즈음에 『하퍼스 위클리』는 1898년 1월 29일자에 「한국의 첫 번

째 철도」라는 기사를 실었다. 한국은 향후 상업적 활용 가치가 높다

면서 철도 부설권을 얻은 모스에 의해 철도 건설 공사가 시작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제 철도는 강력한 문명의 힘으로 작용

하여 폭정과 무지의 낡은 질서를 타파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유구한 역사, 고유의 글자와 천혜의 자연을 가

진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라는 조언을 하

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 시내에 1899년 5월부터 서대문에서 홍릉까지 오가는 전

차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하퍼스 위클리』는 1899년 7월 15일자 

「한국의 전차」에서 “은자의 왕국이 문명을 향해 내딛는 첫 번째 발

걸음”이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

차 바퀴에 어린아이가 끼어 죽자 화가 난 사람들이 전차와 발전소를 

부숴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며, 새로운 문명과 여성에 대한 진보적 

발걸음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3) 한국의 외교

1890년대는 한국과 중국이 대등한 관계로 조약을 맺은 시기이기도 

하다. 1899년 9월에 체결한 한청통상조약은 한국과 중국이 처음으

로 대등한 관계로 맺은 근대 조약이다. 

미국의 『하퍼스 위클리』는 1904년 1월 30일자 「극동 지역의 위기 - 

한국에서 보고 겪은 일」에서 1890년 대왕대비인 신정왕후가 사망

하여 중국이 조문단을 파견한 일에 대해 기록하였다. 당시 한국 정

부는 속국이 아닌 독립국으로서 조문을 받고자 하였기에, 고종은 

중국의 조문단을 궁궐에서 맞고 싶어 했다. 그러나 양측의 힘겨루

기 끝에 결국 고종은 영은문까지 나아가 조문단을 맞이해야 했고, 

심지어는 서울 대문의 열쇠를 조문단 숙소였던 태평관에 보관해야 

했다고 기술하였다. 독립국의 왕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고종의 모습

이 우습게 보인다면서, 한국은 여전히 중국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고 하였다. 

한편, 신문들은 청일전쟁 이후 한국을 둘러싼 일본·중국 외에도 러

시아·영국·독일 등 해상무역 강국의 갈등을 기사화했다. 『하퍼스 위

클리』의 1897년 7월 24일자 「조선과 조선인」,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의 1898년 3월 19일자 「한국, 황해로의 관문」 기사가 그

렇다. 특히 「조선과 조선인」에서는 한국이 문호를 개방한 뒤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한국이라고 하였다. 한국은 임진왜란 이후 침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한국인에게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좋다는 것이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며 내정 간

섭을 하였지만, 실은 한반도에서의 지배적인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4  1900년대 

1) 러일전쟁과 의병 항쟁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였다.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신생 

제국주의 일본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와의 전쟁은 제국주

의의 세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작성된 『더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의 「전쟁의 전리품으로서의 한국」은 한국을 둘러

싼 러·일 간의 세력 다툼과 그 사이에 영국·프랑스·미국의 이해관계

를 잘 보여준다. 두 나라의 직접적인 대립은 러시아가 만주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부동항의 출구로서 한국이 필

요한 반면 일본은 자국 내의 과밀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의 미래는 현명한 통치 

제도와 외국이 주도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의 중립성에 달려 있다고 

평가하였다. 

러일전쟁 발발 직전의 모습은 『릴뤼스트라시옹』 1904년 2월 13일자 

「극동 지역 소식」에서 대규모 일본군이 한국에 상륙하여 작전을 펼

치는 장면에서 읽을 수 있다. 『하퍼스 위클리』는 1904년 2월 20일자 

「한국의 운명」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처지를 기술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매우 흥미롭고 가치가 높은 당당한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정치적 병폐와 수직적 갈취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

고, 근대 국가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똑

똑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한국이 일본

에 합병되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러일전쟁 중에 『하퍼스 위클리』는 1904년 3월 5일자 「전쟁의 전개 

상황」에서 러일전쟁의 발발 배경과 1903년 10월부터 1904년 2월 25

일까지 전쟁의 경과를 자세히 다뤘다. 『릴뤼스트라시옹』은 1904년 

4월 23일자의 「한국에 온 일본군」에서 한국에 파병된 일본군 관련 

내용을 실었다. 한국에 일본군 배치가 완료되었고 많은 한국인이 

무기와 식량을 운반하는 짐꾼으로 징용되었다는 점을 흥미롭게 지

적하였다.  

『더 그래픽』은 1904년 6월 11일자에 경운궁 화재를 삽화로 보도하

였다. 러일전쟁 중이던 1904년 4월 14일 화재로 경운궁의 함녕전·중

화전 등 주요 전각이 불에 탔는데 일본의 소행으로 의심된다고 하

였다. 『릴뤼스트라시옹』은 일본군이 1904년 5월 랴오둥반도에 상륙

한 뒤인 1904년 7월 2일자 「압록강 전투」 기사를 통해 일본이 뛰어

난 대포를 갖춘 덕에 압록강 전투에서 승리의 기선을 잡았다고 하

였다. 

신문 자료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사는 『하퍼스 위클리』 1904년 5

월 28일자에 실린 「한국 스파이의 최후」이다. 일본군의 정보를 빼내 

러시아군에게 넘기려다 붙잡힌 김사종이란 인물의 스파이 행각을 

로버트 던이 소개하고 있다. 그는 김사종이 사형 당할 당시의 상황

과 사형장에 몰려든 한국인들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묘사하였다. 김

사종의 눈이 가려질 때 한국인들은 긴 담뱃대에 불을 붙였고, 총알

이 발사되어 그의 머리가 떨어질 때에는 노골적으로 웃기까지 하였

다면서, 같은 한국인들이 김사종에 대해 보여주는 무관심과 경멸감

을 담아내었다. 이와 관련한 기사가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

스』 1904년 6월 25일자에 삽화로도 실렸다. 

한편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저항한 의병운동 관련 기사도 보도되

었다. 『르 프티 파리지앵』은 1904년 12월 18일자에 다음과 같은 내

용을 실었다. 서울 인근에 살고 있던 농부 세 명이 서울에서 의주로 

향하는 철로에서 선로 변경 장치를 발견하고 이를 조작하였는데, 순

찰 중이던 일본 헌병에게 발각되어 군사법원에서 러시아를 위한 행

동이라며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일본은 이를 언론에 알릴 목적에서 

사형장인 서울 공덕리까지 공인 사진사들을 인력거로 데려와 처형 

장면을 찍도록 하였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나무 십자가에 

묶인 채 60미터 거리에서 일본군의 조준 사격에 의해 처형되었는데, 

기사에서는 그들의 주검이 일본군의 사격 연습 대상일 뿐이었다고 

기술하였다.  이들 세 명은 김성삼金聖三·이춘근李春勤·안순서安順瑞이

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1904년 9월 2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1904년 9월 21일 경의선 부설 작업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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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다 일본군에게 붙잡혀 총살당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기려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2) 고종 황제와 강제 퇴위

고종은 1897년 대내외에 자주독립국가임을 천명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하퍼스 위클리』의 1900년 8월 25일자 「오늘날의 한국」

에는 대한제국을 선포할 당시의 한국 사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명

성황후가 시해되자 고종은 불안 증세를 보였고 결국 아관파천을 단

행하였다. 한편 독립협회의 힘으로 8,000여 명이 응집한 만민공동

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하였고 한국 내에서 높아가는 미국의 영

향력을 비중 있게 다뤘다. 

고종 황제는 광무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개혁의 성과를 국내외에 알

리고자 1900년에 파리 만국박람회에 대한제국의 전시관을 만들고 

한국 제품들을 보내 전시하였다. 『르 프티 주르날』은 1900년 12월 

16일자에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의 모습을 삽화로 전하고 있다. 

또한 『하퍼스 먼슬리 매거진』의 「한국과 황제」에서는 대한제국 황

제의 알현실과 알현 과정 그리고 대기실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이 글의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러시아 공

사관에서 나와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의 일로 보인다. 알현실은 한

국식 건물에 프랑스산 카펫, 한국 의자와 유럽 의자, 미국산 스토브, 

이집트산 담배와 유리잔, 일본산 광천수 등으로 꾸며진 유럽풍 방이

었다. 이는 당시 대한제국이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있었음을 사실적

으로 보여준다. 고종 황제는 훈장을 단 곤룡포에 익선관 차림이었는

데, 자주 웃고 쾌활하며 국제 관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평가

하였다.      

『라 비 일뤼스트레』는 고종의 초상화를 그린 네덜란드 화가 네지에

르의 인터뷰 기사를 1904년 1월 29일자 「한국 그리고 황제」에 실었

다. 네지에르는 1902년 6월 서울에 머물렀는데 황실 측의 부탁으로 

경운궁에 들어가 곤룡포에 익선관을 쓰고 훈장을 달고 있는 고종 

황제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황제의 행차 

광경, 황제의 권한, 서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국 정부에 어

떻게 권력을 행사하는지, 프랑스인의 영향력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

였다. 『르 프티 파리지앵』은 1905년 10월 8일자에 미국 대통령 루스

벨트의 딸이 세계일주 여행 중에 한국에 들렀고 고종 황제를 알현

하였으며 식사까지 초대받았다는 내용의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뒤 고종 황제의 절대 권력과 광무개혁이 퇴색해 

가는 과정을 담은 글도 눈에 띈다.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

스』 1907년 7월 27일자, 『더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일본의 한국 지배가 부당함을 열강에 

호소하였지만 실패하였고 결국 그 이유로 퇴위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로써 황위가 순종에게 양위되었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당시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3) 군대 해산과 저항

1907년 7월 일제의 강요에 의해 고종 황제가 폐위되었을 뿐만 아니

라 군대마저 해산되자 여러 신문에서 이와 관련한 기사를 쏟아냈

다. 『르 프티 주르날』은 1907년 8월 4일자 「혼란에 빠진 한국」에서 

일본은 과도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로 한국을 보호령으

로 만들었으며 이에 항의하는 고종을 폐위시키고 일본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할 이척李坧을 황제로 임명하였다고 하였다. 

『릴뤼스트라시옹』은 조국의 독립과 국가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한 한국인들의 의병 활동에 주목하였다. 1907년 8월 10

일자 「한국에서의 일본인」에서는 의병 봉기가 거세어질수록 일본인

들의 탄압은 가혹해졌고 한국인들은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처형되었

다고 하였다. 특히 담양에서 활동했던 의병이 붙잡혀 처형당했는데, 

일본군의 50미터 사격 연습 과녁으로 이용되었다고 하였다. 1907년 

9월 7일자 「서울 사건」은 한국군의 움직임을 비교적 자세히 다뤘다. 

한국군이 해산을 요구받게 되어 ‘반란’을 일으키자 일본군은 경운

궁으로 향하는 길목과 종각 사거리에 기관총을 설치하였고, 두 나

라 군대 간의 충돌 과정에서 도망치는 한국 병사들을 뒤쫓는 일본

군의 인간 사냥이 이어졌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1908년 2월 29일자 

「일본에 간 한국 황태자」에 순종 황제의 이복동생인 영친왕 이은李

垠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는 기사를 실었다. 순종 황제가 즉위한 

뒤 영친왕 이은은 후사가 없는 순종의 뒤를 이을 황태자가 되었다. 

1907년 10월 일본 요시히토 황태자가 한국을 방문하였고, 그해 12

월 이토 히로부미가 황태자의 대후견인으로 임명된 후에 황태자는 

그와 함께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몇 년 후 일본의 왕자가 되어 대

한제국 황위에 오를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1926년 6월 순종 

황제가 승하한 뒤에 영친왕으로 그 뒤를 이었다. 

IV. 서양인이 보고 들은 한국과 한국인

1  1860~70년대 한국 기행

1860~70년대 이전의 한국은 서양인들에게는 실제로 가서 본 사람

이 거의 없는 미지의 나라, 베일 속에 가려진 은둔의 나라였다. 영국 

신문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65년 1월 7일자 「아시아 

동쪽에 위치한 조선의 모습」에서는 한국의 수도를 ‘김포’로 표기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했다. 그럼에도 ‘실제 다녀왔던 

사람의 글’이라며 제목을 달아 서양인들에게 틀린 정보를 사실처럼 

전달하였다. 

『하퍼스 위클리』의 1894년 8월 18일자 「조선에 있는 미 해군」은 

1860~70년대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당시 서양인들에

게 한국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아무도 조선이나 조선의 생산품 혹은 조선인들에 대해서 아는 바

가 없었고, 백인들 중 은밀한 방문이 아닌 제대로 조선을 갔다 온 사

람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그곳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

다며 한국에 대해 기술하였다. “조선은 부가 넘쳐나고 경치는 그림

처럼 매우 아름다우며 길은 거의 지나가기가 불가능하고 주민들은 

키가 거인처럼 크고 힘은 장사에다 사나움은 마치 호랑이와 같고 

무기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발명품 같고, 그들의 사격술은 윌리엄 

텔에 견줄 만하며 그들의 지략은 한계가 없고 그들의 용기는 테르

모필레의 역사적인 방어와 맞먹는다.”라고 하였다. 한국인들은 지략

과 용기를 갖췄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릴뤼스트라시옹』은 1867년 1월 26일자 「조선 탐사」에서 연구되지

도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한국에 대한 소식을 “교황 파견 선교사

들의 서신 모음”을 참고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선교사들이 한

국 곳곳에 교회를 설립해 포교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소식을 전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문 자료를 통해 당시 서양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정도

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은 한반도에 사는 몽골족으로 중국에 조공

을 바치며 외국인들에게 문을 굳게 닫은 나라이고, 영국보다 조금 

큰 땅덩어리에 산악 지대가 많은 지형의 나라로 이해하였다. 이들이 

가장 흥미를 느낀 것은 흰옷과 갓이었고, 남성들에 대해서는 키가 

크고 중국인보다 훨씬 호감 가는 생김새를 갖추었다고 언급하였다. 

2  1880년대 한국 기행

1880년대는 부산·원산·인천 등지에 개항장이 생기고 여러 나라들

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뒤라 외국인들의 입국이 비교적 자유로워지

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한국을 실제로 여행하는 서

양인들이 늘어났고 이들에 의해 한국의 사실적인 모습이 기록으로 

담겼다. 한국의 지형부터 행정구역, 역사, 문화, 수도 서울, 조선의 왕, 

조선인의 특성 등 왜곡된 표현도 많지만 보다 사실적인 모습을 담고

자 노력하였다. 이제 한국의 풍경에서는 한국의 것만이 아닌, 서양

적인 모습들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물포항과 원산항에 서

양의 상선들이 정박하고, 개항장에는 서양 상점과 서양 물품들이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그들로 인해 돈을 벌게 되는 사람들도 생겨나

게 되었다.  

영국 기자 히스는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86년 4월 3

일자 「조선 여행」에 1885년 한국을 방문했던 일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상하이를 거쳐 제물포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제물포에 정박해 

있던 영국·러시아·미국·일본·중국 등의 군함을 보면서 매우 활기를 

띤 항구라고 여겼다. 또한 제물포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의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돈을 받지도 않고 밤에 횃불을 밝혀줬다며 

한국인들의 친절을 감명 깊게 그렸다. 

『하퍼스 위클리』 1889년 1월 12일자에는 주한 미국 공사관 서기관

을 지낸 찰스 샤이에 롱 베이가 1880년대 한국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한 글 「한국, 조선 땅」이 실렸다. 그는 자신이 서울에 근무하면

서 알게 된 한국의 실제 모습을 비교적 사실에 가깝게 묘사하고 있

다. 그가 묘사한 1880년대 한국을 살펴보면 토속적인 어촌에 불과

했던 제물포에 외국인 거주지가 조성되고, 맥주와 럼주 등 다양한 

서양 물품을 파는 상점과 외국인이 운영하는 호텔도 생겨났다. 5천 

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은 더 이상 은둔의 나라가 아니며, 이미 미국

과 유럽으로 두 명의 대사를 보낸 자유 진보주의의 나라로서 세계

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고 보았다. 훌륭한 명성과 지성을 갖춘 태

조가 조선을 개창한 이래, 위대한 조선의 위대한 왕을 알현하게 된 

경험에 대한 만족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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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90년대 한국 기행

1890년은 한국이 개항한 지도 15년이 지난 때이다. 결코 변할 것 같

지 않던 쇄국의 나라, 한국이 조금씩 변해갔다. 한국을 찾는 서양인

들도 예전과 달리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한

국에 대한 기록이 더욱 풍부해졌다. 다만, 그들이 파악한 한국인의 

특성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편견을 정당화시키는 것에 불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인 육군 대위 아서는 『하퍼스 위클리』 1894년 12월 1일자 「조선

의 상황」이란 글에서 한국인의 특성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인의 두

드러진 특성으로 무관심을 꼽으며, 이런 무관심이 조선을 발전이 없

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은 『경국대전』

에 따라 모두 사형에 처해졌고 이로 인해 한국 고유의 예법과 관습

을 지켜왔다고 하였다. 한국인의 또 다른 특성으로 부도덕성, 야만

적 미개함, 무력함, 쇠락한 문명 등을 거론하였다. 특히 한국에 개와 

호랑이가 많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지적하였다. 

『하퍼스 위클리』 1898년 1월 15일자에는 잭슨이 쓴 「말 타고 한국 유

람」이라는 글이 실렸는데, 제물포와 서울을 거쳐 원산으로 가는 여

정을 담고 있다. 한국의 풍경과 한국인들을 아름답고 흥미롭게 기술

하고 있지만, 한국인을 얕보는 표현도 곳곳에 보인다. 그는 점차 한

국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서도, 원산의 활기찬 일본인 마을을 언

급하면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할 때 희망적이라는 견해를 드러낸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글들도 눈에 띈다. 

프랑스 신문 『주르날 데 부아야주』는 1894년 9월 2일, 9일, 16일자에 

3회에 걸쳐 프랑스인 드메의 한국 여행기를 「조선 그리고 조선인」이

란 주제로 실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고령의 관료에게 베푸는 기

로연耆老宴이나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공공 구

제를 매우 좋은 전통이라 소개하였다. 또한 어릴 때부터 덕德을 알

고 배우도록 『삼강행실도』를 전국에 배포하는 것도 높이 평가하였

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면서 한국은 이미 일본의 손

아귀에 들어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더 일러스

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8년 3월 19일자에 실린 삽화는 러시아 공

사관이나 서울에 온 영국 군인들의 모습 등 1890년대 서울의 모습

을 잘 담고 있다.  

한국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이 숨겨져 있는 기사들도 

있다. 『하퍼스 위클리』 1894년 8월 4일자에 실린 「조선」에서는 한국

은 공공 교육도, 깊은 신앙심도, 무역도 별로라고 폄훼하였다. 특히 

전근대적인 경제 체제를 보여주는 엽전을 사용하고 있다며 비꼬기

도 하였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노예 같은 삶을 영위

하던 백성들이 무자비한 조정의 폭정에 반기를 든 것이라 평하였다. 

『르 프티 파리지앵』은 1894년 8월 12일자 「조선 소식」에서 얼굴을 

가리며 밤에만 외출하는 불쌍한 여인의 삶을 이야기하며 한국에서 

여행하기의 불편함에 대해 토로하였다. 『더 그래픽』은 1894년 8월 

24일자 「서울 탐방」에서 제물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풍

경을 묘사하였지만 한국의 예술은 중국과 일본의 예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 그 이상은 없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는 중국에서의 극심한 빈곤은 보이지 않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깨끗하고 단정해 보이며, 엄청난 크기의 가체를 쓴 여자들의 

모습이 신기하다고 썼다.  

비록 서양의 물품과 문화가 들어오고는 있었지만 전통의 의식주를 

바꾼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서양인들은 한국인의 

머리와 흰옷, 갓, 담뱃대에 관심을 가지며 흥미롭게 보았다. 한국인

들의 독특한 복식의 연원을 찾아보려는 기사도 있다. 『더 일러스트

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4년 9월 8일자 「돼지 꼬리 머리와 정수리 

머리 매듭」에는 한국인의 독특한 상투 머리가 중국의 돼지 꼬리 머

리와 유사하다고 언급하였다. 『하퍼스 위클리』는 1895년 1월 5일자 

「애도의 나라」에서 더러운 환경에서도 한국인들이 흰옷을 입고 갓

을 쓰는 이유를 중국 조문 의례의 관행 때문이라며 근거 없는 설명

을 하기도 하였다. 

4  1900년대 한국 기행

1900년대에 들어서면 서양 문물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변화된 한국

의 모습을 묘사하는 기록이 주목된다. 특히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풍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동차의 등장이다. 1909년 

2월 20일자 『더 그래픽』, 같은 해 3월 7일자 『르 프티 주르날』은 한

국에 자동차가 처음 선보이자 평소에는 매우 무관심한 표정의 한국

인들이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삽화로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하

퍼스 위클리』는 1904년 4월 16일자 「일본에서 한국으로」에서 부산

항, 제물포항, 서울을 본 인상을 담고 있다. 제물포 부두 근처 언덕 

위의 영국 영사관, 당구대, 테니스장, 도서관을 갖춘 클럽의 모습, 제

물포에서 서울까지 놓인 경인선, 남녀 모두가 이용하는 서울의 전

차, 한미전기회사의 빨간 벽돌 건물, 서양식의 웅장한 교회와 공사

관 건물 등 이국적 모습을 삽화로 담아내었다.   

『더 크리스천 헤럴드』 1909년 3월 11일자의 「어두운 한국에 복음을 

전하다」는 한국에 처음으로 건너온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당시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국의 각 가정에 성경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일본에서 ‘밀려난’ 사

람들로서 도덕관과 인생관이 느슨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서가 필

요하다고 진단하여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다.  

그런가 하면 1900년대가 되어도 한국인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과 풍

습도 있다. 『더 그래픽』은 1902년 2월 8일자에서 설날의 민속놀이 

가운데 석전石戰을 소개하였고, 1904년 3월 5일자에는 흰옷을 입고 

갓을 쓰고 담뱃대를 문 채 밀밭을 지나는 한국인을 묘사한 삽화를 

넣었다. 『주르날 데 부아야주』는 1911년 12월 14일자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것들 - 한국의 모자」에서 다양한 형태의 갓을 소개하면서 

그 유래를 전한다. 기원전 어떤 임금이 백성들의 폭력성을 억누르기 

위해 외출할 때에는 자기瓷器로 만든 모자를 쓰도록 하고, 만약 이를 

깨뜨리면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모자를 깨뜨리지 않

으려고 백성들은 진중하게 되었고, 이후 모자는 자기에서 말총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흥미롭다. 『릴뤼스트

라시옹』의 1904년 5월 14일자 기사에는 한국인의 특색 있는 의식으

로 장례식과 결혼식을 소개하였다. 『르 프티 주르날』 1907년 8월 4

일자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는 한국의 유일한 매력은 맑은 날

씨이며 한국인은 무기력하고 천성적으로 나태하고 지저분하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여성이나 춤 등의 한국 문화에 대한 상반된 해석도 있다. 

『라 비 일뤼스트레』 1904년 3월 25일자 「한국 궁정에서」는 앵거스 

해밀턴이 고종의 형인 이재선의 초대로 궁 연회의 예행연습을 보고 

쓴 글이다. 그는 한국의 춤 동작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우아하며 환

상적이라 묘사하였다. 그들의 동작에는 힘과 논리가 있고 시선은 수

줍고 태도는 절제되어 있으며 모든 자세에는 예술적 섬세함이 깃들

어 있다고 하였다. 

반면, 『레슬리스 위클리』 1906년 1월 25일자 「미국 여성의 한국 방

문 - 8회 ‘은둔의 나라’의 작고 못생긴 여자들」에서는 한국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한국 특파원이었던 엘리너 프랭클

린의 글로, 한국 여성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지 않으며 예쁘다고 

할 만한 얼굴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부정적으로 서술했다. 한국 여성

은 못생겼다고 이렇게까지 단언하는 이유는 외모에 정신세계가 반

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주르날 데 부아야주』는 1901년 4월 6일자 

「한국에서의 모험」에서 한국과 관련하여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엘리스 대령 부녀가 한국 여행 중에 겪은 일화로 한국 

노인의 황당한 손님맞이에 대한 것인데, 조선에서 벌어졌다고는 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한국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완전히 

기묘한 나라로 묘사하면서 한국 여행 후에는 얼굴이 지저분한 사람

만 봐도 한국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

였다. 『주르날 데 부아야주』가 사실적인 여행기와 더불어 소설적인 

이야기도 함께 싣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한국 관련 이야기가 실리게 

된 것 같다. 이 기사를 통해 당시 많은 사람이 한국에 관해 잘못된 

편견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186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한국을 바라보는 서양인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볼 수 있었다. 1860~70년대 한국은 서양인들에

게는 사전 정보가 거의 없는 미지의 나라였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를 통해 서양 세력을 충격적으로 접한 조선은 더욱 폐쇄적이 되었

다. 개항 이후 1880년대에는 서양 열강들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장에 외국 상선들이 오가고 외국인 상점이 생겼으며 외국 물품

들이 유입되었다. 1890년대는 철도와 전차가 신설되면서 서울의 모

습도 크게 변화되었다. 공사관 건물, 호텔 등이 들어서고 외국인들

이 거주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일본을 포함한 서양 열강들의 이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

졌다. 청일전쟁과 을미사변으로 한국은 더 이상 평화롭지 못했다. 

더욱이 1900년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서의 영향력

을 더욱 강화하였다. 결국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1907년 7월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고 말았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 상태로 만들어 나갔다. 

한편 우리에게 186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는 놀라울 정도로 급변

하는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는 보지도 듣지도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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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못했던 근대적 물품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럼에도 한국인

들은 의식주에서는 극히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스럽게 지켜가

고 있었다. 서양인들은 이런 한국과 한국인의 문화를 신기해하면서

도 비문명적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자료집에 실린 기사들을 보면 서양인들의 시각도 천차만별이다. 

특히 한국인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인 흰옷과 한복, 담뱃대, 갓, 진흙

으로 지은 초가집, 온돌 등을 매우 이국적으로 바라보았다. 이에 대

해 5천 년 역사를 지닌 한국의 고유한 문화라 인정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자신들의 문화

를 우수한 것으로, 한국의 문화는 빨리 개선해야 하는 미개한 것으

로 상정하는 문명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정치적으로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리라고 예견하면서 자신들의 이

익을 위해 일본의 침략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편이 미

개한 한국을 위해서 훨씬 좋다고까지 말하였다. 

이번 자료집의 발간은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째, 그동안 불

분명하게 사용되었던 삽화나 사진들의 출처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연유와 맥락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

는 기사도 적지 않다. 1890년 조대비의 국상에 조문 온 중국 사신들

을 맞이할 때에 한국이 자주국임을 내세우고자 했던 외교적 신경

전,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의 스파이라며 일본에게 총살당한 한국인, 

일본이 한국 침략을 목적으로 부설하던 철도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명목으로 총살당한 의병 등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이다. 셋째,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 서양인들이 한국을 다녀

간 후 쓴 저서들이 적지 않게 번역되었지만, 한국 관련 신문 기사들

을 각 시대별·사건별로 모아 완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기사들 중에는 사실무근인 것도 있지만 그 행간에는 현재 우

리를 돌아보게 하는 글들도 적지 않다. 이 자료집은 단지 100여 년 

전 서양인의 한국 인식을 살펴보려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는 않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되새기려는 의미도 

있다. 100여 년 전 한국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세계에 너무 무지

하였다. 자신을 꼭꼭 감추는 것, 문을 닫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

각하였다. 부국강병의 근대적 자주국의 면모를 갖추지 못해 일본과 

서구 열강에 휘둘렸고 결국 국망의 아픔까지 겪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ies, 

Joseon society experienced several drastic sea changes. 

The country, which had perceived China as the biggest 

country in the world, watched with horror Western 

ships come and go in its waters. Joseon persistently ad-

hered to the closed-door policy, rejecting requests from 

Western powers for opening up to trade. In so doing, 

Korea engaged in battles with France in 1886 (Byeo-

ngin Yangyo, the Foreign Disturbances of 1866) and 

with the U.S. in 1871(Shinmi Yangyo, the Foreign Dis-

turbances of 1871). When King Gojong regained con-

trol over the government in 1876, the treaty of Gangh-

wa was signed with Japan, which at last opened the 

hermit kingdom up to Japan and then to Western 

countries. As a result, missionaries, journalists, paint-

ers, anthropologists, writers, and merchants began to 

travel to the Korean Peninsula. After returning to their 

home countries, they wrote articles in the forms of 

travelogues, reports, stories, and news articles about 

what they saw and felt during their stays in Korea.

This publication includes a collection of 75 articles 

published in western newspapers and magazines cur-

rently stor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se-

lection was carefully made in order to reflect o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as seen through Western eyes.

While the authors appreciated the long history and 

unique culture of Korea, they viewed Koreans as bar-

barians and thus Korean society as a subject that 

should be civilized as soon as possible. 

This book is broken into sections such as Byeongin 

Yangyo, Shinmi Yangyo, Gapsin Coup of 1884, Si-

no-Japanese War, the Eulmi Incident of 1895, Rus-

so-Japanese War, the abdication of King Gojong, the 

disbandment of the military, and the uprisings of the 

Righteous Armies. These articles clearly show that Ko-

rea fell prey to the world powers like Japan, China, 

Russia, the U.K., the U.S., and France as they vied to 

expand their interests in the Far East. In particular, 

some articles speculated on the future of Korea with 

regard to Japan’s blatant colonial ambitions.

Many of the books written by Western authors who vis-

ited Korea from the end of 19th and early 20th centu-

ries have been translated into Korean. However, this is 

the first work of its kind that presents the translations 

of the full texts of Western 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s, most composed around 150 years ago, about 

Korea.The significance of this project is great because 

this book introduces us to the stories, big and small, 

that allow us to better understand the lesser known 

parts of history. Also, it has value in identifying the 

sources for the illustrations and pictures that have thus 

far been circulated with no clear references.

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가. 100여 년 전 서양인의 한국 인식을 보면서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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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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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70년대-PART I 

강화〔조선〕, 1866년 10월 22일

편집장님 귀하

『릴뤼스트라시옹』은 흥미로운 사건이라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

도 독자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을 알기에 주저 없이 이 서신을 보냅

니다. 프랑스에서 중국과 일본보다 멀지만 두 나라와 비슷한 이웃 국

가, 어쩌면 형제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만 들어봤을 것입니다. 선

교사회 신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먼 타향까지 누가 올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뱃사람들에게도 물에 잠긴 이 주변 땅은 쓸모없는 곳

이었습니다. 조선은 최근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탐사한 중국이나 일본

만큼 문을 굳게 닫고 있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프랑스와의 통상도 당

연히 없었습니다. 거래의 안전이 최소한도 보장되지 않고 전함도 가지 

않는 곳에는 상인들도 발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조선인들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배보다 더 잘 

만든 배(정크선)에 선구船具를 잘 갖추고 배를 능숙하게 몰아 바다로 나

갑니다. 해적질을 하는 모습이 마치 매일 말레이시아 바다를 누비는 

대담한 해적과도 같습니다. 중국의 동해안(황해)은 모두 이런 형태의 

약탈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상하이와 닝보의 통상도 아주 지독한 곤

욕을 겪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선의 해적들이 유럽이나 미주의 

선박을 공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866년) 8월 9일, 미국의 제너럴셔먼호가 선주1 

프레스턴의 지휘하에 즈푸(옌타이)에서 출항하였습니다. 배 위에는 한 

명의 중국인 조타수와 두 명의 영국인 호가스와 토머스2 ― 후자는 복

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보다는 문헌학 연구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 

가 타고 있었습니다. 왕궁이 있는 수도 서울(한성부)까지 연결된 장강3 

(대동강)에 다다랐을 때, 조선의 배들이 접근해 셔먼호를 둘러싸고 거칠

게 나포하였습니다. 토머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선원들

과 승객들을 선실 간이침대에 묶고, 약탈을 마친 뒤에 떠나면서 배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잔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

니다.4 지금까지는 조선인들이 단순히 약탈과 노략질만 해왔기 때문에 

이 끔찍한 행위는 더욱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한 예로 지난 6월 카

를린 선장이 이끄는 서프라이즈호5도 약탈을 당하긴 하였지만 아직

도 멀쩡히 상하이 인근에서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안선을 따라 선박을 끌고 온 로즈 해군 소장은 이 같은 해적질

에 대해 자발적이든 강제로든 명백한 사죄를 받아내겠다고 다짐하였

습니다. 이에 로즈 해군 소장은 중형 군함인 프리모게호, 소형 쾌속 전

투함인 데룰레드호와 포함 타르디프호를 이끌고 즈푸에서 출발하였

고, 9월 22일 장강(한강)에 도착하였습니다. 항해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

었고 데룰레드호가 침몰한 일도 있었지만, 즉시 수리되어 곧바로 강어

조선 탐사

EXPEDITION 
DE COEÉE

“프랑스에서 중국과 일본보다 멀지만 

두 나라와 비슷한 이웃 국가, 
어쩌면 형제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귀에 있는 강화도를 지나 조선의 수도 서울까지 3천 리를 달렸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같은 군함들의 행렬로 인해 조선인들 사이에 두려움이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선 적대 행위를 전혀 하지 않

았기 때문에 강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돈을 지불하면 비축할 식량과 

신선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내려갈 때는 

상당수의 정크선6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대포 몇 발로 성가실 

수밖에 없는 조선인들의 적대적 계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찰을 마치고 나서 즈푸로 돌아가 탐사를 준비하였고, 그 후 중요한 

거점지인 강화성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도는 강어귀에 있는 섬입니다. 조선 통

상에 필수적인 창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엄청난 양의 쌀이 이

곳을 통해 보급되는데, 극동 지역에서 쌀은 우리네 밀과도 같은 주식

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은 모두 강화도에 하역해 값을 치르

고, 조선 팔도에 유통됩니다. 강화도를 공격한 것은 결정적인 신의 한 

수였습니다.

로즈 해군 소장은 프리깃함인 게리에르호와 중형 군함인 라플라스호

와 프리모게호, 소형 쾌속 전투함인 데룰레드호와 키엔찬호 그리고 포

함인 타르디프호와 레브레튼호와 함께 출격하였습니다(병인양요). 게리

에르호, 라플라스호와 프리모게호는 정박과 상륙에 성공하였고, 요코

하마의 소총수 부대가 상륙하는 동안 대포함들은 강화성을 지키는 총

탄으로부터 아군을 엄호하였습니다. 게리에르호의 올리비에 함장이 

선두에 섰습니다. 

조선군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올리비에 함장은 10월 15일 강화성을 점

령하였고, 10월 16일 아침에는 전군을 통솔하여 강화성을 손에 넣었

습니다. 4미터 높이의 두꺼운 성벽과 화승총으로 성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성벽에서 화살을 쏘아대던 궁수들은 

물론, 빗발치던 화살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강화부 청사의 성 앞에서 조선군의 유달리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뻔

하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세를 몰아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깃발이 

도시 곳곳에 휘날렸습니다. 우리는 한강 어귀를 손에 넣었고, 서울까

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복을 하러 온 것이 아니

요, 정당한 사죄만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강화성 점령에 에너지를 쏟

은 다음에는 오직 협상만이 우리 해군의 할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

지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손에 넣은 대포와 수많은 소총, 각종 탄약

과 보급품 외에도 강화도에서 발견한 은화가 가득 담긴 상자 20여 개

로 이번 원정에 소요된 비용을 넉넉히 충당할 것입니다. 

X.

이 서신은 프랑스가 조선에서 펼친 탐사의 목적을 완벽히 설명하고 있

다. 이 먼 나라의 생생한 정보를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G. B.

1 원문에는 선장 ‘capitaine’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제너럴셔먼호의 소유주이다.  2 항해

사 겸 통역인 역할을 맡은 런던 선교회 소속의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Robert 

Jermain Thomas, 1840~1866)이다.  3 원문

은 ‘Kang-Kiang’으로 되어 있어 ‘장강’으로 번역

하였다. 여기에서는 대동강을 말하지만, 뒤에서

는 한강을 말한다. 당시 한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매우 부족하였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4 당시 제너럴셔면호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선으로 올라왔다. 이를 제지하던 이현익을 붙

잡아 감금하였고, 폭력을 계속 가하던 중 인명 

피해가 나자 박규수의 지휘하에 제너럴셔먼호에 

불을 질러 격침시켰다. 제너럴셔먼호의 승무원 

23명 가운데 대부분이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 이 사건은 이후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었다.  5 1866년(고종 3) 조선이 미국과 

최초로 접촉한 사건으로, 평안도에 표착한 

미국의 서프라이즈호를 구휼하여 베이징으로 

호송하였다.  6 사각형 돛을 달고 바닥이 평평한 

중국 배를 말한다. 

L’Illustration1 1867. 01. 19.
표지,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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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선 탐사 - 강화 요새에 상륙하는 부대

02 아문〔강화유수부〕의 침략

03 강화의 경치 - 프리모게호의 해군 사관학생 

M. H. 쥐베르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04 조선 탐사 - 조선인의 유형 

- 프리모게호의 해군 사관학생 M. H. 쥐베르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왼쪽부터) 서민, 전투복을 입은 궁수, 관리,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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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유럽인들에게 중국과 일본은 극동 지방 전체를 대표해왔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고,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선원들과 병사들이 수행하는 

먼 곳에서의 대탐사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명확히 해준

다는 장점을 지닌다.

조선은 만주와 황해(서해), 일본해1(동해)와 접하고 중국과도 거의 맞닿

아 있어 조선반도와 중국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오직 이 작은 해협뿐

이다. 인구 구성으로 보자면, 조선인들은 중국인과 만주 출신의 타타

르족(몽골족)의 중간 정도에 속한다. 조선인은 황인종이지만 말레이시

아인과는 눈에 띄게 다른 부분도 있다. 우리 계산이 맞는다면 말레이

시아인이야말로 지구상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인종일 것이다. 조선

인에게는 모든 단점이 집중되어 있다. 인색하고 욕심이 많으며, 잔인하

고, 자기가 강자라고 확신할 때만 용맹스럽게 군다.

다른 극동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선도 왕이 권력을 쥐고 있으며 폭군으

로 군림하고 통치한다. 조선의 왕은 옛날 베이징과 제홀2의 주권을 인

정하였다. 조선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매년 조금씩 조공을 바치고 있

지만,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속국들과 마찬

가지로 조선은 독립국이며, 독립성을 과시할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

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로즈 함장의 탐사 동기를 들 수 있다. 

1854년 혹은 1855년 즈음, 조선은 유럽과 통상을 해야만 하였다. 프랑

스·네덜란드·영국·미국 등은 조선 해협 인근의 폐쇄적인 해역을 탐사

하기 위해 각기 자국의 선박을 파견하였다. 차츰 조선인들은 그들을 

너그럽게 대했고 교류가 늘면서 상사商社가 생겨났다. 이러한 성과는 

프랑스의 깃발이 베이징 성벽에 휘날리고 우리 군대가 일본 항구 진입

에 성공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부터 조선인들은 점점 겁 없이 잔인하게 해적질을 하였다.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동맹국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조선의 적대 감

정이 증폭되었다. 통신문에 따르면, 이것은 모두 조선의 왕이 주도하였

다고 한다. 조선의 왕은 맹렬히 쇄국을 주장하며 방해받지 않고 자신

의 권한을 사용하고, 또 남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조선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고 깊이 연구된 적도 없다. 하지만 영국

의 선박들은 오래전부터 바다 곳곳을 다니며 널리 퍼진 조선반도 주

변의 섬들에 애머스트, 클리퍼드, 블론 톤, 제임스 할 등과 같은 영국식 

이름을 붙였다. 조선이라는 나라와 조선인들의 풍습에 대해 궁금하다

면, ‘교황 파견 선교사들의 서신 모음’을 참고하면 된다. 이 용맹스러운 

선교사들은 조선 곳곳에 기관(교회)을 설립해 (조선인들의) 핍박에도 불

구하고 포교 활동을 멈추지 않고 신도 수를 늘려나갔다.

선교사들의 서신을 보면, 조선은 매우 비옥한 땅으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비단이 많이 생산되는데 중국의 비단보다 결이 더욱 아름답고 시

맥이 더 단단하다고 한다. 비단뿐만 아니라 목재도 매우 다양하여 향

료와 함께 유럽인들의 주거래 품목 중의 하나이다. 조선의 산업 분야

에 대해 말하자면, 닝보와 광저우의 작업장이나 장인, 기술자와 견줄 

만한 수준은 전혀 아니다. 

가장 뛰어나고 인기 있는 공예가는 모두 중국 출신이다. 중국의 공예

가들은 언어 등이 조선인과 다르기 때문에 매우 확실하게 구분된다. 

뿌리는 같지만, 조선말은 중국말과 전혀 다르다. 상하이와 만주에서 쓰

는 중국말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래 시 생각을 잘 

전달하고 (상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통역사를 대동하는 것

이 좋다. 극동 지방에서 여러 해를 살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의 풍습과 생활 모습은 중국의 북부 지방과 흡사하다. 그러나 (중

국의 남부 지방인) 광저우나 홍콩에서 곧장 강화도나 서울로 온다면 암스

테르담이나 나폴리에서 오는 것만큼 모든 것이 낯설 것이다. 조선인의 

주식은 쌀이다. 수확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중국이나 심지어 싱가

포르나 피낭주에서도 조달한다. 일반 서민들은 곡주 같은 것을 항상 

과음하고 술에 취해 있다. 반면, 아편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

종합해 보면, 프랑스가 아시아 북부 지역의 끝까지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조선이 경계심을 늦추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유럽도 

조선에서 필요한 상업 자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G. B.

조선 탐사

EXPEDITION 
DE COEÉE

“프랑스가 아시아 북부 지역의 

끝까지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조선이 경계심을 늦추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유럽도 

조선에서 필요한 상업 자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1 저자의 관점을 유지하고자 원문에 표기된 대

로 ‘일본해’라 번역하였다.  2 Jehol 또는 Gehol

로 표기된다. 중국 북동쪽 청더(承德)의 도시 또

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L’Illustration2 1867. 01. 26.
표지, pp.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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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선 탐사 - 11월 11일: 장강(대동강) 위 상륙 부대가 타고 있는 포함을 적군이 기습해 전투를 벌였다.

02 강화성 점령 - M. H. 쥐베르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03 조선 탐사 - 10월 26일 사건 - M. H. 쥐베르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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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제독이 조선의 미개인들을 상대로 감행했던 짧지만 단호한 군

사 작전에 대해 독자들은 이미 주요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본란과 다

음 페이지에 등장하는 삽화는 간단한 개요만으로 설명이 충분할 것이

다. 본 삽화는 이번 원정에 공식 사진가로 동행한 펠리스 비토의 현장 

사진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첫 번째 삽화(31쪽 도판 참조)는 매키 요새(광성진)의 내부를 보여준다. 이 

요새는 이번 공격에서 목숨을 잃은 용감한 젊은 장교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번 미국의 원정은 향후 조선 해안에서 배가 

난파될 경우 우리 수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선과 협정을 체결하

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협상의 책임자는 로 미국 공사였지만 모든 단계에서 로저스 제독과 상

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함대를 파견한 목적은 로 공사에게 적절한 

운송 수단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그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미군이 

공격을 받지 않는 한 교전은 벌이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 함대는 5월 

말경 강화해협1 어귀에 도착하였다. 조선 당국과 즉시 연락이 이루어

졌고 당국은 함대의 해협 탐측을 흔쾌히 허락하였다.2 

탐측은 6월 1일 시작되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함정이 강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적들의 매복 공격을 받았다. 우리는 신속하고 용맹하게 

공격을 물리쳤고 적들은 총을 버리고 퇴각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런 

기만적인 공격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우리는 본때를 보여주어 승복

을 받아내기 위해서 6월 10일 미 원정대를 파견하였다. 그 후 로저스 

제독은 본국으로 보낸 공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금월 10일, 11일의 군사 작전으로 5개의 작은 요새를 함락시켰고, 11일 

드디어 강의 매우 위험한 곳, 가장 막강한 위치에서 필사적인 방어 태

세를 보였던 적의 근거지를 급습하여 함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적군은 

243명이 죽었고 50개의 깃발을 빼앗겼다. 이번 교전이 매우 치열했던 

이유는 지형상의 특징이나 해협의 모래톱과 급류 등 자연적인 요인 이

외에도 적군이 수백 개의 무기로 방어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

험을 극복하고 수적으로 크게 우세한 적진을 향해 개펄을 가로질러 

가파른 언덕을 넘고 험준한 계곡을 건너 마침내 적의 근거지를 급습

하여 함락시킨 이 용맹한 부대의 공로는 높이 치하할 만하다.” 

매키 요새는 결국 함락되었다. 미 해군의 공격 부대가 성벽에서 날아

오는 머스킷 포화를 뚫고 흉벽을 올라갔다. 잠시 육박전이 벌어진 뒤 

조선의 노란 깃발이 내려오고 그 자리에 성조기가 펄럭였다. 조선군은 

탄약이 이미 고갈되었지만, 아비규환의 전투 현장 너머로까지 울려 퍼

질 만큼 죽음의 노래를 힘껏 부르며 우리 총알에는 돌로, 우리 권총에

는 곤봉으로 맞서는 결사적인 용기를 발휘하며 싸우다 진압되었다. 

우리 군인들은 이들의 저항에 결코 주춤하지 않고 훌륭히 싸워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매키 중위와 세 명의 수병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

이하였다. 동행하였던 미 종군 사진 기자는 함락 직후 시체들이 널려 

있는 처참한 요새 내부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요새가 함락된 직

후 화약고에 불이 붙어 순식간에 맹렬한 불길이 치솟았다. 요새 내부

에는 죽은 듯 보이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고 화염의 열기가 거세지자 

시체더미에서 살아 있는 자들이 벌떡 일어나 줄행랑을 쳤다. 

두 번째 삽화(32쪽 도판 01 참조)는 6월 11일 미 해병대에 의해 함락된 직

후의 모노카시 요새(초지진)의 모습을 보여준다. 매키 중위의 초상화는 

W. 커즈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 그린 것이다. 용감하고 젊은 장교였던 

그는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제일 먼저 적진에 들어갔고, 성벽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총알을 맞고 창에 찔려 쓰러졌다. 매키 중위는 켄터

키 출신으로 남자로서 한창때였기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

이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하였다.

본지는 미 함대가 조선에 도착한 직후, 함대 쪽으로 출항해오는 조선

의 돛배 모습도 담았다. 돛배가 조선 원정 기함인 콜로라도에 다다르

자 미 공사 서기관 대리 드루가 그 배에 승선하였는데, 부평부사가 보

낸 전령들이 그들을 함대로 초대하였다. 조선의 전령들은 모든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기함 콜로라도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던 항

아리, 빈 병, 건빵, 『하퍼스 위클리』, 그 외 미개인들이 신기해할 만한 

물건들을 한 아름 안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호의를 완전히 신뢰했

으며, 배가 떠날 때쯤 관리들이 이들을 다시 모이게 하는 데 애를 먹을 

정도였다. 

본지의 마지막 삽화(33쪽 도판 04 참조)는 6월 10일 공격 전에 미 기함 콜

로라도 선상에서 열렸던 작전 회의 장면이다. 회의에 참석한 장교들의 

이름은 삽화 아래에 나와 있고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치 않다. 함께 실

린 지도를 통해 미 함대 공격으로 파괴된 총 5개 요새의 처참한 상황

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 원문에서는 ‘Salt Lake’로 표기하고 있다. 강

화해협을 염하(鹽河)라고도 불러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2 탐측을 흔쾌히 허락하였다고 

하지만 미군은 이를 일방적으로 통고한 뒤 강화

도 해협 수로의 측량과 정찰을 목적으로 두 척

의 군함을 파견하였다. 당시 흥선대원군은 미

군의 불법 영해 침범을 경고하고 즉시 철수를 

요구하였다.  

매키 요새(광성진)의 내부

신미양요

THE COREAN WARE

“이번 교전이 매우 치열했던 

이유는 지형상의 특징이나 해협의 

모래톱과 급류 등 자연적인 

요인 이외에도 적군이 수백 개의 

온갖 무기로 방어에 나섰기 

때문이다.”

Harper’s Weekly3 1871. 09. 09.
pp.840~842

구9753
40.6×28.9

하퍼스 위클리 

미국

신미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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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우리 해군이 동양의 폐쇄적인 제국 국가들 중 마지막

으로 남아 있는 곳을 우리 서구 문명의 품으로 들어오게 한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1

약 28년 전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만주에서 남쪽 방향으로 돌출

되어 황해(서해)와 일본해(동해) 사이에 위치한 조선반도의 해안에 도착

하였다. 선박에는 미국 물품들이 실려 있었고 선장은 조선인들과 평화

롭게 물건들을 교환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선박이 조선에 도착하였을 

당시 조선 제국은 외부 세계와 교류가 없었지만,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 이런저런 형태로 중국과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가장 

믿을 만한 정보에 따르면, 조선은 중국 제국의 속국이었다. 양국 관계

가 어떠하든, 이를테면 관계가 긴밀하든 소원하든 종속적이든 독립적

이든 우호적이든 비우호적이든 간에, 우리 정부에게 전달된 믿을 만한 

첫 정보는 중국에서 온 것이었다. 내용은 제너럴셔먼호의 승무원들이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으며, 배는 조선의 서해안에서 조선인들에 의

해 불타버렸다는 것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당시 정황 그리고 정

확한 위치는 알려졌지만 미국으로 전달된 내용은 없었다.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반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 남쪽 방향으로 

툭 튀어나와 있고 항구를 통해 전 세계와 교역을 하는 양국의 무역로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교역을 할 때면 조선 해안의 빈번한 악천후

로 인해 배가 난파되어 연안에 좌초될 수 있다. 정의의 원칙에 따르면, 

교역은 조약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거센 바람과 악천후로 해안 지역

에서 표류할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고, 의지할 곳이 

없다면 기회를 봐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

으로 협조해야 한다. 조선도 이런 원칙에 따라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

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세계 무역로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국가로서 

이제 불의의 사고로 자국의 해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그들을 살육했던 오랜 관행은 영원히 포기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1869년 가을 무렵, 미국 내에서 명성이 드높았던 존 로저스 해군 소장

이 미국 아시아 함대를 이끌게 되었다. 그 후 함대 군사작전에서 보여

준 그의 신속한 행동은 그가 이처럼 중요한 임무에 적합한 인물임을 

알려주었다. 그의 작전을 상기하여 기술하는 것이 본 칼럼의 목적이다.

조선과의 교류에 관한 외교 서한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상하이 항

구에 있던 총영사 조지 F. 수어드와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H. 

수어드 경이 1868년 10월에 주고받은 것이다. 서신에서 총영사는 조선 

정부와 일반 무역 조약을 체결할 경우 미국의 무역 관계에 어떤 이점

이 생길지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교류가 조선의 기존 질

서를 무너뜨릴 만큼 사상과 관행에 깊이 관여할지는 의문이었으나, 이

익을 따져보았을 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오랫동안 중요

한 직책을 맡아왔고 동양의 정책에 정통하였던 덕분에 그는 이번 조

선 원정의 중요성을 권위 있는 공문서에 피력할 수 있었다.

총영사는 조선 원정의 첫 번째 목표를 제너럴셔먼호의 손실 또는 파괴 

정도를 조사하는 것과, 보고된 대로 승무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 믿고 있었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는 그의 다음과 같은 말을 보면 보다 확실해진다. “우리 국기

를 단 선박과 승무원들에게 극악무도한 일이 가해졌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이를 조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옳

은 일이라 할 수 없다.” 외국을 배척하는 정서가 강했던 당시 동양의 

정황을 감안한다면 그가 한 말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정부가 자국 국민에게 행한 부당한 행동을 그대로 봐주고 넘긴

다면 막노동꾼들조차 외국인들을 비호의적인 태도로 대하게 될 것이

다. 외국인 앞에서 이들이 반감을 보이며 거들먹거리고 무례하게 행동

하는 것을 보면 상류층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지는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동양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위상과 이익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 해안에서 발생한 제너럴셔먼호 만행 사건을 조사하

는 것이었다. 1871년 로저스 제독이 강화도에 위치한 요새들을 급습, 

함락시킨 뒤 동양의 모든 조약에 외국인들의 위신과 안전에 관한 내용

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에 대해 본 저자는 만족한다. 1870년 톈진에

서 힘없고 무고한 외국 여성 선교사들이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발

생한 후 극에 달했던 야만적인 불안 상태가 이로 인해 확실히 종식되

었다. 로저스 제독의 공격은 사실상 모든 동양의 국가에게 조약의 조

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 사건이었다. 또한 동양에 거주하

는 사람들에게는 기존 조약을 엄격히 준수하는 한 자신과 자신들의 

이익은 자국 정부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원래 이 임무는 로완 해군 소장에게 맡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멀리 떨

어진 본국 상황, 즉 시정 조치로서 공격을 정당화할 관심이나 충분한 

열의를 일으킬 명시적인 행동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되풀이 되어야 하

는 일에 대해 외교적 의사소통이 지연되면서 결국 조선 해안에 주둔

하는 장교로서의 그의 복무 기한이 만료되어 물러나게 되었다. 그의 

후임자로 존 로저스 해군 소장을 임명한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었다. 그는 대중들에게 존경을 가장 많이 받는 해군 장교였다. 그는 훈

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며, 분명 그보다 더 겸손하고 훌륭하게 

훈장을 단 사람도 없다. 군인으로서 모든 것을 갖추었고 건전한 판단

력과 보기 드문 지략을 겸비했으며, 행동은 겸손하고 성품은 온화하

며 공정하지만 단호하고 용감하게 조국의 권리를 대변하고 지켰다. 

그의 지휘하에 아시아 주둔지에 배치된 함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

다. 미국 증기 호위함 콜로라도 포 52문, 초계함 알래스카 포 16문, 초

계함 베니시아 포 16문, 포함 모노카시 포 10문, 포함 애슈엘럿 포 10

문, 포함 팔로스 포 4문, 포함 밀레 포 1문, 보급함 아이다호 포 4문.

1870년 중반쯤 함대는 아시아 주둔지 바다에 도착하였다. 함대 내에

서는 가까운 미래에 함대의 목적지가 조선 해안이 될 것이라는 끝없

는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놓은 뒤 결과로 

이끌 과정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려 한다.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결론이 생겨났다. 함대의 목표 지점은 바로 조선이

고, 함대의 임무는 제너럴셔먼호와 승무원들에게 가해진 만행을 조사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단락되면 조선 정부와 통상조약을 맺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아무런 충돌 없이 이루어질지는 전혀 확신이 없었지만 

당시 추측 이외에 결론의 일부를 따져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함대의 목적지에 관한 소문은 이윽고 중국과 일본의 조약항 연안에까

지 퍼졌다. 그곳에서 외국인들은 사교 단체나 집에 모여 이 문제에 대

해 논의하였다. 논의 중에 나오는 조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은 약간 

신기하였다. 아무도 조선이나 조선의 생산품 혹은 조선인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고, 백인들 중 은밀한 방문이 아닌 제대로 조선을 갔다 

온 사람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이 그곳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다. 조

선은 부가 넘쳐나고 경치는 그림처럼 매우 아름다우며 길은 거의 지나

가기가 불가능하고 주민들은 키가 거인처럼 크고 힘은 장사에다 사나

움은 마치 호랑이와 같고 무기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발명품 같고, 

그들의 사격술은 윌리엄 텔에 견줄 만하며 그들의 지략은 한계가 없고 

그들의 용기는 테르모필레2의 역사적인 방어와 맞먹는다는 이야기들

이 도처에서 들려왔다.

아시아 함대의 미군은 훌륭한 군인들과 장비, 명령 체계를 갖추고 있

었다. 대부분의 장교와 많은 군인이 불과 5년 전에 끝난 제너럴셔먼호 

사건 때 복무한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당시 함대에서 복무했던 수많

은 영웅과 함께하고 있었다. 총사령관은 훌륭한 인물이었고 부대 내에

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였다. 함대 승무원들은 스스로를 믿었고 

조선인들과 싸울 수 있으며 자신들이 풋내기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무

엇보다 그들은 조국의 깃발을 사랑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도 이를 지킬 것이다. 용맹한 행동으로 가족과 조국 그리고 조국의 깃

발을 지킴으로써, 우리 공화국 해군의 역사를 풍요롭게 만든 하이더 

엘라이선의 바니, 트리폴리에서의 디케이터, 쿼알라 배투의 다운스, 알

바라도의 헌터, 타바스코의 페리, 앨버말만의 쿠싱, 대만의 매켄지 등

보다 그들의 용맹함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외교는 실패하고 무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

지 않았다. 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함대는 1871년 5월 초 일본 나가사

키항으로 집결하였다.

기함 콜로라도가 항구에 도착하였음은 로저스 제독이 중국 특명 전권

대사 프레더릭 F. 로 경과 공사 서기인 드루와 콜스, 뒤이어 통역관 역

할을 했던 중국인 두 명과 합류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모

두 함대의 목표와 향후 행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덕분에 전년도

에 상황을 우려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았던 루머는 사라졌다. 

그러나 결국 목표 지점은 조선이었다. 이 같은 믿음은 함대 사령관의 

“조선은 부가 넘쳐나고 경치는 

그림처럼 매우 아름다우며 길은 거의 

지나가기가 불가능하고 주민들은 

키가 거인처럼 크고 힘은 장사에다 

사나움은 마치 호랑이와 같고 무기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발명품 같고…” 

조선에 있는 
미 해군
OUR NAVY IN KOREA

미 해군 대령, W. S. 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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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돌이켜 볼 때, 부대와 포병대 훈련을 선호하였던 사실로 더욱 

강화되었다. 두 척 이상의 배가 모일 때마다 최대한 신속하게 보병대

와 포병대를 상륙시키라는 신호가 빈번하였다. 당시 중국의 조약항에

서 폭동과 반란이 자주 발생하고 국가 전반에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

면서 함대는 이를 구실로 군사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중국의 이런 사정

이 함대의 활동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하였고 또한 적어도 제독의 진

짜 의도를 숨겨주는 역할도 하였다. 조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 혹은 멀

리 떨어진 동양에서 자국민과 통상을 보호하기 위해 이보다 더 잘 준

비된 함대는 없었다.

5월 중순경, 함대는 나가사키항을 출항하였다. 이곳을 떠나 앞바다로 

나아가며 항로는 서쪽과 북쪽으로 이어졌다. 항해 둘째 날에 조선의 

해안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제 함대 목적지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정확히 어느 곳으로 향하느냐가 유일한 불확실성이었다. 이

는 함대가 정박하기 위해 소금강(강화해협) 근처에 가서야 결정되었다. 

조선 해안은 로즈 제독이 이끈 프랑스 함대가 몇 년 전 대략적으로 조

사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함대에 제

공된 해상지도에는 추정에 따른 해안 윤곽선만 나타나 있고 만의 위

치가 불확실하며 강어귀의 위치도 의심스럽다. 수심 측정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아서 전날 조사로 안전하다고 판명된 곳에서 매일 정박을 해

야 했다. 이 일은 몇몇 작은 증기선의 항해장에게 맡겨졌고 함대의 증

기선은 작업을 할 곳에 자리를 잡았다. 매일 해가 뜨자마자 작업을 시

작해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하기 위함이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소금강 

입구의 부아제섬(작약도)3 인근에 있는 함대 최종 정박지까지 가는 데 

여러 날이 소요되었다. 이곳은 조선의 수도 서울과 가까워 로저스 제

독이 정박지로 정했는데, 조선 제국 당국과 외교적으로 연락을 취하기

에도 가장 유리한 곳으로 여겨졌다.

여태껏 본 적 없는 깃발을 단 막강한 군대가 그들의 바다와 제국의 문 

앞에 있다는 사실은 조선인들에게 경악과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정

박지에서 보이는 주요 언덕 꼭대기마다 봉화가 올라왔는데, 이는 의심

할 여지없이 미 함대의 도착을 조선 곳곳에 알리기 위함이었다. 다음 

날 정박지 서쪽에 있는 한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일제히 살림살이와 

가축을 이끌고 마을을 떠나고 있었다. 해상에서 만난 고깃배들은 조

심스럽게 우리 함정을 피해 다급히 해안가로 도망쳤다. 모두들 함대를 

피하는 바람에 대화를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조선 원정의 본래 목적은 분명 평화적인 것이다. 조선 당국과 일반적인 

통상 협정을 맺고 조선 바다에 조난당한 불운한 외국 선원들의 인도

적 대우를 골자로 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전 세계를 돌

아다니는 문명국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문명

국의 선박들은 날씨에 상관없이 이 해안을 지나가고 또 지나가야 한

다. 함대 최고 사령관은 함대의 임무가 전적으로 평화적인 것임을 이

해시키기 위해 마주치는 조선인들이나 어부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모

습을 보여야 한다고 증기선 대원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날씨가 잠잠

할 때 해안 조사를 하던 미 증기선들이 고깃배들을 향해 한두 번 다가

간 적이 있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대화는 완전히 거부당

했다. 해안 근처 어선들 중에는 바다에 뛰어들어 해변으로 헤엄쳐 도

망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함대의 최종 정박지에서도 이처럼 함대를 피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이 나라에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유일한 방

법은 한강 동쪽 제방 위, 최고 수위선보다 훨씬 높이 솟은 땅에 세워진 

장대 위에 공식 문서를 놓아두는 것이었다. 이 문서들은 하루 종일 그

대로 있다가 어둠이 깔리면 누군가 가져갔다. 공문들은 항상 다음 날 

새벽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답장도 마찬가지로 밤에 운반되어 장대에 

걸려 있으면 새벽녘에 우리가 수거하곤 하였다.

미국 공사와 사령관은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본 후 행동에 옮겼다. 그들

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보낸 첫 문서에는 함대의 도착과 평화적인 의

도, 그리고 조선 해안에 온 목적을 조선 당국에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

었다. 조선의 회신은 애매한 어조와 고상한 형식에 변명하는 듯한 내

용이었다. 사실상 함대가 조선 해안을 떠나는 조건으로, 배가 고프면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나 자신들의 관습을 바꾸려고 온 것이라면 4천 

년간 이어온 편견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서신에서는 

미국의 페비거라는 사람이 조선에 와서 대화를 나눈 뒤 떠났다고 알려

주며, 왜 제독은 똑같이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서신에서는 

사령관에게 “1866년4 프랑스인이라는 민족이 조선에 와서 일(병인양요)

을 벌이고 갔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4천 년간 이어온 자신들의 문명 

속에서 만족해하며 살고 있고 달리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알려왔다. 

또한 우리는 다른 나라를 괴롭히지 않는데 왜 다른 나라에게 괴롭힘

을 당해야 하는지, 제독의 국가는 서쪽 끝에 있고 우리는 동쪽 끝에 있

는데 무슨 목적으로 수천 마일이나 되는 바닷길을 건너왔는지 물었다. 

그리고 파괴된 제너럴셔먼호에 대해 조사하러 온 것인지도 물어왔다.

우리가 받은 마지막 서신에서 전체 상황의 기조를 알 수 있었다. 제너

럴셔먼호 조사에 대한 언급에서 조선의 관계 단절 의지와 함께 불안감

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군대가 지척에 와 있으니 사건을 바로잡으러 왔

다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식이 두

려움을 낳고 함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졌다. 함대의 도착에 

조선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반응을 보인 이유를 달리 이해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서신을 통해 조선 당국은 비록 공개적으로 다른 나라로부

터 성가심을 당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리적 위치나 통치 방식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많은 골치를 앓고 있었

다는 추론은 타당했다. 

당시 의사소통 방식은 매우 불확실하고 느리며 언제나 미덥지 못하였

다. 그래서 제독은 일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서신 발송을 보다 쉽게 하

는 동시에 불안함을 완화시키려 정박지가 위치한 조선 서쪽 마을을 다

스리는 지방 관찰사의 허가를 받아 함대의 정박지를 소금강 위쪽, 즉 

조선의 수도 서울과 보다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 

바다에서 조선 해안으로 들어올 때에도 그랬듯, 정박지를 옮길 때에도 

옮기기 전에 먼저 조사단을 보내야 했다. 이곳의 물살이 매우 빠르고 

조수 간만의 차가 20~30피트(약 6~9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

한 일이었다. 강바닥은 바위로 울퉁불퉁하여 만조 때는 지나갈 수 있

을지 모르지만 평상시 배가 잠기는 깊이라면 간조 때에는 배가 좌초될 

수 있다. 썰물 때마다 거대한 갯벌과 군데군데 바위로 덮인 지역이 드

러나 지도 없이 강에서 이동하기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정박지에서 

수 마일 위로 올라가면 배가 충분히 잠길 만한 깊은 곳이 있었다.  

실제로 정박지를 옮기기 며칠 전에 조선인 관리 몇 명이 우리 기함을 

찾아왔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자 신뢰가 생긴 

모양이다. 이들은 공사나 제독보다 계급이 낮았으며 공적인 임무보다

는 친선의 의미로 온 것으로 보여, 우리 공사와 제독이 그들을 맞이하

지 않았다. 대신 기함의 사령관과 다른 장교들이 정중함과 깍듯한 예

의로 그들을 맞이했다. 

조선인 관리들이 배를 구경하고 싶다고 하여 배의 기계장치, 작은 소

형화기, 강력한 함포를 보여주었더니 함대의 막강한 힘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했다. 그들은 사교적이었고 말을 아주 잘하며 중국 정부와 조

선과의 관계, 중국인들과 교역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또한 

자신들의 왕 이름과 군대의 수, 통치 스타일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흥

미로운 것들을 말해 주었다. 하지만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 

같았다. 조선 관리들은 떠나기 전에 미 함대가 강 상류 쪽 조사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했다. 기함의 장교들은 이를 널리 

알리고 우호적인 작업임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관리들은 자신들

이 받은 대접에 매우 흡족해하며 배를 떠났다. 이들은 장교들의 부탁

에 몇 번이고 그렇게 하겠다며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확답을 주었다.

이들이 기함을 다녀간 후 하루 혹은 이틀이 지난 1871년 6월 1일 3시 

30분에 모노카시호 사령관 E. P. 매크리와 팔로스호의 록웰 중위는 C. 

M. 체스터 소령, W. W. 미드 중위, G. M. 토튼 그리고 시턴 슈뢰더 선

장이 이끄는 증기선 4척과 함께 조선에 들어올 때 착수했던 조사 작업

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최고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항해를 시작하였

다. 낮은 수심에도 운행이 가능한 소형 증기선이 두 척의 포함과 거리

를 두고 앞서 나가며 각도를 이용하여 수심을 측정하고 위치를 파악한 

후 뒤따르는 포함에 신호를 보내 수심을 알려주었다. 항로와 항해 거

리 그리고 강기슭의 윤곽을 파악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당시는 

강물이 불어나고 있어서 배가 좌초되어도 밀물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시기였다. 제독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고, 빈틈없이 모든 것을 챙겼다. 

의심하는 조선인들에게 우호적인 의도를 각인시키는 것이 그의 일관

된 목적으로 보였다. 통역관인 콜스와 드루를 팔로스호에 탑승시켜 

조사에 동행하도록 해 강 위쪽의 조선 당국이 조사의 적절성을 의심

하면 그 목적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모노카시호의 매크리 사령관이 지휘권을 맡아 가장 평화적인 방법인 

서신 교환을 통해 제독의 명령을 실행하였다. 그는 공격을 당하지 않

는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할 수 없으나 공격을 당할 경우

에는 상대를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강의 굽은 곳을 지나자 수 마일에 이르는 탁 트인 구간이 눈에 들어왔

다. 강 위 왼쪽 기슭에는 돌로 지은 요새들이 있었고 대포가 장착되어 

있었지만 어떤 종류인지는 우리의 현대 전쟁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이었다. 조선에서 볼 수 있었던 대부분의 요새와 마찬가지로 이곳 요

새들도 정면의 공격을 막기 위해 지어진 반면, 후방의 공격에 대한 대

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모든 요새 안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

다. 그래서 행여나 놀라지 않도록 측량선 선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

며 작업을 이어갔다.

강 상류 요새 사이의 해협은 약 300야드(약 270미터)까지 좁아졌고 요새 

안 대포는 정면, 측면, 후면 중 어느 한 지점을 초토화시킬 만큼 한 방

향으로 집중되었다. 그 어떤 배치도 조선의 것을 능가할 수는 없었다. 

다만 요새 건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놓쳤는데 바로 전함의 동

력으로 증기를 이용하는 점이다. 대포가 놓인 방향에서 일단 발사가 

되면 방향을 바꿀 수 없었다. 둘씩 나란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흙

으로 채운 통나무 구조물 위에 고정되고 총기 발사 시 반동을 줄이기 

위해 요새 석벽 뒤의 나무가 약실藥室의 지지대 역할을 하였다.

강물이 100피트(약 30미터) 높이의 어느 곶 주변을 돌아 왼쪽으로 흐르

는 지점 한가운데 돌연 요새 하나가 세워져 있다. 벽은 약 8피트(약 2미

터) 높이로 돌과 흙을 섞어 지었고 요새 안에는 외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전된 해자를 모방한 참호가 있었다. 곶의 아래쪽, 하지만 강의 최고 

수위선보다 높은 곳에 총안이 있는 벽이 세워져 있었다. 이 구조물의 

구멍에서 50개는 족히 되는 대포들이 삐죽이 나와 있었다. 곶은 위아

래로 경사가 졌으며 맨 윗부분은 둘레가 약 80피트(약 24미터)인 요새로 

덮여 있어 곶 전체가 마치 원추대처럼 전망이 보인다. 

요새의 왼쪽, 즉 서쪽 방향에는 70피트(약 21미터) 깊이의 협곡이 조선반

도를 가로질러 곶의 북쪽 방향 강으로 뻗어 나가고 있었다. 요새는 협

곡을 넘어 산 정상을 따라 이어지는 사격호와 그 외 방어물로부터 고

립되어 있다. 이러한 방어물은 곶 주위에 있는 방어군이 외진 지역을 

방어하다가 안전하게 요새로 후퇴할 시간을 벌 때까지 적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이 사각형 모양의 요새를 한 각도에서 보면 커다란 천막이 

쳐 있고 몇 피트 앞에는 높이 솟은 대나무 막대기 위로 글자가 쓰인 노

란 깃발이 펄럭였다. 나중에 우리 측 통역이 지휘관이 있는 본부를 가



38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39
1860~70년대-PART I 

리킨다고 귀띔해 주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대나무로 지은 오두막

이 수없이 많이 모여 있었다. 물론 군인들을 위한 곳이었다. 요새의 성

벽 위 그리고 근처 산릉선을 따라 대규모의 남자들이 동원되었지만 

그들이 싸움을 위해 모인 것이라 생각되지 않았다. 그저 호기심에 모

인 사람들 같았다.

오른쪽으로 강이 흐르는 험준한 절벽 위 그리고 내륙 지역에는 강 쪽

으로 사격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작은 요새가 있어 조선반도, 보다 정

확히는 강화도에 있는 반대편 포대와 함께 집중 공격을 가능하게 했

다. 측량선이 이 주변까지 왔을 때 우리가 봤던 남자들이 갑자기 사라

지고 요새에서 신호탄이 발사되었다. 그리고 잠시 뒤 본토와 강화도 

양쪽에 위치한 요새에서 측량선을 향해 맹렬한 공격이 가해졌다. 정확

하게 날아온 무기가 우리 배와 보트 주변을 강타했지만 다행히 큰 피

해는 입지 않았다. 간조 때는 해협이 대포의 사정거리 안에 들지만, 만

조 때는 포병대가 치밀하게 배치한 대포를 피해 다른 길로 우회할 수 

있었다.

측량선은 곧바로 요새에 대포를 발사하였고 교전은 전면전으로 치달

았으나, 결국 가는 길마다 대포를 박살내며 조선군을 완전히 진압하였

다. 이 같은 공격 중에 증기선인 코르베트함 베니시아호를 지휘한 시턴 

슈뢰더 선장의 영웅적인 행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당일 오전 요새 

아래 지점에서 해협 수심을 측정하던 중 측량선이 증기선의 프로펠러

에 엉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줄을 푸는 데 시간이 꽤 걸려서 다른 배들

이 요새를 지나가는 동안 베니시아호는 뒤처지게 되었다. 뱃머리에 겨

우 곡사포 한 대가 장착된 작은 증기선에게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슈뢰더의 명령은 다른 선박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었고 그걸로 

충분하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배를 강 상류 쪽으로 향하게 하여 포탄 

세례를 뚫고 요새를 지나갔다. 이는 명령을 따르겠다는 영웅적인 결단

으로서 이러한 과감한 이동을 통해 적의 공격을 교란시킬 수 있을 거

라고 믿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의 부대는 물질적 피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전쟁에서도 최소한 한 계급을 승진시킬 

만한 공이었다.

요새들을 지나오면서 모노카시호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곶 주변에

서 방향을 틀 때 강 아래 바위에 부딪혀 배 아랫부분이 심각하게 손상

되었다. 그래서 강 하류 쪽 함대의 정박지로 돌아왔을 때에는 근처 갯

벌로 옮겨져 처참히 부서진 아래 판을 보수해야 했다. 작업이 끝난 뒤 

배는 중국 상하이로 보내졌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여전히 아시

아 함대의 유능한 순양함으로 건재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 함대는 성공적으로 요새를 통과한 후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돌렸

다. 적들의 공격을 기다리지 않고 사정권에 들 때마다 엄청난 포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대포의 굉음이 배 아래까지 들렸고 높은 곳에서

는 전쟁의 포연이 요새 주변 언덕 위로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때때로 성벽에 부딪친 포탄이 공중에서 터지는 것도 보였다. 그러나 

적의 공격은 약하여 포탄이 날아오르다 함대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이 저항을 멈추자 비로소 요새를 다시 지나갈 수 있었다. 우리 함

대의 계속된 포격은 맹렬하였고 파괴적이었으며 지난 세월의 기억 일

부를 일깨워 주었다. 강 하류 정박지에 있던 함대 선상에서는 흥분이 

고조되었고 당장이라도 총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박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 정상에서는 불안해하는 조선인들의 모습

이 보였다. 그들은 높은 곳에 모여 전투를 지켜보았고 분명 난공불락

의 통과할 수 없는 요새라고 생각하였던 그곳을 우리 함대가 지나갔

는데도 멀쩡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을 것이다.

소형 측량선이 귀환한 뒤 조선군의 이유 없는 공격에 대해 보고를 하

자, 최고 사령관은 이 모욕적인 행위를 되갚기 위해 이튿날 부대를 상

륙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본 결과, 조선 정부가 이번 공

격을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긴 

하지만 조선 정부가 조선군의 공격이 정부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적절한 배상을 한다면 양측의 단절된 관계는 회

복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이튿날 상륙 명령은 철회되었고, 

공사와 최고 사령관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갖은 노력을 기

울였다. 의사를 전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이번 불행한 사

건으로 인해 관계는 더욱 꼬였지만 최소한 열흘 동안 적대적인 행위는 

유보되었다. 

이는 여러 이유로 현명한 판단이었다. 모노카시호 선저에 생긴 손상을 

수리해야 했는데 그러려면 며칠이 걸릴 것이었다. 또한 당시 조류가 가

장 높을 때라 강한 물살로 인해 항해가 위험할 수 있었다. 조선 당국이 

적대적 행동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모욕적

인 처사에 대해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아 작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지라도, 열흘 후 물살이 좀 더 약해질 때까지 기다려 작전 부대가 상륙

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유리하였다.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이용해 팔로스호는 함대의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해 중국의 즈푸(옌타이)로 보내졌다. 그사이 조선의 지방 최고 관리가 

사령관에게 전갈을 보내왔다. 자신들의 측량선 공격은 정당했으며, 제

국의 관문을 통과하려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 공격을 하는 것은 관례

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친교를 맺으려는 모든 시도

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공문의 어조는 거만하고 태도는 

도전적이었지만, 우리 측은 전달하러 온 사람들을 깍듯하게 대우하였

고 기함을 두루 구경시켜 주었으며, 떠나기 전에는 와인 한 잔을 대접

하였다. 이들이 속내를 털어놓을 리는 없지만 함대에 있는 동안, 6월 1

일 측량선의 포탄 공격에 “적지 않은 사망자와 수십 명의 많은 부상자

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는 동양의 일반적인 표

현 방식이었다.

이 문서로 조선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거나 공격이 정부와 상관없다는 

얘기를 들을 것이라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이제 공사와 사령관에게

는 달리 의지할 것이 없었다. 외교 협상 후 마지막 호소를 함으로써 평

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했던 모든 고귀한 수단을 다 써버렸다. 

이제 이 문제에 중대한 순간이 다가왔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적의 공

격에 몸을 사린 적이 없는 장교가 우리 해군을 이끌고 있다. 그러한 성

품에 따라, 장교는 모든 사안을 고려한 뒤 무력을 사용해 논란을 해결

하기로 결심하였다. 공격 날짜는 6월 10일 오전 9시 30분으로 정해졌

다. 보병대와 포 7문, 공병 부대 및 지뢰 공병을 태운 함대가 전함 모노

카시호와 팔로스호 그리고 증기선 4척의 호위를 받으며 상륙하였다.

원정대가 함대를 떠나기 하루 이틀 전, 조선의 돛배 한 척이 강 아래로 

내려오더니 기함 콜로라도와 나란히 하였다. 배에는 제독에게 보내는 

소 몇 마리와 많은 양의 채소 그리고 달걀이 조금 실려 있었다. 뱃사공

이 가져온 문서에는 수천 마일을 건너와 먹을 것이 절실한 외국인들을 

위해 보내는 것이라 적혀 있었다.

로저스 제독은 조선 당국이 함대 공격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해명도 

없었고 배상을 제안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그 사건에 대한 해명

을 들을 때까지 선의의 선물은 거절할 수밖에 없다며 물품들을 돌려

보냈다. 조선 정부는 미 함선 공격을 신중히 생각하여 이를 감행했던 

책임자들과 논의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주요 공무를 담당하고 국가의 명예를 지

키는 자긍심 있는 관리라면,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방문단을 보내 정당

한 이유 없이 공격한 것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았을 것이다. 

부대를 상륙시키기로 한 날짜와 시간이 되자, 아침 일찍부터 함대에서

는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오전 10시경 모든 부대원들이 함선에 승선

하자 상륙 지점까지 가기 위해 팔로스호가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였다.

부대는 다음과 같이 편성되었다. 

포함 팔로스호에 승선한 최고 사령관 H. C. 블레이크 미 해군 중령

육상 부대 지휘관 L. A. 킴벌리 미 해군 중령

부관 항해사 A. K. 베일러 미 해군

통신 장교 N. T. 휴스턴 미 해군 소위

부관 참모 W. S. 슐리 미 해군 소령

우익 부대 지휘관 사일러스 케이시 미 해군 소령

좌익 부대 지휘관 W. K. 휠러 미 해군 소령

A 중대 지휘관 O. F. 헤이여맨 미 해군 소령

A 중대 중위 C. A. 클라크 미 해군 소위

B 중대 지휘관 F. J. 드레이크 미 해군 항해사

C 중대 지휘관 G. M. 토튼 미 해군 중위

D 중대 지휘관 H. W. 매키 미 해군 중위

D 중대 중위 C. W. 칩 미 해군 선장

E 중대 지휘관 B. M. 매킬베인 미 해군 중위

F 중대 지휘관 J. H. 필스버리 미 해군 선장

G 중대 지휘관 T. C. 매클레인 미 해군 선장

H 중대 지휘관 R. M. G. 브라운 미 해군 선장

H 중대 중위 캘린더 미 해군 항해사

I 중대 지휘관 매클레인 틸턴 미 해군 대령

I 중대 중위 W. J. 맥도널드 미 해병 소위

K 중대 지휘관 J. B. 브리즈 미 해병 중위

K 중대 중위 F. M. 멀라니 미 해군 중위

포병대

포병대 지휘관 더글러스 카셀 미 해군 소령

우측 포열 지휘관 A. S. 스노 미 해군 중위

좌측 포열 지휘관 W. W. 미드 미 해군 중위

우측 구역 지휘관 시턴 슈뢰더 미 해군 소위

우측 중앙 구역 지휘관 F. S. 바셋 미 해군 소위

좌측 중앙 구역 지휘관 N. 그린웨이 미 해군 항해사

좌측 구역 지휘관 A. V. 워드험 미 해군 선장

선발대

선발대 기타 지휘관 퀸 미 해군 선장

의무부대

전 외과의 보조 C. J. T. 웰스 미 해군

외과의 보조 라타 미 해군

외과의 보조 W. P. 코윈

기관장 A. 헨더슨 미 해군

대령 서기 D. 홀랜드 미 해군

증기선 부대

애틀랜타호 지휘관 H. F. 피킹 미 해군 소령

2등 부기관사 H. L. 슬로슨 미 해군

위호켄호 지휘관 L. P. 갤러거 미 해군 항해사

베니시아 증기선 지휘관 새뮤얼 지 미군 항해사

2등 기관사 조지 H. 커니 미 해군

알래스카 증기선 지휘관 니컬러스 루스벨트 미 해군 선장

2등 부기관사 시어도어 쿠퍼 미 해군

포함 모노카시호의 장교

사령관 E. P. 매크리 미 해군 지휘관

소령 D. E. 멀란 미 해군

중위 J. T. 가드너 미 해군

선장 J. B. 스미스 미 해군

선장 T. C. 포스 미 해군

2등 부기관사 H. D. 포츠 미 해군

2등 부기관사 L. R. 하모니 미 해군

외과의 서머싯 로빈슨 미 해군

경리감 C. D. 맨스필드 미 해군

포함 팔로스호의 장교

소령 C. H. 록웰 미 해군 지휘관

소령 J. E. 존스 미 해군

선장 N. C. 풀러 미 해군

선장 J. C. 하워드 미 해군

선장 T. M. 넬슨 미 해군

선장 P. C. 밴 버스클린 미 해군

외과의 보조 F. K. 하트웰 미 해군

경리감 보조 R. K. 폴딩 미 해군

1등 부기관사 존 로 미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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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는 미 해군 L. A. 킴벌리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상륙하였다. 총 

450명 규모에 보병 10개 중대로 이루어졌고 포 7문과 포병 약 100명이 

합류하였으며 장교, 참모, 선발대, 의무부대의 수는 168명이었다.

당시 원정대의 최고 사령관은 H. C. 블레이크였고 공격할 때 기함은 

포함 팔로스호였다. 사령관의 지휘하에 있는 해상 대기 부대인 포함 

모노카시호에는 장교 10명과 승무원 140명이 타고 있었고, 팔로스호

에는 장교 10명과 승무원 50명이 있었다. 4척의 증기선에는 장교 8명

과 승무원 60명이 승선하였고, 약 40명이 부대를 상륙시키는 데 동원

된 콜로라도, 알래스카, 베니시아, 모노카시 그리고 팔로스호의 보트

를 호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그 후 해안가로 이동하였다.

1871년 6월 11일, 강화도 요새를 공격하는 데 참여한 부대는 지상군 장

교 618명과 병사들 그리고 해상 대기 부대 장교 318명이다. 부대 편성

은 부대 오른쪽 날개 혹은 오른쪽 측면은 예인선 맨 앞에 위치한 보트

에 배치시키고, 왼쪽 날개 혹은 왼쪽 측면은 팔로스호 선미 쪽 예인선 

뒤쪽에 자리 잡도록 하였다. 포병대가 부대의 중앙에 자리하기 때문에 

대포를 실은 21척의 보트는 중앙에 배치되었다. 강 위로 진격하는 동

안 작은 증기선으로 구성된 함대는 보트 함대 좌우로 배치하여 모노

카시호가 마음 놓고 요새와 제방에 포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리 정해 놓은 저지대 요새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팔로스호는 밧줄을 

내리고 상륙을 위해 나란히 정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뒤에 있는 배

들은 밧줄을 풀어 던지고 왼쪽으로 90도 이동만 하면 되었다. 이 대형

으로 부대는 오른쪽 측면이 강 상류로 향하게 하여 상륙을 위한 전열

을 가다듬었다. 저지대 요새에 적이 있으므로, 그들의 엄청난 집중 포

화를 받지 않고 우리 부대가 상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노카시호

와 팔로스호가 맹렬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함대의 목표 지점은 요새 바로 앞이었으나 최단거리로 노를 저어 간다 

하더라도 부대의 대열은 너무 길었다. 해변에는 대피처로 사용할 곳이 

적어 대포를 실은 보트의 상당수는 약 4분의 1마일(약 400미터) 아래에 

위치한 갯벌에 상륙할 수밖에 없었다. 상륙 지점에서 부대 일부는 요

새 뒤에 배치되었는데 적들은 고립을 피하려 즉시 산속으로 도망가 강

기슭에 있는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무릎 높이의 갯벌 진흙으

로 인해 왼쪽 측면을 재정비하는 데 약간 지체되긴 하였지만 혼란은 

없었다. 포병과 보병으로 이루어진 포병대는 그들이 설치해 놓은 밧줄

을 잡고 쉽게 헤쳐 나왔다. 오후 4시경 부대 전체가 모두 상륙하였고 

전투 없이 저지대 요새를 점령하였다. 적이 퇴각한 후 산발적으로 몇 

번의 포격이 있었을 뿐이다.

지휘관은 지금까지 문명세계에 이름 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선

이라는 나라의 도로나 지형을 알 수 있는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야간

에 주둔할 곳을 찾기 위해 정찰대를 파견해야만 했다. 진격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강에서 100야드(약 90미터) 떨어진 곳에 처음으

로 점령했던 요새 뒤 높이 솟은 고원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머물기로 

하였다. 강 위 혹은 아래에 있는 진입로는 포함의 보호를 받았고 유일

한 진입로는 좁은 둑길로 양옆에는 깊은 수렁이 있었다. 포병대와 몇

몇 중대를 파견하여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고 수렁 너머에 

말뚝을 박아 전초선을 만든 후, 부대는 천막을 치고 밤을 보냈다. 자정 

무렵 전초선 지점에서 총성이 오갔고 전선으로부터 적이 가까이에 있

다는 전갈이 도착하였다. 전초선 사이로 산발적인 총성이 있은 후 지

휘관 틸턴 대령의 명령에 따라 군은 주 방위선에서 후퇴하였다.

조금 떨어져 있는 수렁의 반대편에서 포성이 자주 들렸고 시끄러운 북

소리와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봐서 적이 밤에 공격해 

올 것으로 보였다. 그들의 도발에 우리는 포탄으로 응하였고 적에게 

명중하여 시끄러웠던 소리와 적의 허세를 잠재웠다. 그날 밤 적이 어

떠한 공격도 하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우리 부대는 만반의 전

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평온을 되찾은 뒤 킴벌리 사령관은 새벽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기 위해 즉시 작전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이렇다. 기민한 행동이 부대 작전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행군은 새벽

에 시작해야 하며 적과 마주치면 최후까지 싸운다. 승리의 행운이 우

리 부대와 함께한다면, 특히 첫 전투에서 그러하다면, 이로 인한 이점

이 연이어 뒤따를 것이다. 패배한 적에게 어떠한 여유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후퇴할 힘이 있는 한 우리 부대 역시 추적하는 데 그만큼

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도망가는 적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모든 타격에는 더 강한 공격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최선의 방

법을 논의한 끝에 그들과의 전쟁이 결정되었고 총탄, 포탄 혹은 검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6월 11일 새벽 동이 트자마자, 아침식사를 끝낸 부대는 천막

을 거두고 강 상류 쪽으로 행군하였다. 선발대가 산병선散兵線을 형성

해 앞장섰고, 길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탓에 부대는 선두에 대포 2문, 

중앙에 대포 3문, 뒤에는 대포 2문을 끌고 4열 종대로 행군할  수밖에 

없었다. 행군 중 대포와 대열이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내기 위해 많은 

곳에 선발대를 투입해야 했다. 강을 따라 이어지는 산비탈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고 길도 나 있지 않아 진군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

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모노카시호가 격렬한 포격을 퍼부은 

후, 부대는 오전 6시 30분경 첫 번째 캠프에서 4분의 3마일(약 1.2킬로미

터) 떨어진 두 번째 요새를 별다른 저항 없이 함락시켰다. 이 요새는 머

린 리다우트로 알려져 있고 훗날 모노카시 요새(초지진)로 불려졌다. 

적들은 매우 황급히 퇴각했는지, 그릇에 담긴 아침식사가 불 위에서 

여전히 끓고 있었다. 우리 부대는 지체 없이 적군의 포를 강에 던지고 

요새 주변 건물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그날 저녁 불길이 요새 북쪽 마

을에까지 번져 마을 전체가 불타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

였다. 

부대 행렬은 강을 벗어나 보다 높은 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경사진 비

탈길을 올라가 수렁을 건너 무성한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번 목표 

지점은 나중에 매키 요새(광성진)로 불리는 쿠드 요새이다. 강의 만곡부 

지점 위에 위치하며 2마일(약 3.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 태양이 

내리쬐는 더운 날씨 속에 지루한 행군이 계속되던 중 탁 트인 공간이 

나왔다. 우리 측에서 봤을 때, 왼쪽과 정면에 적이 대거 숨어 있는 것이 

보였다. 위치 좋은 언덕에 참호를 파고 공격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우

리 부대는 즉시 앞으로 나아가 적이 있는 곳을 향해 흩어져 전열을 갖

추었다. 

곧바로 적이 위치를 잘못 선점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킴벌리 사령관

은 적의 실수를 기회로 삼아 케이시 소령이 이끄는 우익 부대를 전진 

배치시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점하였다. 그 위치에서는 적이 패할 경우 

후퇴하는 행렬이 그대로 보이고, 편자 요새 혹은 쿠드 요새를 공격하

려는 적의 어떠한 시도도 차단된다. 이에 킴벌리 사령관은 좌익 부대

를 이동시키고 스노 중위에게 포 3문을 관리하라고 명하고, 휠러 소령

이 지휘하는 A, B, F 중대에게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고지를 사수하

라는 명령을 내렸다. 주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케이시 소령이 이끄는 우

익 부대가 전면에 배치되었고 우익 부대의 한두 중대가 지원에 나섰

다. 부관 참모가 킴벌리 사령관을 대신해 쿠드 요새의 우익 부대 작전

과 최종 공격의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매크리 사령관에게는 모노카시호와 증기선을 이끌고 쿠드 요새의 반

대편에 있는 손돌목을 향해 타격하라는 신호가 본부로부터 내려왔다. 

포격의 화력은 파괴적이고 엄청났다. 이로 인해 적이 강변을 따라 퇴

각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날 밤 만조 

때 이름 모를 작은 암초 위, 저지대 요새 바로 아래 정박해 있던 팔로

스호가 간조 때 깊은 곳으로 빠져 좌초되고 말았다. 이 불행한 사고로 

선미에 커다랗고 들쭉날쭉한 구멍이 생겨 함선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

다.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휘관은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작전

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 사고는 함선의 모든 장교와 수병들에게 크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강 하류의 함선을 호위하거나 부대 후방을 

보호하는 임무만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노카시호에서 포격을 가하는 동안 전열을 보강한 케이시 소령의 우

익 부대는 쿠드 요새에서 약 200야드(약 180미터) 떨어진 협곡의 정상까

지 진군하였다. 이때 카셀 소령은 좌익 부대의 두 중대 소속 파견대와 

포 2문의 지원을 받아 완만한 고원 지대를 점령하였다. 적이 강 상류 

방향으로 후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보였다. 그때 마침 킴벌리 사령

관으로부터 좌우익 부대 중앙에 위치하여 양 부대를 살피기에 좋은 

높은 지대에 본부를 세웠다는 전갈이 왔다.

쿠드 요새로 이동하려는 휠러 소령 부대와 마주친 조선인들은 공격을 

위해 사방에서 대거 집결한 듯 보였다. 하지만 전진 배치된 우리의 대

포와 후장식 머스킷 총의 정확하고 치명적인 화력에 겁을 먹고 혼비백

산하여 후퇴하였다. 적은(조선인들은) 몇 차례 공격을 감행하는 등 효과

적으로 방어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강력한 화력에 맞서지는 못하였다. 

동요한 적의 병사들은 와해되어 가장 가까운 은신처로 도망갔지만 휠

러 소령의 방어선 50야드(약 45미터) 안으로는 결코 들어올 수 없었다. 

휠러 소령의 진지는 후방을 방어하였다. 우리 군에게는 어떤 경우에라

도 사수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였기에 소령은 모든 공격에 필사적으로 

대응하였다.

후방의 이런 움직임을 인지한 킴벌리 사령관은 신속한 합동 작전이 중

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둘러 전방으로의 이동을 감행하였다. 강행군 끝

에 우익 부대는 쿠드 요새와 협곡을 가르는 산마루에 도착했다. 가는 

도중 험준한 산속, 열대의 태양 아래에서 반 마일에 걸쳐 적과 접전이 

벌어졌다. 폭염 속에서도 마침내 적을 궁지에 몰아넣고, 우리의 진군 

대열과 직각을 이루는 사격호를 따라 꽂혀 있던 수많은 적의 깃발을 

차지하였다. 부대는 곧 있을 최종 공격 명령을 수행하기 전 잠깐 숨을 

돌리며 수통에 물을 채우고 탄약통에 탄약을 채우기 위해 행군을 멈

췄다.

반대편 언덕 위 요새에서는 조선인들의 장엄한 구호 소리 혹은 구슬

픈 노래가 들렸다. 요새의 모든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저항의 의미든 아니면 전쟁 의식에 따른 것이든 관계없

이 우리 부대는 동요하지 않았다. 음악은 기괴하였고 동양의 특징이 

묻어났으며 리듬은 조화롭지 못했다.

우리 군은 유리한 고지를 모두 점령했고, 부대는 완전히 휴식하고 있

으며, 모노카시호는 군을 보호하기 위해 요새로 포탄을 날렸다. 후방

은 휠러 소령의 부대가 사수하였고 강 상류로 나갈 수 있는 적의 유일

한 퇴로는 카셀 소령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매크리 사령관으로부터 공

격을 중단하라는 신호가 떨어졌다. 케이시 소령은 당시 부대에 산마루

를 따라 넓게 산개 대형을 펴도록 명령하였다. 이는 후열이 약 6피트(약 

1.8미터) 간격의 전투 대형을 갖추는 것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었다.

전열을 갖추는 과정에서 틸턴 대령이 이끄는 해군은 우익에 있었다. H 

중대 지휘관 R. M. G. 브라운 함장, C 중대 지휘관 G. M. 토튼 중위, E 

중대 지휘관 B. M. 매킬베인 중위, D 중대 지휘관 H. W. 매키 중위, G 

중대 지휘관 T. C. 매클레인 함장은 맨 왼쪽에, 그리고 진지 한 곳을 점

령한 카셀 소령과 2문의 포는 더욱 왼쪽으로 이동함으로써 공격을 위

한 전투 대열을 완성하였다.

일요일 오후 12시 40분, 부관 참모가 케이시 소령에게 적의 요새를 공

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협곡 맞은편 언덕 위에 적의 지휘관 요새가 

있었다. 

성곽에는 공격할 기회만 기다리는 듯 군 병력이 모여 있었고 요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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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크고 검은 글자가 새겨진 노란색의 대형 군 깃발이 펄럭이고 있

었다. 성벽 안에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용감한 조선의 병사들이 있었

다. 이들은 실제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최후까지 버티다가 항복하

였다. 죽을 때도 자신들의 진지를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손에 칼을 

쥐고 용감하게 전사하였다. 어느 누구도 이들보다 더 용감할 수는 없

을 것이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으나 머스킷 총과 중포를 보유한 미군과

의 전투는 시작부터 불평등한 것이었다. 성능이 뒤지는 진걸총5 4정과 

질 낮은 탄약으로는 아무리 병사 수가 많아도 이길 수 없다. 그렇지만 

조선의 공격 부대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결연

한 의지가 엿보였다. 이들의 끈기와 높은 기상은 결국 그들의 지도자

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다.

부관 참모와 케이시 소령이 지휘하는 부대가 진격하며 산마루 위에 모

습을 드러내는 순간, 성곽에서 엄청난 포탄이 떨어졌다. 다행히 부대

는 넓게 펼쳐진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날아오는 수많은 포탄

을 뚫고 신속히 전진하며 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적의 

포탄은 부대 대열에 못 미치거나 그보다 멀리 떨어져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다. 

반면, 우리 병사들은 확실한 사정거리에서 화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진하는 병사들의 침착한 용기와 단호한 표정은 적의 입장에

서는 불길한 징조이다. 우리 군은 공격해오는 적에게 맹렬히 맞서 그

들을 무참히 응징하였다. 부대는 요새로 돌격하기 전에 요새뿐만 아니

라 그 안의 모든 것을 함락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군이 성곽 아래 

진지를 확보할 때까지 적은 전진하는 우리 군 대열을 향해 쉴 새 없이, 

무자비하게 포를 쏘아댔다. 더욱이 커다란 돌로 공격을 가하였다. 이에 

우리 군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지만 흔들림 없이 전진하였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 같은 돌격 상황에서는 보다 민첩한 장교나 병사들이 본대보다 먼저 

진지를 확보하게 된다. 우리 부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두들 똑같이 

용감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지만, 그 중에 매키 중위, 부관 참모, 그리

고 육군 병사 세스 앨런이 본대보다 먼저 성벽에 도달하였다. 이는 누

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새 안 조선군은 공격 지점을 향해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7종대 

혹은 8종대로 정렬해 있었고, 뒤쪽 성벽 위에는 소총수들이 2열 횡대

로 서 있었다. 뒤에 있는 보병대를 지키기 위해 맨 앞줄에 배치된 창병

들은 지급된 긴 창을 가진 채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보병대는 

반대편 성벽에 누군가가 접근하기 시작하자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바로 그 때 H. W. 매키 중위와 세스 앨런이 쓰러졌다. 매키 중위는 총

알이 배와 척추를 관통해 심각한 중상을 입고 요새 안 적들 사이로 고

꾸라졌다. 그러자 두세 명의 창병들이 그에게 몰려갔다. 세스 앨런은 

가슴과 머리에 몇 발의 총알을 맞고 성벽 위에서 바로 사망하였다. 마

치 한 시간 동안에 벌어진 사건 같지만, 사실은 순식간에 발생했다. 그 

뒤를 이어 케이시 소령의 부대가 성벽을 넘었고, 토튼과 매킬베인 그리

고 브라운 지휘관도 병사들을 이끌고 뒤를 따랐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와 거의 동시에 틸턴 대령과 브리즈 중위는 해병대와 함께 남쪽 벽

으로 돌진하였고 매클레인 함장은 북쪽으로 돌진하였다. 그 뒤 요새

에서는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케이시 소령은 병사들에게 총검을 들고 

적에게 돌진하라고 명령하였다. 전투 중에는 무참한 살상이 벌어졌다. 

25분간의 전투는 육박전으로 치달았고 매우 필사적이었다. 우리 군의 

총검이 맨 앞 대열의 적들을 무찔러 전체 대열이 붕괴되는 순간 머스

킷 총을 발사하였다. 우리는 사람이 견뎌내기 힘든 총공세를 퍼부었

다. 적의 전열이 처음부터 흔들리더니 결국 무너져 내렸다. 

조선군은 충격 속에 우왕좌왕하며 강 상류로 이어지는 길을 향해 산

마루를 넘어 후퇴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사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 절벽에서 뛰어내려 100피트(약 30미터) 

아래 강으로 떨어졌다. 강바닥을 따라 절벽 아래로 피신한 사람들도 

많았으나 결국 우리 군에게 추격을 당했고, 완강히 저항하다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항복이 아닌 죽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남은 대다수 병사들은 강으로 향하는 길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카셀 소령의 포병대와 보병대가 맹렬하고 치명적인 공격으로 

그곳의 모든 퇴각로를 차단하였다. 전쟁터는 말 그대로 두세 겹씩 쌓

아 올린 시체 더미로 뒤덮였다. 퇴각의 희망이 사라지고 눈앞에서 전

멸의 상황을 맞게 되자 조선군들은 강을 선택하였다. 탈출을 감행하

다 물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요새 안에서 전투가 한창일 때, 막사에 불이 나고 퇴각이 시작되면서 

적군 대부분은 극심한 공포 속에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 우리 병사들은 온

갖 수단을 동원하여 건물을 포기하라고 설득했지만, 그들은 낯선 외

국인들에게 잡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를 바에야 차라리 죽는 길을 선

택하였다. 당시 전쟁터에 2,500여 명의 조선군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데, 그날 실제로 몇 명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들은 모두 1871년 6

월 11일 강화도 전투에서 우리 군에 의해 혹은 스스로 최후를 맞았다. 

근처 들판을 뒤덮었던 전쟁터의 포탄 연기가 가시자, 요새 안과 근처에

서만 243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중에는 지휘관도 있었다. 

한편 퇴로 주변과 그 너머에서는 큰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들것으로 

옮겨졌다. 강으로 뛰어내려 사망했거나, 떨어질 때 용케 절벽을 잡아 

살아났지만 후방을 담당한 휠러 소령의 전선에서, 그리고 카셀 소령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 사망한 병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다. 어

쨌든 모든 전선에서 압도적인 승리였다. 우리 측의 피해를 보면 전사자 

3명, 중상자 3명에 그쳤고, 그 외 부상자 7명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

었다. 치열한 육박전도 여러 차례 치렀는데, 결과는 매번 우리 미국의 

승리로 끝나서 우리의 신체 단련이 한 수 위임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휠러 소령이 이끄는 부대와 후방 요새에서 치러진 전투를 지켜본 조선

군은 자신들의 패배가 확실시되자 무기와 탄약을 비롯하여 여러 장비

를 버리고 가능한 한 전선에서 먼 곳으로 다급하게 허둥대며 도망갔

다. 휠러는 적이 도망치는 것을 오후 2시경에 보고하였고, 잠시 뒤 요

새 및 주변의 본진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요새가 함락되고 우리 깃발이 게양되자 킴벌리 사령관은 본부를 요새

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장교들을 필두로 정찰대를 내보냈다. 이들의 임

무는 적의 모든 자원을 파괴하고 모든 의복과 보급품을 불태우며, 무

기고의 화약이나 탄약을 파괴하고, 요새 주변의 모든 건물을 불태우

는 것이었다.  

오후 2시 30분경, 요새 뒤편 산비탈에서 상당한 양의 화약이 저장된 

무기고가 발견되었다. 이는 겨우 죽을 고비를 넘긴 매킬베인 중위가 

폭파하였다. 이 폭발로 원기둥 모양의 거대한 연기가 수직으로 200피

트(약 60미터)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부아제섬에 정박해 있던 배 위에서

도 관측되었다. 이곳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군의 승전보가 전해지지 않

아 매우 불안해하는 분위기였다. 요새 깃대에 성조기가 휘날리는 것을 

본 후에야 제독은 그날 늦은 시각 블레이크 중령의 증기선을 통해 상

대 군사를 무참히 궤멸시켰다는 소식을 함대에 알렸다. 오후 3시경 부

상자와 전쟁 포로를 태울 보트를 보내라는 신호가 모노카시호에 전달

되었다. 노획된 적군의 깃발과 함께 많은 수의 포로와 부상병들이 배

에 탑승하였다.

전투가 끝난 뒤, 매크리 사령관은 장교들에게 줄 샴페인과 점심을 갖

고 직접 육지로 건너왔다. 그동안 이런 후한 점심을 이토록 맛있게 즐

긴 적은 아마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오후 5시 45분, 휴 W. 매키 중

위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식을 놓지 않았지만, 5시간가량 엄청

난 고통에 신음하다 결국 사망하였다. 그의 늠름한 태도와 용기는 단

연 돋보였다. 이처럼 용감하고 젊은 장교가 능력을 막 발휘하기 시작할 

무렵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도 분명 안타깝고 불행

한 일이었다.

저녁이 되자 킴벌리 사령관은 밤을 보내기 위해 그의 부대를 견고한 

진지에 배치하였다. 삼엄한 전초선이 요새 서쪽 방향 조선반도 전역에 

세워졌고 지원 부대가 바로 근처에 있었다. 요새 안에는 포병대가 모

든 접근로를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었고 몇몇 보병 중대가 이

들을 지원하였다. 모닥불을 피우고 저녁을 준비하여 함께 식사를 한 

후, 부대는 다시 공격 태세를 갖추고 적의 기습 공격을 막아낼 만반의 

준비를 하며 야영에 들어갔다.

전투에서 대적했던 조선 병사들은 용감하고 필사적이었다. 그들이 더 

나은 무기를 가졌더라면 전투는 더 길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

은 끈기 있고 용맹스러웠기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이는 병사들

의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녹초가 되어 잠이 들면 

꿈속에서는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며 승리의 영광이나 

전리품은 모두 잊어버렸다.

적의 기습 공격은 없었다.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 막사의 정적은 깨

지지 않았다. 실제로 조선군이 그렇게 빨리 패배의 충격을 추스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들은 정말로 완패했기 때문이다. 상륙 작전의 목

적은 이루었고 우리 부대가 겪은 과거의 치욕 또한 거침없이 완전히 되

갚았으므로, 6월 12일 아침 최고 사령관은 부대에게 재승선하여 부아

제섬에 정박해 있는 함대로 돌아올 것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9시경 

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부대는 기습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를 유지

하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시간 반 이내에 모든 인원이 포함

에 승선하여 강 아래로 향하였다.

이번 원정은 우리 함대가 외국에서 펼친 상륙 작전 중 최대 규모로 꼽

힌다. 해안에서 이루어진 약 48시간 동안의 함대 작전은 기민한 움직

임과 신속한 전개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조직은 

육군의 조직과 비슷했다. 다만 장교의 수가 병사 6명당 1명꼴로 많았

는데, 이는 작전 중 병사들이 평정심을 잃게 되는 위기 상황에서 보다 

완벽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장교와 병사 모두 똑같이 용맹스럽고 대담했으며 전투에서 몸을 아끼

지 않았기에, 이번 전투에서 어느 한 사람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

을 것이다. 전투에서의 승리와 이후 보여준 위대한 업적은 잊을 수 없

는 1871년 6월 11일 일요일 강화에 있었던 부대의 뛰어난 자질 덕분이

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해군의 명예로운 역사에 새 장을 열었고 ‘해군의 막강한 영향

력’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1 이 글은 1871년(고종 8) 6월 미군과 조선군 

간에 전투가 벌어졌던 신미양요와 관련한 것이

다.  2 테르모필레 전투(Battle of Thermopylae)

는 기원전 480년 8월 또는 9월에 페르시아가 

두 번째로 그리스를 침공할 당시 사흘 넘게 

벌어진 전투이다.  3 인천시 동구 만석동에 속한 

섬이다. 강화해협의 거센 조류를 치받는 섬이라

는 뜻으로 물치도(勿淄島)라고도 불렀다. 1866

년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 함대 이름을 따서 부

아제(Boisee), 1871년 신미양요 때는 섬 전체

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어 목도(木島: Woody 

Island)라고 불렀다.  4 원문에는 1865년으로 되

어 있어 바로잡았다.  5 수레에 적재한 총가(銃

架)에서 발포하는 대형 머스킷 총의 일종이다. 

예전 인도, 중국 등지에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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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6월 11일 오전 미군이 함락

한 모노카시 요새(초지진)

미 해병대와 수병들 수중에 

들어간 저지대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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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70년대-PART I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에서 쫓겨난 그날, 북미 대륙 황야

의 끝자락에서는 선교사들이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다.1 그로부터 

200년 후인 1837년, 중국에 소재한 한 미국 회사가 일본인 부랑자들

을 본국에 송환하기 위해 모리슨호에 태워 일본 에도만(도쿄만)으로 보

냈다. 그러나 그 비무장선은 포탄 공격을 받고 쫓겨나야 했다.2 “왜 그

렇게 오래전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내려진 추방령이 지금 우

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라고 선주가 물었다. 소위 ‘태평양 

대국’이라고 말한 미국의 아서 대통령이 처음에 평화적인 목적으로 배

를 파견하였다는 것은 인정해줄 만한 일이다. 미국은 돈벌이를 위한 

통상 목적뿐만 아니라, 선교사, 의사, 교사도 보냈고, 교회, 병원, 학교, 

대학을 만들었다. 중국에서는 쇼 영사가 최초로 평화롭게 중국과 미

국의 통상 체결을 성사시켰고, 페리 제독과 슈펠트 제독은 일본과 조

선을 세계 무대에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오로지 자기 방어 

차원에서 혹은 도발적 행위가 벌어진 이후에만 전투를 벌였다.

ⅩⅡ. 조선3    

일본이 깨어나 진보를 향해 나아갈 때,4 조선은 시무룩한 채 은둔의 

상태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미국 배들이 조선의 해안에서 난파되

었을 때5 호의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866년 8월 초 평양강6에 진

입했던 제너럴셔먼호의 선원들을 잔혹하게 죽이기까지 했다. ‘상인이

든 침략자이든’, 공격을 받는 자이든 공격하는 자이든 간에 승선해 있

던 자는 모조리 죽였다. 조선인들은 처음에는 불 뗏목으로, 나중에는 

무기로 공격하여 이들을 몰살시켰다. 현재 진행 중인 스페인과의 전쟁

에서 부상을 입은 존 뱁티스트 버나도7 소위가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0년이 지나서 조사에 나섬으로써 당시 상황의 전말이 밝혀졌다. 

제너럴셔먼호 사건에 관한 진상 조사와 조약 체결을 위해서, ‘용맹한 

존 로저스’8의 감독하에 콜로라도호·알래스카호·베니시아호·팔로스

호·애슈엘럿호·모노카시호로 구성된 미 해군이 한양 혹은 서울이라고

도 불리는 조선의 수도에 위치한 한강으로 이동하였다. 5월 30일, 평화

와 전쟁의 갈림길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F. F. 로 베이징 주재 미국 전

권공사와 우리 군은 부아제섬(작약도)에서 조선의 빼어난 경치를 보게 

되었다. 아시아 함대에서 노아의 방주호인 모노카시호와 팔로스호만

이 강을 따라 운항할 수 있었다. 

6월 2일 대형 함대를 뒤로 한 채, 증기선 4척과 군함 2척이 탐사를 위

해 나섰다. 강이 굽어진 부분에는 ‘지옥문처럼 소용돌이치는 너울’이 

있고 강폭은 300피트(약 90미터)로 좁았다. 미국인들은 요새와 여러 군

데 흙더미 위에 배치된 32파운더 대포9와 5개씩 나무에 고정된 수백 

개의 진걸총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위험에 빠진 조선군이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포화 속 불꽃과 연

기가 요새 위로 치솟았고, 강물은 거품을 만들며 출렁이고, 우리 대원

들은 물보라에 젖었다. 미국인 한 명이 부상당했지만, 200~300개의 

“돌처럼 냉정하고,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흥선대원군은 

이 나라 군주의 아버지이다. 

외국인과 기독교를 매우 증오하는 

대원군은 당시 실질적인 조선의 

통치자였다.”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

아시아 해상에 
있는 미 해군
OUR NAVY 
IN ASIATIC WATERS

Harper’s New
Monthly Magazine

5 연대 미상

p.738, pp.757~760

구6799
24.3×17.0

하퍼스 뉴 먼슬리 매거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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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포탄 중 어느 것도 우리 군함이나 선박을 파손시키지는 못

하였다. 우리 발포대의 활총, 팔로스호가 이동하며 쏘는 대포, 그리고 

닻을 내린 모노카시호의 10인치(약 25센티미터) 포탄 세례는 조선군이 수

비하는 요새를 빠르게 궤멸시켰다. 떨어지는 포탄 사이로 양처럼 보이

는 흰 외투를 입은 조선인들의 몸이 날아갔다.

이 은둔의 나라의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통상 체결에 대한 모든 

제안을 처음부터 무례하게 거절한 흥선대원군과 조선 조정 관료들의 

어리석음, 고집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경멸스러움에 대해 놀라지 않았

다. 돌처럼 냉정하고,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흥선대원군은 

이 나라 군주의 아버지이다. 외국인과 기독교를 매우 증오하는 대원군

은 당시 실질적인 조선의 통치자였다. 

로저스 사령관은 그 위험한 공격에 대해 열흘의 여유를 두고 사과를 

받으려 하였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자 응징의 전투를 준비하였다. 군함 

2척, 증기선 4척, 배 20척에 10개 보병 대대와 대포 7문, 해병대 105명

과 선원 546명으로 구성된 상륙 부대를 실었다. 블레이크 중령 지휘하

에 모노카시호와 팔로스호의 선원까지 포함하여 총 759명의 원정대

를 구성하였다. 당시 탑승하였던 장교들 중 윈필드 슐리, 사일러스 케

이시, C. M. 체스터, L. A. 킴벌리, 더글러스 카셀, 시턴 슈뢰더, 앨비언 

워드험 등이 유명하다. 

6월 10일 모노카시호는 콜로라도호의 9인치(약 22센티미터) 화포 두 문

을 지원받아 강을 타고 올라가 신속하게 10피트(약 3미터) 높이의 성벽

을 부수고, 세 개의 벼랑에 세워진 다섯 개 요새 중 첫 번째 요새를 공

격하며 포탄을 쏟아부었다.10 우리 군인들은 요새 아래 800야드(약 730

미터) 근방에 상륙하여 진지로 전진하였다. 

요새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한 후, 해병대원들은 최전선에서 보초를 서

고 나머지 군인들은 야영하였다. 어둠 속에서 흰옷을 입은 조선인들이 

마치 귀신처럼 움직이며 우리 측 감시병에게 총을 쐈다. 다음 날 곡사

포를 끌고 올라가면서, 우리 군인들은 ‘중간 요새(광성진)’라고 불리는 

그들의 2차 방어선으로 이동하였다. 모노카시호가 그 요새를 파괴시

켜 침묵하게 만들었고, 해병대는 그 요새가 버려졌음을 확인하였으며, 

선원들이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파괴하였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언덕과 골짜기는 여행자나 시인이라면 

아름답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대포를 끌고 가야 하는 병사들에게는 

매우 힘든 길이었다. 우리 대원들은 마치 독수리의 둥지처럼 높은 바

위산에 자리한 조선군의 거점으로 이동하였다. 어떻게 날개 없이 이런 

요새를 공격할 수 있었을까? 다양한 크기의 화포 153문으로 무장한 

이 요새는 북부 지방에서 내려온 건장한 포수11들이 지키고 있었다. 

왼쪽으로는 어둠 속에 무장한 조선인들이 미국인들의 측면으로 모이

고 있었다. 후방 곡사포 부대와 전초 부대를 급습하는 그들의 수는 압

도적이었을 것이다. 우리 부대원들 몇 명은 이미 열기를 피해 납작 엎

드리고 있었다.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다. 우리 부대원들은 산골짜기에

서부터 진걸총과 머스킷 총의 포화를 받으며 가파른 원뿔형의 언덕을 

150피트(약 46미터) 정도 올라가야 했다. 

다행히 멀리서 곡사포 발포로 만들어진 연기가 구름처럼 대원들을 양

옆에서 감쌌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노카시호가 발포하여 성벽을 부수

었다. 진걸총의 포탄 세례 속에서 장교 케이시의 명령에 따라 적절한 

순간에 우리 부대원들은 사다리 같은 절벽을 타고 올라갔다. 조선인 

포수들은 장전할 수 있는 총탄이 다 떨어지자 돌멩이·흙·화살·창 등을 

무기로 이용하였다. 

육탄전으로 처절하게 싸우면서 구슬픈 곡조의 장송가를 외쳤다. 대다

수가 성벽 안에서 죽었다. 몇몇 도망가는 자는 장교 매클레인의 지휘

하에 선원들이 쏘는 소총과 장교 카셀의 곡사포 부대의 발포에 의해 

사살되었다. 약 350명의 조선인이 사망하였다. 부상자 20명은 생포되

었다. 이 성과 덕분에 나머지 2개 요새(초지진과 덕진진)는 후면이 개방되

어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 

아군은 매키 중위 외에 두 명이 사망하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틀간의 작전 수행으로 요새 5곳, 깃발 50개, 중포 27문, 진걸총 481정과 

대포 그리고 화승총 수백 정을 노획하였다. 우리 용사들은 용기·열정·

군기로 가득 찬 영웅들이었다. 갯벌에 상륙했을 때를 제외하고 해군의 

관점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계획과 체계적인 전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면으로 된 갑옷, 깃발, 긴 창, 콜럼버스 시대에나 사용했

을 법한 원초적인 후장식 대포 같은 것들을 워싱턴으로 이송하였다.

조선 역사의 관점에서 흥선대원군 집정 시기에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S. 웰스 윌리엄스 같은 권위자도 로저스 사

령관의 조선에 대한 응징이 1882년 조선이 타국과 조약을 맺게 되는 

데 역할을 하였다고 단언하였다. 베이징에서 겨우내 협상을 진행한 끝

에 슈펠트 제독은 제물포 앞바다의 미국 증기선 스와타라호에서 소국

과 대국 간 평화와 우호적 관계를 천명하는 조약을 체결하였고, 미군

은 조선의 새 국기 앞에서 예포를 쏘았다. 이제 서울에는 별과 줄무늬 

모양의 짧은 역사를 가진 성조기와 신기한 상징과 기호로 도안된 오랜 

역사를 지닌 국기가 조화롭게 나부끼고 있다. 학교와 교사, 병원과 의

사는 물론이고, 미국이 부설한 조선 최초의 철도, 신식 기기 및 기술, 

전기 등의 도입으로 조선은 이제 고립과 미개함에서 탈피하고 있다.

1 1620년 종교 박해를 피하여 영국에서 네덜란

드에 가 있던 청교도 일파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에 

상륙하여 플리머스 식민지를 건설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후 1733년까지 영국은 북아메리카

의 대서양 연안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2 모리슨호 사건을 말한다. 1837년 미국 상선 

모리슨호가 교역을 개시하고 마카오에서 난파 

당한 일본인 7명의 송환을 시도하려다가 1825

년 일본 천황의 외국 선박 퇴출 교지에 따라 

대포 공격을 받고 쫓겨난 사건이다.  3 기사 

원문에는 총 12개의 소주제가 있는데 이 책에

서는 한국과 관련된 것만을 실었다.  4 일본이 

1853년 7월 개항한 것을 말한다.  5 1853년, 

1855년, 1865년, 1866년 미국의 배가 조선에

서 난파된 후 대우를 잘 받고 본국으로 송환되

기 위해 청에 보내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제너럴셔먼호가 대동강을 타고 평양까

지 올라왔었는데, 강 이름을 ‘평양강(Ping-Yang 

River)’으로 오해한 것 같다.  7 존 뱁티스트 버

나도(John B. Bernadou, 1858~1908)는 스

페인-미국 전쟁 당시 미 해군 장교였다.  8 조선 

원정을 명령받은 아시아 함대 사령관 존 로저

스는 군함 5척, 함재대포 85문, 해군과 육군대

원 총 1,230명을 이끌고 1871년(고종 8) 5월 16

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항구를 출발하였다. 

5월 19일 남양만에 도착한 미군은 뱃길을 탐사

하면서 북상하여, 자국 함대를 물치도(작약도)

에 정박시켰다. 미군은 조선에 탐측 승낙을 일방

적으로 통고, 요구한 뒤에 서울의 관문인 강화

도 해협 수로의 측량과 정찰을 목적으로 두 척

의 군함을 파견하였다.  9 32파운더(pounder) 

대포는 32파운드(약 15킬로그램)의 포를 발사

하는 무기이다.  10 신미양요 당시 미군의 초지

진 공격 상황을 보여준다.  11 원문에서는 ‘호랑

이 사냥꾼’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포수’

라 번역하였다.  

1898년 조선의 수도, 서울  미국의 감리교 대학과 프랑스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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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항구이자 철도 종착역, 제물포 조선의 거대한 요새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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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후 미 선원들의 모습 조선 지휘관의 수자기(帥字旗), 포수의 기, 대대기, 후장식 대포 등 미국이 노획한 물품들



56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57
1860~70년대-PART I 

아시아의 가장 동쪽 그리고 일본 열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조선반도에

는 몽골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군주는 중국 황제에게, 그리고 때로

는 일본 쇼군에게도 조공을 바친다.1 하지만 그 외에는 독립적이다. 조

선은 대영 제국보다 조금 더 크지만 산악 지대가 많고 기후는 매우 춥

다. 몇몇 큰 도시가 있고 그중 김포가 수도이며,2 경기도로 더 자주 불

리곤 한다. 중국과는 철, 면화, 비단, 종이로 만든 상품들로 상당한 교역

이 이루어진다. 곶의 해안가 가장자리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이 

있다. 본 삽화에 등장하는 포트 해밀턴(거문도)은 최남단의 섬 중 하나

로 타타르 해협3을 지나가는 뱃길에 위치하여 배들이 종종 들르기도 

하는 곳이다. 조선인의 옷은 두 번째 삽화에서 보듯이 한결같이 하얀

색이다. 속옷이 깨끗할 리는 없겠지만 가난한 어부와 인부들을 제외하

면 대체로, 특히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여름철에는 겉옷이 눈부실 정

도이다. 모자의 경우는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쓰며 아주 가는 죽사竹絲

로 속이 보이게 엮어 검은 칠을 하고, 맨 윗부분은 뾰족한 탑처럼 만들

어 머리를 묶은 맨 위 매듭(상투)을 덮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벼슬아치들

의 모자는 호박색 혹은 노란색의 유리구슬이 모자 안쪽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어 구분이 된다. 여성은 터키풍의 바지를 입는다. 그들의 머

리쓰개는 터번 모양이고 하얀 싸개로 머리둘레를 덮는다. 옷은 긴 가

운을 입고 허리 주위를 끈으로 묶는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키가 크고 

허우대가 좋으며 생김새와 표정은 이웃 나라인 중국 남성들보다 호감

이 간다. 여성은 어릴 때는 호감 가는 외모지만 나이가 들면서 혐오스

럽게 변한다. 그러나 나이 든 여성은 유럽 방문객들을 응시하며 감탄

하는 늙은이나 젊은이들을 늘 감추고자 애쓰는 질투심 많은 자신의 

남성 보호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키가 크고 

허우대가 좋으며 생김새와 표정은 

이웃 나라인 중국 남자들보다 호감이 

간다. 여성은 어릴 때는 호감 가는 

외모지만 나이가 들면서 혐오스럽게 

변한다.”

SCENES IN KOREA, 
EASTERN ASIA

아시아 동쪽에 
위치한 
조선의 모습

1 일본 쇼군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표현은 오류

이다.  2 조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생긴 결

과로 보인다.  3 유라시아 대륙과 사할린섬으로

부터 홋카이도섬을 가르는 해협으로, 북쪽으로

는 오호츠크해, 남쪽으로는 동해로 연결된다.  

6 1865. 01. 07.
pp.11~12

구9815, 구6815
40.4×27.4, 40.1×28.5

The Illustrated
London News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01

02

동아시아, 조선의 모습

01 조선의 포트 해밀턴

(거문도)

02 조선인들 

미지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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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 지체 높은 조선 양반이 상하이 거리에서 같은 조선인에게 살

해되었다.1 1884년 그의 계획(갑신정변)이 성공했더라면 그의 조국은 지

금의 굴욕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러나 계획이 실패로 끝나

자, 그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는 전쟁을 초래하는 일련의 사

건들을 주도했다. 그가 바로 김옥균이다. 그는 1851년 뼈대 있는 가문

의 조선 순수 혈통으로 왕실과 인척 관계인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다. 

능력과 용기, 야망이 있었고 매우 적극적인 사고에 지략이 밝은 인물이

었다. 그는 조선의 이웃이자 숙적인 일본의 발전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

고 지켜본 후, 1882년 동료였던 서광범과 함께 비밀리에 일본으로 건너

갔다.2 그 시절 조선 양반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땅을 밟은 것이다.3

조선으로 돌아온 후 이들은 대담하게 왕을 찾아가 자신들이 본 것을 

전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다. 1876년 중

국의 동의하에 조선은 일본과 조약을 맺었고 1882년 5월 9일에는 서

양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다른 국가와의 조

약이 잇따르면서 이 작은 왕국은 오랜 은둔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로 인한 갈등은 이미 시작되었다. 당시는 거대하고 막강한 왕

비의 민씨 가문이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왕의 아버지 대원군

은 광적이고 포악하다는 이유로 수년 전에 축출되었으나4 여전히 건재

하여 민씨 가문의 중심 세력인 보수파 혹은 친중국 성향인 ‘외국인 증

오자들(위정척사파)’의 지도자였다. 

그들에게 반기를 든 쪽은 중국의 보수주의 굴레에서 벗어나 서양의 

방식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소수의 양반 가문들이었다. 이

들은 개화파, 혹은 자유주의파이며 친일 성향을 띠고 있었다. 조선의 

개방은 국가적인 움직임은 아니었고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개방이 성공한 것은 소수의 보다 힘 있는 양반 가문이 이를 지지하였

고 무엇보다 중국이 그것을 바랐기 때문이었다. 민씨 가문은 결과적으

로 개방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대원군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 대원

군은 그들이 진보 세력에 가담하였다고 여겨 공격할 순간을 기다리는 

호랑이처럼 때를 기다렸다.

1882년 7월 때가 찾아왔다(임오군란). 7월 23일 대원군 측 사람들의 사주

를 받은 폭도들이 민씨 일가를 공격하였다. 가문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민겸호5가 도랑에 빠진 채 죽어 있었다. 그의 아들 민영환6은 산으로 

도망갔고 그 뒤 일본으로 건너가 승려 행세를 하였다. 왕비를 가장한 

시녀가 왕비를 노린 독약을 먹고 사망하였다. 일본 공사관도 공격을 

당했다. 하나부사 공사는 용기를 내어 군사들을 이끌고 왕을 보호해야 

한다며 폭도들을 가로질러 궁으로 철수하였다. 궁궐 문은 닫혀 있었다. 

때는 밤이었고 반란이 일어난 도시를 뚫고 돌아가는 것 외에 할 수 있

는 것은 없었다. 소리치는 폭도들의 추격을 받고 지붕에서 날아오는 

돌을 맞으며, 소수이지만 용감한 이 부대는 서울의 구불구불한 길을 

헤쳐 제물포까지 나아갔다. 이곳에는 생존자 26명이 영국의 전함으로 

안전하게 피신하고 있었다. 16명이 조선 땅에서 목숨을 잃었다. 부대는 

즉각 일본으로 향하였다. 

8월 16일 하나부사 공사는 일본 부대를 이끌고 조선의 수도에 다시 입

성하였다. 조선은 사과하고 보상금을 지불하였다. 한편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도쿄에 있던 김옥균은 서둘러 조선으로 돌아왔다. 제

물포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숙적인 대원군을 찾아내기 위해 변장을 하

고 서울로 갔다. 그 후 제물포로 다시 돌아와 중국의 장군에게 현 상황

을 알렸다. 8월 25일 3,000명의 중국군이 서울로 들어왔다. 중국은 일

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였다. 대원군은 납치되어 강제로 

중국에 보내졌다.

더 이상의 사건 없이 2년이 지나갔다. 그 사이 민영익이 이끄는 사절단

이 미국에 파견되었다. 우리 정부는 사절단을 미국 증기선 트렌턴호에 

태워 다시 조선으로 보냈다. 그들은 1884년 6월 조선으로 돌아갔다. 

김옥균도 도쿄에서 2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귀

국하였다. 개화파들은 적극적이고 기대에 차 있었지만 곧 반대 움직임

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민영익은 외국 땅에서 받아들인 진보 사상을 

잃어버리고 중국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듯하였다. 1882년 중국군이 조

선에 도착하였고 결과적으로 조선을 더욱 구속하고 종속관계를 강화

시키는 새로운 협정이 맺어졌다(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협정의 내용이 공

개된 적은 없지만 그 존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민씨 일가의 적극적

인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은 퇴보하는 혁명이라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개화파 지도

자들은 절망하였다. 그들은 미국과의 조약에서 희망을 보았지만 현재

는 모든 것이 중국의 보수주의라는 끝없는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았다. 김옥균과 서광범은 개화파의 지도자였고 어느 순간 자신들

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동양인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책은 음모였기에 김옥균의 주도로 계

획이 만들어졌다. 거사 시기는 1884년 12월 4일 저녁, 새 우체국 건물 

안에서 연회가 벌어질 때로 정하였다. 거짓말로 불이 났다고 외쳐 안

에 있던 사람들을 황급히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민영익은 부상을 당

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다. 궁으로 모이라는 연락을 받은 보수주의 

관료들은 그곳으로 가는 도중 암살당했다. 김옥균의 주도하에 새로운 

내각이 탄생되었다. 

불행히도 일본군은 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궁에 들어가게 되었다. 

12월 6일 그들은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1,000여 명의 중국군에게 공격

을 당했다. 뛰어난 훈련과 용기로 무장한 일본군은 모든 공격을 막아

내고 해질녘에는 전열을 완벽하게 가다듬어 제물포로 철수하였다. 이

것은 새로운 정부의 종말이었다. 김옥균과 두 명의 각료7는 일본으로 

도망쳤다. 또 한 명은 자신의 원칙을 위해 도망이 아닌 죽음을 택하여 

용기 있게 죽었다.8

일본은 즉각 무장하였고 조선과 중국이 일본의 요구에 응하면서 전쟁

을 겨우 피할 수 있었다. 조선은 사과하였고 배상금을 지불하였다.9 중

국과의 조약(톈진조약)을 통해서는 양국이 공사관 보호를 위해 필요한 

80명을 제외하고 조선으로부터 자국 군대를 철수하기로 하였다. 그리

고 어느 쪽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수 없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현재 중국이 위반하고 있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바

로 그 합의이다. 

1884년 폭동(갑신정변)을 이끈 지도자들은 민씨 가문이 자신들의 목을 

칠까봐 두려워 행동에 나선 것이고 왕이 그들의 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선에서 4

년간 거주하였고 당시 서울에 있어서 조선 사정에 매우 정통한 G. C. 

포크 미 해군 중위를 통해 왕이 사실은 진보주의자였고 1884년 김옥

균의 음모를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김옥균의 일본 유배 시절을 되짚어 볼 필요는 없다. 그의 본국 

송환 요청이 두 차례나 있었지만 일본은 단호히 거부하였다. 죽을 고

비도 여러 번 있었다. 일본은 그를 남부의 자국 영토인 보닌 제도10로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미국의 식물과 농

기구를 얻어 달라고 요청하여 미개한 섬 주민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변화를 안겨주는 데 성공하였다. 마음이 약해진 일본은 마침내 그의 

귀환을 허락하였다.

6월 18일 조선인 이일직은 김옥균의 암살을 사주하고 또 다른 조선 망

미 해군, 유스터스 B. 로저스

“개화파 지도자들은 절망하였다. 

그들은 미국과의 조약에서 희망을 

보았지만 현재는 모든 것이 중국의 

보수주의라는 끝없는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았다.”

조선인 김옥균

KIM OK KIUN, 
THE KOREAN

Harper’s Weekly7 1894. 08. 18.
p.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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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를 일본에서 죽이려고 한 혐의로 도쿄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정에서 한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옥균과 다른 사람들을 납치하지 

못할 경우 그들을 살해하기 위해 일본에 왔고, 이곳에서 홍종우를 만

나 김옥균을 살해하도록 사주하였다. 김옥균이 거짓 대리인에 의해 어

떻게 설득당해 상하이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법정에 선 이일

직이 홍종우에게 무기와 자금을 공급하였는지가 드러났다. 나머지는 

알려진 그대로이다. 암살은 분명 민씨의 사주를 받은 것이었다. 김의 

시신은 조선으로 보내져 서울에서 공개되었다. 그 후 여덟 조각으로 

잘려져 여러 지역으로 보내졌다.

저자가 이 기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김옥균의 유배 시절 그를 잘 알고 

지냈던 친구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전체를 거의 다 인용할 만큼 

흥미로운 내용이라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 33세였던 1884년에 처음 그를 만났다. 점잖고 다정하고 상냥하

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때는 조선말밖에 몰랐는데 나중에 

일본어를 배워 아주 유창해졌지만 영어는 할 줄 몰랐다. 그는 손님 접

대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였다. … 그는 즉시 미국의 사상을 받아들

였고 보석을 사고 싶어 하였고 가능한 한 외국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했다. 보닌 제도에 유배되었을 때 향수병에 걸려 건강이 급속도로 나

빠져 일본 정부가 그의 목숨을 살리려 본국으로 데려와야만 하였다. 

얼마간 그는 보호를 받으며 에조(현재 홋카이도)에서 살았다. 마침내 일본

의 보호가 없어진 후에는 신변 보호를 위해 머리를 자르고 일본 옷을 

입고 이와타라는 이름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살았다. 1892년 5월 

내가 도쿄에 있을 때 그가 변장을 하고 나를 찾아왔다. 너무 애처롭고 

불쌍한 모습이어서 울적한 마음이 들었다.

1884년 정변 당시 그는 아내와 네 명의 자식이 있었다. 딸이 셋, 아들이 

하나였던 것 같다. 아들이 더 없는 것을 아쉬워했던 그의 모습이 기억

나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암살된 후 그의 가족이 참형에 처해졌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그러나 이는 분명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 아버지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 1884년 정변 당시 참형을 당했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 조선인 친구가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김

은 조선의 왕과 같은 집안이며 김씨 집안과 왕비의 가문인 민씨 집안은 

항상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다. 나는 김이 왕의 신임과 독려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왕비는 나라를 개방하려는 노력에 반대하였다. 그는 그

의 조국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야망도 컸지만 불행히도 앞선 사상으

로 영웅이 되기 위해 서방이 아닌 중국의 방식을 시도하였다. 조선에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가장 총명한 인물인 그가 자신의 사상을 좀 더 천

천히 추진하였더라면 그리고 왕비의 세력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면 

그에게나 그의 조국에게나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왔을 것이다….”

1 1894년(고종 31) 3월 김옥균이 상하이에서 

홍종우에게 피살된 사건을 말한다.  2 원문에

는 1873년으로 되어 있으나 김옥균이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간 것은 1882년(고종 19) 

1월경이므로 수정하였다.  3 관리로서 가장 먼

저 일본에 다녀온 인물은 강화도조약 체결 이

후인 1876년(고종 13) 4월 수신사로 일본에 파

견된 김기수(金綺秀, 1832~?)이다.  

4 1873년(고종 10) 12월 흥선대원군은 최익

현(崔益鉉,1833~1906)의 탄핵 상소로 말미암

아 실각하였다.  5 원문에는 민태호로 나와 있

지만 선혜청 당상 민겸호(閔謙鎬, 1838~1882)

의 오기이다. 그는 명성황후의 오빠로서 궁중

에 난입한 군졸들에게 중희당(重熙堂) 아래서 

김보현과 함께 살해되었다.  6 원문에는 민영익

으로 나와 있지만 민영환(閔泳煥, 1861~1905)

의 오기이다.  7 박영효(朴泳孝, 1861~1939), 

서광범(徐光範, 1859~1897), 서재필(徐載

弼, 1864~1951) 등을 말한다.  8 홍영식(洪英

植, 1855~1884)을 말한다. 지도층 대부분이 

일본에 망명한 것과는 달리, 박영교(朴泳敎, 

1849~1884)와 함께 국왕을 호위하다 청군에

게 살해되었다.  9 1885년(고종 22) 1월 갑신정

변의 뒤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한

성조약을 말하는데, 조선은 일본에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 공사에 2만 원

을 지급하였다.  10 김옥균은 도쿄에서 남쪽으

로 1,000킬로미터 떨어진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에 유배되었다. 이 제도를 영어권에서는 

보닌 제도(Bonin Islands)라고 부르는데, 에도 

시대에 부닌시마/부닌지마(일본어로 무인도라

는 뜻)라고 부르던 데에서 유래한다.    

01 김옥균  일본인의 조선 친구

02 홍종우  김옥균의 살해범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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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의 여행 전문 객원 기자 중 한 명인 조지프 벨 기자가 동아시아로 

향하였다. 가능하다면 북중국 내륙을 거쳐 타타르 지방 혹은 몽골을 

건너 투르케스탄 지역의 러시아 자치령까지 둘러볼 계획을 가지고 있

다. 그가 이 어려운 여정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서유럽인들에게 비교적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본지 기자와 같은 신문 기자가 한 번도 다녀간 

적이 없는 광활한 나라와 그곳의 다양한 거주민에 대해 풍부한 정보

를 얻게 될 것이다. 

여정 중에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이라는 인접국을 여행할 기회를 

얻었다. 조선은 북아시아에 있는 반도로 황해(서해) 너머 약 200마일(약 

320킬로미터) 너비의 해협이 일본 남부 지역과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

다. 과거에 있었던 조선과 일본 간의 전쟁(임진왜란)은 양국 역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당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의 알려진 바 없고 중요하지 않은 3~6세기 전의 일이다. 

우리는 최근에 E. 리드 경이 일본에 관해 쓴 신작을 읽었다. 신비로운 

힘을 가진 여제 징고(Jingo) 혹은 진구(Jingu)1가 주인공이다. 그녀는 일

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할 당시 대부분의 남자 무사를 능가하는 

무공을 발휘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여전사를 국가적 전

쟁 여신으로 숭배한다고 한다. 아마도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대중적인 

우상 숭배의 주문 ‘By Jingo’2가 그녀의 이름을 딴 것이 아닐까 싶다. 

이 주문은 3~4년간 음악 극장의 노래에 등장하여 조용하고 소박한 사

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사연이 어떻든 최근에 유럽인들이 왕이라 부르는 조선의 통치자와 일

본 천황 미카도 사이에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 전쟁의 발발이 

우려되었으나 조선이 일본에 특사를 보내 협상이 열렸다. 우리는 그 협

상이 평화로운 결과를 가져오길 희망한다. 특사가 맡은 바 임무를 훌

륭히 해낸 뒤 일본 증기선 사카사고 마스호를 타고 고국으로 귀환할 

때 우리 객원 기자도 승선을 허락받아, 좁은 바다를 건너는 지루한 여

정을 끈기 있게 견디는 조선 특사3와 함께 갑판에서 당시의 풍경을 담

을 수 있었다. 

“사연이 어떻든 최근에 유럽인들이 

왕이라 부르는 조선의 통치자와 

일본 천황 미카도 사이에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

일본으로 간 
조선 특사
THE COREAN 
AMBASSADORS 
TO JAPAN

1 진구황후(神功皇后)를 말한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진구황후는 일본인들이 가장 자랑스럽

게 생각하는 신비의 인물이다. 『일본서기』에서

는 진구황후가 4세기 중엽에 한반도 남부의 

일마 지역을 정벌하였다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다.  2 ‘당치도 않다, 어림도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주문은 영국의 대러시아 강경책

을 노래한 애국적인 노래에 인용되었다.  

3 1880년 (고종 17) 7월 제2차 수신사로 파견

된 김홍집(金弘集, 1842~1896)을 일컫는 것

으로 보인다. 
일본 증기선 사카사고 마스호를 타고 돌아오는 조선의 특사 

8 1881. 03. 19.
pp.277~278

구9817
40.5×28.2

The Illustrated
London News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조선 특사 파견과

한국 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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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조가 중국, 일본을 제외한 해외에 처음으로 파견하는 사절단이 

이번 달 워싱턴에 도착하였다.1 이들은 클리블랜드 미 대통령의 공식

적인 환영을 받았고, 워싱턴에 머물면서 외교적으로 조선의 이익을 대

변하게 될 것이다. 사절단 일행에는 미국 공사 박정양, 참찬관 이완용, 

이등서기관 이하영, 삼등서기관 이상재, 통역관 이채연 및 공사 수행원

인 이헌용, 강진희가 포함되었다. 

당시 몇 년 동안 조선 왕실 의사로 도성에 머물렀던 오하이오주 출신의 

알렌 박사가 외국인 서기관으로서 이들을 보좌하는 임무를 맡았다. 세 

명의 조선인 하인들도 이들과 동행하였는데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크게 손해 볼 일은 아니다. 그들보다 신분이 더 높은 일행들의 

이름조차 영어 철자로 제대로 쓰였는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고관대작들은 우리 나라에서 오랫동안 친근한 존재였

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의 옷차림과 관습은 미국 수도에서 큰 관심

을 일으킬 만큼 신기하게 다가왔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우아하고 사

뿐거리는 걸음”으로 불렸고, 특히 공사는 키가 평균보다 더 크지는 않

지만 “평온한 미소”와 함께 발을 내디디며 매우 품위 있게 걸었다. 

걸을 때마다 사각사각 스치는 소리를 내는,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풍

성한 도포 자락2과 화려한 장식은 조선 의복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머리카락을 감아 올린 정수리 위에 고상하게 놓인 말

총으로 만든 길고 검은 모자(갓)”는 1월 13일 베이어드3와의 사전 면담

이 진행되는 내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다고 한다. 통풍이 가능한 이 

모자는 오늘날 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아무 연습 없이 써

본다면 제대로 균형을 맞추는 것조차 힘들 것이다.

사절단의 생김새는 물론 몽골인 계통이고 그들은 새로운 주변 환경을 

마음에 들어 하였다. 그리고 만일 몇 년 동안 조선에 머물며 조선 왕을 

위해 일하였던 오리건 출신의 왕실 외교고문 오언 데니, 매사추세츠 

출신 총세무사 메릴 그리고 왕실 병원에 있는 알렌 박사와 헤론 박사

가 없었다면 그들에게 이곳 풍습은 더욱 신기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현재 사절단은 미국의 직접적인 후원으로 꾸려진 것이다. 주한 미국 

공사 딘스모어가 사절단이 서울의 항구인 제물포를 떠나 일본의 나가

사키까지 타고 갈 수 있도록 미 전함 오마하를 마련해 주었다. 미국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행보는 여전히 조선에서 명목상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는 중국이 개입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에 사절단을 파견하는 명백한 독립의 징후가 조선에 나

타나는 것을 꺼릴 것이다. 

1876년 일본이 처음으로 조선의 독립을 인정한 이후 1882년에 서구 열

강들 가운데 미국이 가장 먼저 조선반도와 우호 및 통상조약을 체결

하였다. 그 이후 서울에서는 전구에서부터 개틀링 기관총에 이르기까

지 미국의 발명품들이 확산되었으며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두드러지

고 있다. 

조선 사절단

THE COREAN 
EMBASSY

“통풍이 가능한 이 모자는 

오늘날 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아무 연습 없이 써본다면 

제대로 균형을 맞추는 것조차 

힘들 것이다.”

1 조선은 1882년(고종 19) 미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한 뒤, 5년이 지난 1887년(고종 24) 미국 워싱턴에 

주미 한국 공사관을 세웠다. 고종은 주미 한국 초대 

공사로 임명한 박정양 일행과 함께 알렌을 조선의 

외교관으로 임명하여 1887년 9월 27일 미국에 보내기

로 결정하였다. 당시 조선은 국제 관계나 미국의 정치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알렌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2 원문에는 ‘skirt’라 

표현하였다. 길게 늘어진 도포 자락을 치마라 여긴 것 

같다.  3 베이어드(T. F. Bayard, ?~?)는 당시 미 국무

장관이다.    

Harper’s Weekly9 1888. 01. 28.
p.60, p.67

구9755, 구6783
39.2×27.9, 41.0×28.5

하퍼스 위클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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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외진 곳인 북중국과 섬나라 일본 사이에 남쪽 방향으로 

돌출한 조선반도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다. 인구는 800

만에서 900만 정도로 추산되고 몽골 인종에 속한다. 이 나라의 독재

적인 정부와 특이한 관습은 외국과의 소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아서 H. 히스 기자가 작년(1885년) 조선을 방문하였던 경험을 통해 조선

의 대략적인 모습을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9월 28일 영국 해군 예비역 헵워스 선장이 이끄는 증기선 애

싱턴호를 타고 상하이를 출발하여 조선의 해안 도시 제물포로 향하였

다. 그곳은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그림처럼 아름다운 작은 해안 

정착촌이었다. 해안 도로는 주변에 바위가 무성한 거친 돌길이었고 부

두가 정착촌 입구까지 이어진다. 일부 가옥과 상점은 일본인이 주인이

었다. 바로 뒤편 언덕 위에는 영사관 건물들이 있다. 

우리는 독일인이 운영하는 꽤 쾌적한 호텔에 가서 첫날을 보냈다. 이튿

날 아침 우리 일행 세 명은 마부들이 모는 조랑말을 타고 수도인 서울

로 향하였다. 이 나라가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훌륭했는데, 도처에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말을 타고 이동한 지 몇 시간 후, 우리는 여인숙에 도착하

여 휴식을 취하였고 마부들은 조랑말에게 삶은 콩을 먹이로 주었다. 

우리는 다시 여정을 이어갔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이어졌다. 제물

포에서 15마일(약 24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중간 지점의 여관에서 마부들

은 소변을 본다며 한 시간을 끌더니,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고 버텼다. 1인당 50달러를 주고 전체 여정을 함께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런 요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현금, 즉 1달러에 

조선 돈 약 1,500을 받는데 이는 짧은 시간에 매우 짭짤한 수입이다.

다음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조선의 강(한강)이다. 강바닥은 한때 가로 3

마일(약 5킬로미터)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두 개의 개울과 강의 본류가 흐

르고 있다. 우리는 대형 페리를 타고 개울과 강을 건넜고 배 안에서 조

선인 25명과 황소 한 마리, 그리고 등에 돼지 한 마리를 짊어진 남자를 

보았다. 우리 일행과 조랑말 그리고 마부까지 합하면 상당한 화물이 

실린 것이다.  

우리는 곧 강을 건넜고 다시 한 번 서울로 향하는 육로에 올랐다. 우리

가 아는 유일한 조선말은 목적지인 ‘정동’1뿐이었기에 마부에게 계속 

이 단어를 말하였다. 그들은 이상한 길을 통해 서울로 가고 있는 것 같

았다. 바닥이 드러난 개울가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

곳에서 서울의 관문 중 한 곳으로 이어졌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정동에서는 스트리플링 관세 국장이 극진하게 

환대하였고, 그날 묵을 곳도 제공해 주었다.  

다음 날 아침을 먹은 후 마을 주변을 둘러보고 물건도 몇 가지 샀다. 

사실 살 만한 것은 별로 없었고 상점도 매우 작았다. 오후에는 돌아가

는 방향의 조랑말을 구하느라 애를 좀 먹었다. 하룻밤 재워준 친절한 

허치슨 씨와 묄렌도르프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왔던 길로 되돌

미국 대통령 관저로 안내된 조선 사절단

조선 여행

A TRIP 
TO COREA

“이튿날 아침 우리 일행 세 명은 

마부들이 모는 조랑말을 타고 

수도인 서울로 향하였다. 

이 나라가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 1886. 04. 03.
p.361

구9819
40.3×28.6

The Illustrated
London News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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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갔다. 어둡기 전에 강과 시내를 건널 수 있어서 기뻤다. 

첫 번째 마을에서 마부는 횃불을 구해와 마을 주민에게 다음 마을까

지 앞장서서 길을 밝히도록 하였다. 다음 마을에서도 횃불을 들어줄 

사람을 구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수고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 사

람들이 바로 나서지 않으면 마부들이 강제로 나서게 하였다. 여행의 마

지막 부분은 매우 길고 지루하였고 조랑말은 우리가 새벽녘 제물포에 

도착하기 전에 거의 뻗어버렸다.

우리가 은자의 왕국을 여행한 때는 매우 불안한 시기였는데, 제물포

로 돌아온 날 오랫동안 예상되던 대로, 악명 높은 ‘흥선대원군’이 중국 

포함을 타고 도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2 제물포항은 바깥쪽 항

구에 정박한 영국·러시아·미국·일본·중국 군함으로 매우 활기를 띠고 

있었다. 안쪽에는 작은 배들이 있었다. 

조폐국에서 쓰는 커다란 보일러를 포함한 중장비를 피해 가느라 이틀

을 더 소비한 후 우리는 원산으로 향하였다. 포트 해밀턴(거문도)에 근

접하였을 때는 7개의 돛이 달린 전함이 항구 입구 안쪽에 정박해 있

는 것이 보였다.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항구 도시이다. 해안

가를 따라 즐거운 여행을 한 후 원산에 도착하였다. 최초로 영국 상선

이 입항한 곳이다. 사방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둘러싸인 멋진 곳이기

도 하다. 사냥감이 풍부한 이곳에서 실컷 사냥을 즐겼고 이틀을 더 머

문 후 나가사키를 경유해 상하이로 떠났다.”

1 원문에는 ‘Pack-Ton’으로 표기되었는데, 각국 

영사관이 있었던 ‘정동’을 말한다.  

2 흥선대원군이 임오군란 이후 1882년(고종 19) 

8월 청으로 끌려간 뒤 3년 만인 1885년(고종 22) 

10월에 귀국한 사실을 말한다.

조선 여행  1. 제물포의 섬과 항구  2. 황소를 타는 조선인들  3. 서울로 향하는 여정  4. 가는 길에 휴식  5. 거문도항  6. 서울 남대문  7. 죽은 돼지를 싣고 가는 조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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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9788
40.9×30.5

1887. 04. 02.
p.345

The Graphic
더 그래픽 

영국

12 1887. 11. 26.
p.622

구9821, 구6818
39.5×28.3, 40.3×28.4

The Illustrated
London News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01 원산 부두에 설치된 풍향계  

02 조선인 하위 관리  

03 조선인 고위 관리의 행차 - 

바깥에서 대기 중인 가마꾼들  

04 조선인 관리의 나팔수

조선, 
원산에서 
중국 함대 

1. 담뱃대  2. 신발(짚신)  3. 엘리자베스 항구에 

있는 조선의 오두막  4. 포트 해밀턴(거문도)에 

있는 조선의 부잔교(浮棧橋)  5. 원산항에서 

해군 장교를 조사하는 조선인들  6. 우산만 

한 모자를 쓴 조선인들  7. 호박밭을 지키는 

조선인 8. 결혼한 남자의 상투  9. 미혼 남자  

10. 모자(갓)  11. 원산에서 조선의 소와 

겪었던 사건 

중국 함대와 
함께: 
조선 스케치 

01

03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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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대신

사진 속 인물은 조선의 외무독판으로, 조선의 수도 서울의 거리에서 

교자를 타고 근엄하게 행차하는 모습과 유럽 스타일로 마련된 연회에

서 샴페인을 대접하며 타국 외교관들을 융숭히 대접하는 모습이다. 

샤이에 롱 베이 미국 서기관이 1887년에 찍은 사진이다. 당시 조선의 

외무독판은 조병식이었다. 65세인 이 고상한 양반은 식탁에서 손님들

을 친절하게 접대하였다. 만찬 초반에는 손님들 사이사이 통역관과 기

생이 앉아 있었으나 식사가 끝나자 유럽과 마찬가지로 기생들이 물러

간 뒤에도 양반들은 계속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다. 한 시간쯤 지

“한 시간쯤 지나 이들은 마당으로 

나가 줄타기 공연과 별로 예쁘지 

않은 여덟 명의 무용수가 

굉장히 폭이 넓은 치마를 입고 

고상하고 느릿한 동작으로 

연출하는 춤 공연을 지켜보았다.”

나 이들은 마당으로 나가 줄타기 공연과 별로 예쁘지 않은 여덟 명의 

무용수가 굉장히 폭이 넓은 치마를 입고 고상하고 느릿한 동작으로 

연출하는 춤 공연을 지켜보았다. ‘외아문’ 혹은 ‘외부’라 불리는 곳의 

현직 장관은 동일 인물이 아니다. 1891년에는 민영소였고, 현재 홍콩에

서 망명 중인 그의 동생 민영익이 최근에 여행 서적을 저술한 캐번디

시 소령에 대한 소개장을 쓴 바 있다. 

01 조선의 외무독판  

02 조선의 외무독판이 주최한 주한 유럽 외교관들을 위한 연회

13 1894. 09. 01.
pp.263~264

구9829
40.4×29.0

The Illustrated
London News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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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시아 동쪽 끝자락에서 이쑤시개를 가져올 수도 있고, 

프레스터 존2의 발 크기도 알아올 수 있습니다.” 

- 셰익스피어의 『헛소동』 중에서 

Ⅰ. 

세계 역사상 아주 오래전부터 미지의 세계에 열광하며 대망을 품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신비로운 곳은 지구상 어느 곳엔가 항상 있어 

왔다. 지난날, 그리고 과거로 거슬러 수 세기 동안 나일강의 수원지水源

地는 신비의 도시 엘도라도처럼 여러 국가의 탐험 욕구를 자극하였다. 

전설과 허구에 감싸인 또 다른 곳, ‘은둔의 나라’로 알려진 한국은 오

늘날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

내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마지막 국가들 중 하나로서, 진정한 극북極北

의 땅3으로 인식될 것이다. 

한국이 ‘은둔의 나라’라는 별칭을 갖게 된 이유는 나일강의 수원처럼 

신비로운 신화의 지역이거나 광활한 사막이나 무시무시한 정글과 같

은 물리적 장애물이 있어서가 아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는 외

부 세계의 출입을 막는 그런 종류의 장애물이 없다. 그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성시되어 사실상 하나의 종교가 되어 버린 한국의 고립 정

책 때문이다. 현 왕조가 서양 사람, 즉 서쪽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로부

터 방해 받지 않으려고 펼쳐온 이 정책(쇄국 정책)은 성공적이었고, 이것

이 바로 외세 침략의 잔해 속에서 소위 중국의 ‘아우’라 자처하는 현재 

한국의 모습을 만들었다. 

소위 ‘미개인과의 작은 전쟁’으로 알려진 1871년 강화도 폭격 사건(신미

양요) 직후 미 장군에게 보내온 편지의 첨부문을 통해 ‘은둔의 나라’를 

고집하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곳 

사람들은 우리의 문명을 즐기며 4천 년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나라는 극동에 위치해 있고, 당

신들의 나라는 극서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수천 마일의 

바닷길을 건너왔습니까? 침몰된 배(제너럴셔먼호)에 관해 알아보기 위함

입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해적질과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음

으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원하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됩

니다. 우리와 교류를 원합니까? 그것도 불가합니다.”

과거 한국의 정책은 이러하였다. 10년 뒤, 낯선 세계에 관한 호기심의 

발로였는지, 혹은 최근에 미국에 개항을 한 숙적에 대한 질투심 때문

이었는지,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조약(강화도조약)을 맺고 이후 미 해

군 슈펠트 장군을 통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영국, 러시

아,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와 조약을 맺었다. 

1866년 프랑스군의 총성(병인양요)과 1871년 ‘미개인과의 작은 전쟁’(신미

양요)이 조선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조약을 체결하는 데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프랑스와 미국 등 두 강대국

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한국의 허영심을 자극하였고, ‘4천 년 

동안 만들어온 자신들의 문명’ 속에서 신성화된 그들의 체면과 편견의 

장벽은 강화에서의 폭발음과 함께 결국 영원히 무너졌다.

그러나 옛것에서 새로운 것으로의 전환이 구체제를 선호하는 세력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대립하는 당파들 간의 논쟁과 대립

은 1882년(임오군란)과 1884년(갑신정변) 폭동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일본에 대항하는 데 대부분의 힘을 소진하였고, 

일본인들은 그들 특유의 영웅주의와 용맹함으로 한국인들을 대하였

다. 여기에서 단 한 명의 유럽인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격이나 모욕

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상 ‘시끄러운 

집안싸움’과 같은 일에 불필요하게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된다.

한국에서 자유 진보주의가 승리했다는 것은 두 명의 대사4를 각각 미

국과 유럽의 조약 체결국으로 파견하였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중국의 ‘아우’로 인정된 것이긴 해도, 한국의 서양 세계 무대로의 

첫 등장은 이렇게 조명을 받았다. 한국의 현재 왕(고종)은 이 태조가 설

립한 왕조의 후손이고, 26대 왕5이다. 1368년 몽골 왕조가 중국의 용

의 왕좌에서 물러난 이후(원명 교체), 당시 훌륭한 명성과 지성을 갖춘 

젊은 장군인 태조가 한국의 왕으로 선택되었다. 군인의 본능을 가진 

태조는 왕국의 수도를 현재의 위치로 옮긴 후 우수한 방위 체계를 구

축하였다.  

1863년 당시 12살이었던 이희(고종)는 명목상 왕좌에 올랐다. 그러나 사

실상 무자비하고 악명 높은 그의 아버지 대원군의 섭정이 이어졌고, 

1873년 이후에서야 이희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희는 ‘대조

선, 대군주’, 즉 위대한 조선의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영의

정·좌의정·우의정의 직급을 가진 세 명의 정승과 함께 정사에 임한다. 

그 아래에는 이조―인사 임명, 호조―재정, 예조―의례, 병조―전쟁, 

형조―사법, 공조 등의 6개 부처가 있으며, 각 부처에는 장관급 이하 

여러 명의 차관들이 있다. 각 부처의 장은 판서이고 그 이하로 참판, 참

의 등의 직급이 있으며, 주사라는 직급의 하급 관리들이 다수 있어서 

의사 전달자이자 통역관의 역할을 한다. 정부의 수입으로는 토지세와 

관세가 있으며, 세관은 중국 세관에서 조직하여 주로 유럽국 출신으로 

구성되었고6 보스턴 출신의 미국인7이 기관장이다.

군사 조직의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주로 활을 쏘는 궁사

들과 창·미늘창·구식 철갑옷으로 무장한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레

밍턴 총으로 무장한 부대와 6개 총열을 단 개틀링 포로 무장한 부대

도 있다. 이는 구식과 신식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셈으로, 상극이 서로 

닿아 있는 꼴이다. 최근에서야 한국의 군대에 최신식 전투 교육을 하

고자 네 명의 미군 장교가 한국에 도착하였다.8

Ⅱ.

한국은 더 이상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자신의 명운과 미래를 바깥 

세계에 던지고 그동안 갈망해왔던 세계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러

나 여전히 한국은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다. 따라서 자주 제기되는 질

문에 답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

이다.

흔히 한국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는 중국과 만주의 북동부 끝자락에

서 태평양으로 뻗어 있는 반도로서, 북위 43도에서 34도 사이와 동경 

125도와 131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북단은 신화와 전설의 백두산―영

원히 하얀 산―에서 기원하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경계를 이룬다. 강

의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만주, 그리고 북서 방향으로 중국이 있다. 압

록강은 서쪽으로 흐르고, 두만강은 황해9(서해)와 일본해(동해)를 향해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반도를 대륙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고 한

국이 섬나라라는 속설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이는 독자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반도의 모양을 살펴보면, 한반도는 한국

인들이 선호하는 힘의 상징이자 이상적인 동물인 용의 형체와 유사하

다. 비교하자면, 용의 머리는 일본해와 만나는 두만강 입구에 걸쳐 있

고, 귀는 브뤼아곶(북한의 무수단 부근)에 튀어나와 있고, 목은 브로턴만(북

한의 동조선만)의 쑥 들어간 부분에 해당한다. 어깨와 허리는 두로치곶(북

한의 금강산국립공원 앞 해안)과 펠리시에곶(울진 근처)으로 이어지고, 꼬리는 

부산10에서 퀠파트섬(제주도)까지 연장된다. 발은 황해의 남쪽에 있는 

군도이고, 압록강과 대동강 어귀 북쪽이다. 용의 중추는 구불구불 이

어진 반도의 동쪽 능선으로 일본해를 따라 남북으로 벽을 세운 듯한 

모양이다. 서쪽으로 비탈진 면과 작은 구릉들이 경사를 이루어서, 황

해로 흘러가는 한강·대동강·압록강 등 여러 강을 따라 비옥한 계곡들

이 줄지어 형성되어 있다. 

한국의 기후는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덥고, 봄·가을은 온

화하여 비교할 바 없이 좋다. 한국의 식물군은 식물학자들에게 무한

한 연구거리를 제시하고, 수도를 에워싼 구릉과 산은 이름 모를 각종 

야생화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완벽한 자태를 뽐내며 피어나는 국화는 한국인들이 아끼는 꽃이다. 

꽃 중의 여왕인 국화는 한국에서 시문학의 영원한 소재이다. 한국의 

자생 동물군으로는 곰, 멧돼지, 사슴, 표범과 호랑이 등이 있다. 수도에

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다수 발견되는, 굉장히 활발하고 털이 긴 호랑이

들은 동물학자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어떻게 인도 정글에서 

자생하는 호랑이들이 한국까지 오게 되었을까? 한국에 와서는 어떻

게 적응하였을까? 각종 사냥감도 풍부하다. 야생 백조, 기러기, 오리, 

너새, 꿩 등이 많다. 강과 어귀에는 굴, 조개, 거북 등이 있다. 한국은 대

식가의 나라이다.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 나라의 금, 은, 

“한국이 ‘은둔의 나라’라는 별칭을 

갖게 된 이유는 나일강의 수원처럼 

신비로운 신화의 지역이거나 광활한 

사막이나 무시무시한 정글과 

같은 물리적 장애물이 있어서가 

아니다. … 신성시되어 사실상 

하나의 종교가 되어 버린 한국의 

고립 정책 때문이다.”

서울 공사관 서기관, 찰스 샤이에 롱 베이

한국,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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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구리 등의 광산은 자본가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의 행정구역은 감사와 그를 보좌하는 수령이 다스리는 8도로 나

누어져 있다. 인구는 약 1,200만이다. 한국의 과거 역사는 중국 전통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이 글에서 그것을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애

매하고 끝이 없다. 또한, 독자들에게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

할 시간이나 인내심도 없을 것이고 그다지 흥미롭지도 않을 것이다. 

이미 1744년에 볼테르는 그의 책 『역사에 대한 새로운 고려 사항(Nou-

velles considerations sur l'histoire)』에서 이와 관련해 매우 적절한 말을 하

였다. “고대 역사는 근대 역사와 비교할 수 있고 고대 메달은 현대 통

화와 비교할 수 있다. 전자는 개인의 방에 놓아두는 반면 후자는 인간

의 상업 세계에서 유통된다.”

한국의 역사는 기원전 1122년 최초의 왕 기자箕子11로부터 시작된다. 기

자는 한국 땅의 아버지이다. 근방에 있는 그의 무덤은 모든 한국인에

게 신성한 곳이다. 이 왕은 8개 법(8조법금)을 만들었다고 한다. 모두 이 

법을 잘 지켜서 “강도가 없고, 집에 담을 두를 필요도 없고, 상점의 문

을 잠글 필요도 없고,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성도 없다.”고 할 정도였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기자가 통치하던 좋은 시절은 옛말이 되어버렸다. 

도둑을 제압하는 일은 다반사이다. 솜씨 좋은 인간 백정이 매우 바빠

질 때가 있고, 자물쇠와 빗장이 필수품이란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정숙하지 않다고 한다. 맙소사, 그런데도 19세

기에 모든 것이 진보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자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는 원래 중국의 귀족인데, 끝없이 계

속되는 자국의 분쟁에 지쳐서 평화와 고요함을 찾아서 한국이라는 나

라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나라에 매료된 그는 이곳을 조선,  곧 

‘고요한 아침의 나라’12라 불렀고, 지금까지도 이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기자가 다스리던 시절은 평화롭고, 선정이 베풀어졌으며, 그의 왕

조는 서양력 4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이 역사적 시기는 역사 연구자에

게 항상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만주 고원에서 벌어진 불가사의한 혼돈

의 시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곳의 대초원과 벌판에서 막강한 거란, 흉

노, 몽골, 터키, 타타르족들이 아시아 대륙으로 진입하여 세력을 뻗어

가 유럽 대륙까지 휩쓸고는 그 거대한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

다. 한국도 그 영향을 피하지 못하였다. 한국은 그들이 전진하는 길목

에 놓여 있었다. 13세기에 막강한 칭기즈 칸과 쿠빌라이 칸의 부대가 

쳐들어왔고, 1592년과 1597년13에는 일본의 침략이 이어졌다. 몽골14

과 만주족이 1637년에 침략(병자호란)하는 등 이 시기는 한국의 암흑기

였다.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오래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집트인들

처럼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곤 하였다. 오늘날의 

한국인과 이집트 농부의 모습은 이렇듯 유사한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

다. 두 나라 모두 4천 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이집트 역사와 한국 역사

라는 말은 명목상일 뿐이다.

III.

뉴욕에서 극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의 수도, 서울로 가려면 육로와 

해로를 따라 약 1만 마일(약 1만 6,000킬로미터)을 가야 한다. 한국이 동방 

여행의 목적지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1887년 9월 3일 

나는 증기선 루이지애나호를 타고 뉴욕을 떠나 목적지로 향하였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9월 21일에 (샌프란시스코항에서) 요코하마로 출발

하는 북경호를 탔다. 나는 동방의 여러 지역으로 소위 비종교인들을 

선교하고자 떠나는 50여 명의 선교사와 그들의 부인, 아이들 등 좋은 

일행과 함께하게 되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항에서 출발하는데 일행

의 친구들이 많이 와서 열정과 감정을 실어서 ‘그곳에(Over There)’15라

는 매우 슬픈 분위기의 노래와 찬송가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합창이 태평양 바다를 그다지 달래주지는 못하였다. 출항 후 10월 10

일 요코하마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바다 위에서 춤을 추다시피 해

야 했다. 나는 일본우선주식회사16의 증기선 요코하마 마루호가 출항

하기를 기다리며 8일간 요코하마에 머물러야 했다. 이 배를 타고 10월 

25일에 나가사키에 도착하였고, 다시 같은 회사의 다른 증기선으로 갈

아타고 이틀 동안 항해한 후, 마침내 10월 28일 한국의 제물포항에 도

착하였다. 

뉴욕을 출발해서 도중에 지연된 날까지 포함하면 56일이 소요되었다. 

일본에서의 연착은 아쉽지 않았다. ‘떠오르는 태양’17 일본이라는 나

라를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 그 나라에 대한 호감, 특히 아름다운 일본 

여성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실제 어떤 사람은 정신이 팔리기도 하였다. 일본에 머무르던 때, 나는 

처음으로 한 용감한 미국 해군 장교가 일본 미인을 위해 만든 노래를 

들었다. 그 노래는 큰 인기를 누렸고 장교는 국민 시인이라는 칭호와 

지위를 얻었다. 아름다운 오유차상을 이상적으로 묘사한 이 서정시는 

로잘리의 선율에 맞추어 부른다. 그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아담한 쓰루가 마루호는 친절한 후세이 선장이 지휘를 맡고 있는 증기

선이다. 선장은 일본우선주식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했지만, 원래는 미

국 북부 출신이다. 코드곶에서 출발하는 선박의 선장들 중 최고로 손

꼽힌다. 그는 10월 28일 아침 일찍 제물포의 외곽 포구에 닻을 내렸다. 

그때 나는 막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ChosÖ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18라는 책을 읽다가 내려놓았다. 이 책은 다채로운 스펙트럼으

로 한국을 관찰하고 묘사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순수하지만 지나치

게 열정적이다. 로크는 열정이란 “부풀어 오른 혹은 과도한 상상력의 

자신감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실 나는 불멸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조선 땅을 장밋빛으로 묘사한 

글들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항구와 우리 배 사이에 길게 펼쳐진 개펄과 칙칙하고 우중충한 경관과 

납빛의 땅과 하늘을 보면서, 내 마음에 선명하게 떠오른 것은 ‘중국인 

고든’19과 함께 처음으로 어두운 대륙의 수도(베이징)를 목격하였을 때 

드러난, 어둡고 침울한 곤도코로 지역의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중앙아

프리카와 비교하였을 때 제물포, 아니 한국은 천국이다. 그렇다고 작

가가 묘사하였던 그 정도의 아름다움에 미치지는 못하고 또한 전혀 

동양적이지도 않다.

1882년 조약(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인해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제물포는 그저 토속적인 어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상당히 중

요한 도시가 되었다. 보다 엄밀하게는 서울 내부의 오른쪽 강둑에 위

치한 마포를 떠나 굽이굽이 60여 마일을 흐르는 한강 어귀에 제물포

가 위치해 있다. 

그러나 수도까지의 육로는 불과 27마일 떨어져 있다. 그 길은 황소, 조

랑말, 짐꾼들이 등에 짐을 싣고 이용하는 주요 교통로이다. 제물포에

는 이미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조성되어 있어 자랑거리이다. 주로 일본

과 중국의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관세사 혹은 독일과 

미국 회사 ‘모스 앤드 타운젠드 상회’20의 직원들이다. 

오스트리아인이 운영하는 코레 호텔과 다이부쓰 호텔21도 제물포의 

자랑거리이다. 다이부쓰 호텔 소유주는 뚱뚱하고 배가 불룩하게 나온 

쾌활한 성격의 전형적인 일본인이다. 그는 다이묘 계급22 출신은 아니

고, 힘든 노동으로 손이 거칠어진 일본의 소작인 출신이 분명하다. 사

업 가능성을 보고 미국 전함을 타고 한국에 들어온 다이부쓰는 모든 

분야에 능숙하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맥주와 음식들은 투숙하는 미

국인 장교들 사이에서 단연코 ‘이치반(최고)’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호텔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은행가, 브로커, 도살업자, 제빵사이며 또

한 구두 제조자이다. 이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둬 제물포에서 꼭 필

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의 팔로스호는 거의 매일 제물포에 정박해 있었다. 내가 도착하였

을 때, 배의 사령관과 상급 장교들은 선상에서 격식을 갖추어 나를 환

영해 주었다. 영광스럽게도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폭격 시23 현장에 있

었던 수많은 그들의 동료와 내가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기억

해 주었다. 앞서 언급하였던 국민 시인인 장교가 팔로스호에 임무 수

행차 승선하고 있었다. 그는 이 낡은 배를 소재로 노래를 만들었고, 장

교들은 밤이면 감정을 담아서 다음과 같은 팔로스호 노래를 열정적으

로 불렀다.

“나는 그녀를 일본의, 일본의 미인이라 부르네

그녀의 이름은 오유차상, 유차상, 

그녀의 연한 갈색 눈에

상냥함이 있네

그녀는 ‘이치반’이네(최고라네)

그녀의 자태는, 자태는 진정으로 예술이네

그녀의 옷, 그녀의 옷 매무새는 신비롭네 

보기 드문 장신구에서부터

그녀의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나막신을 신고 안쪽으로 모아 걷는 그녀의 사랑스런 발까

지…” 

팔로스라고 부르는 군함에서

내가 그대에게 짧은 글을 써주겠네.

부대의 자랑이자 아끼는 것,

어느 다른 함정들보다 그녀가 최고라네.

모든 바다를 탐색하라.

중국·호주·한국·일본의 바다를,

그대는 이보다 더 좋은 배를 찾지 못할 터이니,

비슷한 설계로 만들어진 것도 찾지 못할 터이니.

코러스 : 

팔로스! 그녀가 최고네!

그렇고말고! 그녀는 데이지 꽃이네;

그녀는 어떤 군함과도 비할 바 못되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세상에! 그녀는 날 듯 나아가네

진정으로 놀랄 만한 속도로

하하하, 만세

미국의 자랑, 팔로스를 위하여

질투심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놀리려 하네,

그녀가 결코 항구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 말하네;

하지만 그녀는 믿음직한 순양함.

그리고 가장 훌륭한 순양함 중 하나,

그녀는 미국에서 왔다네

그녀가 정박하는 모든 항구를

일본과 한국의 모든 곳을 안다네

홍콩에서부터 톈진의 해변까지도        

코러스

그녀가 대단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네;

우리가 그녀의 모습에 반한 것이 아니네

하지만 왜 이 불쌍한 작은 것을 비방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해야 하나?

나는 그들이 모두 여기에 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네

내가 잊어버린 그 많은 이름들;

그들은 대위에서부터 

신참 사관생도들까지              

코러스

 

구닥다리가 된 상점

혹은 너무 낡아서 고칠 수 없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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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거리는 전형적인 국경 도시의 모습과 흡사하였다. 맥주와 그로

그주24를 파는 상점들이 눈에 띈다. 맥주와 럼주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구 문명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이 이채롭다. 술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미국 인디언들은 이것 때문에 죽었지

만 한국인들은 그들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미 상당한 술꾼들

이었기 때문에 술이 그들에게 해악이 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도착한 그날 미국 회사에 관심이 있는 소사콰(Mr. Sosaqua)25라는 

현지의 점잖은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솔직하고 똑똑한 사람이었

고 동양인 특유의 돌려 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요점 있게 잘 전달하였다. 이 상황을 묘사하자면, 호

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나의 출신지인 위대한 서양 세계에 대해 알

고 싶어 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다. 

잠시 틈이 났을 때, 나는 그에게 개와 고양이를 한국어로 뭐라 부르는

지 물어보았다. 소사콰는 내가 고양이와 개과 동물의 상태에 대해 물

어보는 것이라 여기고는, 나에게 “왜, 낯선 사람이 개와 고양이에 대해 

묻느냐? 개와 고양이가 한국의 남자와 여자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라고 물었다. 상황이 난감해졌다. 이후 나를 놀림거리로 삼는 대화 속

에서 열심히 웃어야 하였다.

소사콰는 한국의 길드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막강한 부상負商의 일원이

다. 중국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이 조직은 동양의 노동자 계층으로 수 

세기 동안 자신을 정부와 자본가들의 독재로부터 지키려 하였다는 것

을 입증한다. 부상은 10만 명에 달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엄격한 

규칙과 규율에 따라 철저하게 운영되는 조직으로 강력한 정치적·상업

적 세력이 되었다. 이 조직이 조정 막후의 권력으로까지 성장해 왔다

는 점은 한국처럼 전제주의적 국가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매우 기이한 

현상이다. 맥글린은 그가 이끄는 ‘빈곤퇴치협회’를 위해 한국인들에게 

한 수 배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다. 

10월 29일 아침, 나는 가마꾼 네 명이 드는 가마를 타고, 교대 가마꾼 

네 명과 함께 도성으로 출발하였다. 이들에게 각각 1달러에 상당하는 

현금 1,400냥을 주었다. 즉 27마일 거리26를 여행하는 데 총 8달러를 

쓴 셈인데, 비싸게 느껴질 것이다.  

수많은 초가집 마을을 지나서 가는 길에 좋은 뷔페식을 제공받았다. 

한국인들의 식욕과 소화력은 대단하다. 한국인들에게 식사란 큰 기쁨

을 주는 일이다. 한국의 노동력이 저렴하다면 생활비 또한 저렴하다 

할 수 있다. 국, 고기, 사우어크라우트27와 비슷한 김치, 곶감 등이 50

냥이면 된다. 이는 4센트에 불과한 금액이다! 따라서 한국인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왕자든 소작농이든 저녁 식사를 먹지 

않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사실, 이들에게는 맛있는 식사가 지상의 목

표인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주요 과일인 감은 크고 정말 맛있다. 한국에서의 감은 마치 아

랍 지역의 대추 같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훌륭한 기자왕이 한국을 ‘조

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감’이라 부르려 하였을 것 같다.28 

그렇다고 내가 우기지는 않겠지만, 진실로 한국은 최상급의 감을 가진 

나라이다. 

제물포와 수도 서울 사이에는 원형의 언덕, 장애물과 계곡이 첩첩이 

이어지며 멋진 논밭을 만들고, 쌀과 밀을 주곡식으로 경작하고 있다. 

마포는 수도로부터 10리, 약 3마일(약 4.8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정말 

외곽 지역이다. 오른쪽 강둑에 접해 있고 지대가 높다. 소와 당나귀를 

싣고 끝없이 왕복하는 나룻배를 이용해 갈 수도 있다. 거룻배와 소형 

돛단배들이 강변에 정박해 있어 마을은 상업적인 활동과 생활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해가 져서 마음이 조급해진 나는 가마꾼들에게 성문이 닫히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빨리 가라고 재촉하였다. 만약 성문이 닫히면 밤마

다 성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밤을 보내야 한다고 

들었다. 이런 일은 빈번하다고 한다. 성문의 개폐는 매우 엄격하여 오

직 왕의 허가만이 그 일정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서울로 들어가는 길의 풍경은 인상적이었다. 해가 질 무렵 멀리 보이는 

북악산은 위엄 있는 주변 산들과 함께 수평선 위에 멀리 보이고, 오르

락내리락 하는 산등성이를 따라 축조된 높은 성벽이 에워싼 도시가 

보였다. 출입로인 장엄한 대문이 여기저기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멀리

서 보이는 것이기에 착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성문 안으로 

들어서면 사방에 초라한 초가집과 오물 웅덩이, 고약한 냄새 등으로 

인해 성 밖에서 보았던 석양 속의 환상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말기 때

문이다. 

10월 29일 땅거미가 질 무렵에 우리는 서문(돈의문)을 통과하였다. 오른

쪽으로 꺾어 돌아가니 나에게 신기한 눈길을 주며 좁은 길을 따라 서 

있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내가 

탄 가마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고는 나에게 “누구냐?(Nu gunya?, 누가 

왔느냐?)”라며 묻곤 하였는데, 그러면 이내 ‘서쪽 바다에서 온 사람’이라

는 뜻의 “서양 사람(So yang Saram)”이라 대답하였다. 이 고행의 길을 무

사히 통과하자 곧 정동에 있는 미국 공사관에 도착하였다. 나는 미국 

공사29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기거

하게 될 중국식 관청같이 생긴 작은 집으로 안내되었다.

IV.

서울은 14세기에 조선 태조가 건설한 도시이다. 북위 37도 30분, 동경 

127도 4분에 위치한 서울은 동북쪽에서 남서 방향으로 비정형 타원형

의 형태로 생겼고, 북쪽과 남쪽에 두 개의 큰 산, 북쪽에 북악산과 남

쪽에 남산이 자리 잡고 있다. 매일 밤 산 정상의 거대한 초소에 불이 

켜진다. 400여 년 동안 그 불은 조선이 평화로운지 위험한지를 알리는 

신호였다.30

서울은 20~30피트(약 6~9미터) 높이와 2~3피트(약 60~91센티미터) 폭의 성

곽으로 둘러싸여 있다. 성벽에는 총안구가 만들어져 있다. 매우 가파

른 산의 측면을 타고 언덕과 계곡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성곽은 봉건시

대 거대한 성과 같은 모습이다. 중국의 관청 스타일을 따라 만들어진 

8개31의 견고한 석조 건축 대문이 시내로의 진입을 통제한다. 

북문(숙정문)은 북악산 바로 아래에 있는데 왕의 전용문이다. 이 문은 

왕의 지시에 따라 왕실에 위험이 닥쳤을 경우 퇴로로 사용하는데 북

한산성에까지 연결된다. 폭이 100피트(약 30미터) 정도 되는 긴 대로가 

동서로 뻗어 있어,32 시내를 가로지르며 도성을 양분한다. 또 다른 도

로는 폭이 55피트(약 17미터) 정도 되며 주 도로를 수직으로 가로지른

다.33 

이 두 개의 도로는 대로라는 이름에 걸맞지만, 나머지 길은 좁은 골목

과 오물과 더러운 냄새로 악취가 나는 도랑들(청계천)이다. 주 도로가 

만나는 지점인 종로라고 불리는 일대에는 종각이라 불리는 종루가 있

고 여기에 ‘인경’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종이 있다. 이 종은 높이 7피트

(약 2미터)와 둘레 10피트(약 3미터)의 종으로서, 오래전부터 아침과 저녁 

통금 시간을 알리고 사대문의 개폐를 알림으로써 사람들에게 길거리 

돌아다니기를 멈추고 집에 가야 할 시간임을 알렸다. 종지기는 자체적 

타종법을 사용하는데, 서까래에 쇠사슬로 매달려 있는 나무 봉을 이

용해 종을 친다. 종지기는 영예롭고, 돈을 잘 버는 직업이다. 그 소수의 

종지기 자리에는 왕가의 일원이 임명된다.

서울에 있는 유럽인들은 외교와 영사 목적으로 온 열강의 대표 단원

들과 미국의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인데 이들을 합치면 약 100명 

정도가 된다. 미국 선교사들은 남녀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화학과 의학

을 가르치는 학교를 창립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어서 모두

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특별히 장로교 학교34를 

후원하고 있고, 이 학교의 책임자35에게 참판의 지위와 훈장을 주었다. 

밤이 되면 이 도시의 5만 개 정도의 초가집 구들36에 불이 지펴진다. 

여기에서 구들이란 각 방 아래에 만들어진 연기 이동로이다. 땔감이나 

소나무 잔가지를 아궁이에 넣고 태운다. 굴뚝을 통해 연기가 길로 빠져

나오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의 폐와 눈은 고통스럽고 건강에 해롭다. 

서울의 밤은 음침하고 우울하다. 종각의 종소리와 백파이프처럼 듣기 

괴로운, 이상한 소리를 내는 ‘조’37라고 불리는 악기는 대문이 닫힌다

는 것을 알린다. 산 정상의 횃불은 철수 신호를 알리고, 사람과 개는 

보금자리로 간다. 여자는 관습에 따라 이 시간에 나와서 여성들만의 

특권을 즐길 수도 있다. 나는 오로지 몇몇의 말라비틀어진 여자 노인

들만 봤을 뿐, 다른 여성을 본 적은 없다. 연기 자락들이 만든 머리 위

의 구름들이 마치 적막한 무덤처럼 어두운 둥근 천장 모양으로 버려

진 도시를 덮는 것처럼 느껴진다. 서울은 지금 잠에 취해 있다. 아니면 

한국인들은 독한 술에 중독되어 있거나 술에 빠져 있다. 그게 무엇인

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은 잠이나 술의 힘이고 바로 침묵이다. 서

울 장안에서 이 적막하고 묘지 같은 낯선 풍경을 보는 나는 이루 다 표

현할 수 없는 슬픈 감정과, 테니슨이 쓴 다음의 구절을 읽었을 때의 기

묘한 느낌이 떠올랐다.

“우리가 이 세계의 그늘 속에서 빠르게 보낸 우리의 젊은 날. 유럽의 

50년이 동방의 60년 한 주기보다 더 낫다네.”38

V.

11월 16일 나는 내무독판 심이택으로부터 다음 날 왕대비39의 건강 회

복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초대장을 받았다. 

그의 초대장은 다음과 같다. (86쪽 도판 06 참조)   

물론 궁궐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가마를 타고 가야 한다. 다른 방법은 

품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궁중 예절에 따르면, 반드시 궁궐

의 두 번째 대문(광화문)에서 가마로부터 내려야 한다. 이 관례에 따라 

미국 공사와 나는 여러 문신과 무신 관료와 병사들과 마주치며 접견 

건물의 대기실까지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야만 하였다. 

그날은 춥고 불쾌한 날씨였다. 일반 접견실로 사용되는 얇은 종이문이 

달린 방은 춥고 불편하였다. 왕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신하들에게 알리

기까지 약 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궁중 의례 담당자가 우리에게 시

가와 맥주, 샴페인을 대접해 주었다. 직급 서열에 따라 정해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신하와 관료들이 궁궐에서 입는 관복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겼다. 재상·판서·참

판·참의 모든 계급의 옷이 다 같다.40 차이점은 모자41의 귀 뒤에 있는 

혹은 노아의 방주에서 그 기원을 찾을 만한 총

입을 수 없을 정도의 제복을 가지고 있는가?

이들을 써버리기 위해 조사를 벌이지 마라.

우리 나라에게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아니, 아니, 이것들을

팔로스 구축함에 실어 보내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오.      

코러스

우리 해군은 골머리를 앓고 있네

낡아빠진 구식 배로

팔로스호는 그중에서도 손꼽히네

곧 그녀는 고물 가격으로 팔릴 것이네

이야기 속 작은 강아지처럼

‘트레이’라는 별명을 가진

팔로스, 아직은 영광을 누리지만

곧 사라질 것이네

코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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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42에 있다. 지위에 따라 관자는 금·은·옥으로 되어 있거나 관복의 

흉배로 구별이 된다. 

한국의 주미 전권대사 박정양의 동생인 박 협판43이 나에게 다급하게 

그의 사진을 찍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에 제공된 초상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굉장히 특이한 의상을 잘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모자(관모)는 원뿔 모양으로 가는 죽사 혹은 말

총을 곱게 엮어 만들었다. 관모를 쓰면 양쪽 귀가 날개처럼 튀어나오

게 되는데, 이는 관모를 쓴 사람은 왕과 고명한 자들의 분부가 있으면 

반드시 날아가듯 달려가 잘 듣고 따라야 하는 민첩함이 있어야 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관복은 어두운 초록색 한국산 비단 소재로 소매는 헐렁하고 길이는 

발목까지 길게 내려온다. 관복 아래로 땅딸막한 검정색 천 소재 장화

의 짧게 올라온 등이 보이고, 그 안에 발이 있다. 매우 큰 뻣뻣한 띠를 

거의 겨드랑이에 가깝게 높게 찼는데, 이 허리띠(관대)는 취향에 따라 

뼈, 유리, 혹은 옥 등을 재료로 한 사각형 장식이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 허리띠가 무엇보다도 흥미로워서, 이것의 탄생 기원이나 용도에 대

해 자문해 보았다. 그러나 분명 셰익스피어가 남긴 다음의 글에서 기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 잠자는 돌들이 당신의 허리인 양 당신을 

감싸네.” 12인치(약 30센티미터)쯤 되는 가슴과 등의 장식판에는 문관이

면 황새44 모양이, 무관이면 호랑이 모양이 화려한 견사로 수놓아져 있

다. 의복은 독특하고 기이하지만 결코 좋은 느낌이나 우아한 인상을 

주지는 않는다.

마침내 내무독판 심이택이 나를 왕에게 안내하기 위해 왔다. 우리 일

행은 여러 명의 호위를 받으며 그를 따라 줄을 서서 소리 없이 천천히 

걸어갔다. 내무독판과 한국인들은 고개를 수그린 채 마치 장례 행렬 

속에 있는 것처럼 걸어갔다. 개방형 공간의 알현실 바로 앞에 있는 마

당에 도착하자, 의례 담당관과 다른 한국인 관료들이 왕에게 다가가며 

몸을 거의 땅에 닿도록 구부렸다. 왕은 책상 앞에 서 있었는데 사면에 

상선 내시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왕이 신하들에게 직접 말을 하지 않

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시들이 의사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의례적이

다. 알현실로 이어지는 계단에 이르자 관료들은 엎드려 절하였고, 나

는 앞으로 나아가 간격을 두고 상체를 구부려 세 번 인사하였고, 마지

막 인사를 할 때는 왕에게 다가가며 인사하였다. 

왕의 곁에 항상 있는 상선 내시는 백정45이고, 가난한 집 출신으로 어

린 시절에 내시로 뽑힌다. 신분 상승과 왕실로부터의 보호에 욕심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다. 어른 중에서도 내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거세함으로써 그들이 고대하던 권력과 지위를 

갖게 되고, 다른 동양 국가들에서 그렇듯이 내시부에서 일하며 영향

력을 행사하고, 왕의 최측근으로서 존경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의 통역관으로 일하는 주사는 알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나의 왼편에 서서 상체를 거의 바닥에 닿도록 구부리고 고개를 

들지 않고 속삭이는 말로 대화를 전달하였다. 

왕은 주로 건강과 한국 여행에 관한 통상적인 말을 하였고, 나는 예의

를 갖추어 왕대비의 건강 회복에 관한 경하의 뜻을 전하였다. 여담이

지만, 왕대비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여성들과 함께 뒤에서 손가

락으로 뚫은 종이문의 구멍을 통해 보면서 새롭게 도착한 서양 사람

을 비판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국인들의 호기심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다. 왕대비는 그렇게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왕은 키가 약간 작았지만 상당히 느낌이 좋은 외모에서 선함과 온유

함이 배어 나왔다. 매우 진한 검은색 눈은 생기와 지성으로 빛났다. 밝

은 오렌지색은 왕의 색깔이다. 그는 매우 밝은 다홍색 견사로 만든 어

의를 입고 있었다. 금색 허리띠를 매고, 머리의 관은 일반 관리들이 궁

궐에서 쓰는 모자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부속물이 붙어 있지 않은 점

은 다르다. 관복의 어깨, 가슴, 등에 장식된 네모난 판에는 용이 금색 

자수로 장식되어 있었다. 궁궐에서 나눌 법한 일반적인 대화를 다 끝

낸 후에 왕은 우아하게 그의 머리를 기울이는데, 이는 물러가라는 신

호이다. 나는 뒤로 물러났고, 나의 통역관이 뒤따라 나왔다. 왕의 알현

은 여기에서 끝났고, 알현 과정은 종료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왕세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인사하는 것은 필수적이었

다. 왕세자는 방금 떠나온 알현실과 유사한 모양의 개방형 알현실에서 

우리 일행을 맞이하였다. 17세의 젊은 왕자는 여러 내시들에게 둘러싸

여 있었는데, 내시들은 그에게 통역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여러 

신하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다. 

이 의식이 끝난 후에 나는 대기실로 돌아왔다. 심이택 내무독판과 예

의를 갖추어 인사를 나눈 후에 가마를 타고 정동의 거처로 돌아왔다. 

나의 첫 번째 ‘대조선, 대군주’, 즉 위대한 조선의 위대한 왕의 알현 경

험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1 원문에서 저자는 ‘한국(Corea)’과 ‘조선

(Chosӧn)’을 구분하여 사용했으므로 저자의 

표현을  따랐다.  2 중세 시대에 아시아 및 아

프리카 등지에 강대한 기독교 왕국을 건설했

다고 알려진 전설 속 인물이다.  3 ‘극북의 땅’

은 유럽의 고대 문학과 지도에 등장하는 단어

로 극북(Far North)에 있는 한 지역을 말한다.  

4 1887년(고종 24) 8월에 주미 특명 전권공

사로 파견된 박정양(朴定陽)과 프랑스·러시

아·영국·독일·이탈리아 등 5개국의 전권공사

로 파견된 내무부 협판 조신희(趙臣熙)를 말

한다.  5 원문에는 28대로 되어 있어 바로잡

았다.  6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관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1869년(고종 6) 이홍장의 추

천을 받아 한국에 온 독일인 묄렌도르프였

다. 그 뒤 총세무사는 미국인 메릴(Henry F. 

Merill)(1885), 슈니케(J. F. Shoenicke)(1889), 

모건(F. A. Morgan)(1892), 영국인 브라운(J. 

McLeavy Brown)(1894) 등이 담당했다.  

7 슈니케를 말한다.  8 1888년(고종 25) 2월 

사관 양성소격인 연무공원이 창립되면서 같

은 해 4월 수석교관 다이(W. M. Dye), 조교관 

커민스(E. H. Cummins), 리(J. G. Lee) 그리

고 일본 주재 미국 영사관에 근무하던 닌스테

드(F. J. H. Nienstead) 등 미국인 교관 4명이 

내한하였다.  9 원문에서 ‘Yellow sea’를 언급

하면서, 두만강이 황해와 일본해가 있는 동쪽

으로 흐른다고 표현한 부분은 오기이다.  

10 원문에 딸린 지도 ‘Map of The Chosön 

Land’를 보면, Chosan은 부산을 가리킨다.  

11 중국 은나라 말기에 조선에 와서 단군조

선에 이어 나라를 건국하였다는 기자(箕子)

를 말한다. 이를 기자동래설(箕子東來說)이

라고 하는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이를 인정

하였지만, 최근에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지

배적이다.  12 ‘조선(朝鮮)’이란 한자 뜻을 그

대로 번역한 것이다.  

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팔아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22 일본의 헤이안 시

대에 등장하여 19세기 말까지 각 지방의 영

토를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하였던 유력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23 1882년 7월 11일 영국 

해군이 이집트 북부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폭격을 가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자국 시민

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 해군이 파견되

었는데 화재와 반란군으로부터 미국 공관과 

시민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24 원래 

럼주에 물을 탄 것을 말한다. 럼주는 당밀이

나 사탕수수의 즙을 발효시켜서 증류한 술이

다.  25 아마도 보부상으로 생각되는데 외국

인인 저자가 들리는 대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  26 제물포에서 

서울 간 거리를 말하는데 43.2킬로미터에 해

당한다. 기차가 놓이기 전인데 당시 하룻길이

었다고 한다.  27 양배추를 발효시켜 만든 유

럽 요리이다.  28 ‘Land of the Morning Calm’

의 ‘Calm’이 한국 발음 ‘Kam’과 유사한 데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29 1887년(고종 24) 

3월에 부임한 딘스모어(Hugh A. Dinsmore) 

미국 공사를 말한다.  30 남산에 있었던 봉

수대를 말한다.  31 원문에는 7개라고 했는

데 8개의 오류이다. 한양 도성에는 4개의 대

문과 4개의 소문이 있었다.  32 서대문에서

부터 동대문까지 연결되는 종로거리를 말한

다.  33 육조거리를 말하는데 오늘날 광화문 

앞 세종대로를 가리킨다.  34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가 세운 경신학교를 말한다.  

35 1885년(고종 22) H. G. 아펜젤러 목사

와 함께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가 되어 조선

에 들어온 언더우드를 말한다.  36 원문에 

‘kan’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온돌의 구들

을 말한다.  37 취타대의 태평소를 말하는 것

으로 보인다.  

38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 시인 앨프리

드 테니슨(Alfred Tennyson, 1809~1892)이 

쓴 「Locksley Hall」이라는 시의 일부이다. 여

기서 이 시를 인용한 이유는 동양보다 유럽이 

우월하다는 의미를 담으려고 하였던 것 같다.  

39 익종의 비이자 헌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

를 말한다.  40 조선시대 관복은 계급과 직위

에 따라 색과 문양 등이 달랐다. 문관의 경우 

가슴에 학을 달았지만 무관은 호랑이를 달았

다.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은 학이 두 마리, 당

하관은 학이 한 마리 그려져 있다.  41 조선

시대 벼슬아치들이 관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쓰는 사모(紗帽)를 말한다.  42 사모에 딸린 

관자를 말한다. 사모나 갓 등이 흔들리지 않

도록 하는 것으로 품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

다.  43 박주양(朴周陽, 1838~1891)을 말하

는데 그는  박정양의 사촌형이다. 원문에는 

‘the Vice-President of the Foreign Office’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협판 교섭통상사무에 

임명되어 ‘협판’으로만 표기하였다.  44 저자

는 학의 형상을 황새로 표현하였다.  45 원문

의 ‘White men’을 ‘백정’이라 번역하였다. 미

천한 신분임을 나타낸 듯하다.   

13 원문에는 1615년으로 나와 있으나 1597

년 임진왜란 중에 화의 교섭이 결렬되어 일본

이 다시 침략한 정유재란을 뜻하는 것으로 보

여 바로잡았다.  14 몽골족은 고려를 침략하

였다. 몽골족이 이 시기에 조선을 침략하였다

는 것은 저자의 오류이다.  15  본래 곡명은 

‘Home Over There(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다. 1873년경 감리교 목사 헌팅턴이 작사

하였고 툴리우스 오케인 교수가 작곡한 노래

로 1868년에 처음 발표되었다.  16 원문에는 

Nippon Yusur Kaisha로 나와 있는데 1885년

에 설립된 일본우선주식회사(Nippon Yesen 

Kabushiki Kaisha, 日本郵船株式会社)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7 ‘일본(日本)’이란 

한자음을 풀이한 것이다.  18 천문학자인 퍼

시벌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6)이 

1883년 약 3개월간 조선에서 체류하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정리한 책으로 1885

년 미국에서 출간되었다.  19 ‘중국인 고든

(Chinese Gordon)’으로도 알려진 찰스 조지 

고든(Charles George Gordon, 1833~1885)

은 실제로는 영국 육군 장교이다. 1860년

대 초 중국에서 일어난 태평천국운동을 중

국 병사들과 함께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다.  

20 미국무역상사의 사장인 모스(James R. 

Morse)는 일본 고베 지점의 설치 및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월터 타운젠드

(Walter D. Townsend)를 책임자로 임명하여 

인천에 상점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설치 당

시 상호는 모스 앤드 타운젠드 상회(Morse 

and Townsend & Co.)였다. 타운젠드 상회

는 요코하마에 있는 미국무역상사(American 

Trading Company)의 조선 지점이다.  

21 일본인 호리 히사타로(堀久太郞)가 지은 

대불(大佛)호텔을 말한다. 1888년(고종 25)

에 신축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호텔로, 

인천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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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hrough
Western Eyes

Journals from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청일전쟁

은자의 왕국에 대한 

권리 주장 

더 그래픽 
1894. 07. 14
조선의 분규 

더 그래픽 
1894. 08. 04.
조선 스케치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4. 08. 11. 
조선의 ‘사건’ 

하퍼스 위클리 
1894. 08. 04.  
조선의 상황 

하퍼스 위클리 
1894. 12. 01. 

조선 소식 

르 프티 파리지앵 

1894. 08. 12. 
조선에서 

르 프티 주르날 
1894. 09. 03.  

을미사변

조선 왕비 시해 사건 

르 주르날 일뤼스트레 

1895. 10. 27.   
조선의 왕비, 

서울에서 살해되다 

르 프티 파리지앵 
1895. 10. 27.   
조선의 비극 

릴뤼스트라시옹 
1895. 11. 02. 

서구 문명 수용과

외교 관계

한국의 첫 번째 철도 

하퍼스 위클리 

1898. 01. 29.
한국의 전차 

하퍼스 위클리 
1899. 07. 15.
극동 지역의 위기 

하퍼스 위클리 
1904. 01. 30. 
조선과 조선인 

하퍼스 위클리 
1897. 07. 24.  
한국, 황해로의 관문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8. 03. 19. 

한국 기행

한국에 온 영국 군대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8. 03. 19. 
조선 

하퍼스 위클리 

1894. 08. 04. 
말 타고 한국 유람 

하퍼스 위클리 
1898. 01. 15. 
서울 탐방 

더 그래픽 
1894. 08. 04.  

돼지 꼬리 머리와 

정수리 머리 매듭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4. 09. 08.  
애도의 나라 

하퍼스 위클리 
1895. 01. 05.  
조선 그리고 조선인(1) 

주르날 데 부아야주

1894. 09. 02.  
조선 그리고 조선인(2) 

주르날 데 부아야주 
1894. 09. 09.  
조선 그리고 조선인(3) 

주르날 데 부아야주 

1894.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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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 약한 왕국이 주변 열강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운명이리라. 조

선이 바로 그런 경우로, 중국과 일본과의 대립을 견뎌온 것도 모자라 

러시아의 위험한 지원에 위협을 받아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러시아

는 겨울에는 얼어버리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대체할 아시아의 얼지 않

는 부동항을 오랫동안 원해왔다. 

조선인들이 원산이라 부르는 포트 라자레프는 바로 러시아의 이러한 

필요에 딱 들어맞았지만, 러시아가 항구를 획득하도록 영국이 가만히 

내버려 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일본해

(동해)에 어떠한 항구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영국이 포트 해밀

턴(거문도)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은 단지 계획에 불과하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난 3년간 진행된 조선의 내전(동학농민운동)에 

있다. 관료의 폭정과 착취에 시달리던 조선인들이 절망하여 봉기를 일

으켰는데, ‘국민당’이라 부를 수 있는 ‘동학’ 무리들이 주도하여 최근에 

전라도 일대를 휩쓸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등장하는데,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 보호라는 구실로 동학운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일본군이 

파병되었다. 당시 일본 천황은 약한 조선 조정을 더욱 근대적인 방식으

로 함께 재편하자고 중국에 제안하였으나, 중국은 조선의 종주국으로

서 이러한 제안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하였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열강들 간의 힘겨루기를 예상해

보면, 이 시점에서는 일본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옛 질서를 

고수하며 오합지졸을 거느린 반면, 꽤 최신식 육해군 시스템을 보유한 

일본은 독일식으로 훈련된 병력을 빠르게 동원할 수 있었다. 특히 일

본의 해군력이 중국보다 더 우세했다. 

중국의 조선에 대한 오랜 종주권을 차치하면, 일본은 단연코 조선반도

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이다. 조선에 살고 있는 중국인의 

수는 2,000명인 반면 일본인의 수는 1만 명이고, 조선 무역의 알짜는 

일본인이 가지고 있다. 한편 조선의 왕은 수도 서울에서 일본인에게 갇

혀 있는 형국으로, 조선의 주인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서 조선 왕실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었다. 

여태까지 조선의 왕들은 완전히 중국 황제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왔는

데, 현재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 왕은 중국 황제만큼이

나 조선의 백성들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은둔의 왕국의 왕답게 외부 세

계에도 완전히 은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의 왕 이희는 43세로 

1852년 7월 25일생이다.1 1864년2 철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왕위에 올

랐고, 열 달 먼저 태어난 민씨 가문의 여식과 결혼하였다.3 그 사이에

서 난 아들인 세자4가 올해 1월 성년이 되고, 아버지인 대원군이 아직 

살아 있다.

조선의 왕은 여러 직함을 가져 ‘천자’, ‘만 개의 섬을 다스리는 왕(King of 

Ten Thousand Isles)’5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왕의 위엄에도 불구하고 조

선의 왕은 매년 중국에 엄청난 조공을 바칠 뿐만 아니라 조선 왕의 즉

위와 다음 왕을 누구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중국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궁에 전등을 설치하는6 등 몇몇 현대 문물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왕은 대부분의 일과를 제례를 올리는 데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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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왕은 중국 황제만큼이나 

조선의 백성들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은둔의 왕국의 왕답게 외부 세계에도 

완전히 은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자의 왕국에 
대한 
권리 주장

1 본 기사의 고종 생일은 음력이다. 양력으로

는 1852년 9월 8일이다.  2 고종이 즉위한 것

은 음력으로 1863년 12월 8일이고 양력으로

는 1864년 1월 26일이다.  3 명성황후는 음력 

1851년 9월 25일(양력 11월 17일)에 태어났

다.  4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에 태어난 이척(李

坧)을 말하는데 1874년(고종 11) 3월 25일(음

력 2월 8일)생이다.  5 임금을 뜻하는 ‘만인지상

(萬人之上)’을 영어로 풀이한 듯하다.  6 1887

년 (고종 24) 경복궁에 처음으로 전등을 설치

한 것을 말한다.

01 조선 왕과 그의 아들  02 조선 왕의 아버지 

01

02

청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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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한 동양인들은 분명 전쟁도 기이하게 벌인다. 서양에서는 교전을 

벌이기 전에 선전포고를 하지만 동양에서는 먼저 싸우고 그 후에 전쟁

을 선포한다. 조선 전투(청일전쟁)에서 최소한 중국과 일본의 입장이 그

러하였다. 본격적으로 군사 작전이 시작되기 전, 현장에 최대한 많은 

군대를 투입하려는 양국은 조선 근해에서 교전이 시작될 때까지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척 행동하였다. 장갑함의 호위하에 중국군을 가득 

실은 7대의 수송함을 본 일본은 그냥 넘기기엔 너무나 많은 수였기에 

일본 전함 3척을 보내 중국 수송함 한 척을 침몰시키고 장갑함 한 척

을 나포하였으며 또 한 척은 패주시켰다.1 이 사건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중국군의 목적지는 조선 내 중국 주둔

지인 아산이었으나, 불행히도 수송함 가오성호는 저항이 불가능한 수

심이 얕은 만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일본인 장교가 수송함에 승선하여 배가 가라앉기 전에 선장과 승

무원들의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그들은 항복을 거부하

였다. 이내 일본의 기관총과 어뢰 공격이 시작되어 수송함과 승무원들

은 결국 최후를 맞이하였고, 약 40명의 인부와 두세 명의 유럽인들이 

나중에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다. 

가오성호는 중국이 대여한 영국 전함으로 당시 영국 선장의 지휘하에 

영국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다고 한다. 나포된 장갑함 차오장호2는 낡

고 승선 인원도 얼마 되지 않아 손쉬운 표적이 되었다. 다른 수송함들

은 장갑함3의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게 빠져나왔다.

이튿날 일본의 순양함 한 척이 중국의 장갑함 지위안호4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아 심각한 손상을 입은 뒤 요함僚艦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되

었다. 그러나 사흘 후 해군과의 연이은 교전으로 상황은 바뀌어, 중국

의 해군 중 가장 크고 현대적인 함정인 지위안호가 치열한 교전 끝에 

일본에 의해 침몰되었다고 한다. 

이 교전에서 두 척의 중국 순양함이 나포되거나 파괴되었다. 수송함 

가오성호가 파괴된 것과 관련해 양국은 모두 크게 분노했다. 중국은 

그 배가 영국 국기를 달고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했어야 했다고 주장

하며 선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일본 측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격이 무자비하지는 않았고 오해로 인한 것이라 단

언했다. 

열강들이 양국을 중재하는 동안 중국은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8월 20일에 교전이 재개될 것이라고 일본 측에 구두로 최

후통첩을 보냈다. 따라서 일본 사령관은 전쟁이 선포되었다고 생각했

을 것이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나라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양국 

군대는 육지에서 여러 번 맞붙었고 아산에서는 틈만 나면 일본 침략

군에 맞서는 조선인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곤 

하였다.5 일본 당국은 화요일6에야 명백하게 전쟁이 선포되었다고 천

“교활한 동양인들은 분명 전쟁도 

기이하게 벌인다. 서양에서는 교전을 

벌이기 전에 선전포고를 하지만 

동양에서는 먼저 싸우고 그 후에 

전쟁을 선포한다.”

조선의 분규
명하였다. 현재로선 서울과 조선 군주를 볼모로 잡고 있는 일본이 우

세한 입장이다.7

그러나 과연 중국의 수많은 병력을 일본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

다. 일본 군대의 병력은 현재 50만 명이며 휴가 중인 병사들이 자진해

서 부대로 속속 복귀함에 따라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다. 사실 일본은 

전쟁에 대한 열의가 높고 자금 또한 풍부하다. 한편 중국은 중요한 타

격을 가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함정과 전쟁 물자를 해외에서 얻기 위

해 보다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 이홍장이 이끄는 1만 9,000여 명의 중

국군은 이미 조선에 있고 일본 군대는 오시마 장군이 이끌고 있다. 

1 풍도해전을 말한다. 1894년(고종 31) 7월 

25일 아침, 충청도 아산만 입구의 풍도 앞바다

에서 일본군 함대가 청군 함대를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2 가오성호(高陞號)를 

호위하던 차오장호(操江號)는 일본의 아키쓰시

마호(秋津島號)에 의해 나포되어 1965년 퇴역

까지 일본 측에서 사용하였다.  3 중국 순양함

(巡洋艦, cruiser) 지위안호(濟遠號)를 말한다.  

4 독일제 순양함으로 2,300톤에, 수면에서부터 

배의 최하부까지의 수직 거리인 흘수(吃水)가 

4.67미터였다.  5 육지에서 청군과 일본군이 

처음으로 맞붙은 아산·성환전투를 말한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기세를 잡아나갔다.  

6 청일전쟁이 발발한 지 6일이 지난 8월 1일에

서야 선전포고를 하였다.  7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키기 전 1894년(고종 31) 7월 23일에 

용산에 주둔하던 일본군을 동원하여 경복궁을 

강제 점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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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의해 침몰된 ‘가오성호’의 골즈워디 선장  골즈워디 선장은 중국의 수송함 가오성호의 선

장이었다. 이 함정은 풍도에서 일본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였다. 1,500명 가운데 40명이 구

조되었다. 일본 순양함 나니와호가 보낸 보트로 구조된 사람들 중에는 골즈워디 선장과 독일인 

선장 폰 하네켄도 포함되어 있었다. - 남해에서, 플레밍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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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스케치

A COREAN 
MINISTER

육상과 해상에서 중국과 일본이라는 양 제국 간 전쟁(청일전쟁)이 시작

되었다. 발해만의 동쪽, 일본 천황의 영토에서 서쪽으로 수백 마일 떨

어져 있는 조선반도의 지배권 혹은 장악력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는 

막강한 열강들이 갑자기 벌이는 이 전쟁은 양국 중 어느 나라가 승리

하든, 그것이 해상전 혹은 육상전이든, 힘없는 조선의 독립 상태가 종

결됨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조선인들이 기질상 호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

선인들이 외국 정복자의 강압이 있지 않는 한, 어느 한 편에 서서 싸울 

“이 전쟁은 양국 중 어느 나라가 

승리하든, 그것이 해상전 혹은 

육상전이든, 힘없는 조선의 독립 

상태가 종결됨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평온한 상태가 

방해를 받는 것에 대해 놀라고 분노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들은 온

순하고 상냥하다. 하지만 매우 게으르다. 이 점에서 한시도 가만히 있

지 않는 일본인과 부지런한 중국인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조선인들이 사용하는 담뱃대는 길이가 1야드(약 90센티미터)나 되고, 직

업에 관계없이 이들은 어릴 적부터 하루 종일 담배를 피운다. 담뱃대

를 받치려면 상당한 힘이 들 텐데, 어떻게 기다란 담뱃대를 입에 물고 

있을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조선의 옷은 봉합할 때 솔기를 밥풀로 붙인다는 점도 언급할 만할 것이

다. 조선의 재봉사는 고생스럽게 바느질을 하지 않는다. 양반과 중인 계

급은 커다란 원통형 검은색 모자(갓)를 쓴다. 이 모자는 성기고, 등나무 

줄기로 꼬아 만든 의자와 결이 매우 유사한데, 꼬아진 말총이 성글게 엮

어져 있다. 모자의 특징은 공기도, 햇빛도, 비도 통과한다는 것이다. 

조선인들은 주로 으깬 콩, 베이컨, 생선을 먹는다. 이들은 초가집이나 

진흙을 굳혀 만든 오두막집에서 거주한다. 모든 가구가 돼지를 한 마

리씩 키운다. 서울은 승려들의 출입이 절대 금지되어 있어서 이를 어기

면 사형에 처한다. 승려들이 반란을 일으켰었기 때문이다. 조선인들 

중 불교 신자의 비중은 적다. 조선에서 신봉하는 불교의 수준은 매우 

낮다. 

불교 신자를 제외한 하층민은 악귀의 힘만을 믿고 있어, 이들에게 자

애로운 신의 개념은 없다. 이들은 시들어가는 나무에 악귀가 산다고 

믿는다. 악귀를 달래기 위해 그 나무 옆을 지나가는 행인들은 나무에 

돌을 던지거나 나뭇가지에 색이 있는 천을 묶어 놓는다. 살다가 어려

움에 처하면 나무둥치 아래에 지은 작은 집(서낭당)에 쌀과 술을 제물로 

바친다. ‘기생’이라고 불리는 무희는 대개 가신들의 첩이고, 공식 만찬 

자리에서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고용된다. 조선의 춤은 발을 거

의 움직이지 않고 몸만 음악에 맞추어 흔든다. 춤이 우아하지 않은 것

은 아니고 일본의 춤과 매우 유사하다. 

고위 관료들의 관복은 비싼 편이다. 관복 앞쪽의 흉배에는 곱게 수가 

놓여 있고, 군청색이며 두꺼운 비단으로 만들어졌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허리띠이다. 몸에서 2인치 정도 떨어져 있고, 가죽으로 덧댄 여

러 개의 나무 소재의 작은 판으로 만들어졌는데, 옷 소유자의 지위에 

The Illustrated
London News

17 1894. 08. 11.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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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교전 조선 항구(아산포)에 상륙한 중국 함대의 배 위에서- C. W. 콜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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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거북 등껍질, 옥, 보석 등으로 장식한다. 모자는 낙타털 펠트로 

만들었고, 붉은색과 검은색 깃털과 어울리는 색 단추로 장식되어 있

다. 옥구슬이 달려 있는 턱 끈은 상당히 느슨하다. 조선인들은 모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입을 벌리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 

서울의 근위대를 제외한 조선군은 검, 활과 화살만 가지고 있어 군대

라고 하기에는 변변치 못하다. 일본은 조선의 행정 개혁에 대한 욕구

를 실현시키기 위해 조선에 군사를 보냈고, 사실상 효력은 없었지만 중

국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하

여 중국의 반발을 샀다. 

01 서울, 궁궐 입구

02 관복을 입은 조선 관료 

03 고위 관리와 그의 아이들  

04 조선 무희, 기생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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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사건’

20년 전, 서구 세계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와 낯선 동양식 통치 

방식으로 유지되어온 조선이 독립국이어야 하는지의 질문은 미국과 

유럽에서 대단한 흥밋거리는 아니었을 것이다.1 조선에서 대중 봉기가 

일어나든, 중국이나 일본이 조선에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조선을 속국

으로 만들든 혹은 심지어 조선을 집어삼키든 간에 조선에 관한 문제

는 영국 더비 경마대회에서 로즈버리 경2이 소유한 어린 말의 행운보

다도, 호화 요트 경주에서 굴드가3의 요트가 차지하는 위치만큼도 관

심을 끌지 못하는,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조선의 독립국 지

“전쟁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중국의 지원을 

받는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조선에서 

몰아내려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후에 중국은 이미 조선에 주둔한 

중국군의 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

위 여부는 먼 나라의 일로, 동방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나 관심을 끌 만

한 질문이었다.

오늘날 조선에 대한 소식은 런던에서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각

국 외무부가 꼼꼼히 살피는 사안이 되었다. 미국의 국무부는 아직은 

정확한 목적과 범위를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 협상 중이다. 먼 극동의 나라 조선과 그 이웃 국가의 관계에서 눈

에 띄는 변화는 따로 있다. 바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다. 

이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는 유럽을 휘저어 놓을 무기고의 도화선이 

되어 향후 수년간 유럽 6개국 간의 총력전으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갈등 상황은 일단 미루고 피하고 볼 일이며, 만약 피할 수 없다면 

그때 대면할 수밖에 없다. 조선을 둘러싼 중국·일본 간 분쟁의 그 적확

한 본질 혹은 씨앗은 쉽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오랫동안 알려

진 조공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조선에서 애매한 종주권을 주장하지

만, 그렇다고 중국이 대놓고 조선을 통치한 적은 없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조선과 무역을 하고 조선에 중국인과 일본인이 거주

하고 있으나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조금 더 많고 더 활발히 활동

하며 부유하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국·일본 간 그리고 조

선과 중국·일본 간에 체결한 협약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은 질서를 

수호하고 조선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군대 주둔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

본은 이미 체결된 권리를 바탕으로4 중국과 일본이 함께 조선에 군대

를 파견하여 양국의 무역과 자국민을 보호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중국

은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단독 행동으로 보

고 항의하였다고 한다. 

또한 일본에 피신 중이던 조선 반란군의 주동자가 중국 영토에서 중국 

요원의 미끼에 걸려들어 조선을 배신하고 살해당한 일이 있었는데,5 일

본은 이 사건을 중국과 조선에 대한 선의를 깨는 폭력일 뿐만 아니라 

의도적 모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 가운데 모든 당사국이 

진심으로 평화를 열망하기만 하면 모든 사안이 평화적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Harper’s Weekly18 1894. 08. 04.
p.723, p.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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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퍼스 위클리 

미국

사실 중국이 조선 정부에 우호적인 이유는 조선이 중국의 영향력하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만큼, 아마도 그 이상으로 조선에 대한 영

향력을 확대하고 싶기 때문에 조선 반란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

심의 불만과 동요(동학농민운동)로 내정이 불안해진 조선 조정은 중국과 

같은 강력한 동맹국이 참전하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반대하지

는 않는다. 전쟁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중국

의 지원을 받는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조선에서 몰아내려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후에 중국은 조선에 주둔한 중국군의 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 무엇도 결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럽의 열강인 영국과 러시아는 현재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갈

등 상황을 진압하는 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영국은 매 순

간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들먹이는데, 속셈은 중국의 영토가 한쪽은 

러시아, 다른 한쪽은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과의 접점에서 일종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놓고 중국이 심각한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보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와 정

반대의 이유로 중국이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전국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가장 만만치 않

은 라이벌 국가이다. 이미 중국은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발목을 잡

은 전례가 있으며, 만약 중국이 조선을 정복하거나 조선에서 일본을 

몰아낸다면 러시아가 원하는 조선 개항의 가능성은 사라질 것이다. 

이미 영국과 러시아 모두 일본과 중국에 이러한 소란을 잠재울 ‘중재

안’을 제안하였다. 아직은 일본도 중국도 수용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러나 단순히 우호적으로 조정하자는 강대국의 제안 때문에 그들이 의

지를 굽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도 일본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제 전쟁은 중단되거나 혹은 아주 좁혀진 형태

의 국지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1 본 기사가 보도된 것은 청일전쟁이 일어난 

지 9일이 지난 뒤로 개전 초기의 상황에 주목하

였다.  2 당시 영국에서는 경마대회가 큰 인기

를 누렸는데 대회의 가장 유력한 인사가 영국 

총리를 지냈던 로즈버리(5th Earl of Rosebery, 

1847~1929) 경이었다.  3 유명한 요트 경기로 

당시 굴드 집안의 요트가 경기에서 몇 등인지가 

늘 관심사였다.  4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 

이후 청일 간에 체결한 톈진조약을 말한다. 

이 조약에는 조선에서 “청·일 양국 군대는 동

시 철수하고 동시에 파병한다.”라고 되어 있

어, 1894년(고종 31) 청일전쟁의 구실이 되

었다.  5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김옥균(金玉

均,1851~1894)이 일본에 망명해 있다가 홍종우

(洪鍾宇, 1854~?)에 의해 상하이로 건너가 암살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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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상황

불행 속에서도 의외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전쟁이라

는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선인들은 이 오랜 속담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조선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서구의 관심을 얻고자 하였으

나, 사실 현재의 청일전쟁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서구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받는 이러한 관심은 조선의 애국자들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

니다. 최근 조선에 대한 관심은 조선의 내부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적대적 갈등에서 비롯하였다. 

“조선의 마을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개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집집마다 중국의 차우견처럼 생긴 

축 처진 회색 잡종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듯하다.”

청일전쟁에서 조선 왕(고종)의 개인적 입장은 완전히 무시되고, 예전의 

기회주의적 변절자처럼 그의 입장은 조석으로 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왕은 작년에는 중국의 황제에게 몸을 낮춰 하례를 드리더니, 올해는 

외교 압박에 못 이겨 쩔쩔매면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 서약을 읊기에 

바쁘다. 한때는 일본의 종주국이던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입장이 완

전히 바뀐 것이다. 예전에는 조선의 왕들이 이런 식으로 왕위를 유지

할 수 있었지만, 과연 오늘날에도 변덕스러운 외교술을 통해서 불안한 

조선 왕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은 결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조선에게 맏형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드러냈고, 맏형 

역할을 대신할 유일한 후보는 일본과 러시아이다. 

현재 조선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가장 지배적이며, 이는 조선을 위해서

도 세계를 위해서도 최선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는 지속되어야만 

한다. 러시아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길 바라며 본 기자의 의견을 

밝히자면, 일본은 러시아보다 문명적으로 더 세련되었으며, 지리적인 

면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다소 발전이 덜 된 아시아 끝자락에 위치한 

전제 군주의 칙령보다는 일본의 계몽적이고 헌법적 정부의 지휘를 받

는 편이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이롭다고 본다. 

일본에 의한 조선 합병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임박하였고, 만약 일본이 이집트에서의 영국의 선례를 따른다면,2 조

선반도는 더할 나위 없는 이익을 누리면서 조선을 온전하게 독립국으

로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일본의 영향력 외의 모든 외세의 영향력을 

단호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당연히 이러한 내용을 완강

히 반대할 것이지만, 일본 편을 들든 안 들든 간에 누구라도 인정할 만

한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가 가진 조선에 대한 관심은 선의라기보다는 

욕심에 가깝다는 점이다. 중국의 주장은 이제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

니다. 중국은 이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잃었으며, 일본에 대립각을 세

우고 있는 이웃 나라인 러시아에 유리한 선택을 할 것이다. 결국 중국

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옆에 러시아를 두겠다는 의미이다. 

본 기자가 서술한 대로 일본이 일부 도덕적,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있지

만, 이전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본 다음으로 조선의 독립에 가

장 큰 관심을 보이는 열강은 영국이다. 영일동맹은 서방의 영국과 극

동의 영국을 잇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누가 태평양의 맹주

Harper’s Weekly19 1894. 12. 01.
p.1134, p.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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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포병대 대위,1 아서 H. 리

조선의 풍경 

- A. M. 매티스와 C. P. 하월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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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물포의 도시와 항구  

04 서울, 폐허가 된 옛 궁궐터  

05 제물포의 조선인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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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단 한 번의 조정으로 답을 내놓을 수 있다. 

조선의 기후와 풍경, 여러 궁금증에 대한 많은 글이 최근에 발표되었

고, 외세에 적대적인 조선의 폐쇄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다루어졌

기 때문에, 본 기자는 비슷한 사실의 단순 반복은 피하고자 한다. 

조선인에게는 암묵적으로 몸에 밴 매우 두드러진 특성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특성은 ‘독특한 무관심’이다. 그 무엇도 조선인을 깜

짝 놀라게 하거나 지적 흥미를 자극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장날에 조

선의 마을을 걷다 보면, 대부분의 장사꾼들은 그나마 물건도 얼마 없

는 가게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고, 나머지 마을 사람들도 마찬

가지로 낮잠을 자거나 노곤하게 담배를 피우거나 파리를 쫓는 풍경이 

펼쳐진다. 이 풍경에서 유일하게 에너지가 넘치는 것은 개나 곤충들인 

듯하다. 심지어 탐욕이라는 감정도 조선인에겐 휴면 상태의 열정인 듯

하다. 물론 조정 중신들은 완전히 예외이다. 조선인의 얼굴 표정에도 

이러한 덤덤한 우둔함이 배어 있어, 심지어 이들이 과연 생각은 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지경이다. 아마도 어쩌면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말

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 작금의 유쾌하지 못한 상황(청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사실 조선인은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수백 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는 완벽하게 이렇다 할 어떠한 발전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진보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극도로 꺼

리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경국대전)에 따라 자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즉시 사형에 처하였다. 이 대단히 관대한 구닥다리 법 덕분

에, 조선은 수천 년 동안 온전히 조선 고유의 예법과 관습을 그대로 지

켜올 수 있었다. 

확실히 어떤 이는 조선을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살아남은 생존자로 보기

도 한다. 조선의 상황을 본 기자는 환상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진에서 조선의 일상복을 입은 선비를 볼 수 있다. 흡사 어린 시절 배

웠던 ‘노아의 방주’ 시대의 영원성을 대변하듯, 사진 속의 복장은 성경

의 전통적 복장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 우리가 어

린 시절 봐왔던 태초의 복식이 역사적으로 살아남아 특이한 유사성을 

간직한 채 보존된 것은 아닐까?

눈에 띄는 조선인의 또 다른 특성은 내재적으로 어떤 형태의 노동이

든 혐오한다는 사실이다. 조선에서 노동이라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이며, 심지어 그 최소한의 것도 거의 전적으로 여성이 담

당하고 있다. 돈을 벌겠다는 열망이 거의 전무한데, 만약 잉여분이 발

생하더라도 중국인들에게 잉여분을 약탈당해왔기 때문이다.

조선인의 또 다른 특성은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부도덕성이다. 이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직접 여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 사악한 지역

이 야만적 미개함과 무력하고 쇠락한 문명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지

를 알아내는 것이 생리학자들에게 주어진 흥미로운 질문일 것이다. 

조선의 마을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놀라운 점은 개가 상당히 많

다는 점이다. 집집마다 중국의 차우견처럼 생긴 축 처진 회색 잡종개

를 여러 마리 키우는 듯하다. 이것은 유럽에서 온 여행자에게는 상당

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작대기 하나만 휘두르면 개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조사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개를 즐겨 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아시아의 다른 인종과 다르게 조선인들은 육식을 즐기는데, 이 개들은 

조선인의 일상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으로 필요

한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인의 식생활에 또 다른 차이점은 

조선에는 차를 마시는 문화가 없다는 것인데,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차를 마신다는 점을 감안하면 흥미롭다. 종종 조선인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수렵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지

만 불쾌하다. 짧은 막대기의 끝에 올가미를 단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에 있는 개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는 죽을 때까지 천천히 목을 조른다. 

동시에 도살자는 개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대기로 밀고 당긴다.

조선은 호랑이가 많기로 유명하다. 조선에서는 호랑이 가죽을 팔면 엄

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이 대단한 호랑이는 조선인들에게는 공포의 대

상으로, 다른 쪽의 사진을 보면 돼지가 호랑이에게 물려갈까 봐 돼지

우리의 벽을 튼튼하게 친 것을 볼 수 있다. 호랑이가 가축을 하도 물어 

가서 조선의 왕은 착호군(왕립 호랑이 사냥꾼 부대)을 조직했으며, 이들은 

조선의 정예부대이기도 하다. 

조선 여행은 호사스럽지 못하다. 조선인들은 집을 호화롭게 꾸미지 않

고 외국인 여행자에게도 최소한의 것만 제공한다. 평균적인 조선의 호

텔은 마치 현대식 돼지우리와 같다. 숙소라고 해봐야 소, 가금류 혹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가축들 사이, 말도 안 되는 먼지구덩이에서 잠

을 청해야 한다. 미국의 고급 호텔 ‘월도프’3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일

급 호텔의 사진을 보면 끔찍했던 조선에서의 밤이 하나하나 기억나는

데, 키팅(주모)의 친절함 덕분에 그나마 좀 편히 지낼 수 있었다. 

남은 사진들을 보면 원산항의 흥미로운 경치를 볼 수 있다. 러시아가 

매우 탐을 내던 이 항구는 포트 라자레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평양에서 전투를 벌여4 대승리를 거둔 일본군 3개 부대의 동쪽 

출발 지점이기도 했던 곳이다. 

1894. 10. 12.

1 원문의 Captain R. A.는 Captain Royal 

Artillery, 즉 영국 육군 포병대 대위로 추정된다.  

2 이집트는 1883년부터 1907년까지 사실상 영

국의 총영사로 파견된 크로머(Cromer)의 영향

력하에 있었다.  3 1893년 윌리엄 월도프 애스

터(William Waldorf Astor)가 뉴욕에 문을 연 13

층짜리 호텔을 말한다.  4 평양전투는 청일전쟁 

당시 1894년 9월 15일 일본군과 청군이 치른 두 

번째 주요 전투로 일본군이 대승리를 거둠으로

써 한반도 내에서 모든 청군 세력을 소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04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105
1890년대-PART III 

조선 소식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혈투인 것이

다. 이론적으로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지만, 1876년 중국 정부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일본해(동해) 쪽의 원산항, 부산항과 황해(서해) 

쪽의 인천항 등 주요 항구 세 곳에 대한 일본의 통상 요구를 수락하였

고 이에 따라 일본에 종속되었다.

일본이 조선과 교역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조선은 개방을 원하지 않

았고 오랜 관습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는 무조건 반발하였다. 중국

은 조선이 이 같은 개발에 저항하도록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으며, 조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혈투인 

것이다.”

선의 왕 이희(고종)는 보수적 중국의 관료 이홍장과 뜻을 같이한다. 반

면 조선에는 일본 편에 서서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정치 세력이 최근에 크게 충돌하였다. 

조선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재외 국민을 

보호한다는 빌미로 수만 명의 병사를 조선의 수도인 서울로 파병하였

다. 그 즉시 이홍장도 조선 해안에 함대와 많은 상륙 중대를 파병하였

다. 전쟁이 임박하였다. 그리고 머지않아 전쟁(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7

월 27일, 일본군은 중국 상선을 침몰시켰다. 1,500명 규모의 군부대를 

나르던 가오성호에 탑승하였던 사람 중 40여 명만이 지나가던 프랑스 

포함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자 전쟁을 막기 위

해 영국과 러시아가 개입하였다. 두 나라는 중국 영해에서 상당한 이

익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면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일본과 중국 간의 충돌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무엇이든 

할 것이다. 만약 개입이 실패한다면 베이징과 요코하마 이상으로 심각

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지의 1면에는 최신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고종의 초상화를 실었다. 

조선의 왕이 다스리는 국토의 길이와 너비는 이탈리아의 국토와 비슷

하다. 왕은 인구 25만 명 규모의 서울에 거주하며, 왕궁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왕가의 거처와 궁녀들이 모여 사는 하렘이 있는데 산 아래 

자리 잡고 있다. 왕은 절대적인 군주이다. 왕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

로도 죄가 된다. 왕을 보필하는 귀족들도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조선군은 미국 교관 아래에서 잘 훈련받은 편이다.

1면에는 조선의 두 여인이 소개되어 있다. 불쌍한 여인네들의 삶은 전

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다. 조선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것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에 밤에만 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조선 

여인의 사진을 확보한 것을 보면 여인들이 이 규칙을 어길 때도 있는 

듯하다.

서울의 남쪽 지역은 조선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구가 많다. 총 면적

은 23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이곳의 기후는 매우 다양하다. 조선

을 가장 잘 안다고 알려진 영국의 지리학자 아페르에 따르면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의 북쪽 지역은 날씨가 혹독한 편이

다. 반면 서쪽 지역은 기후가 좀 더 온화하다.

Le Petit Parisien20 1894. 08. 12.
표지, p.254

구9744, 구6847
43.9×30.9, 45.1×31.1

르 프티 파리지앵 

프랑스

조선의 안팎 

- 사진을 보고 C. D. 그레이브스가 그림

1. 호위를 받으며 조선에서의 여행

2. 호랑이를 막는 방어벽을 두른 돼지우리

3. 조선의 신사(양반)

4. 부산항의 영국 함대

5. 조선 호텔의 내부

6. 조선인들 – 외국인과 카메라를 

처음으로 보는 시선

7. 서울, 어좌가 보이는 왕의 알현실 내부 

8. 일본 조계의 원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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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선을 여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법률 때문에 조선

의 국토 대부분은 사람이 살지 않는 오지로 변해버렸다. 중국의 랴오

둥 인근 지역에서는 농사나 상업 활동이 금지되었고 위반 시 사형에 

처한다. 사람과 자원을 없애서 여행자들이 발길을 끊도록 만들어 조선 

땅을 넘보는 외국인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조선의 땅이 매우 비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속 광물도 풍부

하다. 외국에서 조선 땅을 노릴세라 조선에서의 금광과 은광 개발은 

전면 금지되어 있다.

최근의 일들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은 조선에 현대적인 사상을 

도입해 이미 돌파구를 열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유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

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조선 소식

01 조선의 여성들 

02 조선의 군인들 

03 조선의 왕과 관리

01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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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조선은 길이가 800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반도로서 만주로부터 

뻗어 나와 일본해(동해)로부터 마치 중국을 지켜보고 서 있는 보초병의 

모습처럼 돌출되어 있다. 면적은 약 21만 5,000제곱킬로미터로 프랑스 

면적의 거의 절반에 가깝고 인구는 1,5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몽골족

에 속한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은 지형의 고저가 뚜렷하고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이 서로 맞닿아 있다. 첫 번째 산맥은 북쪽 국경선 근

처의 서남쪽에서 동북쪽을 향해 광대한 화강암 벽처럼 솟아 있는데 

마치 국토의 출입구를 봉쇄한 듯한 모습이다.1 두 번째 산맥은 북쪽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조선이라는 불행한 나라에는 큰 

비극임에는 틀림없지만 쇄신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아직은 멀기만 한 

번영 시대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서 남쪽으로 일본해와 평행을 이루며 뻗어 있어 반도의 척추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2

두 주요 산줄기로부터 드넓은 평야 지대가 시작되는데 동쪽 사면을 

따라서는 바다 쪽으로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서쪽을 향해서는 긴 사

면을 이룬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하천이 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상업

을 비롯하여 국가의 모든 활동이 서쪽 지역에 집중되어 국민들의 생활 

터전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지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조선은 이탈리

아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는 알프스산맥, 아펜

니노산맥, 테베레강, 티레니아해에 해당하는 산맥과 바다가 조선에도 

있고, 두 나라 모두 수도는 반도의 중앙에 위치한다. 그리고 동일한 경

도상에 위치한다. 하지만 기후는 상당히 다르다. 조선은 북풍의 영향으

로 겨울이 매우 추워 황해의 일부가 얼어 항해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조선반도는 경치만 수려한 곳은 아니다. 금·철 등 모든 종류의 금속 매

장량이 매우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해 자연의 산물이 풍성하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의 동식물군이 만나는 곳으로 조선인들의 부와 윤택한 

삶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의심과 시기에 가득 찬 조선 정부는 자신들의 나라

가 외국 여러 나라의 탐욕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자원의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에 극동 지역의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선은 너무나 오랫동안 폐쇄

된 미지의 나라로 남아 있었다. 

조선인들의 눈에 외국인은 모두 적이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며, 그들

의 표현을 빌자면 ‘나병’과도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그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허가 없이 함부로 조선 땅을 돌아다니는 외국 여행자에게는 사형을 선

고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는 조선과 모든 외국 사이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 정부는 북쪽으로는 성벽을 쌓고 맹수들을 풀어 놓아 사람이 살

지 않는 국경 지대를 조성해 외국 침략군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었

다. 반면에 남쪽 해안은 거의 대부분이 크고 작은 수많은 섬과 위험한 

암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방어가 되는 형상이다. 실

21 1894. 09. 03.
p.285, p.287

구9738, 구6849
43.0×30.6, 45.1×31.1 

제로 1847년 이곳에서 두 척의 프랑스 군함 ‘글루아르호’와 ‘빅토리외

즈호’가 난파를 당하기도 하였다.3 한편 이처럼 수많은 섬과 마주한 육

지에는 긴 성벽이 효율적으로 건설되어 있어 외국 배가 이곳으로 상륙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선교사들은 조선 땅을 밟았고, 그들 중 많

은 이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 무모함에 가까운 용기로 인한 희생이었

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는 1866년 서울을 향

해 함대를 보내 대포를 쏘며 조선으로 하여금 문명 세계를 향해 문을 

열도록 만들었다(병인양요).

일단 길이 열리자 일본이 처음으로 조선에 진출하였다. 1876년 일본은 

조선 정부와 조약(강화도조약)을 맺고 부산·원산·제물포 등 세 항구를 일

본 선박에 개방한다는 조항을 얻어냈다. 그 후 얼마 뒤 영국(1883), 독일

(1883), 미국(1882), 러시아(1884) 그리고 프랑스(1886)가 차례로 조선과 이

와 유사한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위에 언급한 세 항구를 통해 교역을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일본은 조선과 가장 인접한 국가인 서쪽의 중국, 그리고 북

쪽의 러시아와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된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조선의 동해안에 큰 영향을 미쳤고, 

중국은 페칠리만(발해만)을 통해 서해안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일본은 주로 부산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며 점차 중

앙으로 올라왔다. 이 같은 각국의 영향력 행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분쟁(청일전쟁)의 원인이 된 것이다. 

행정적으로 조선은 8개의 도道로 나뉘고 왕이 파견하는 관료가 다스

린다. 각 도의 도청 소재지는 지도에 검은색 깃발로 표시하였다. 지방 

관료들은 큰돈을 들여 사병을 만들어 자신의 지휘하에 두었는데, 이

는 착취당하는 백성들의 삶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조선의 주요 산업은 제지업이다. 목화 줄기를 이용해 종이를 만드는데, 

그 재질이 매우 치밀해 글을 쓰는 것은 물론 갓이나 옷, 가방까지도 만

들어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 다른 산업들이 시작 단계에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외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조선이라는 불행한 나라에는 큰 비극임에

는 틀림없지만 쇄신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아직은 멀기만 한 번영 시

Le Petit Journal
르 프티 주르날 

프랑스

대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유럽 열

강들도 조선이 그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1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묘향산맥을 뜻하는 것

으로 보인다.  2 낭림산맥, 태백산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1839년(헌종 5) 기해박해를 

빌미로 프랑스 정부는 1847년(헌종 13) 6월 30

일 홍콩에 머물고 있던 두 군함을 조선에 파견하

였는데 서해로 들어오다가 군산 근처의 고군산

군도에서 좌초하여 신시도에 잠시 체류하였다. 

이때 최양업(崔良業, 1821~1861) 신부가 프랑

스 함대의 통역관으로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 

메스트르 신부와 동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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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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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비 
시해 사건

지난주에 서울로부터 전달받은 전보에 따르면 조선에 반란이 있었다

고 한다.1 어느 날 아침 5시, 조선군 부대와 사복 차림의 일본인 무리가 

왕궁(경복궁)을 습격하였다. 왕궁을 지키던 근위대 대령2이 그들을 막으

려 하였으나 살해당했고, 대령을 구하러 온 병사 여럿도 동일한 최후

를 맞았다. 살인자들은 왕궁 내 왕비의 침실(건청궁 곤녕합)에 침입해 왕

비(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왕비를 모시던 궁녀 세 명도 살해하였다. 궁내

부 대신3도 같은 최후를 맞았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곧장 치워졌다.

왕궁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부대는 학살에 동참하지 않았다. 왕비의 

“살해된 왕비는 조선인보다 

만주인의 외모와 비슷하였다. 

긴 타원형 얼굴에 이마는 도드라지고 

코는 오뚝하였다. 입이 크고 이는 

노랗고 네모난 모양이다. 

키는 중간 정도에 균형 잡힌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측근도 여러 명 하옥되었다. 제때 연락을 받은 사람들은 도망칠 수 있

었다. 왕궁 혁명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접하기는 어려웠다. 대비도 밤

중에 살해되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고종은 왕좌를 내어주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 음모자들이 고종을 처단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을 것이다.

살해된 왕비는 조선인보다 만주인의 외모와 비슷하였다. 긴 타원형 얼

굴에 이마는 도드라지고 코는 오뚝하였다. 입이 크고 이는 노랗고 네

모난 모양이다. 키는 중간 정도에 균형 잡힌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그

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매우 우아하게 말하였다. 왕비치곤 검소하게 옷

을 입었다. 정치에 매우 능숙하였으며 왕비를 조선 최고의 정치인이라

고 기꺼이 칭하는 이들이 많았다. 반면 고종은 약하고 신경질적이며, 

왕비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큰(거의 전부인) 사람이다. 

왕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최근 조선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유럽식 훈

련에 불만을 품은 조선의 병사들이 일으켰다고 한다.4 귀가 조치를 당

하고 직업을 잃을까봐 두려워한 병사들이 왕비의 적으로 잘 알려진 고

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편에 섰다고 한다. 왕비는 대원군보다 개혁

에 개방적이었던 반면, 개혁에 보수적이었던 대원군은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고종이 일본에 지원을 요청하여 일본군은 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 허

가를 받았다. 서울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보호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

인 일본군은 고종의 다급한 요청 없이는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경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낭인들과 일본의 광신적인 정

치인들이 조선으로 건너와 반란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조선을 침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일본군이 조

선에 남아 있는 이유는 조선의 독립성을 지키고 조선 정부를 전복시키

고자 하는 불평분자들로부터 조선 정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지금

까지 조선 왕이 조선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고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

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

한 고종은 일본군이 하루빨리 조선에서 나가주기를 긴급히 요청하였

다. 일본 정부는 조선에 고무라 주타로 대신을 파견하면서 시해자들이 

일본인으로 밝혀질 경우 그들을 처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2 1895. 10. 27.
표지,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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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 1895년(고종 32) 10월 8일(음력 8월 20일)에 

있었던 을미사변과 관련한 내용이다.  2 훈련

대 연대장 부령 홍계훈(洪啓薰, ?~1895)을 말한

다.  3 원문은 내무대신(ministre de l’intérieur)으

로 되어 있어 궁내부 대신으로 바로잡았다. 궁

내부 대신 이경직(李耕稙, 1841∼1895)이 명성

황후를 구하려다 살해되었다.  4 임오군란과 혼

동한 듯하다.

을미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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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왕비, 
서울에서 
살해되다

또 조선의 소식이다. 최근 조선을 차지하려고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치

렀다. 친일파와 친중파 간의 계속된 충돌로 혁명이 발발하였다. 뚜렷하

게 친중국 정치를 펼쳤던 조선의 왕비(명성황후)가 살해되었다. 

조선의 군부대가 왕궁(경복궁)을 습격하였다. 침입자들은 근위병들을 먼

저 학살한 뒤 왕비의 거처 안으로 들어가서 왕비와 궁녀 세 명을 살해

하였다. 그리고 시신은 불태워 버렸다. 조선 왕비의 나이는 45세였다.1

고종은 퇴위한 것으로 알려졌다.2 이번 혁명으로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아마도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군부대가 왕궁을 습격하였다. 

침입자들은 근위병들을 먼저 학살한 뒤 

왕비의 거처 안으로 들어가서 

왕비와 궁녀 세 명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시신은 불태워 버렸다.”

23 1895. 10. 27.
p.342

구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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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프티 파리지앵 

프랑스

1 원문에는 37세로 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명성

황후(1851~1895)는 45세에 사망하였다.  

2 을미사변 이후 일본의 요청에 따라 입궁한 

흥선대원군이 잠시 섭정한 것을 말한다.
조선 왕비 시해 리오넬 루아예의 스케치 - 메올의 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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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비극

최근 조선의 수도는 마치 중세 연대기 작가의 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참혹하고 잔인한 사건의 현장이다. 전쟁의 잔혹함과 폭동이 개인의 범

죄와 뒤섞여 마침 궁을 지키던 군사들의 방조하에, 어쩌면 그들의 도

움을 받아가며 잔인한 무리들이 궁을 덮쳤고 왕비가 살해되었다. 그녀

(명성황후)와 함께 궁녀 셋, 대신1도 한 명 살해되었고, 시체는 궁 밖에서 

태워지고 재는 사방으로 뿌려졌다.2 학살로 끝나버린 이 음모는 다름 

아닌 왕의 아버지가 주도한 것으로, 그는 왕인 아들의 권위 실추를 선

포하고 재집권하였다.3 이것이 바로 서울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왕비를 여러 번 접견하였다는 

한 외교관 부인에 의하면 

45세의 왕비는 초상화보다 더 

아름다웠다고 한다.”

(을미사변), 주요 인물은 조선의 왕비와 남편인 고종 그리고 대원군이다.

일본의 낭인들에게 당한 조선의 왕비는 조선이라는 체스판에서 진정

한 핵심인 ‘퀸’이었다. 왕비는 중국에서도 귀족으로 인정받는 민씨 가

문에서 태어나 중국 왕조의 동맹자로서 남편의 곁에서 중대한 정치적 

역할을 도맡아왔다. 왕비를 여러 번 접견하였다는 한 외교관 부인에 

의하면 45세의 왕비는 초상화보다 더 아름다웠다고 한다. 법도와 관

습에도 불구하고 왕비는 남편이 궁녀들과 어울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

았다. 몇몇 평양 기생과 즐기는 잠깐 동안의 유희는 모른 척하였지만 

혹여 조금이라도 고종에게 애정을 사는 이가 있다면 화가 미쳤다고 한

다. 왕비의 뭇 연적들은 새 전각의 어둡고 조용한 후원에서 취조관4에

게 질투하는 여성에 걸맞은 우아하면서도 난폭한 고문을 당한 후 사

라졌다. 그중 궁녀 장씨(귀인 장씨)는 왕과의 사이에서 머리가 둔한 왕세

자(순종)와 비교될 만한 명석한 아들(의친왕)을 낳았는데, 일본인들의 탐

욕 섞인 보호를 받아 겨우 아들과 함께 살아남았다. 일본인들은 또 요

코하마 여러 영자 신문에 이 사건과 더불어 왕비를 겨냥한 독설 가득

한 비방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의 침략자들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여

인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글을 써댔다. 

왕비는 새 전각의 가장 은밀하고도 외진 후궁(옥호루)이 안전하다고 느

껴 그곳에서 절대 나오지 않았다. 은둔의 나라의 은둔자였다. 하지만 

낭인들은 (풀어 놓은) 성난 개만큼이나 편리한 정치적인 도구였다. 욱일

승천국5에서는 의례적으로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

의 거처에 칼을 든 낭인들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하였다. 그 어떤 

핑계나 조사도, 보상이나 공식적인 눈물도 뤼순항6의 대학살로 이미 

더럽혀진 문장紋章으로는 한 여성의 피를 닦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일본과는 오랜 원수 사이였던 대원군의 이해관계가 조선의 왕비 시해 

지점에서 맞아떨어졌다. 지난 20여 년 동안 조선의 역사에서는 과거 

조대비(신정왕후)의 수렴청정 당시 고종을 대신하여 섭정했던 대원군 ― 

이하응 ― 과 고종의 대립, 특히 고종의 아내와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1873년까지 대원군은 (조대비의) 섭정위를 그만두게 한 뒤 능숙하게 조

선을 다스리며 유럽을 상대로 거칠게 문을 닫아왔다.7 1873년 고종은 

부인인 명성황후 덕분에 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할 수 있었다. 

그 후 대원군은 권력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아들과 며느

24

구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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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ustration
릴뤼스트라시옹 

프랑스

1895. 11. 02.
p.3?9

리를 상대로 매우 그릇된 계획을 펼친다. 어떠한 

개혁도 거부하는 반외세파의 수장인 대원군은 외

국인들과 외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우호적인 개화

파에 맞서 나라를 둘로 나누었고, 왕과 왕비는 자

연스레 후자에 기대게 되었다. 이 싸움에 등장하

는 음모와 납치, 살해 시도 등을 언급하면 이야기

가 너무 길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1867년부터 준비해 1894년 7월에 

일으킨 전쟁(청일전쟁)의 원인에는 대원군이 있다. 

대원군에게는 굽히지 않는 의지와 황인종 특유의 

냉담함과 그에 따른 명석함이 있다. 하지만 그는 유

럽도, 현시대의 잔인한 요구도 알지 못하며, 경험이 

부족하여 장애물들을 보지 못한 채 난폭하고 사납

게 앞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 조국을 구하려던 그

가 다른 시대를 살았다면 실제로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나, 오늘날엔 나라를 종속시키는 

데 일조하였을 뿐이다.

고종은 아내가 살아 있을 때에만 왕좌를 지켰다. 

아버지로 인하여 왕의 지위가 실추되었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8 그는 또 다른 왕비를 들이도

록 권유받을 것이고, 권력을 돌려받을 것이다. 하지

만 이는 또 다른 권력의 흉내일 뿐, 여전히 이노우

에 백작과 일본인들의 포로이다. 

1 원문에는 ‘ministre de maison(house minister)’로 등장한다. 궁내

부 대신 이경직(李耕稙)을 말한다.  2 낭인들에 의해 시해된 명성

황후의 시신은 궁궐 내 옥호루 근처 녹산에서 불태워졌고, 타고 남

은 재는 궁궐 내 우물에 버려졌으며 유해 일부는 우범선(禹範善, 

1857~1903)의 지시로 증거 인멸을 위해 땅에 묻혔다.  3 을미사변 

이후 잠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일본 측이 명성

황후 시해 사건을 마치 흥선대원군이 주도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사건 이튿날인 1895년 10월 9일자 『한성신보』를 보면 명성황후 시

해 사건에 흥선대원군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되었다는 사실이 서양 외교관들

에게 알려지자, 서양의 비난을 모면하려고 명성황후와 앙숙 관계였

던 흥선대원군을 이용한 것이다.  4 당시 유럽에서 마녀사냥을 주도

해 종교재판 명목으로 심문을 하던 사람이다.  5 욱일승천국(旭日昇

天國)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나라라는 의미로 일본을 가리킨다.  6 

일본은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조약을 통해 뤼순항을 할양 받

았지만, 러시아·프랑스·독일 등의 삼국간섭에 의해 일주일도 안 되

어 도로 내놓고 말았다.  7 1866년(고종 3) 병인양요와 1871년(고종 

8) 신미양요를 말한다.  8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 시해 이후 1895년

(고종 32) 10월 8일에 재집권했지만 1896년(건양 원년) 2월 고종의 

아관파천 단행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01 조선의 왕비  02 왕 이희  03 대원군

빌타르 드 라게리

02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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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첫 번째 철도

한국의 정치 구조는 매우 취약하지만, 풍경 하나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이다. 한국 8도 대부분은 강 유역이 잘 발달하였

다. 땅은 배수가 잘되고, 한반도의 남부 지방은 따뜻하고 비옥하며 지

하자원이 풍부하다. 한국의 총 면적은 약 9만 제곱마일이고, 유려한 연

안이 1,800마일(약 2,900킬로미터)로 이어져 향후 상업적 활용 가치가 높

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섬과 같은 지형으로, 백두산 천지부터 장

백산(백두산)의 정상에 이르러 북쪽 국경 끝으로 두 개의 물줄기가 흐

“수도인 서울은 한강 북쪽에 

위치하며, 제물포는 서울의 남쪽에서 

약 20마일 이상 떨어져 있다. 

서울의 개항항인 제물포는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외국인 거주지로 

북적거린다. 따라서 철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르는데 바로 압록강과 두만강이다. 한국 북쪽은 이 물줄기가 경계를 

이룬다. 한국의 물리적 지형을 보면, 동쪽으로는 긴 산맥이 등허리를 

받치고 있으며 깎아지른 듯한 이 산맥은 일본해(동해)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한국의 나머지 반도는 길게 중국의 황해(서해)를 향해 뻗어 있

다. 한강은 주요 젖줄로, 그 물줄기는 금강산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강

의 거센 물줄기는 오랜 시간 강화도를 비롯하여 여러 주변 섬에 퇴적

물을 쌓아 강 하류로의 항해를 매우 어렵게 하였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외국 항해자가 한양으로 가는 길을 찾기 어렵게 만든 주요 장애

였다.  

수도인 서울은 한강 북쪽에 위치하며, 제물포는 서울의 남쪽에서 약 

20마일(약 32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서울의 개항항인 제물포는 각

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외국인 거주지로 북적거린다. 따라서 철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 8도에서 짐을 운반할 때에는 참을성 많고 잘생긴 황소를 활용하

는데, 집에서 소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주로 아이들의 몫이다. 만약 소

가 없으면, 깨물기도 하고 발길질도 하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볼품없

는 조랑말을 쓰거나 그도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 여자나 남자가 직접 

짐을 진다. 

기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남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

쁜 소녀처럼 생긴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 남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을 받는다. 정수리 가운데 가르

마를 타고 머리카락을 길게 등까지 땋아 늘어뜨린 한국 총각은 온화

한 성격만큼이나 잘생기기도 하였다. 

황소나 조랑말 또는 사람이 적어도 제물포에서 한양까지 짐을 나르는 

시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몇 달 전, 미국 회사가 한국 정부로부터 

철도 부설권을 얻었다.1 두 미국인 콜브란과 제임스가 경인철도주식회

사의 철도 부지와 철로 건설 계약을 수주하였다. 철도 부설을 맡은 미

국 건설회사는 본사가 콜로라도의 덴버와 테네시의 채터누가에 있다. 

현장에 있는 콜브란은 한국의 부설공사 공식 대표를 맡고, 칼리가 기

술 담당을, 보스트윅이 건설 감사를, 필립스가 토목 감독관을 맡는다. 

위에서 언급한 세 신사는 미국동양건설회사 소속이다. 

철도 부설 공사 계약에 따라 철도 부지, 철로, 역사, 정비소, 차고와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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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전차대,2 전신선 등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춘 완비된 철로를 건설

하기로 되었다. 지면의 사진을 보면, 정지 작업과 건설을 위해서 서둘

러 깔아 놓은 임시 선로가 보이고, 첫 현장 답사를 나온 사람들이 제

방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다른 한 장의 사진에는 수천 혹은 

그 이상의 한국 인부들이 바위를 절단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서울을 둘러싼 언덕과 산이 수 마일에 이르는데, 나무를 잘라 땔감으

로 쓰다 보니 산이 벌거벗은 것을 볼 수 있다. 유려하다고 알려진 한반

도의 산림은 더 안쪽의 내륙 지역에서나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제

물포와 서울 간 25마일(약 40킬로미터)에는 4피트 8인치(약 143센티미터)의 

표준 궤도가 그동안 도로 역할을 해왔던 길을 따라 놓이도록 설계되

었다. 

나중에 만들어질 역사는 미국 채터누가 본사에서 설계하였는데 지금 

서울로 오는 중이다. 가장 어려운 공사 구간인 한강에는 8폭의 철골 트

러스 다리를 설치할 것이다. 여기에 사용할 철제는 미국에서 만들어 

나중에 한강에 설치할 예정이다. 교량의 양끝은 나무로 된 버팀목으

로 길이가 800피트(약 240미터)이다. 이 강철 교량은 길이가 1,650피트

(약 500미터)로, 북쪽 종착역은 서울에서 약 4마일(약 6.4킬로미터) 떨어진 

왕의 선착장(한강나루)에 가깝고, 총 길이는 2,450피트(약 750미터)로 거의 

1마일의 반에 해당하는 길이다. 

한국 인부들은 일단 은화 35센트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인부들의 감독은 한국인과 일본인들이다. 9인치(약 23센티미터) 선로는 

이미 10마일가량 지어졌으며, 가설된 레일 위를 트립카3 100여 대가 

운용 중에 있다. 아마 지금쯤은 증기 기관차와 교량 건설용 철제가 한

국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제물포에서 부평 간에는 노반의 정지 공사, 경사면과 도랑 공사가 진

행 중이고, 이 지점에서부터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 부평 근처에서 원

티고개(원통이고개)를 관통하는 지점은 선로 정지 작업에서 가장 깊이 

땅을 파야 하는 구간으로, 길이가 1,200피트(약 366미터)이고 깊이는 40

피트(약 12미터)를 넘는다. 여기에는 잘 정비된 대규모 대장간이 있는데, 

목공소는 제물포에 있다. 

사진에서 말쑥한 현대식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한국의 신규 경찰관들과 

흥미로운 모자에 헐렁한 옷을 입고 있는 황실 장교를 볼 수 있다. 한국 

인부들은 예전부터 입었던, 매력 없고 일하기 불편해 보이는 옷을 입

고 있지만, 일반 한국인들이 작업에 투입되면서 이런 전통 복식은 사

라질 것이다. 

예전 한국의 노동자 계층은 대가를 받아 저축이나 축재를 해봤자 오

히려 불이익뿐이었다. 왜냐하면 이른바 ‘양반’이나 한량, 특권층, 관료 

등이 강제로 돈을 빌려가서는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아 이를 다시 

받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철도라는 것은 향후 강력한 

문명화의 힘으로 작용하여, 폭정과 무지를 바탕으로 하였던 기존의 낡

은 질서를 타파하게 될 것이다. 

철도의 다른 구간은 일본인들이 측량하고 활용해왔다. 따라서 평화가 

계속된다면, 혹은 어떤 열강의 확실한 통제하에 놓인다면, 이 철도는 

서북쪽으로는 중국의 국경을, 동북쪽으로는 러시아의 프리모르스크

를, 동남쪽으로는 부산을 달려 일본 상인들과 만나고, 남쪽의 따뜻하

고 비옥한 평야 지대인 충청도와 전라도를 관통할 것이다.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 세계 최고의 알파벳으로 꼽히는 ― 고유 글자

(한글)와 천혜의 자연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지만, 그에 비해 관심을 받

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에 의해 많은 것이 파괴된 나라이다. 한국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라 하겠다. 

1 1896년(건양 원년) 미국인 모스(Morse, J. R., 

?~?)에게 부설권이 특허되어 이듬해 3월 22일 

기공하였지만,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결국 1898

년(광무 2) 12월 170만 2천 원(엔)을 받고 부설

권을 일본에 넘기고 말았다. 1899년(광무 3) 9월 

노량진~인천 간 33.8킬로미터 구간에서 임시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 후 1900년(광무 4) 7월 

한강 철교의 준공과 함께 인천과 서울 간의 경

인선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2 기관차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쓰이는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  

3 인력으로 밀고 다니는 트롤리를 말한다.

서구 문명 수용과

외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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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차

“회사 사장과 몇몇 손님이 

명성황후의 묘로 가던 도중,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인 아이가 바퀴에 끼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전차를 탈 수 있다.” 이는 서울 전기철도회

사의 한국인 사장이 작성하여 백성들에게 공고한 전차 규정의 두 번

째 문단을 번역한 내용이다. 우리 기자들은 이번 전차의 도입을 ‘은자

의 왕국이 문명을 향해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 칭하였다. 

한국이 실제로 옛 관습에서 크게 탈피하는 순간은 바로 여성들이 이

채연 사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실제로 전차를 이용하는 때가 될 것이

다. 과거 한국 여성들은 낮에는 거리를 다니지 못하였고 오후 8시 통

행금지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남자가 집 안에 있는 대신, 여성들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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깥공기를 쐴 수 있었다. 서대문 밖 미국 공사 공관에서 서울의 심장부

를 통과해 동대문을 넘어 새로 단장한 명성황후의 묘(홍릉)까지 이어지

는 전기철도 건설 공사는 1898년에 시작되어 올해 1899년 5월에 완공

되었다. 일본인들이 전차 운전수로, 한국인들이 차장 안내원으로 고용

되었다. 5월 중 며칠 동안 전차의 일부 노선이 운행되었다. 많은 승객이 

이용하여 운행은 확실히 자리 잡은 듯하였다. 

그러나 5월 26일 회사 사장과 몇몇 손님이 명성황후의 묘로 가던 도중,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인 아이가 바퀴에 끼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때 마침 서울 주민들은 몇 주 동안 땅에 피해를 입히는 가뭄

의 원인에 대해 다소 비과학적인 추측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밝혀졌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는 척 행동하였다. 

『코리안 리포지터리』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누군가는 전선

이 하늘의 기운을 방해하였다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발전소가 신성

한 곳에 세워져 그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 비는 오지 않을 것이라

고 장담한다.” 

사람들은 자제력을 잃고 회사 직원들에게 돌을 던지고 전차를 산산조

각 냈으며 발전소를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 중요한 순간 대한

제국 당국이 통제력을 발휘해 질서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전차와 극동 

지역 여성의 권리 사이에 있는 이 묘한 동반 관계는 일시적인 역풍을 

맞았다.

01 한국에서의 미국의 철도 건설 

- 서울과 제물포를 잇는 임시 철도 

위에서 1차 현장 답사팀의 모습

02 한국에서의 미국의 철도 건설 

- 서울과 제물포 간 깊게 박힌 바

위 절단 작업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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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 지역의 
위기
한국에서 
보고 겪은 일

한국이 1882년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독립적으로 조약을 체결하였을 

때, 이 나라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주권 국가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당시 종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열강인 

중국의 침묵은 한국이 독립적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암묵적

으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상황 인식은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일본에게는 열렬히 환영할 일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의 제후국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스스로 독립국

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시작했지만, 도도하고 준엄한 권위가 있는 독립

“한국은 조약이라는 것에 서명하면서 

독립국의 맛을 보았고, 또한 외국 

열강들도 한국을 독립국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시도를 하였다.”

국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일본이 얼마 후에 한국

을 독립 국가로서 상대하기 시작하자 중국은 이에 대해 분노하였고, 

떠오르는 태양의 땅 일본과 국제사회에 그러한 가정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싶어서 적절한 기회를 노렸다. 특히 중국은 한국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을 제일 시

기하였다.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은 명목상이든 행동 면이든 사실 관계

에서든 한국이 중국의 속국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기회는 빨리 왔다. 1890년에 대왕대비(신정왕후)가 사망하여 중국은 조

문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번 일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

고 조문단의 임무는 이웃 나라에 위로를 보내는 소소한 격식 정도라

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조문이나 이와 유

사한 의례에서는 조문하는 자와 조문을 받는 자의 정확한 지위가 분

명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의식에서 속국은 종주국의 

주권과 자신의 열등한 지위를 완전히 인정할 것을 강요받는다. 

명(明) 초기부터 모든 의례는 통치 원리에 따라 제정되고 관습과 규약

에 의해 정착되어 왔다. 조공 자체는 비교적 큰 부담은 아니었지만, 전

적으로 속국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17세기에 조선 왕은 예법의 

사소한 부분을 어겼다는 이유로 1만 온스(약 280킬로그램)의 은을 바치는 

벌금형에 처해졌다.1 조선이 조공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그 부담

이 크지 않지만, 누락이나 실수가 있게 되면 과중한 벌금이 내려진다.  

한국인 사이에서 중국 황제는 한국 왕만큼이나 큰 경의의 대상이다. 

한국인들이 중국의 황제를 자신들의 적법한 군주로 여긴다는 점은 의

심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한국 왕의 명칭이나 호칭은 황제처럼 ‘대

통치자’라는 뜻을 지닌 합문2이다. 존경의 표시로 ‘합閤’이라는 단어를 

쓸 때 첫 자에서 한 획을 뺀다. 유명 인물을 임명하거나 건물을 지정할 

때, 중국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한자가 쓰인다면 비록 발음이 동일하

더라도 반드시 쓰인 글자의 모양을 임시로 바꾸어 자국의 군주에게 

보이는 것과 같은 존경심을 중국 황제에게 표시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오고 간 모든 공식 서한에서 한국의 왕은 반드시 

‘왕(Wang)’이나 ‘왕자(Prince)’로 표기되지 결코 ‘King’으로 표기되지 않

는다. 한국의 군주는 직접적으로 혹은 동등한 조건으로 중국 황제에

게 말을 걸 수 없고, 중국의 일반 고위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상소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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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인에게는 짜증나는 일이었다. 한국은 조

약이라는 것에 서명하면서 독립국의 맛을 보았고, 또한 외국 열강들도 

한국을 독립국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

는 시도를 하였다. 

대왕대비가 사망하자 한국과 중국은 기회의 창이 열렸음을 인식하였

다. 비록 허무하게 끝나지만 한국은 의례적인 조문단의 파견을 거부하

는 시도를 하려 하고, 중국은 한국이 실질적인 독립국이 아니며 (열강들

이) 자국에 유리한 조약에 서명하게 하려고 독립국에 대한 환상을 품

게 만든 것임을 한국에 각인시킬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터였다. 

조문단을 맞이할 때는 항상 경의와 복종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식

이 수반된다. 중국은 수 세기에 걸쳐 정착된 이 정당한 관례에 따라 이

번에도 의례상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한국의 왕은 가난함을 들어 호

소해 보았다. 중국은 특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대가를 요

구했는데, 그 선물은 반드시 좋고 값비싼 것이어야 했다. 예를 들어 새

로운 왕이 왕좌를 계승할 경우, 중국 조정에서는 두 명의 사신을 보내

어 즉위식을 주관하고 왕권을 인정한다. 이 사신들은 종주국인 중국

의 황제가 하사하는 주홍색 비단으로 만든 관복을 가져와서 한국 왕, 

합문에게 전달하고 한국의 왕은 이를 속국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중국은 이 자비로운 의례를 베풀어준다는 이유로 1만 달러에 해당하

는 은을 요구하였다. 부유하기는커녕 가난에 허덕이던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었다. 한국의 왕 이희(고종)는 가난을 이유로 간청하였는

데 이는 적절한 변명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신중한 중국이 그러

한 이유로 설득될 리 없었다. 중국 황제는 모든 선물과 사절단에 드는 

부대 경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차분하게 알리며 동시에 완벽한 경의를 

표하고 속국의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합문은 사절단의 접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여전히 내리지 않

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미루었다. 경의를 표시하는 격식 중 가장 중요

한 것 중 하나는 서울의 대문 밖에서 사절단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 행

위는 예속 관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한국이 독립국이라면 중

국의 사신은 한국 왕에게 알현을 청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가 왕

이 있는 곳으로 와야 한다. 그러나 군주가 전하는 서신을 받는 경우라

면 봉신이 사절단의 방문을 요청하고, 군주를 대표하는 사절단을 만

나러 마중을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모든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희 왕은 굴복해야 하였고, 왕명을 내렸

다. 사절단을 접견하기 위한 왕의 행차 준비가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왕의 행차만큼 화려한 것은 없다. 도로의 잡다한 것을 치우고, 청소하

고, 경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백성들은 거리에 나오면 안 된다. 왕

의 행차가 있을 때는 어떠한 통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창문 특히 위층의 창문은 높은 곳에서 합문을 내려다보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자의 눈길을 차단하기 위해 종이를 덧대어 가린다. 

관공서든 일반 백성의 집이든 모든 문은 닫혀 있어야 하고, 백성들은 

복종의 표시로서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손에 잡고서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굽히고 있어야 한다. 

행렬에는 수천 명의 수행원, 고관, 마부, 깃발이 따르며 동양의 군주에 

어울리는 화려한 볼거리를 만든다. 고대 일본의 관례와는 다르게 한

국의 평민들은 왕에게 직접 상소를 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부당한 대

우를 받았다면 이 기회에 군주에게 자신의 불평을 호소할 수 있다. 탄

원하는 자들은 길가에 줄지어 서서 왕실의 가마가 지나갈 때 지름이 

몇 인치 안 되는 작고 평평한 북을 두드린다. 

지나가는 왕에게 직접 호소를 하거나, 혹은 평범한 중생의 손이 왕의 

몸에 닿지 않도록 (탄원서를) 갈라진 대나무에 끼워서 왕에게 주기도 한

다. 만약 예기치 못하게 왕의 몸에 손이 닿기라도 하면, 그는 평생 눈에 

띄는 붉은색 끈을 두르고 살아야 한다. 왕은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종

종 그에 대해 조사를 명하기도 한다. 만약 탄원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고 판명되면 이 불행한 탄원자에게는 비극이 생긴다. 과감함의 대가로 

자신의 목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왕의 신성한 옥체를 바라보는 

불경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 

행렬 가운데 아름답게 장식되어 위용을 드러내는 가마 두 대가 나란

히 붙어서 간다. 그중 하나에는 화려한 용무늬 자수가 놓인 주홍색 견

사 관복을 입은 합문이 타고 있다. 그런데 둘 중 어떤 가마에 타고 있을

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최고위 대신들만 알 것이다. 그들 외에

는 아무도 모른다. 행진이 이루어지는 동안 시끄러운 한국 음악이 연

주된다. 한국인들에게는 참으로 즐거운 음악이지만, 이런 행사에 이처

럼 ‘차분한’ 음악이 연주된다는 사실에 놀란 야만적인 서양인들의 귀

에는 참으로 낯설고 정이 떨어지는 소리로 들린다.

붉은색의 왕실용 우산과 거대한 보라색 부채가 아름다운 가마 바로 

앞에 선다. 행렬 중에 검·도끼·삼지창 등이 등장하는 것은 합문이 백성

의 생사를 좌우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한다. 왕의 가마 앞에 

화려한 마구를 씌우고, 밝은 색으로 자수를 놓은 안장을 올린 다섯 마

리의 말이 힘차게 걷고 있다. 행차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바로 금

수를 놓은 번쩍이는 거대한 용무늬 깃발이다. 이 화려한 기는 14제곱

피트(약 1.3제곱미터)나 되고 매우 무겁다. 튼튼한 어린 말의 안장 위 구멍

에 깃대를 꽂아서 네 명의 시중이 버팀용 밧줄을 잡고 간다.

한국에 중국 사신이 도착하자 옛날만큼 화려한 이희 왕의 행렬이 서

울을 관통하는 길을 따라 서대문을 빠져 나가 낯선 조문단을 맞이하

였다. 사신 행렬은 합문과 대등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 도끼·칼·삼

지창을 들고 있고 음악대가 따른다.

왕은 복종하기를 꺼렸지만, 결국 예전처럼 중국 사신을 맞이하였던 서

대문의 밖에서 사신을 맞이해야 하였다.3 영은문4이라고 불리는 이 대

문 밖 광장에서 왕은 사신단을 맞이하고 조문 서한을 받았다. 인사할 

때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절을 하여 백성과 외국인들에게 중국에 

복종함을 공인하였다. 

한국 왕 이희는 비록 그 시도가 허무하게 끝날지라도 독립국의 지위에

서 최대한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만 열리

는 특별 연회장에서 비밀리에 왕인 자신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하라고 

시중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더 큰 영예를 누려야 할 종주국 

중국의 황제를 대표하는 사신들보다 자신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 사신은 신속하고 강경하게 철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단

호한 어조에 놀란 합문은 그로 인해 발생할 일이 두려워 그들의 요구

를 따랐고 절대적으로 복종하였다. 이전의 과감함에서 물러나 굴욕적

으로, 공포에 떨며 완벽한 겁쟁이로 변해버렸다. 완벽한 복종을 인정

한 그는 서울 대문의 열쇠를 사신에게 주었다. 이에 사신 마음대로 대

문이 개폐되었고, 매일 밤 그 열쇠는 그들의 관저였던 서궁(태평관)에 보

관되었다. 동양인의 관점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복종은 없다. 

조문 서한의 수령 의식은 동양 관례를 보여준다는 점뿐만 아니라, 가

장 비참하고 비굴한 복종을 상징하기 때문에 매우 이색적이었다. 조문

단의 일원이었던 한 사신의 수행원은 이렇게 말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사신단은 그들이 전용으로 머물 건물(태평관)을 배정받았다. 이 건물

은 사신단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건물이었다.”

조문 서한의 수령 의식이 예정되어 있는 날, 의식 진행자가 알현실의 

주입구에서 사신단을 맞이했다. 사신들은 여러 겹의 비단으로 감싸인 

금으로 장식된 노란색 부드러운 새틴 천에 적힌 서한을 내려놓을 탁자

로 인도되었다. 무릎을 꿇은 한국의 신하들 앞으로 거만하고 냉정한 

표정의 사신들은 중국 황제가 상중인 왕에게 내리는 위로 서한과 선

물로 보낸 비단을 건네주기 위해 탁자 앞에 섰다. 사신들은 준비된 여

러 탁자 위에 이 물건들을 올려놓는다. 찬례贊禮가 승하한 대왕대비의 

비석문 오른쪽 자리로 사신들을 인도한 후 중국이 위치한 서쪽 방향

으로 서도록 안내하였다. 

다음으로 이희 왕이 상·하급 의전관들의 인도를 받으며 서쪽 현관에

서 나와 비석문 옆 다른 한쪽에 자리를 잡고 동쪽을 향하였다. 그리하

여 왕과 사신이 얼굴을 마주 보고 서게 되었다. 사신은 비석 아래쪽에 

놓여 있는 향로가 놓인 상 앞으로 안내되었다. 화려하고 의례적인, 그

러나 가장 겸손한 어조로 사신에게 향에 세 번 불을 붙일 것을 청하였

다. 향을 피운 후 사신들은 비단 선물을 바치고 세 잔의 제주(祭酒)를 

따라 부었다. 제주를 제기에 붓고 비단을 바치는 동안 사신들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서 있었다. 그러나 이 의식을 집전하는 양반 출신의 한

국 관료는 무릎을 꿇고 거만한 방문객의 시중을 들었다.

사신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안내되었다. 그리고 찬례가 이희 왕에게 

가서 무릎을 구부릴 것을 청하였다. 그 뒤 향로가 놓인 탁자 가까이에 

있는 신하 한 명(선칙관宣勅官)이 왕을 향한 채, 극진한 공경심을 표하며 

서한을 집어 들고는 여러 차례 절을 하였다. 그는 동양 특유의 기괴하

고 어색한 곡조로 무릎을 구부린 왕에게 서한을 크게 낭독하였다. 낭

독자는 서한을 다시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왕에게 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나 똑바로 서 있을 것을 청하였다.

그 후 의식 중에서 이상하고도 가장 굴욕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찬례

가 왕에게 곡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이희 왕은 부모상에만 보여주는 

동양적인 기괴한 방식으로 “아이고, 아이고”를 외치며 곡을 하기 시작

하였다. 만약 친척의 상이었다면 “어이, 어이”라는 소리를 내며 곡을 

하였을 것이다. 이어 사신도 곡을 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 일에 적합한 

관료들을 시작으로 왕가 일원들과 문신, 무신들이 곡을 하기 시작하

였다. 먼저 사신들에게 곡을 멈출 것을 요청하고, 이어 왕과 나머지 사

람들에게도 곡을 그만하라고 요청하였다.

종묘 남서 방향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화려하게 상감 처리가 된 탁자

가 있고, 그 위에 근사한 청동 제기가 놓여 있었다. 곡이 끝나자 서한을 

읽고 하사품을 받았던 관료가 무리를 이끌고 제사용 화덕에 가서 그

것들을 태우고, 재는 제기에 던졌다. 그 후 첫째와 둘째 의전관이 왕을 

현관으로 모셔 가고, 왕은 동쪽을 향해 서서 사신을 기다렸다. 사신은 

현관으로 인도되어 속국의 군주와 마주하는 위치에 자리 잡았다. 사

신은 동양식으로 두 손을 공손히 맞잡고 이희 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절하였다. 이희 왕도 동일한 방식으로 답례하였다. 왕은 겸손한 태도

로 사신과 동행하여 중앙 입구로 가서 다시 한 번 작별 의식을 행하였

다. 이 의식은 사신이 태평관에 있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안내

를 받으면서 마무리되었다.

한국 왕이 궁으로 돌아오자, 집전관이 왕에게 지팡이와 그 외 필요한 

물품을 챙겨들 것을 명하였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이희 왕과 신하들은 

전통 방식대로 곡을 하기 시작하였다. 실제 장례식이 거행되기 전까지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곡을 하였다. 

왕의 상복은 회색빛이 도는 흰색 면으로 된 긴 옷인데, 찢겨 있고 덧대

어 기워져 있고 일부로 흙과 얼룩을 묻혀 놓았다. 약 3인치(약 7센티미터) 

두께의 짚과 견사로 꼬은 밧줄을 허리 부근에 매었다. 머리에는 어두

운 색의 때 묻은 듯한 삼베로 만든 길게 늘어진 천을 쓰고 있는데, 머

리에 두른 밧줄의 끝은 끄트머리의 올이 풀린 채 볼까지 내려와 있다. 

왕은 단순한 모양으로 두꺼운 매듭이 묶어져 있는 지팡이(곡상봉哭喪棒)

를 잡고 있고, 발에는 기괴한 모양의 성글게 엮은 짚신을 신고 있다. 한

국에서는 순백색이 애도의 색이기에, 모든 궁 안의 사람들은 3년 동안 

흰옷을 입는다.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 주재하는 사신들도 흰색 옷

을 입는다. 긴 흰색 옷에 광이 나는 높은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은 기

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내가 도쿄에 있었을 때 외교단 일원들이 개최하는 연회나 환영회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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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적이 있었는데, 손님들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는 검은 모자를 쓴 

낯선 두 사람의 형체가 귀신처럼 조용히 돌아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이

상하였는지 기억한다. 잘 때 입는 가운을 걸치고 실크 모자를 쓰고 다

니는 남자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러나 다시 사신 환영식이라는 주제로 돌아오자면, 그렇게 전적으로 

완벽하게 경의를 표하는 의례를 행하고 난 후, 속국이 아닌 것처럼 보

이려고 노력하는 한국의 모습은 우습게 보일 수 있다. 한국이 어느 나

라에도 충성하지 않는 자유 주권국인 것처럼 행동하려 하면서도 1890

년에 이러한 조문 의례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희 왕은 어떻게 설명

할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한국 내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

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 주재하는 호러스 N. 알렌 공사가 작성한 보고

서에서 한국 내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고, 한국 신문

사들이 백성들에게 외국인 특히 미국인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있다

고 전하였다. 미국 공사관에는 수십 명의 해병대가 경비를 서고 있고, 

근방에 다른 해병대도 주둔하고 있다. 미국의 군함 빅스버그호5가 제

물포에 정박해 있다. 

반미 감정은 미국이 압록강 의주에 자유항을 확보하려는 것 때문이라

고 한다. 한국 정부는 양허권을 제공할 의향이 있으며, 이에 한국의 백

성들은 외국인에게 자기 나라를 너무 쉽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고 격

분한다. 

1 1636년(인조 14)에 있었던 병자호란을 말한

다.  2 합문(閤門)은 궁궐에서 내외(內外)와 공사

(公私)의 경계로 설정되는 문을 말한다. 조선의 

궁궐은 정전, 편전, 침전 등의 영역으로 구분된

다. 정전이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가 치러지는 외

전이라면 침전은 왕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내

전의 성격을 갖는다. 두 전각의 사이에 있는 편

전은 왕이 일상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곳으로서 

물리적으로는 내전에 포함되어 사적인 영역이

지만, 기능적으로는 정사를 돌보는 외전에 포함

되어 공적인 영역을 내포한다. 여기서는 ‘왕’을 

의미한다.  3 중국 사신들은 1890년(고종 27) 

9월 25일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4 영은문(迎恩

門)은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모화관(慕華館) 앞

에 세워졌던 문이다. 현재 독립문이 있는 곳의 

바로 앞에 있었다. 중국 사신이 오면 임금이 친

히 모화관까지 나오는 것이 상례였다.  5 빅스버

그호(Vicksburg)는 1904년 미국 공사관 수비와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해병을 싣고 온 군함이다.  

6 제물포구락부를 말한다. 개항장 인천에 거주

하던 미국·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 등의 외국인

과 소수의 중국인·일본인들의 친목을 돕는 사교

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01년에 지었다.

01 궁궐 대문 앞 한국 군부대

02 한국, 부산의 모습 

03 장기를 두고 있는 한국의 

군부 장관〔사진에서 왼쪽〕

04 한국, 서울 남대문  

05 부산항에서 동북쪽을 

바라본 전망

- 이번 호의 한국 관련 사진은 

언더우드 앤드 언더우드가 저작권

을 소유한 스테레오그래프스에서 

빌림

01

02

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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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1 한국, 서울의 거리 모습

02 제물포 생선 경매장의 일본인 

03 한국 정부 관료들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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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조선인

조선반도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문명화된 사람들이 살고 있

는 나라 가운데 가장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조선이 이처럼 고립된 

데에는 자연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그곳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과 선입

견이 더 큰 작용을 하였다. 과거 중국과 일본이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정복하고 조선인을 노예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는 광범

위하게 그리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행해졌다. 이러한 경험은 조선이 자

신보다 조금 더 우월한 남쪽과 동쪽의 이웃 국가들을 멀리하고 동시

에 국민들 스스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자치권을 강조한 국가 정책

“조선인은 겉보기에는 중국 및 

일본과 같은 민족에 속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결코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같은 민족이 아니다. 

사실 외모와 관습 면에서 보면 

일본인보다는 중국인, 특히 중국 

북부 지역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으나,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 

또한 극명하다.”

을 펴는 데 합당한 명분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은 조선인들이 그런 정책에서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수 세기 동안 부패하고 낡은 사회 

및 정부 시스템으로 몰락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조선의 문명

은 내세울 만한 게 없다. 40년 전의 일본과 비교하면 조선인의 상황은 

비참하였고 발전이 없었다. 엄연한 사실을 놓고 보면 조선인들은 이미 

1세기 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부터 사회적 발전을 이룰 예술과 과

학의 가치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런 좋은 기회가 독립을 빼앗기고 보다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으

로 이어진다면, 기회를 배척하는 정책을 고수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조선반도의 지형은 거의 모든 면에서 조선인들의 독립적인 성향과 닮

아 있다. 해로나 육로 어디로든 접근이 매우 어렵다. 서북쪽 시베리아

와 서쪽 만주로 향하는 국경은 매우 튼튼한 방어선 역할을 하는 산맥

이 지켜주고 있다. 한편 긴 해안선에는 삼류 수준이라도 될 만한 항구

가 단 한 곳도 없다. 현재는 영흥만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 아마도 조

선 최고의 항구로 꼽을 수 있지만, 다른 곳이었다면 배가 드나들기에 

안전하거나 편리한 곳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위 항구라고 불리는 다른 곳들은 강어귀에 불과하며 조수와 조금씩 

이동하는 모래톱으로 인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조선반도 

전체의 해안선은 매우 들쭉날쭉하고 변화가 심하다. 파도에 침식된 바

위 절벽의 꺾어지는 선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닿는 해변의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 또한 거의 대부분 절벽 뒤로는 해발 1,500~3,000피

트(약 400~900미터)의 험준한 작은 산맥들이 버티고 있어 전반적으로 크

게 가치 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주긴 힘들다. 

이러한 첫인상은 전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남북으로 뻗은 

해안선은 조선의 전반적인 특징을 매우 잘 보여준다. 조선반도 전체는 

대개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산마루가 형성되어 있

고 대부분 좁은 골짜기가 이어지며 국토를 나누고 있다. 또한 평원이라

고 부를 만한 넓은 지역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골짜기의 경우 땅

이 대체로 매우 비옥하여 조선인의 경작 방식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확량을 보장해준다. 

산릉선의 경사지는 대략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거의 활

Harper’s Weekly28 1897. 07. 24.
pp.728~729

구9762
40.0×27.8

하퍼스 위클리 

미국

극동 지역의 위기 - 제물포항 경관

사진 속 경관은 제물포항이 내려다

보이는 제물포 클럽6의 계단에서 

찍은 사진이다. 제물포 클럽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러일전쟁이 

발생할 경우 제일 먼저 쟁탈의 대상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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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안 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이었다면 분명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작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조선이 

인구가 매우 희박한 나라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자연을 최대한 이용해

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조선인

들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고 심지어 인구수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국

가 개발에 자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조선인은 겉보기에는 중국 및 일본과 같은 민족에 속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결코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같은 민족이 아니다. 사실 외모와 

관습 면에서 보면 일본인보다는 중국인, 특히 중국 북부 지역 사람들

과 많이 닮아 있으나,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 또한 극명하다. 인종으

로서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체구가 크고 움직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느리고 둔하다. 이들의 몸과 마음속에는 민첩한 기운이 없으며 

이로 인해 일본인과 큰 차이를 보인다. 조선인에게는 중국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불굴의 강한 인내심 또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사실 중국인이나 일본인과의 명확한 차이는 조선인이 몽골인과 인도

게르만족의 혼혈 인종이라는 이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상류층에 속

하는 조선인 가운데 거의 모든 면에서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가까운 외

모를 가진 사람을 어디선가 만났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전체 

인구에서 매우 극소수에 해당하지만 모든 계층에서, 뭐라 정의를 내리

긴 어렵지만, 인종이 섞여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

이라 해도 인종 혼합이 성공적이라고 결론 내리긴 어렵다. 조선인들에

게는 서양인의 진취적 기상이 없고 조선의 모든 사회적 관례에서 서구

의 사상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이는 결국 민족지학적 실험에 의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외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선은 중국과 교류하였고 두 번의 시기를 

제외한 약 6세기 동안 외부와 고립된 채 더 큰 나라인 중국에게 한동

안 정복 내지 침략을 당했고, 지난 250년간 통상 및 여러 분야에서 상

당한 교류가 있어 왔다. 그 결과 조선반도의 문명은 민족의 독창성에

서 나왔다기보다는 철저히 중국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웅장한 궁궐의 모습이란 단층의 오두막집 같

은 건물을 모아 놓은 것과 다를 바 없고, 장식은 엄두도 못 내지만 필

요한 경우 최대한 중국의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 말한다

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선에 오게 되면 때때로 

중국의 것을 형편없이 모방한 것처럼 보이는 지붕이나 벽들과 마주한

다. 지붕과 벽은 중국과 비교해 더 흉하진 않더라도 훨씬 더 원시적인 

조선 고유의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건물의 특징은 사회제도

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종교 역시 예상이 되듯 중국의 방식을 모방하였다. 법과 사법행정 역

시 철저히 중국식을 따라 무력함과 부패로 가득하다. 국가의 통치는 

중국 제국처럼 가장 가난한 계층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계

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조선인의 사회적 관습과 가족생활은 이방인

들에게 알려진 다른 어떤 것보다 민족적 색채가 강하지만 내세울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마을 공동체에서 조선 여성은 중국 여성보다 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진다. 실제로 젊은 여성에서 나이 든 여성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여

성의 삶이 조선 여성보다 못한 나라를 찾기란 힘들 것이다. 최고 지배

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의 조선 남성들은 집안의 모든 일은 당연히 아

내의 몫이라고 여긴다. 아내들은 대부분 낮에 힘든 노동을 한 후 밤에

도 많은 시간을 가사일에 매달린다. 반면 남편들은 어떠한 방해도 받

지 않고 휴식을 만끽한다. 밭을 경작하고 작물에 물을 대고 밤에는 빨

래를 하여 모든 조선인의 자부심인 새하얀 옷으로 남편이 위엄을 갖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혼한 여성의 운명인 것이다. 이는 모든 사회

적·도덕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계층인 배우나 무희가 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다. 이 운명은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한

없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 땅의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조선에서 일본과 중국 중 어느 나라의 영향력이 앞으로 

우세해질 것인가를 놓고 시작된 최근의 전쟁은, 크고 작은 다른 역사

적 사건들이 그렇듯 전쟁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

다. 극동 지역의 상황을 주시하던 사람들 가운데 중국이 무너지고 일

본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리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한 전쟁

에서 이겼지만 정작 전리품은 손에 넣기에 너무 멀리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본의 현 상황을 짐작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이는 현재 일어난 상황을 과장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명목상 행동의 

자유를 간섭하는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

웠으나 실은 자국민을 위해 조선반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확보하

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은 그동안 중국에 가

는 길마다 놓였던 그 어떤 장애물보다 더 막강한 장애물인 러시아로 

인해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이

어질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 이 은자의 왕국(조선)에서 러시아

의 존재는 매우 두드러져 보인다. 서울에 자리한 러시아 공사관 건물 

위로 나부끼는 러시아 깃발이 조선인들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한편, 영

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움직임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것은 오랫동안 조

선반도에서 세력을 떨쳤던 고립 정책이 종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문

호 개방을 이끌어줄 파트너가 일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가 될 

것인가. 조선의 문호 개방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국가가 둘 중 어느 

쪽이든지 간에 어쨌든 가장 큰 수혜자는 분명 조선이 될 것이다. 

조선의 오랜 정책은 지난 3세기 동안의 시험을 거쳐 완전 실패였음이 

입증되었다. 이 정책으로 조선은 침체의 늪에 빠졌고 중국 문명으로부

터 얻을 수 있었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어쩌면 중국보다 더한 침체를 

겪었다. 이 정책은 물론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조선인들을 해방시켰지

만 국가 발전으로 보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무능한 민

족으로 전락시켰다. 현재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모두 발전을 위

한 것이다. 이러한 발전이 러시아와 일본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력과 

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조선인 전체로서는 그들이 과거에 알고 있었

던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을 가져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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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황해로의 관문

온화한 기후의 북반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광대한 대륙 극동에 위

치한 독특하고 고립된 나라 한국은 북태평양 해안에 위치한 반도이다. 

스페인·이탈리아·터키와 비슷한 고도에 위치한 이 나라는 또다시 시

베리아, 중국, 섬나라 왕국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에서 비롯된 분쟁

의 대상이 된 것 같다. 몇 년 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청일전

쟁)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던 한국에 대한 소유 야욕이 이번에는 각자

의 상대적 입지에서 영국·러시아·독일을 위시한 해상무역 강국들 간

에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몇 년 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던 

한국에 대한 소유 야욕이 이번에는 

각자의 상대적 입지에서 영국·러시아· 
독일을 위시한 해상무역 강국들 

간에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육상과 해상에서 중국 황실의 군대를 물리친 후 중국 황실과 

느슨하게 연결된 속국이었던 한국을 합병하려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 자연스럽고 매우 적절하며 편리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와 독일이 이를 반대하였다.1

이들은 합병을 거부하며, 중국은 한국을 양도하는 대신에 대규모 전

쟁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강요하였다. 약삭빠른 상트페테르부르크 러

시아 황실 정부는 이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고 계산하였을 것이다. 중

국의 재정과 행정은 처절하게 무너졌기에 최근에 있었던 독일의 자오

저우만(교주만) 점령, 황해(서해)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마주하고 있는 포

트 아서(뤼순항)와 다롄만 점령과 같은 러시아의 탐욕스러운 행동에 맞

서기에는 무력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이것은 러시아가 한국 합병을 통해 러시아와 독일 제국이 황해를 

완전히 점령하고 그 주변의 해안에 대한 직접적 지배권까지 나누어 가

지려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였다. 북쪽 전방에서 며칠만 행군하면 도달

할 수 있고, 바다에서는 톈진까지 연결되는 보하이만(발해만)과 하이허

강을 통해 접근 가능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러시아의 지시와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중국의 황제가 마치 과거 델리에 있는 인도

의 대모굴2과 콘스탄티노플의 대튀르크3처럼 단지 외세의 도구로 전

락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정치적 대변화가 발생한다면, 현재 만주 타타

르 왕조에 속하는 영토의 4분의 3이 급작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해 보인다.   

The Illustrated
London News

29 1898. 03. 19.
p.409

구9839
40.2×28.5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1 삼국간섭을 의미한다. 1895년 4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랴오둥반도를 얻었으

나 러시아·프랑스·독일의 간섭으로 인해 이를 

반환해야 하였다.  2 대모굴(Grand Mughal)은 

유럽인들이 모굴 제국의 통치자에게 붙인 명칭

이다.  3 대튀르크(Grand Türk)는 오토만 제국의 

술탄(정치적 지배자)의 칭호이다.  

조선의 모습 

- W. H. 잭슨 촬영

01 원산과 원산항 전경 

02 제물포에서 서울로 

향하는 남자용 가마 

03 관할 지역을 지나가는 

지방 장관과 그의 하인들 

04 서울에 위치한 러시아 공사관

05 서울 동대문  

06 러시아 공사관에서 본 

서울의 전경

01

02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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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llustrated
London News

30 1898. 03. 19.
p.398

구9840
39.7×28.0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극동 한국 스케치

한국 기행

한국에 온 
영국 군대:
서울에 있는 
해병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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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과거 영광의 흔적은 거의 사라진 가난하고 황폐한 조선이 수 세기 동

안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제 막 눈을 비비고 있다. 잠에서 깨어난 조

선은 지리적 요지에 위치하여 불현듯 유명해졌으나 고유의 유산으로

는 관심을 끌어본 적이 없다. 이제 이곳에서 동방을 예의 주시해왔던 

이들이 오래전부터 예견한 일들이 일어나려고 한다. 

청일전쟁의 서막이 올라 작은 ‘은둔의 나라’ 조선은 이제 전쟁터가 될 

것이고, 이전에도 그랬듯이 다시금 조선의 이해관계와는 아무 상관없

는 무력 충돌로 영토는 황폐해지고 백성은 고통에 신음할 것이다. 아

“청일전쟁의 서막이 올라 작은

‘은둔의 나라’ 조선은 이제 전쟁터가 

될 것이고, 이전에도 그랬듯이 다시금 

조선의 이해관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무력 충돌로 영토는 황폐해지고 

백성은 고통에 신음할 것이다.”

직 예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이 드라마에서 조선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기껏해야 조연에 불과하겠지만 말이다. 

1871년 미국 해군이 탐측 활동 중에 전장에서 조선인의 용기와 강인함

을 목도한 적이 있었다(신미양요). 현재 조선 군대의 수는 미미한 5,000

여 명에 불과하며, 미국인의 훈련과 명령을 받고 있다.1 아직 전투력은 

시험해보지 못하였다. 조선은 가난하고, 해군이 없으며 도시는 무방비 

상태이다. 공공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반은 중국 고전의 글귀를 

줄줄 왼다. 선교사는 분명히 많은 일을 하여 성과를 내긴 하였지만, 그

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고, 조선인들의 정서에는 뿌리 깊은 

미신과 우상 숭배와 함께 불교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고 조선인이 어떤 특정 종교에 신실한 믿음을 보이는 것은 아니

다. 언어와 인종의 측면에서 조선인은 중국인보다는 일본인에 더 가깝

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문명, 문헌 ― 현재 시점으로 ― , 글자와 문화는 

예전 중국에서 왔고, 수 세기 전에 일본으로 자유롭게 전해졌다. 조선

의 정치, 사회법, 관습은 일본과 중국과는 상이하다. 

조선의 무역도 이렇다 할 것은 아직 없다. 외국 상인의 말을 들어보면, 

일부 조선인은 상당한 부를 누리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추측에 불과

하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은 구리나 놋쇠 혹은 아연 등으로 만

든 ‘엽전’으로, 그 가치는 멕시코 달러의 1,000분의 1에 해당한다. 엽전 

한가운데에는 정사각형의 구멍이 있는데, 여기를 줄로 꿰어 잇는다. 들

리는 바에 따르면, 조선에서 여행을 떠나려면 엽전을 싣고 다닐 말을 

따로 한 필 더 구해야 한다고 한다. 

조선의 서울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는 스크랜턴 박사의 말에 따르

면, 한번은 조선 조정에 1,800 멕시코 달러―당시 미화 1,440달러의 

가치―를 팔고 장로교 선교 활동에 필요한 조선의 ‘엽전’을 받았는데, 

엽전을 조선의 통리기무아문에서 선교사의 집으로 옮기느라 56명의 

장정이 필요했다고 한다. 이 엽전이 조선에서 유일하게 발행되는 화폐

로, 이를 통해 조선인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리고 상업이 얼마나 제한

적인지를 엿볼 수 있다. 정부 차원의 큰 거래에서는 사금과 금괴가 사

용된다. 

조선의 일반 백성의 삶은 노예의 삶과 다를 게 없다. 조선 남부 지방에

서 발생한 최근의 반란(동학농민운동)은 점차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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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격이 정치적이라기보다는 고통에 신음하는 민중의 봉기로서 무

자비한 조정의 폭정에 반기를 든 것이다. 

조선의 마을은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 마을 대

부분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성벽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

을 해왔다. 서울이라고 불리는 조선의 수도는 서쪽 연안과 가까우며, 

서해 바다에서 약 30마일(약 48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인구는 약 15

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도성을 둘러싼 성벽은 한때 튼튼하

게 수도를 지켰으며, 지금도 분명히 그러리라고 무지한 민중은 생각하

겠지만, 사실 성벽의 여기저기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부서져서 군사용

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근대 대포의 공격에는 무용지물이

라 할 수 있다. 

조선의 건축은 다소 조악하지만 도성에는 경복궁, 왕비의 연회장(경회

루), 왕의 알현실 등 몇몇 주요 건물이 있다. 조선 도성 안의 도로는 좁

고 매우 구불구불하다. 도시 주변은 주로 산악 지형이다. 제물포는 도

성의 항구도시로 서쪽 연안에 위치하며 서울에서 약 30마일 떨어져 

있다. 제물포항은 입지가 상당히 좋아서 일본군 군사 작전 기지와 외

국 군함 정박지로 사용될 것이다. 제물포는 대부분의 외국 상선들의 

중심지이다. 

미 해군 경리감, 유스터스 B. 로저스

1 1888년(고종 25) 2월 군사 교련 교사 미 육

군 소장 다이(William McEntyre Dye), 대좌 커민

스(E. H. Cummins), 소좌 리(J. G. Lee) 등과 일

본의 미국 영사관에 근무하던 닌스테드(F. J. H. 

Nienstead) 등이 조선에 들어와 연무공원에서 

사관을 양성하였다. 연무공원은 1894년(고종 

31) 7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 무장 

해제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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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항은 은둔 왕국의 남쪽 관문이기도 하고 한국의 수도와 가장 

가깝다는 접근성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요 항구라 볼 수 있다. 그 주

변은 경관이 그림 같아 매력적이지만 항구로서는 훌륭하다고 말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울퉁불퉁하고 야트막한 섬들이 제물포만에 흩어져 

있고, 입구에는 집들이 한 줄로 늘어서 제물포항을 둘러싸고 있으며, 

제물포항과 서울 사이에 있는 언덕은 완만한 푸른 산마루로 감싸져 

있다. 정박지는 연안에서 약 3마일(약 4.8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조수차

가 28피트(약 8미터)로 커서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순수하게 경

“경관은 다양하고 낭만적이었다. 

산맥은 선이 굵어 아름답고 섬세한 

푸른색과 보라색을 띤다. 심지어 

인적이 드문 곳의 작은 집들조차 

만듦새는 조악하고 사용된 자재도 

지저분하지만 그 자체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다.”

관은 상당히 아름답지만, 제물포항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는 어렵다. 

제물포로 들어서자,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상당히 시끄러운 소음이 

우리를 반겼다. 돛단배이지만 삼판2과는 다른 원시적인 형태의 배 위

에 별다른 특징이 없는 선원들 무리가 승선해 있었다. 이들은 한국인·

일본인·중국인들로 우리 배를 둘러싸며 연안 사용료를 요구하였다. 이

들 중에서도 일본인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가장 눈에 띄고 

힘이 넘쳐 보였지만, 토착민인 한국인들은 확실히 최근 보호자인 일본

인과의 경쟁에서 이길 기회가 적어 보였다. 이 보호자는 거들먹거리는 

한국인이 있으면 삿대로 머리나 어깨를 때리며 우선권을 주장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의 압도적인 큰 목소리에 못 이겨 일본인 뱃사공의 

배에 몸을 싣고 짐을 맡겼다. 

구불구불한 항해가 이어지는 지루한 여정을 마치자 긴 잿빛의 진흙 

강둑이 이어졌다. 그리고 수많은 연안 무역선이 썰물에 고립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탄 배는 마침내 돌로 된 부두를 찾아 편

안히 배를 댈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원들과 먼저 합의를 봐야 

하는데, 이들은 대가로 10엔을 요구하면서 우리 짐을 강제로 잡고 큰 

목소리로 위협하였다. 나의 일본인 친구가 중재해준 덕분에 2엔에 짐

을 내려주기로 합의하였다. 돈을 지불하고 난 뒤에야 우리가 알던 미

소를 잘 짓는 동양인으로 돌아왔다. 

제물포의 부두는 활발한 상업의 중심지로 중국인 혹은 일본인 상인

의 지시를 받는 한국인 짐꾼들이 여러 작은 선박의 짐을 열심히 싣고 

내렸다.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매우 정력적으로 요란하게 짐꾼들을 관

리 감독하였다. 승리자의 마음가짐이 이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한 예로 

활발한 일본인이 이웃한 나라의 한국인과 계약을 할 때 잘 드러난다. 

대부분 이방인인 일본인이 명령을 내리고 토착민인 한국인이 명령을 

수행한다. 짐을 나르는 일은 한국인에게 잘 맞는 듯 보였는데, 머리가 

둔해서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 짐승처럼, 조건만 적당히 맞으면 어

마어마한 크기의 짐을 두 명이서 드는 한국인 짐꾼을 어렵지 않게 찾

을 수 있다. 

제물포라는 작은 마을은 미국 남부에 있는 많은 작은 항구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특징이 없다. 이 항구는 주로 일본인이 만들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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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H. 잭슨1

저자가 찍은 사진을 삽화로 그림

데 실용적인 단순성이 특징이다. 여기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

모난 벽돌집들은 장식성이 거의 없고, 단지 수출품인 쌀·수수 등의 농

산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한다. 이곳에는 비슷비슷한 수의 

한국인·일본인·중국인이 살고 있는데, 일본인과 중국인은 거의 대부

분 상인이나 주인이고, 한국인은 대부분 짐꾼이나 노동자들이다. 

많은 이가 한국인은 느려 터졌다고 조언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물포에서 수도인 서울을 거쳐 원산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하였

다. 조언자들은 내가 예정대로 블라디보스토크행 기차를 타려면, 육

로를 통해 북부의 원산항까지 족히 약 200마일(약 322킬로미터)에 달하

는 거리를 엿새 안에 가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분명 

상당히 위험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쇄국정책으로 은둔하고 있는 한국

과 한국인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기로 결정하였다. 

여정을 시작하려면, 먼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마련해야 하였기 때

문에 수완 좋은 중국 상인에게 연락하였다. 덕분에 탈 말과 짐을 실을 

안장이 있는 조랑말과 한국의 수도까지 시중들고 길을 안내할 마부 

두 명을 구하였다. 여정의 거리는 26마일(약 41킬로미터)로 여비는 미화 

270달러에 해당하는 3.20엔으로 정하였다. 이 정도의 금액은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예전 좋은 시절에 비하면 서너 배 높은 가격이었다. 예

전에는 한국 돈으로 지불하였고 귀중품을 실을 조랑말 한 마리가 추

가로 제공되었을 것이다. ‘햇살이 좋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한 9월 

25일 아침, 중국 상인의 도움으로 건장해 보이는 두 명의 한국인 마부

와 그 옆에 더 볼품없어 보이는 조랑말을 만날 수 있었다. 이제 출발 준

비가 되었다. 내가 타고 갈 말은 색달라 보이는 털이 덥수룩하였으며, 

낡은 안장이 채워져 있고 짐들이 이미 높게 실려 있어 한편으로는 위

험해 보였다. 과연 이 말들이 앞으로의 여정을 온전히 견뎌낼 수 있을

까라는 의심이 들었다. 심지어 말에 올라탔을 때, 내가 신중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일면식도 없는 한국인들과 이 말

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내가 하려는 일들까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였

다.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상기하고, 말에 탄 채로 내

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한국말 한마디를 나의 동반자들에게 던졌다. 

그것은 바로 ‘서울’이라는 단어였고, 내 마부는 정확히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답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출발하였다. 

일본인 거류지에는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텅 빈 거리를 지나다가 

법과 질서를 상징하듯 군모를 쓰고 긴 칼을 들고 서 있는 일본인 경찰

관 한 명을 보았다. 외국인 거류지를 통과하고 나서야 한국인 마을의 

특징인 초가지붕을 올린 흙집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줄지어 있는 거

리가 나타났다.

여정 중에 많은 한국인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시장에 내다 팔 큰 짐

을 이고 지고 마을로 가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 빈 지게를 등에 진 짐

꾼들이 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막에서 급히 아침을 먹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조잡한 가마를 제외하면 운송 수단이 거

의 없는 유일한 나라였다. 바퀴 달린 탈거리를 들여오긴 하였지만, 도

로가 평탄하지 않아 전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제물포에서 서울까지

의 도로는 길이 아닌 거친 통로에 불과하다. 예전에 만들어진 도로라

고 해봐야 논밭 사이로 논에 물 대는 도랑을 따라 난 구불구불한 길이

고, 끝없이 이어지는 언덕길에 불과하였다. 

경관은 다양하고 낭만적이었다. 산맥은 선이 굵어 아름답고 섬세한 푸

른색과 보라색을 띤다. 심지어 인적이 드문 곳의 작은 집들조차 만듦

새는 조악하고 사용된 자재도 지저분하지만 그 자체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다. 10시경에 어느 마을에 도착하였다. 

이곳에도 사람과 말이 쉬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 하나는 단정

한 일본식 찻집이었다. 바로 옆에는 불결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한국 주

막이 서너 개 있었다. 망설임 없이 깨끗한 일본식 찻집을 골랐다. 나의 

마부들은 한국 주막을 이용하였다. 작은 뜰의 반대편에 난 목초와 잘 

깎인 잡초를 조랑말에게 먹이고 쉬게 하거나 따뜻한 죽을 먹이기도 하

였다. 

여정을 다시 시작하여 모래더미가 있는 곳에 당도하였는데, 그곳이 한

강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었다. 한강은 서울의 2~3마일(약 3~4킬로미터)을 

흐르는 한국에서 가장 큰 강으로, 내가 도착한 지점까지는 작은 배들

이 들어올 수 있다. 강어귀에서 약 50마일(약 80킬로미터)까지의 구간으

로 서울까지 많은 교통량이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 흘수吃水3가 낮은 

작은 증기선이 여객 수송용으로 띄워졌으나, 강가의 모래톱이 자주 이

동하는 바람에 서울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다. 

서울로 한 번에 가려면 접근성은 결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없다. 대개 

원시적으로 노를 젓는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서울의 대문 근처까

지 간다. 한강과 서울 사이의 거리는 약 3마일(약 4.8킬로미터)이다. 우리

가 서울의 대문에 다다르기 전까지 폭넓은 교외 지역을 관통하는 불

결하고 구불구불한 길을 거슬러 가야 하였다. 서울의 대문과 성벽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이었다. 베이징과 비교하면, 그저 규모

가 작고 조악한 모사품과 같은 느낌이다. 비록 크기는 작아도, 보는 이

에게 놀라움을 느끼게 하였다. 

운 좋게도, 친절하게 여러 편의를 봐준 미국 대리공사 알렌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영사가 부재한 중에, 내가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다. 알렌 공사는 전보를 통해서 나의 여

정에 대해 알고 있었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서울에서의 여흥을 비롯

한 여권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우리는 오후 3시가 넘어서 서울에 도착하였다. 새로운 친구와 친숙해

질 때쯤 되니 서울과 ‘친숙해질’ 시간이 부족하였다. 나는 지체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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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알렌 대사의 관용 평교자를 빌려서 서울을 탐색하였다. 평교자

는 네 명의 건장한 제복을 입은 가마꾼이 메고 다녔다. 그들이 오랫동

안 싫어하던 외국인들이 만든 해외 공관과 한두 개의 건물을 제외하

고는 서울의 모습은 한국인을 닮은 좁고 더러운 오두막, 먼지 더미, 빈

민가와 짚으로 이은 집, 좁고 고르지 못한 도로의 집합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었다. 

서울은 사실상 여러 마을로 이루어졌는데, 약 8만 호와 총 40만 명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조롭고 우울해 보이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서울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언덕과 구릉이 무심한 

듯 서울의 약 12제곱마일(약 31제곱킬로미터)을 에워싸고 있다. 

서울의 서쪽은 어쩐지 허풍스러운 벽과 대문으로 가로막혀 있고, 인접

한 도시보다 높은 땅에는 유서 깊은 궁궐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민

간인이 다니는 통로로 궁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외국식 군복을 입었

지만, 여전히 머리는 땋아 늘어뜨리고 짚신을 신은 몇몇 군인이 지키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부대신(남정철)을 만났다. 그는 30여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여 우리를 수수한 전각으로 안내하였다. 내부 직원들이 근무하

는 곳인 듯하였고, 따뜻한 샴페인과 달콤한 케이크, 시가 등으로 융숭하

게 대접해 주었다. 한국의 왕실에서 귀빈을 이렇게 접대하는 듯하였다. 

알렌 박사와 나는, 사전에 특별한 조정은 없었지만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왕의 알현을 기다리는 동안 알현실과 경복궁의 흥미로운 곳곳을 

사진 찍을 수 있었다. 전각은 대부분 매력적이지 않았다. 많은 전각이 

궁 전체에 흩어져 있었고 연못과 꽃이 있는 정원으로 궁궐을 장식하고 

있었다. 대체로 궁은 단층 건물이었으며, 장식적인 조각을 제외하면 왕

족이 사는 곳임을 드러내는 위엄은 그다지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왕의 알현을 알리는 전갈을 받고, 통역관이기도 한 내시가 우

리를 단층으로 된 목조 전각으로 안내하였다. 건물 앞 계단을 오르고 

나서 내시는 문턱에 서서 낮게 절한 후, 무릎을 꿇고 건물을 향해 기면

서 이따금씩 머리를 바닥에 댔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돌아 한국의 왕

이 있는 곳까지 내시를 따라갔다. 몇 번 절을 한 뒤 우리는 6~8피트(약 

180~240센티미터) 정도까지 가까이 갔다. 

왕은 밝은 색 천으로 덮인 탁자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는데, 탁자 위에 

있는 두 개의 등유 램프가 방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왕은 키가 큰 내

시들 옆이라 오히려 왜소해 보였으나,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왕

의 얼굴은 흥미와 지적 호기심으로 밝아졌다. 몇 개의 장신구와 함께 

짙은 색의 소재로 만든 평복을 입고 있었다. 

통역관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특히 한국에 좋은 인상을 받

았는지 궁금해 하는 듯하였다. 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영사 업무의 비

중이 크지 않은 것을 염려하며,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알렌 대리공사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가 

공사로 임명되게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함께 배석한 세자는 얼굴이 둥글고 졸려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마찬

가지로 우리는 세자에게 소개되었다. 그는 오가는 어떤 이야기에도 흥

미가 없어 보였으며, 단답형의 대답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거나 짧

게 대답하였다. 특별해 보이는 것은 없었다. 우리는 최대한 공손하게 

왕을 알현한 후 절을 세 번 한 뒤에 뒷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알현실 옆의 전각에서 다과를 즐기는 사이에 밖은 꽤 어두워졌다. 신

료 한 사람과 무장한 12명의 경비가 우리를 미국 영사관으로 안내하

라는 명령을 받았다. 경비들은 푸른색과 흰 천으로 싼 호롱을 들고 있

었다. 어떤 호롱은 4피트(약 122센티미터) 정도의 막대 끝에 달려 있었는

데 초 하나가 불을 밝혔다. 그렇게 밝은 빛은 아니었지만 많은 도랑과 

진흙 구덩이를 피할 수 있었다. 호롱이 없었으면 정말로 위험했을 수도 

있었다. 

남은 여정 동안 도와줄 안내자와 잡역부를 알렌 박사로부터 소개받

았다. ‘박’으로 더 잘 알려진, 박내원이라는 한국인이었다. 선교학교 출

신이었지만, 지성과 열정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박은 대체로 교회와

는 관련 없는 인사로 봐도 무방하였다. 내 생각에 자신의 직위를 활용

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듯하였지만, 그럼에도 내 여정에서는 꽤 

만족스러운 역할을 해줬다. 일상에서 의사소통이 이뤄지면서 그는 어

떤 사람보다도 나와 잘 맞았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박은 떠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두 

명의 마부는 조랑말에 짐을 싣고 출발한 상태였다. 박은 나와 함께 남

아 더 많은 사진을 찍은 뒤에 세 번째 마부를 따라갈 참이었다. 출발하

기 전에, 왕이 하사한 선물을 가지고 온 전령이 도착하였다. 선물은 호

랑이 가죽, 은상자 등 다양한 물건들이었다. 가뜩이나 많은 마부의 짐

에 왕의 선물이 더해졌고, 그 상태로 앞서간 조랑말을 따라잡을 때까

지 20마일(약 32킬로미터)을 가야 했다.

우리가 서울을 떠날 때 택한 길은 서울을 남북으로 가르는 큰길이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서울이 자랑할 만한 두 개의 큰길 중 하나이다. 수

직으로 만나는 또 다른 큰길의 끝에는 궁의 대문(광화문)이 있었다. 길의 

폭은 넓었으나, 길을 가는 내내 보이는 풍경은 거의 비슷하여 가난하고 

더러워 보이는 지푸라기와 진흙으로 지은 초가집이 즐비하였다. 우리

는 북쪽의 문(홍지문)으로 서울을 떠났다. 아쉬움은 거의 없었다. 

가는 도중 더러워 보이는 작은 마을이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

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사람, 말, 당나귀 행렬도 만났다. 사람이나 동물

이나 할 것 없이 땔감·건초·소금 등 대도시의 일상에서 필요한 물건을 

이거나 지고 있었다. 길에서 바퀴가 달린 수레는 보지 못했다. 박이 왕

의 마구간에서 좋은 말을 가져온 덕분에 제물포에서 서울로 올 때보

다 더 좋은 말을 타게 되었지만, 여전히 작은 조랑말에 불과하였다. 크

기는 셰틀랜드 품종과 비슷하였는데 외모나 품질도 마찬가지였다. 

박의 도움으로 우리 여정은 마치 왕의 행차같이 되었다. 그는 내가 얼

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떠벌리고 나의 지위를 주저 없이 활용하여 원하

는 것을 얻어 왔다. 물건을 이렇게 공수하는 것은 아마도 관습인 것 같

았다. 왜냐하면 내가 관찰한 결과 박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심지어 

박이 막대기를 휘두르며 강요를 해도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우리는 마을에 묵었다. 박은 찬찬히 마을을 돌아본 후 가장 

좋은 집을 선택하였고, 그중 가장 좋은 방을 골라서 청소를 시작하였

다. 또한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가구·방석·깔개 등을 모았고, 만약 부족

한 것이 있으면 지체 없이 다른 집을 뒤져서 필요한 것을 충분히 마련

하였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숙박에 필요한 것을 대체로 잘 충당했다. 

그러고는 언제나 구할 수 있는 쌀을 끓여 밥을 하고, 내가 먹는 저장 

고기와 다른 식재료를 조금씩 아껴가며 먹었다. 그는 식량이 늘 충분

하도록 관리하였다. 집들은 정말로 대체적으로 단출하였으며 정말 더

러웠다. 일반적으로 좁은 마당이 한쪽에 있고, 마구간과 외양간, 돼지

우리가 다른 한쪽에 개방되어 있었다. 그 사이 공간은 사람과 동물이 

같이 사용하였다. 

서울과 원산 중간 지점에서는 어느 지방관의 대접을 받았다. 그는 참

으로 쾌활한 성정을 지닌 노인으로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해 주었고, 나는 라이 위스키로 답례하였다. 그는 거의 

다 허물어져가는 한국식 사랑채에서 묵고 가라고 권하였을 뿐만 아니

라, 아침에는 무장한 병사와 악대를 동반한 호위대를 대동하게 해주었

다. 악대는 끔찍하게 삑삑 소리를 내며 길을 냈다. 마지막으로 내가 떠

나기 전에는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 악대는 삑삑거리는 굉음을 

내면서 오랫동안 우리를 배웅하였다.

유랑의 후반부에는 한국이 더욱 다양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언덕

에는 짙은 녹색의 목초가 융단처럼 깔렸다. 사실 한국은 언덕과 골짜

기의 연속인데, 골짜기마다 논으로 가득하였다. 원산에 도착하기 전, 

20마일의 여정 동안 쌀과 수수가 잘 익은 넓은 논밭에 다다랐다. 원산

의 입구에서부터는 제멋대로 뻗은 도로가 이어졌다. 원산은 작은 개울

을 사이에 두고 놀랍게도 일본 마을과 나뉘어 있었다. 일본 마을은 북

적이고 활동적이었다. 그 모습은 한국의 미래가 일본과 함께할 때 가

장 희망적이라는 믿음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었다.

1 미국의 사진작가이다.  2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방의 연안·항내(港內)·하천 등에서 사용하는 

3~4미터 길이의 갑판 없는 작은 배이다.

3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수면에서 

배의 최하부까지의 수직 거리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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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울에서 원산까지 가는 

길에 한국의 조랑말을 타고 

있는 W. H. 잭슨  

02 한국인 안내자와 하인이 

길가 여관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03 시장으로 짐을 싣고 가는 

짐꾼이 사진 찍으려고 앉은 모습

04 동부와 서부 해안을 

가르는 산골마을 - 호랑이와 

다른 야생동물이 근처에서 

자주 출몰함  

05 ‘박’이 한국인 집에서 

채소를 흥정하는 모습

01 제물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 중간의 일본식 여관  

02 제물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마부와 조랑말  

03 서울 근처의 한강을 

건너는 배 - 안장을 얹은 조랑말

과 마부 그리고 해외로 가는 짐  

04 제물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만난 한국의 양반

01 02

01

03

04

05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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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탐방

“집은 거의 예외 없이 진흙으로 

만든 오두막이고 가게에는 1달러를 

쓰고 싶어도 살 만한 물건이 

거의 없다.”

서울은 고대 왕국의 수도라고 하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도시임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빼놓

지 않고 가 볼 만한 도시이다. 아마 이번 전쟁이 끝나면 가이드가 인솔

하는 여행 일정이 생기게 될 것이다. 상하이에서 서울까지는 즐거운 여

정이다. 멋진 탁자로 유명한 편안하고 작은 증기선을 타고 중국 해안가

를 둘러보다가 휴식이 필요한 영국계 중국인들의 휴양지로 유명한 아

늑하고 작은 항구 도시 즈푸(옌타이)에 들렀다. 

이어 조선의 서쪽 항구인 제물포로 향한다. 그곳에서 어느 길로 갈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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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다. 돛배를 타고 한강으로 올라가 서울에 있는 강나루인 

마포까지 갈 수도 있고, 일꾼들이 어깨에 메는 가마를 타고 30마일(약 

50킬로미터) 길을 갈 수도 있다. 말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대체로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이다. 강은 풍랑이 심하여 길고 불편한 여행

길이고, 가마는 중국 것보다 수 세기 뒤처져 조악하게 만들어졌다. 의

자는 없고 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쪼그려 앉아야 한다. 말을 타면 여

행 도중에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 땅은 구불구불하고 그림

처럼 아름답다. 길은 경작이 잘된 들판 한가운데 나 있고 평원은 야생

화로 덮여 있다. 

마을에는 이색적인 모습의 사람들이 보인다. 먼지투성이의 누더기를 

걸친 중국인들과는 달리 길고 흠 하나 없는 단정한 흰 면 옷을 입고 있

는 모습이 매우 깨끗하고 단정해 보인다. 또한 말총으로 속이 비치게 

만든 특이한 모자(갓)는 위니프레드 프라이스 부인의 것과 비슷하고 

그 비치는 틈새로 조선 남성들 머리 위에 놓인 특이한 매듭의 머리 다

발(상투)이 보인다. 아이들 역시 이채로운 여름옷을 입고 있다. 허리길이

보다도 짧은 면으로 된 작은 겉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빤

히 쳐다본다. 중국에서 경험하였을 법한 구걸이나 폭력, “외국인 악마”

라는 외침도 없고 돌을 던지는 일도 없다. 여관은 일본의 찻집과 비교

할 수 없지만 청결함에서 중국의 지저분한 호텔보다 분명히 더 낫다.

천천히 말을 타고 약 8시간을 가면 마포라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나루

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28년 전, 지금도 살아 있는 현 조선 왕의 아

버지(흥선대원군)의 명령으로 베르뇌 주교와 세 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고문을 받고 목숨을 잃었던 장소1를 지나가게 된다. 한 시간을 더 가면 

도성의 남문에 다다른다. 그리고 좁고 냄새나는 꼬불꼬불한 길을 30

분 더 가면 크고 넓은 대로에 도착하게 된다. 동대문에서 왕궁의 입구

까지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길(종로대로)이다. 근처에서 유명한 종(보신

각종)을 볼 수 있다. 400여 년 동안 해 질 무렵에 도성의 문을 닫고 새벽

녘에 문을 열 때마다 울렸던 종으로, 고통과 형벌 속에 사는 모든 백성

에게 밤에는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며 통금을 알린다. 

궁궐과 종, 사람들 그리고 영사관과 유럽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지

금 한창 돋아나는 나무옹이를 제외하고는 흥미를 끌 만한 것이 거의 

없다. 조선에는 중국과 일본의 예술을 모방하는 것 그 이상의 예술은 

01 증기선을 타고 원산에 

온 손님들이 해관 세무사를 

만나러 가는 모습

02 철원 군수 이응렬(李應烈)

03 서울과 원산 사이의 언덕길

에서 만난 한국인 - 황소에 짐을 

싣는 안장이 있으나 짐은 없음

04 원산 근처 언덕에 있는 

사당을 다녀가는 한국인들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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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소장할 만한 골동품도 거의 없다. 대나무로 만든 물건들은 정교

함에서 일본을 압도할 정도이지만 예술로 보기엔 미흡한 수준이다. 집

은 거의 예외 없이 진흙으로 만든 오두막이고 가게에는 1달러를 쓰고 

싶어도 살 만한 물건이 거의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 보았던 극심한 빈

곤의 조짐은 없었다. 모든 남자는 허리띠 안에 담배 주머니와 길게 쭉 

뻗은 담뱃대를 가지고 다녔다.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은 드물었다. 

종종 왕실 행차가 지나갈 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머리 장식에 화려한 

의복을 입은 신하들은 중국 전통 연극에서 봤을 법한 인물을 연상시

킨다. 곱게 머리를 땋아 엄청난 크기의 가체를 쓴 시녀들의 모습이나 

기름종이를 댄 격자 모양의 창문에 바닥이 평평한 가마를 타고 가는 

고관대작, 조랑말을 타고 가는 관리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서울에서 곧장 가로질러 원산으로 갈 수도 있다. 그곳에서 일본으로 

가는 증기선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다

양한 경험을 위해 야간 여행을 할 수도 있다. 마을 사람들이 교대로 횃

불과 제등提燈을 들고 길을 비추어 주므로 그 뒤에서 여행자는 안내자

의 그럴 듯한 노랫소리에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1 1866년 2월 병인박해를 말하는데 당시 제4대 

조선 교구장 베르뇌 주교, 브르트니에르 신부, 

볼리외 신부, 도리 신부, 프티니콜라 신부, 프르

티에 신부 등은 새남터에서 순교하였고, 

한국인 신자들은 양화나루 위쪽의 절두산에서 

순교하였다. 여기에서는 절두산 순교지를 말하

는 듯하다.  

중국과 일본의 분쟁 공간, 조선 수도의 모습   

01 동대문에서 동쪽 대로를 내려다본 수도 서울의 풍경  

02 조선 양반의 가마  

03 수도의 중심, 종각  

04 가난한 조선의 소년들

01

03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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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꼬리 
머리와 정수리 
머리 매듭

삽화가 들어간 뉴스는 다양한 머리 장식을 하고 있는 조선인들의 사진

을 재현해 왔다. 그러나 그중에 독특한 정수리 머리 매듭1을 보여주는 

사진은 없었다. 머리카락 다발의 끝을 잡아서 정수리에서 비틀어 묶으

면, 위로 높이 4인치(약 10센티미터) 정도로 곧게 선 머리 매듭이 만들어

진다. 베이징 주재 조선 대사관 소속 남자가 그린 조선인의 스케치를 

보여주겠다. 

사진 속 인물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지만, 대사관에서 그린 또 다른 스

케치 속 인물은 독특한 머리 모양에 딱 맞는 모자(갓)를 쓰고 있다. 그

“이 기괴한 모자에 대한 정보는 찾지 

못했지만, 정수리 머리 매듭은 일종의 

종교적 의미이거나 위엄의 표시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리고 모자 상부의 튀어나온 공간에는 머리 매듭이 쏙 들어간다. 모자

를 지칭하는 단어로 덮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타일(tile)’이라는 

속어를 이 모자에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말의 털이나 검은색의 

가는 실을 얇게 엮어 만든 것이어서, 비나 바람이 쉽게 통과하기 때문

이다. 이것은 파리가 달라붙지 못하게 고기 위에 얹어두는 얇은 철사 

그물망을 연상시킨다. 이 기괴한 모자에 대한 정보는 찾지 못했지만, 

정수리 머리 매듭은 일종의 종교적 의미이거나 위엄의 표시일 것이라

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것은 중국의 돼지 꼬리 머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

다. 천하의 중국인들에게 머리를 자르는 것은 대단한 불명예였다. 하지

만 이 점에 관해서도 나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내가 듣기로는 한

때 중국인들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다녔고, 머리를 사실상 미는 타

타르2 정복자들은 중국인들에게 항복의 표시로 발꿈치까지 늘어뜨린 

긴 뒷머리를 제외하고 머리카락을 자를 것을 명하였다. 

중국에 관해 글을 쓰는 이들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이 강제적으로 돼

지 꼬리 머리 모양을 하게 된 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평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복종에 관련된 오욕이 훗날 명예와 존경을 의미하게 되었는지

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그러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

만, 여타 유사한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의 의구심을 자

아냈다. 

그렇지만 동양과 심지어 서양 세계에서도 종교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다듬어서 작은 타래, 손잡이 모양 혹은 독특한 모

양의 머리 다발을 만든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돼지 꼬리 모양은 그저 이러한 독특한 짧은 머리 

모양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머리 모양은 이미 설명하였고, 일본인도 마찬가지로 매우 독특

한 정수리 머리 매듭을 하고 있다. 옛 켈트족의 삭발3을 떠오르게 하

는 일본인들의 머리 모양은 머리 전면을 밀고, 뒷부분의 머리카락을 

모아서 4~5인치(약 10~12센티미터) 길이의 둥근 못과 같은 모양을 만든다. 

이 부분을 ‘카미’라고 부른다. 카미를 머리 앞의 면도된 부위에 전면을 

향하게 놓는데, 이는 마치 전쟁터의 소형 포탑 속 대포처럼 생겼다. 조

선의 정수리 머리 매듭 형태가 여기에서 분화한 것으로 추측해도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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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중국의 돼지 꼬리 머리 모양도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은 길게 

뒤로 늘어뜨린다는 점이다. 일본인의 머리 모양을 이상적으로 재현한 

일본 이발소의 간판을 보면 이발사가 어떤 머리 모양을 만들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이 특정한 형태의 이발이 지닌 의미를 잘 모른다. 구릉지

대가 많은 버마(미얀마)에는 많은 몽골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문

명화의 정도는 매우 낮다. 그 인종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손잡이나 

매듭 형태의 머리 모양을 찾아볼 수 있다. 머리카락 매듭을 만들어 머

리 옆면에 고정시키는 것은 카렌족4의 특징이다. 다른 부족은 이를 이

마에 올려놓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머리 모양의 기원이 원시시대까지 거슬러 간

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모든 부처상의 머리 꼭대기에는 소위 ‘파상

발’5이라고 부르는 손잡이 모양의 올린 머리가 있는데, 이는 인도 고고

학자들에게 수수께끼였다. 이 머리 모양은 반드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

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림이나 불상에서 그렇게 정확하

게 그 모양을 구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인도에서도 한때 이와 유사한 정수리의 

손잡이 머리 모양이 유행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있다. 가우타마(석가모니)가 쓴 책 중 하나인 『신성한 아리아스의 법』에 

“학생들이 머리를 면도하고, 머리카락을 매듭 모양으로 만들거나, 혹은 

머리의 다른 부분은 면도하고 머리 정수리에 단지 머리카락 다발을 묶

어서 고정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고대법에 관한 다른 권위 있는 문건인 『아파스탐바』6는 “이제 브라마

나7가 그는 참으로 뚜껑이 열린 빈 항아리이니, 그의 머리는 완전히 삭

발되었다. 정수리 머리 다발이 그의 뚜껑이다. 그러나 베다8에서 명한 

바, 신성한 제사에서 정수리 머리는 삭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머리 

모양의 역사가 우랄알타이어족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적어

도 인도의 베다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관습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호머는 머리카락과 관련된 매우 놀라운 의식을 만들었다. 파트로클로

스9가 죽고 그의 시신을 태우기 전에 아킬레스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시신의 손 안에 놓아주고 “나는 내 머리카락을 영웅 파트로클로

스에게 선사하오니, 그와 함께 가리라.”라고 말한다. 이는 저승에 머리

카락을 가져간다는 믿음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아킬레스의 동료들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놓아서, 머리카락이 시신의 몸 전체를 덮을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이 간단한 글에서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셈족10이 유사한 관

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슬람교는 머리 정수리의 머리 타래가 

자라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들은 좋은 이슬람교도라면 죽을 때 마치 

언월도11처럼 날카롭고 매우 좁은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마호메트가 

그들의 머리 타래를 잡고 도와주지 않으면 다리를 건너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믿었다. 머리카락에 관련된 오랜 상징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비록 광범위한 주제지만, 역량 있는 자가 이를 철저하

게 연구해 낸다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다.

1 ‘Top-knot’을 번역한 말로 흔히 상투로 번역되

지만, 이 글에서는 조선 문화를 처음 접하는 이

방인의 눈으로 묘사하는 글의 성격에 맞추어 문

자 그대로 풀어서 번역하였다.  2 몽고인과 

튀르크인 등 중앙아시아 민족을 뜻하는데, 여기

에서는 13세기 아시아와 동유럽을 정복한 칭기

즈 칸의 몽고족을 말한다.  3 그리스도교 교회에

서 하나님에게 올리는 엄숙한 봉헌의식 때 삭발

식을 하였으며, 켈트식 삭발에서는 한쪽 귀에서 

시작하여 머리 꼭대기를 넘어 다른 쪽 귀까지를 

잇는 선 앞쪽의 모든 머리카락을 밀었다.  

4 카렌족(Karen)은 미얀마 남동부에 분포하는 

티베트버마어족으로 분류된다.  5 불상에서 

곱슬머리를 뒤로 묶어서 말아 올린 머리 모양을 

‘파상발(a knotty point)’이라 한다.  6 『아파스탐

바(Apastamba)』는 가장 오래된 힌두교 교리서 

중 하나이다.  7 브라마나는 고대 인도의 브라만

교의 성전 베다에 속하는 문헌군으로, 제식의 

실행에 관한 규정이나 신학적 해석을 담고 있다.  

8 베다(Veda)는 고대 인도의 종교 지식과 제례 

규정을 담고 있는 문헌이다. 구전되어 오던 내용

을 기원전 1500~1200년에 산스크리트어로 

편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9 파트로클로스

(Patroclus)는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 

한 명이다. 트로이 전쟁 때 아킬레우스는 파트로

클로스에게 그리스의 상황을 알아오라고 했는

데,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10 세계 3대 

어족의 하나인 셈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에

대한 범칭으로 유대인과 아랍인을 포함한다.  

11 아라비아인, 페르시아인 등이 쓰는 초승달 

모양의 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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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의 나라

서구 세계가 제시한 우호적인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거부

하고 배타주의와 자기만족을 고집하여 ‘은둔의 나라’라는 호칭까지 받

았던 나라, 조선은 10년 전에 미국의 도움으로 세계 무대에 소개되었

다.1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러나 이 나라는 결코 평화롭지 않은 

아침을 맞이해왔다! 네 번의 반란2이 일찍이 포문을 열었다. 동아시아

에 눈독을 들이는 세계 열강이, 이제는 강력한 두 이웃 국가가 쟁탈전

(청일전쟁)을 벌이는 조선을 지켜보고 있다. 

아시아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유럽인들은 ‘노련한 중국통’이라 불리는

“조선은 낯선 것을 찾아 여행하는 

근대화된 여행자의 관심을 끄는 

나라 중 단연 으뜸이다. 서양식 

관점에서 보면 야만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선은 대다수 동양 국가의 

기준에서는 전통을 고수하는 나라로 

보일 것이다.”

데 그들은 조선이 세계 무대에서 재탄생하는 것을 계기로 황금돼지 

꿈을 꾸게 되었다. 일찍이 중국과 일본에서 이루었던 일확천금의 꿈, 

즉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가 곧 개발된다는 기대였다. 여러 국가가 

앞다퉈 이 나라와 조약을 맺기 위해 힘썼다. 조약 항구 도시인 제물포

에는 미국인 마을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제 그 모든 희망을 위해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증기선 3척, 전신 2선, 

전등소 1곳, 폐쇄된 화폐 제조공장(전환국) 2곳, 설립되자마자 폐지된 우

편제도의 유일한 유물인 우표 세트,3 임관되지 못한 5,000여 명의 군

인, 탁지부의 부재, 1,200만의 가난하고 불안한 사람들이다. 유럽과 미

국의 상인들은 서너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떠나버렸다. 이제 일본과 

중국의 상인들만이 이곳에 남아 있다. 조선의 운명은 일본이나 중국

에 달려 있다.

아시아에서도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 우선 동양의 

화려함, 알람브라식 건축물,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매혹적인 경관을 상

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증기선 갑판에서 제물포를 한 번이라도 본다

면 이러한 상상은 대번에 사라진다. 햇볕이 내리쬐는 마을은 그늘 한 

점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그 추함을 드러내며, 썰물에 의해 수 마일의 

진흙 바닥을 드러낸다. 이에 비견할 상대는 (캐나다의) 펀디만이 유일할 

것이다. 하루만 있어도 아름답고 장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

고, 곧 조선인들의 관습과 그들의 오래된 의식과 의복으로 관심을 돌

리게 된다.

조선은 낯선 것을 찾아 여행하는 근대화된 여행자의 관심을 끄는 나

라 중 단연 으뜸이다. 서양식 관점에서 보면 야만적이라고도 할 수 있

지만, 조선은 대다수 동양 국가의 기준에서는 전통을 고수하는 나라로 

보일 것이다. 조선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글자(한글), 

초보적 인쇄술, 문학, 천문학, 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일본에 도자

기 만드는 비법을 전수한 나라이다. 

종교가 자리 잡으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조상 숭배와 무지한 귀신 숭배

만 남은 채 종교다운 종교는 살아남지 못하였다. 지난 6세기 동안 조선

에 변화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원래 중국

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조선은 타타르족(몽골) 침략 이전의 천 년 전 중

국이 보유하였던 문명을 오늘날 보여주고 있다.

Harper’s Weekly35 1895. 01. 05.
pp.11~13

구9761, 구6787
40.2×28.6, 38.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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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꼬리 머리와 정수리 머리 매듭

01 상투를 한 조선인

02 상투 위에 모자(갓)를 쓴 조선인

03 카렌족

04 일본의 이발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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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일본의 상투

07 카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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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비옥하고 좁은 계곡이 많고,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큰 조선은 

콩, 쌀, 보리, 담배, 짐승 가죽, 인삼, 소량의 귀금속 등을 생산한다. 백성

은 농사를 짓고, 귀족은 정부 관료가 된다. 절대왕정 국가로서 관직은 

세력이 가장 큰 자에게 돌아가며, 조선의 수도는 흔히 서울로 알려진 

한양이다. 

조선인은 모든 동양인이 갖는 인종적 특징을 보인다. 전체적 외형은 일

본인과 가장 닮았는데, 키는 조선 남자가 일본 남자보다 더 크고, 작고 

연약해 보이는 조선 여자는 서양식 기준의 매력과 미적 외형에 보다 

근접한 외모를 가졌다.

보통 두세 개의 작은 방으로 구성된 조선의 집은 오두막에 불과하다. 

검은 타일(기와)을 얹은 지방 관리층의 집을 제외하고는 거친 목재로 틀

을 짜고, 나뭇가지와 짚으로 엮어 만든 망에 조약돌을 진흙과 석고에 

넣고 반죽하여 벽을 만들며, 짚으로 만든 누더기 같은 초가지붕을 얹

는다. 서양식 창문이란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호사이다. 

그러나 서울의 도심 내 상류층 집은 얇은 벽돌과 석고로 깔끔하게 만

들어져 있고, 탑 같은 지붕의 튀어나온 처마 아래로 종이가 붙은 창이 

있고, 역시 종이가 붙은 출입문이 있다. 이 문은 더운 계절이면 경첩에

서 떼어내는데, 그러면 집은 일종의 정자 같은 건물이 된다. 

일반적인 가정의 주거 환경은 ‘캉’4이라는 것과 흙으로 방바닥을 만든 

한두 개 방이 전부이다. 그 방은 반쯤 벌거벗은 아이들과 잡종개가 북

적대고, 냄비와 주전자가 뒤섞여 있으며, 연기가 가득 차 뿌옇고, 요리

할 때 생기는 냄새로 속이 메스껍다. ‘캉’은 조선의 고유한 발명품이다. 

이는 인간의 살을 굽는 오븐과도 같다. 집의 방바닥 구조를 보면, 금 간 

곳 없게 잘 메워진 방바닥 아래에는 돌, 진흙 혹은 벽돌로 만든 열기 

통로가 있고, 방바닥 위는 두꺼운 기름을 먹인 종이로 덮었다. 땅에서 

약 30센티미터 높이에 있는 집 밖 굴뚝은 거리를 향해 연기를 내뿜는

다. 이것이 바로 ‘캉’이다. 이렇게 남녀노소 조선인들은 11월부터 5월까

지 한 방에 다 같이 모여서 몸을 지진다.

조선의 집들은 규칙성 없이 여기저기 모여 있고, 사이사이 막다른 골

목과 구불구불한 통로는 오물과 불쾌한 것으로 악취를 풍기는데, 비

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개수로나 배수로도 모르고 바라지도 않는

다. 이렇게 더러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 의복의 색상이 흰

색이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조선인들이 청결함이나 깔

끔함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중국의 조문 의례에 착안된 관행이다. 조문 의례상 누군

가 죽으면 친척들은 고인을 기리며 천 일 동안 무늬 없는 흰색 옷을 입

는데, 이것은 깊은 슬픔의 표현으로 인정된다. 이 비참한 나라가 군주

를 잃었다면 백성들은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을 것이다. 

약 150년 전에 조선의 한 왕이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애도를 표하는 

흰색 옷을 입었다. 두 명의 왕이 각각 3년과 6년 후 그의 뒤를 이어 무

자비한 죽임을 당해 세상을 뜨자5 이에 조선의 백성은 괴로워하며 10

년 동안 계속 흰색 옷을 입어야 하였다. 속설에 따르면, 이 연이은 애도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떤 현자가 나타나 말하기를, 즐거울 때 입는 화려

한 색의 옷을 입었다가 최근에 경험하였던 것처럼 또다시 왕실에 상喪

이 나게 된다면 백성은 결코 입지도 못할 옷에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또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에 

계속 대비하다가 조선인들은 영원히 상복을 입게 된 것이다. 오랜 애도 

기간이 백성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

겠으나, 조정 관료를 제외한 모든 백성이 흰옷을 입는다.

하층민 남성은 거친 면으로 된 두 점의 옷을 입는다. 무릎까지 말아 올

린 바지는 허리선이 높고, 허리끈 위에 달린 헐렁한 주름은 떨어지는 

머리라도 받을 수 있을 듯 벙벙하며, 헐렁한 소매가 달린 짧은 웃옷은 

가슴 위로 여민다. 허리끈에는 작은 줄로 꿴 조선 돈과 담배 주머니가 

매달려 있다. 한 손에는 길이가 약 1야드(약 90센티미터)나 되는 막대 끝

에 골무같이 생긴 것이 달려 있는 담뱃대가 항상 들려 있다. 발을 보호

하는 것이라곤 짚신이거나 혹은 비 오는 날에 신는, 발꿈치 아래 두 개

의 나무 굽이 가로로 고정되어 있는 나막신이다. 

하층민 이상의 사람들은 발목을 딱 맞게 묶는 바지와 짧은 소매의 상

의에 더하여 팔 아래쪽에 허리끈을 묶은 채 발까지 길게 늘어지는 외

투를 입는다. 마지막에 입는 이 옷은 부유한 관료들의 경우 그들의 다

른 옷과 마찬가지로 고운 중국산 린넨이나 화려하게 수를 놓은 견직물

로 만들어진다. 그들은 면솜으로 두껍게 덧댄 긴 버선을 신고 중국산 

신발을 신고 다닌다.

머리 모양은 두 가지가 있다. 미혼 남자와 어린 남자아이는 가운데 가

르마를 타고 이마 위로 단단히 당겨서 여자아이처럼 머리를 땋아서 어

깨 뒤로 늘어뜨리고 다닌다. 정말 사내답지 못한 이 머리 모양 덕분에 

여동생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이다. 빠르면 6세가 되기도 전에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 남자는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머리 정수리를 수도승

처럼 면도하고 그 주변의 긴 머리를 위로 틀어 올려서 빗자루 손잡이

처럼 생긴 약 4인치(약 10센티미터) 정도로 툭 솟아오른 상투를 만든다.  

그리고 그 위에 모자를 쓴다. 검은색 말총, 견사, 그리고 가늘게 자른 

갈대 줄기로 만든 세 종류의 모자가 있는데, 모두 방충망처럼 공기가 

통한다. 우선, 2인치(약 5센티미터) 폭의 띠(망건)가 머리를 꼭 맞게 둘러싸

서 머리카락이 얼굴 위로 날리지 않게 고정시켜준다. 두 번째로 챙이 

없는 모자(탕건)는 굴뚝처럼 생겼고 앞에 패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위

가 평평한 넓은 챙을 가진 모자(갓)는 턱 아래로 묶고, 검은색 줄이나 

호박 장식의 긴 줄이 달려 있다. 이 모자는 실내외에서 항상 쓰고 있다. 

햇빛이나 비를 차단하는 효과는 없고, 비가 올 경우 고깔 모양의 기름

칠을 한 종이로 그 전체를 덮어 쓴다. 

이 모자의 역사는 매우 흥미롭다. 한 왕이 끊임없는 반란과 폭동에 위

협을 느껴 나라의 모든 남자에게 구운 흙으로 만든 거대한 모자를 쓰

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타일로 만든 모자가 깨지게 되면 불행히

도 남자는 곧장 처형당했다. 이 고통스러운 끔찍한 모자를 몇 년간 쓰

다가 그 포고령이 철폐되자 백성들은 제일 가벼운 모자를 찾게 되었

고 그렇게 해서 보닛6 모양의 현재 모자를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앞서 기술한 종류에 더하여 곡식을 담는 바구니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소몰이꾼 모자, 상을 치를 때 쓰는 크기나 모양은 비슷하지만 질이 조

금 좋은 모자, 챙이 없고 왕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날개 

모양 장식이 달린 조정 관료들이 쓰는 말총으로 만든 모자가 있다. 넓

고 평평한 챙이 달린 기수旗手의 모자에는 빨간 깃털 장식이 있고, 병

사들은 넓은 창의 펠트지로 만든 원통형 모자를 쓴다.

여자들은 발목 부분을 조이는 바지 위에 뻣뻣한 긴 치마를 입고, 가슴

선까지 내려오는 짧은 상의를 입는다. 평민 여자들은 보통 가슴선이 

드러나게 옷을 입지만, 규수들은 가슴을 꼭 묶어서 가슴이 평평하게 

보이는 것을 훨씬 선호한다.

머리는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단정하게 뒤로 빗어 넘겨 목 뒤에 폭포

수 모양으로 돌돌 감아 틀어서 커다란 은핀(비녀)으로 고정한다. 붉은

색 소매가 달린 초록색 견사로 된 외투는 팔을 끼우지 않고 머리 위에 

걸치고, 햇빛에 눈이 부시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눈 아래에서 

한 손으로 외투를 부여잡는다. 원래 이 옷이 고안된 대로 팔을 끼워 입

지 않고 숄이나 만틸라7처럼 걸치기만 하는 이유로는, 전쟁터에서 돌

아온 남자들이 사용한 피 묻은 검을 닦는 데 이 선홍색 소매가 사용되

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여성들의 삶은 정말 불운하다. 조선 여자에게는 아내, 첩, 노비, 기생이

라는 네 가지 삶이 존재한다. 기생의 경우 자신의 도덕적 가치는 희생

하지만, 적어도 다른 세 부류의 삶에는 불가능한 자유가 어느 정도 있

다. 만약 양반의 부인이 된다면 남편의 사랑을 여러 명의 첩과 나누어 

가져야 하며, 첩의 자식은 합법적인 자식이지만 정부인의 자식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을 적게 물려받는다. 만약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한다. 부인들이 받는 교육은 첩이 받는 교육과 크게 다

르지 않아서 겨우 고춧가루를 넣은 엄청나게 매운 요리(김치)를 맛있게 

만드는 법이나 옷장을 정리하는 수준이다. 부인은 자기와 비슷한 부류

의 친척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의 친구들을 거의 혹은 전혀 만날 

수 없다. 동성의 이웃 친구를 만나려면 해가 져서 남자들이 집에 돌아

온 때에만 가능하다. 만약 대낮에 돌아다니려면 안을 들여다볼 수 없

도록 막이 쳐진 가마를 탄다. 

노비는 정말 불쌍하다! 노비는 억척스럽게 빨래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루 종일 흙탕물이 흐르는 개울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흙이 묻은 옷

을 넙적한 방망이로 두들기고 또 두드린다. 밤이면 천을 모아 집에 와

서는 자정이 되도록 똑같은 소리를 탁 탁 탁 내며 나무판 위에 놓고 천

을 두드려서 펴고 반들반들하게 한다. 

자랑할 만한 아내가 없는 조선 남자는 정말 불쌍하다. 그리고 조선인

들은 다른 나라에는 다르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

지 못한다. 중산층 부인들에게는 낮에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1년에 

한 번 (단옷날에) 주어진다. 서울이 외국에 개방된 지 얼마 안 되어 미국 

공관에 반듯한 젊은 미혼 남자 직원이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여

자들의 휴일이 찾아오자 이들은 남자 직원의 집에 찾아가 그의 외국

인 부인을 보여 달라고 졸랐다. 그가 자신이 독신임을 설명해도 조선 

여인들은 만족하지 않고 그의 통역관에게 이미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

니 마땅히 결혼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공관 문을 닫아도 소용없이 

군중들이 불어났다. 그가 선교 활동을 하러 온 이웃의 의사에게 요청

해 그의 부인을 오후 내내 보여준 뒤에야 호기심 가득한 수많은 조선 

여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자손에 대한 중국식 자부심은 조선에서도 지배적이다. 아무리 누추한 

집이어도 집집마다 작고 귀여운 어린아이들이 여럿이다. 대량의 소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주 먹일 수고를 덜기 위해서인지, 

조선 여인들은 젖먹이의 작은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여 탄력을 키우고, 

다음 식사 때 채울 빈 공간을 최대한 키우려고 부푼 배를 주무르고 쓰

다듬는다. 

여름의 부실한 식사 대신 배를 불리기 위해 호리병박 모양의 멜론(수박)

을 먹는다. 땋은 머리에 묶인 분홍색 머리끈 외에는 몸에 두른 것 없이, 

가끔은 나무신을 신고 차가운 거리의 진흙탕에서 노는 아이들 모습은 

뼈만 앙상한 사지에 배만 불룩 나온 작은 노인을 연상케 한다.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수두 자국이 있는데, 조선인들은 수두가 유행

병인데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벚꽃’이라고 부른다. 적절한 

치료법이 없고, 전염병을 격리시킬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언젠가 한 번

쯤 걸리고 지나가는 병쯤으로 여긴다. 어린이들은 경미한 수두는 다 

겪는다고 믿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젖먹이 어린아이의 콧구멍에 수두 

바이러스를 소액 넣는다.

어린아이도 긴 담뱃대를 능숙하게 잡을 정도로 자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흡연하는 습관을 체득하게 된다. 조선식 담뱃대에 불을 붙이는 

것은 뛰어난 솜씨가 필요하다. 담뱃대가 굉장히 길어서 입술에 대고 

담배를 물 수 있는 부분에서 담배를 담는 부분까지 팔이 닿지 않는다. 

불을 붙인 성냥을 땅에 놓고 뒤로 물러나와 담배가 그 불꽃에 닿게 해

야 한다. 전체 인구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막노동자 계층은 쌀과 보리

를 증류해서 만든 독한 술에 중독되어 있다. 

서울을 제외한 조선은 로마 없는 로마 제국과 같다. 그 정도로 서울은 

조선 정치와 사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원래 이름인 

한양은 수도를 뜻하는 ‘서울’로 대체되었다. 서울에 도읍 관리들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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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집 근교를 떠나본 일이 없음을 자랑스러워

한다. 

서울은 서해안에서 28마일(약 4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위험한 한강

으로부터 3마일(약 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한강 어귀에 진센8이라

고도 불리는 제물포가 위치해 있다. 서울은 건강 차원에서 운이 좋게 

자갈 분지로 되어 있고 주변의 삼면이 가파른 언덕에 울퉁불퉁하다. 

온돌의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나무를 다 베어간 황무지여서 여름철에 

호우가 내리면 빗물이 도시 거리의 오물을 실어 보낸다. 

남쪽으로는 나무가 잘 자란 아름다운 언덕(남산)이 있고,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진 서울의 부유층 동네는 꽉 막힌 잿빛의 주변 동네와 대조

적으로 남산 전경을 볼 수 있어서 피로한 눈을 즐겁게 해준다. 5만 가

구가 20~30피트(약 6~9미터) 높이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성벽은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어 무너질 것 같다. 높은 산 정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성곽은 끊임없이 평평하게 만드는 바람을 맞고 서 있다. 

성곽 밖에는 정원사와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산다. 한쪽에는 열병 

환자들이 그 병을 두려워하는 가족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는 짚으

로 만든 오두막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곤장을 맞아서 죽거나, 혹은 

그보다 빠르게 죽게 되는 참수된 죄인들의 처형장이 있다.

궁에서 북쪽으로 나가는 출구 외에 이 성곽은 8개9의 입구가 있다. 각 

출구에는 병사들이 보초를 서는 탑 같은 건축물(누각)이 세워져 있다. 

도심 한가운데에는 묵직한 종이 매달려 있는데(보신각종), 하루가 저물

어 이 종이 울리면 보초병은 무거운 철문을 닫고 걸쇠를 걸어서 이튿

날 아침까지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한다.10 

어둠이 깔리면 머리까지 외투를 푹 덮어쓴 여자들이 작은 등불을 들

고 마치 반딧불이처럼 어두운 거리를 다니며 이웃을 방문한다. 여름에

는 모깃불을 피우고, 가난한 가족은 밤에 쉬려고 거리로 나온다. 성문

의 쉼터에는 유럽 제복 비슷한 옷차림을 한, 만사가 귀찮은 병사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웃고 먹는다. 

근처에 여러 종류의 무기 격납고가 있다. 레밍턴 총, 화승총, 녹슨 창, 

미늘창, 날개 달린 호랑이와 용무늬 그림으로 장식된 화려한 색의 견

사로 된 깃발, 꿩 꼬리털로 끝이 장식된 장대가 있다. 서울에서 도로라

고 하면 궁(경복궁) 앞 광장에서 만나는 성문(숭례문)을 통과하는 도로가 

유일하다. 나머지 길은 미로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골목일 뿐이다. 

길가에는 기름진 국, 밥, 술, 쇠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못, 신발, 가마솥 

그리고 조선의 유명한 청동 제품을 파는 초가 상점들이 즐비하다. 왕

의 행차가 도시를 통과할 때는 이 거리의 임시 건물은 다 철거되고 길

에 모래를 새로 뿌려놓는다.

낯설고 재미난 풍광을 보려면 여름날에 코를 막고 서울의 거리로 과감

하게 나가보라. 일이 들어오길 기다리다가 주변에 짐을 대충 던져놓고 

도박을 하는 막노동꾼, 종을 짤랑짤랑 울리며 몸 전체가 거의 가려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땔감을 싣고 줄지어 가는 조랑말들, 느릿한 

소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소몰이꾼, 500킬로그램에 달하는 5개의 현

금 주머니를 짊어지고 터벅터벅 걷는 소 등을 볼 수 있다. ― 1개의 현금 

주머니 7,000냥은 금 1달러에 해당한다. ― 귀족 계급인 양반은 하인 2

명이 실어 나르는 표범 가죽이 깔린 검은색 교자 위에 앉아 있다. 고관

대작은 4명의 인간 군마들이 드는 교자(사인교)의 차양 옆에 앉아 있다. 

몇몇은 먼저 앞질러가서 사람들을 길에서 비키게 하고 몇몇 하인은 가

마 옆에서 그 양반의 훌륭함에 대해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처럼 긴 탄

식을 하며 총총 걷는다. 고상한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

다.11 

준마를 탄 수령은 말을 직접 몰지 않고 걷고 있는 마부에게 말을 맡기

고, 그 뒤로 권위의 상징인 공식 관인官印과 인함印函을 그물망에 담아 

어깨 뒤로 넘겨 멘 시종이 뒤따른다. 젊은 귀족 자제가 걸을 때는 두 명

의 몸종이 그의 팔을 부축한다. 벌거벗은 어린아이들은 멜론을 먹으며 

무리지어 도랑을 걸어 다닌다. 여자 몸종은 머리에 무거운 옷가지를 이

고 다닌다. 왕실의 여인들은 무거운 가발 장식을 머리에 올리고 다닌다. 

왕실 행차 앞에는 푸른 외투를 걸친 무장한 사람들이 6피트(약 180센티

미터) 길이의 막대를 들고 피해가는 군중을 때리며 길가로 몰아낸다. 경

비병은 끝에 종을 단 막대를 들었고, 화려한 노란색 비단옷을 입고 말

을 탄 음악대는 공작 깃털로 장식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갈대 악

기(피리), 현악기, 북, 심벌(바라)을 연주한다. 

기병대 중에서 일부는 구식 무기로 무장하고, 일부는 제복을 입고, 일

부는 제복을 입지 않아 어수선하고, 동물들은 하인들이 고삐를 끌며 

챙긴다. 보병은 장대·창·검·총으로 무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무기

를 들고 제복을 입은 다양한 나이의 보병대 한가운데 개틀링포를 끌

고 가는 군대의 모습은 이상함의 절정이었다. 

붉은 칠을 한 왕실 가마는 높이 올라온 모자를 쓰고 주홍색 옷을 걸

친 가마꾼 12명이 들고 간다. 거대한 붉은 양산이 만들어낸 그늘 아래 

마구를 단 두 마리 종마는 왕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태우고 가기 위

해 의자 앞에 매여 있다. 그 뒤로 더 많은 군사와 악대 그리고 대신들의 

가마와 말, 내시, 하인이 하나같이 부채질을 하며 왕이 탄 가마와 속도

를 맞추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서두른다.   

도성 북쪽의 넓은 광장(광화문 광장) 입구에 거대한 호랑이 석상(해태상)이 

높은 석벽으로 둘러쌓인 궁(경복궁)의 입구를 지키고 있다. 왕실의 거처

인 궁에는 주춧돌 위에 세워진 나무와 벽돌로 된 불규칙한 모양의 구

조물 위에 넓은 툇마루가 있으며 한자가 쓰인 종이를 붙인 방이 있다. 

제법 큰 방(사정전)에는 종이로 만든 미닫이문이 있다.

천장에는 굉장히 매끄럽게 마감된 커다란 대들보가 가로지르고, 반짝

이는 나무로 만들어진 마루에 자리 혹은 양탄자 같은 것이 깔려 있다. 

궁과는 어울리지는 않는, 허세가 느껴지는 유럽식 건물12은 몇 년 전

에 완공되었는데 완공된 직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다. 궁내에는 양

반들이 분투하던 공간이 있다.13 간절히 원하던 옥색 단추14를 얻기 위

해 소위 과거 시험을 치르는 장소이다.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서

는 귀 위에 다는 공식적인 옥색 관직 배지를 얻기란 어렵다. 글쓴이의 

필력과 깔끔한 필적으로 답안을 평가하는데, 글을 쓰는 종이의 판매

는 왕실 고유의 권한이다. 시험이 종료되면 아름다운 필체를 자랑하

는 글은 기름을 잘 바른 후 왕궁 툇마루의 지붕에 붙여진다. 

길거리는 내키는 대로 도박하고, 욕하고, 요리하고, 빨래를 하는 등 기

강이 흐트러진 군인들과 지저분한 막노동자들로 북적거린다. 성곽 후

면에는 위급한 상황에 왕이 이용하는 대피로(숙정문)가 있다. 이 출구는 

방어벽으로 보호되는 좁은 산길을 따라 왕의 피난처로 연결된다.15 북

한산으로 향하는 이 길을 따라 지루한 산행을 하다가 서울의 북쪽 경

계에 있는 닭벼슬 산마루(칼바위능선)에 도달하게 되면 왕은 보람을 느

끼게 된다. 

산비탈 중간쯤에 벽돌 담장으로 쌓은, 몇 년 전부터 도성에 출입이 금

지된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중흥사)이 있다. 남쪽으로는 서울의 성곽 끝

자락이 보이며, 동쪽으로는 화강암의 회색빛 언덕(인수봉)이 시야에 펼

쳐진다. 북쪽과 서쪽으로는 골짜기(송추계곡)의 푸른 소나무와 가래나

무가 보인다. 베이징으로 가는 길로 매년 사절단이 조공을 바치러 중

국으로 간다. 

그 너머로 혼탁한 한강과 칠이 안 된 중국식 돛배(정크선)와 작은 증기

선들이 보인다. 같은 숙소를 이용하는데도 어쩌다 흰 피부를 가졌다는 

이유로 서양인은 노란 피부를 가진 동반 여행객보다 세 배나 많은 요

금을 내야 한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황량한, 불이 켜지지 않은 해

안과 다도해를 넘어 황해(서해)의 수평선이 보인다.

1 1882년(고종 19) 조선이 미국과 수교한 것

을 말한다.  2 ‘네 번의 반란(four rebellions)’

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운동 등

이 아닌가 한다.  3 1884년(고종 21) 11월 근

대 우편제도를 도입하여 5·10·25·50·100문 

등의 우표를 발행하고 우정총국이 개국하였

지만 갑신정변 이후 폐쇄되었다.  4 온돌 구

조에서 굴뚝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국에서는 ‘

캉(坑)’이라고 한다.  5 숙종과 경종을 말하는 

듯하다. 숙종이 1720년에 죽고 난 뒤에 장희

빈의 아들인 경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즉위 4

년 뒤인 1724년에 급서하였다. 세간에는 경

종이 영조가 보낸 게장을 먹고 독살되었다는 

등 무수한 추측이 난무하였다.  6 아기들이

나 예전에 여자들이 쓰던 모자로 끈을 턱 밑

에서 묶게 되어 있었다.  7 만틸라(Mantilla)는 

스페인, 멕시코 등지에서 여자들이 머리에서 

어깨까지 뒤집어쓰는 베일의 일종이다.  

8 제물포구에 새로운 식민 도시로 건설되어 

일본인들이 전유했던 진센(ジンセン)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하였다.  9 원문에는 6개로 나

와 있으나 8개로 바로잡았다.  10 밤 10시경 

종각에서 28번의 종이 울리면 성문이 닫히

고, 다음 날 새벽 4시경 33번의 종소리에 성

문이 열린다.  11 외바퀴 수레인 ‘초헌’을 말

하는데 2품 이상의 벼슬아치만 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12 경회루를 말하는 

듯하다.  13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밖에 마련

된 공간인데 지금은 청와대가 들어서 있다.  

14 옥으로 만든 망건 단추를 말한다. 신분에 

따라 색을 달리하였는데 당상관은 금과 옥

을, 당하관 이하 서민들은 대모와 양뿔, 소뿔, 

호박 등을 사용하였다.  15 북한산 상원봉 아

래에 있는 행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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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그리고 
조선인(1)

I

용의 나라 그리고 은둔의 나라 – 거둥1 – 합문2 – 군대 – 왕가의 관대함 – 국가

나 가문에 대한 충성심에 따르는 보상 – 삼강행실 – 지혜로움과 관대함

중국3과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일본)’ 사이에 위치하여 실제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조선은 면적이 2,400만 헥타르로 프랑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도 국가이다. 조선반도는 만주로부터 이어 내려와 맹금류

의 부리처럼 황해(서해)와 일본해(동해) 사이로 휘어져 있다. 위도는 북쪽

“1864년 13세가 되던 해에 왕위에 

오른 이희는 현대식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 열린 생각을 지녔다. 

하지만 조선의 대외 정책은 완전히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조직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으로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과 비슷하여 기온이 심하게 내려가지 않

고, 남쪽으로는 알제리와 비슷하여 따뜻하다. 하지만 알프스산맥의 빙

하보다 더 강력한 동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황해의 해안은 일본해 연안보다 항구의 

입지로서 조건이 좋지 못하다. 황해 연안 앞쪽에는 수많은 작은 섬이 

무리를 이루고 있어 중국의 속국으로서의 조선 왕은 스스로를 ‘만 개

의 섬을 다스리는 왕’이라며 만족해하기도 하였다. 

조선 지형의 윤곽선을 그려보면 조선인들이 신성시하는 동물인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 상상 속 동물의 머리 부분이 두만강 어귀에 해당하

고, 튀어나온 귀 부분은 브뤼아곶(북한의 무수단 부근), 목은 브로턴만(북한

의 동조선만)의 쑥 들어간 부분, 어깨와 허리는 두로치곶(북한의 금강산국립

공원 앞 해안)과 펠리시에곶(울진 근처)과 일본해를 따라 길게 늘어선 산맥

에 해당하며, 꼬리는 퀠파트섬(제주도)4까지 이어진다. 조선 땅에서 금

광을 찾기 위한 탐사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는 좋지 못하였다. 조선인

들의 말도 안 되는 미신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그들은 ‘용’을 화나게 하

면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무서워하며 산을 건드리려는 시

도조차 그냥 넘기지 않았다. 

조선은 스스로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길을 택하였기 때문에 ‘은

둔의 나라’라고 불려왔다. 샤를 바라와 함께 이 나라를 탐험해 보도록 

하자. 지위에 합당한 예우를 갖춰 제일 먼저 조선의 왕 이희(고종)에 대

해 알아보자. 중요한 의례가 있으면 왕은 조선이 군주로 모시는 중국 

황제가 하사한 왕권을 상징하는 문양인 용을 수놓은 비단옷(곤룡포)을 

입는다. 왕이 스스로를 칭할 때는 ‘합문’이라 하는데 이는 아시아 황가

皇家의 ‘우리’에 해당하는 말이다. 겉으로는 절대 군주제를 표방하고 있

지만 조선은 사실상 봉건 국가나 다름없다. 모든 행정적 계급이나 시

민 계급이 사슬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 상업 관련 길드나 동업 조

합이 중국식 모델을 모방해 만들어졌다. 

수도인 서울에 위치한 왕궁은 과거에는 사찰처럼 생긴 여러 채의 건물

이 모여 있고 담장으로 둘러싸인 형태로 이루어졌었다. 1888년 프랑스 

건축가인 살라벨5이 전기를 설치해 밤에도 불을 켤 수 있는 현대식 왕

궁을 지었다.6 왕은 보통 낮 동안 누워서 지내고 백성들 앞에 거의 모

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단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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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V. 드메

러 절에 가기 위해 궁 밖으로 나간다. 샤이에 롱 베이 대령은 ‘거둥’이라 

부르는 왕의 행차에 참석한 적이 있다. 먼저 행렬의 제일 앞에는 행사 

주관자 또는 기병대장이 마치 외바퀴 자전거처럼 생기고 앞뒤로 긴 채

가 달려 가마꾼들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 움직이는 높은 의자7에 

앉는다. 그 뒤를 군사들이 열을 지어 따른다. 아울러 플라졸렛(태평소), 

두 줄의 바이올린(해금), 심벌즈(꽹과리), 북, 징, 풍적(생황)과 같은 악기들

로 바로크풍 음악을 연주하며 왕의 행차를 알린다(대취타). 왕가의 상징

물인 붉은색의 거대한 양산이 왕을 앞서간다. 왕은 옆에서 부채질을 

멈추지 않는 후궁들과 궁중 호위 무사에 둘러싸여 붉은색 비단으로 

덮인 의자에 앉아 있고, 수많은 가마꾼이 어깨에 메고 움직인다.

그 뒤로 궁정 신하들이 따라간다. 이들은 대나무 줄기나 말총으로 만

든 끈을 격자로 엮어 만든 주교관처럼 생긴 챙 없는 모자(사모)를 머리

에 쓰고 발목까지 오는 긴 짙은 녹색 비단옷(관복)을 입었으며, 펠트로 

만든 검은색 신발(목화)을 신고 있다. 그리고 유리 세공품과 옥으로 장

식된 허리띠(각대)를 둘렀다. 옷의 가슴과 등 부분에는 학, 호랑이 또는 

용을 수놓은 문양을 덧대었다(흉배). 이때 군중들은 모두 몸을 굽힌다. 

임금을 정면으로 마주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뒤로는 

각종 명구名句들이 새겨진 노란색, 흰색, 붉은색 깃발들이 따른다. 

왕세자는 10세에서 15세가량의 소년 100여 명의 호위를 받으며 왕이 

탄 의자(연輦) 뒤를 따른다. 행렬의 후위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위치하

는데 이들은 옛 무사들처럼 쇠사슬 갑옷에 철모를 쓴다. 검고 긴 머리

카락이 얼굴을 덮은 채 상대적으로 너무나 왜소해 보이는 조랑말 위

에 앉아 있으니 영락없이 미개한 야만인과도 같은 모습이다. 일단 놀

라운 점은 조선의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병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는 것이다. 병사의 수는 총 120만 명 이상이다. 조선에서는 귀족을 제

외한 건강한 모든 남자는 군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위 군인이라고 

여겨지는 남자들의 대다수는 총 한 번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군

사 장부에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사용

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나마 군인다운 군인으로 이루어진 부대는 1만 

명 정도 규모로, 수도에 위치한 4개의 병영으로 나누어 배치되고, 일

부 병사들은 왕궁을 지키는 4개 요새에 소속된다. 장군은 포도대장, 

지방 전체 또는 한 지방의 일부를 맡는 사령관은 병사兵使(병마절도사라고

도 함), 해군 사령관은 수사水使(수군통제사), 대령은 영장營將, 대위는 중군

中軍, 중위는 감목관監牧官, 하사관은 별장別將이라 부른다.

모든 관료는 후한 봉급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

리다가 복무 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의 의복과 제복의 호사스러움은 기메박물관8에 전시된 후 본지에

서 출판된 책의 삽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금으로 만든 모자, 붉은색 

비단에 검은색 자수가 들어간 가운처럼 긴 옷, 조선의 빼어나게 아름

다운 수가 놓이고 아랫부분에는 여러 색깔의 비단 장식 술이 길게 늘

어져 있는 덧옷 등인데,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던 조선 장군 한 명과 병

사 한 명이 입었던 제복이다. 

장군의 제복은 비단 위에 금으로, 병사의 제복은 면 위에 구리로 장식

되어 있다. 이런 장식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청동으로 만든 

약실 장전식 대포가 개발된 것과 같은 때인 15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철로 만든 대포는 가장 늦게 잡아도 1590년에 개발되었다.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며 해결하려 했던 현대식 포대의 문제점을 조선인들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에 해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

들은 말안장에 사용하는 가죽과 천을 다양한 색깔로 염색하고 자수

로 장식했으며, 말의 등자鐙子와 장식물은 구리나 채색 나무로 만든다.

‘합문’은 인구 1,500만 명의 절대 군주이다. 백성들을 위해 제를 올리

는 대사제이자, 가족을 다스리듯 백성을 다스리는 국부國父이고, 모든 

이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나라의 평화나 전쟁을 결정하는 존재

이다. 그 누구도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실수로라도 감히 그의 성스

러운 몸에 손댈 수 없다. 1864년 13세가 되던 해에 왕위에 오른 이희는 

현대식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 열린 생각을 지녔다. 하지만 조선의 대

외 정책은 완전히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조직은 그대로 멈

춰 있었다. 변화라면 단지 후궁後宮을 없애고 군대를 유럽식으로 재편

성한 것이 전부였다. 그는 수 세기 동안 내려온 전통을 완벽하게 지켜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중 몇몇의 전통에서는, 특히 공공 구제와 관련

된 전통에서는 지금까지 다른 문명과의 접촉이라면 모두 극심하게 반

대해 왔던 나라라고 하기에는 놀라운 면모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먼저 왕은 1년에 한 번, 100세를 맞은 노인들에게 쌀을 하사한다. 또한 

매달 자신의 상에 올라오는 술과 요리들을 70세 이상의 고위 관리들

과 그 배우자,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고위 관리들의 부모와 배

우자에게 보내도록 지시한다. 또한 왕은 봄가을에 각각 한 차례씩 인

생의 덕망을 갖춘 고령의 고급 관료들을 위해 연회를 연다(기로연耆老宴). 

이 연회는 중국어로 ‘Lao-Jug-hosi’라고 부르는데, ‘나이에 걸맞은 공

로를 위한 연회’라는 뜻이다. 공로가 뛰어난 관료라면 살아 있을 때는 

공식적으로 직접 치하하고, 사후에는 그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일자리

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치하한다. 

왕은 가난 때문에 혼인을 할 수 없거나 아이를 가질 수 없거나 혹은 사

망 후 매장할 수 없는 모든 일반 백성을 도와준다. 70세가 된 고령의 

고급 관료들에게는 그들이 나랏일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은퇴할 

때가 지나도 계속해서 일을 맡기기도 한다. 이렇게 일을 계속하는 경

우 왕은 그에 대한 상으로 책, 상床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갈고리 모양

으로 굽고 끝부분이 용머리로 장식된 지팡이(궤장几杖)를 하사한다. 고

급 관료에 대한 명예는 3대에 걸쳐, 그리고 그의 조상들에게까지 부여

된다. 학자 또는 문관이나 무관의 부모가 70세가 되면 아들 한 명은 

본가로 돌아가 부모님을 모시라는 명을 받게 된다. 부모가 80세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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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아들 두 명이 본가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90세가 되면 더욱 잘 

부양하기 위해 모든 자식에게 본가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린다. 여러 

언어로 번역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조선인들이 행한 모든 미담을 

모아 놓은 책인데, 어릴 때부터 가장 훌륭한 자질인 덕德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전국에 배포한다.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백성들은 정부가 

비축해둔 쌀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또 정부는 농부들이 한 해 

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씨앗을 빌려준다.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 흉작이 들면 왕은 전국의 ‘공공 구제기관’의 문을 열고 

백성들에게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게 한다. ‘합문’은 전제주의적 권력을 

지니지만 그 안에서 지혜로움과 관대함도 잊지 않고 발휘한다. 

1  ‘임금의 나들이’를 뜻하는 ‘거둥’을 소리나

는 대로 ‘Qué-Dong’이라 적었다.  2 합문(閤

門)은 궁궐에서 내외(內外)와 공사(公私)의 

경계로 설정되는 문을 말한다. 여기서는 ‘왕’

을 의미한다.  3 원문에 ‘the Middle Kingdo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 제주도를 의미하는 ‘퀠파트섬’은 

제주도에 난파한 네덜란드 국적의 선박 이름 

퀠파트(Quelpart)에서 유래하였다.  5 프랑스

인 건축가 조제프 오귀스트 살라벨(Joseph 

Auguste Salabelle)을 가리키는데 조선 정부

에 초빙되어 궁중 건축 업무를 맡았다.  

6 1887년(고종 24) 4월 경복궁 건청궁에 처

음으로 전등이 켜졌다.  7 조선시대 종2품 이

상의 관리가 타던 수레인 초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마와 비슷하지만 채가 아

주 길고 밑에 외바퀴가 달려 있어 보통 6명

에서 9명이 조를 이루어 움직였다.  8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으로 유럽에서 가

장 큰 동양 박물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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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탐험 

조선 그리고 
조선인(2)

II

민족학적 분류 – 신발과 의복 – 숱이 많은 머리카락 – 머리 모양 – 굴뚝이 없

는 집 – 침대 – 통행금지를 알리는 종소리 – 관기官妓 – 여성들의 생활상 – 나

이 어린 부부 – 연회 음식

일반적으로 조선인들은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키가 좀 더 크다. 머리

나 얼굴 모양의 가장 주된 유형을 말하기에는 여행자들이나 선교사들

의 평가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들다. 

“조선의 집들은 초라하고 남루한 

오두막집이다. 200채 중 199채는 

볏짚으로 지붕을 엮은 집이다. 

거의 대부분의 집이 대충 다듬은 

나무줄기와 약간의 돌, 진흙 그리고 

짚으로 만들어졌다.”

드 로스니에 따르면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우세한 유형으로 보이는데 넓은 얼굴, 튀어나온 광대

뼈, 두껍고 둥그런 입술에 매우 긴 입, 찢어지고 처진 눈, 작고 납작한 

코, 노랗고 중국인보다 더 짙은 낯빛에 턱수염은 별로 없는 것이 특징

이다. 두 번째 유형은 반대로 긴 타원형 얼굴에 두드러진 코, 살짝 찢어

진 눈, 작은 눈꺼풀, 중간 크기의 입, 작은 귀, 밝은 노란색 낯빛, 대부분

은 검은색이지만 간혹 예외적으로 붉은색을 띠는 머리카락, 갈색이면

서 간혹 푸른빛 또는 구릿빛이 도는 눈동자에 몸에 털이 많은 특징을 

가진다. 세 번째 유형은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턱이 더 돌출되고 턱수

염이 더 적으며 코가 덜 납작하고 피부색은 더 짙다. 

대다수의 조선인은 밝은 톤의 밤색 머리카락에 파란색 눈을 가졌다.1 

신생아의 피부는 대부분 노란색이 매우 두드러지는데 점차 자라면서 

밝은 노란색이 되기도 하고 완전한 갈색이 되기도 한다. 

남자에게 해당하는 이 세 가지 유형을 조선 여자에게 똑같이 적용하

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하층 계급의 여성 중 일부는 얼굴 생김

새가 놀랍게도 에조2나 카라후토(사할린의 일본식 명칭)의 아이누족 여성

들과 흡사하다. 일부 상류층 여성들은 중국 북부 지방 여성들과 비슷

하지만, 피부가 매우 희고 중국 여성보다 볼의 혈색이 더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여성은 키가 작다. 머리카락은 부드럽지 않은 편이고, 눈썹

은 완벽한 아치 모양으로 그리기 위해 일자로 깎는다. 머리카락은 기름

지고 굵고 붉은빛이 도는 검은색이며, 얼굴이 작아 보일 정도로 머리

를 매우 크게 말아 올린다.  

조선인들이 입는 옷은 옛날에 중국인들이 입던 옷과 동일하다. 한편 

조선과 중국(명) 연합군에 승리한 만주족(청)은 멸시의 의미로 중국인

들에게 머리카락을 하나로 길게 땋아 늘어뜨리도록 강요하였고,3 그래

서 이때부터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머리 모양이 명예와 기품의 

상징이 되었다. 반면 조선에게는 그리 엄격하게 대하지 않아 조선인들

이 원하는 머리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결혼하기 전까지 젊은 남성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앞가르마

를 타며 머리를 모아 하나로 땋아서 등 뒤로 늘어뜨리기 때문에 마치 

젊은 여성과 같은 분위기가 나기도 한다. 결혼하면 남자는 머리를 하

나로 틀어 올려 정수리 위에서 묶고 모자나 ‘갓’을 쓴다. 갓은 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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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나 말총을 엮어서 만든다. 이 무겁고 보기 좋다고 할 수 없는 틀어 

올린 머리(상투)는 조선 남자들에게는 최고의 품위를 더해준다. 여자들

과 아이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조선인들은 샌들(짚신)을 신는데, 바닥을 볏짚이나 뽕나무 껍질로 만들

기 때문에 발바닥을 잘 보호해주지 못한다. 극빈층에 속하지 않는 이

상 조선인들은 모두 두 장의 포목으로 만들어진 긴 양말(버선)을 신는

데, 맨 앞이 뾰족하고 발 모양을 따라가며 바느질하였다. 바지는 알제

리 보병이 입는 바지4처럼 폭이 넓고 다리에는 무릎 아래까지 올라오

는 포목 각반을 묶는다. 상의는 옛날 프랑스 시골에서 입던 카르마뇰5

처럼 생긴 웃옷(저고리)을 입는다. 부유층 남성은 그 위에 색깔이 있는 

면 상의를 덧입는데, 소매폭이 넓고 양옆에 트임이 있으며, 길이는 무

릎까지 내려온다(중치막). 몇 해 전부터는 겨울철이면 이 옷 대신 일종의 

프록코트6(마고자)를 입기도 한다. 소매폭이 엄청나게 넓은 예복 외투(두

루마기)를 맨 마지막에 입기도 하는데, 주로 여행할 때나 격식을 갖추어

야 하는 자리에 입는다. 

마지막으로 크기가 매우 큰 모자(갓)를 쓰면 의복이 완성된다. 프랑스

에서 쓰는 실크해트7처럼 한쪽이 막힌 원통형 모자를 생각하면 되는

데, 정수리 모양에 맞게 원통이 훨씬 좁고 끝이 원추형처럼 살짝 좁아

지며, 그 안으로 틀어 올린 머리(상투)가 간신히 들어가는 형태이다. 원

통 모양 옆으로 챙(양태)이 붙어 있는데, 그 크기가 매우 커서 챙의 크기

가 지름 60센티미터 이상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자의 뼈대는 대나

무를 매우 가늘게 쪼개어 만들고, 그 위에 말총을 삼베처럼 엮은 직물

을 붙이는데 채광이 된다. 이 상상 속에나 나올 법한 모자는 줄이 연결

되어 있어 턱 밑에서 묶는데, 추위나 비, 햇빛을 막아주지 못해 불편하

며 특히 바람이 불면 머리 위에서 흔들리거나 움직여 더욱 성가시다. 

이 외에 의복에 같이 지녀야 할 부속품들로는 허리띠, 담배쌈지, 대나

무 줄기로 만든 담뱃대, 금속 담배통(대통) 등이 있다. 모든 옷은 일반적

으로 성기게 짠 면포로 만든다. 모든 가정에서 여자들이 실을 잣고 면

포를 짜서 옷을 만든다. 

조선의 집들은 초라하고 남루한 오두막집이다. 200채 중 199채는 볏짚

으로 지붕을 엮은 집이다.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대충 다듬은 나무줄

기와 약간의 돌, 진흙 그리고 짚으로 만들어졌다. 기둥 네 개가 지붕을 

받치고 있고, 이를 가로지르는 몇 개의 대들보 ― 나무 막대 여러 개가 

대각선으로 교차되어 얹혀 있다. ― 가 격자를 이루며 흙으로 빚은 10

센티미터 두께의 벽을 지탱한다. 집의 작은 출입구는 나무로 만든 격

자에 유리가 없기 때문에 대신 종이를 덧발라 창문으로도 사용한다.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는데, 이는 습관이면서 청결을 유지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방바닥에는 거친 돗자리나 짚을 깐다. 부자

들은 진흙 벽에 종이로 도배를 하고, 바닥에는 돌이나 나무 바닥을 대

신해 기름 먹인 두꺼운 종이를 바른다.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집에 맨발로 들어가는 반면, 부자들은 양말(버선)을 신고 들어간다. 

집에 들어가면 천장의 흙이나 나뭇가지에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조

심해야 한다. 그리고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야 한다. 없는 의자를 찾아

서는 안 된다. 왕조차도 궁정에서 양탄자 위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기 

때문이다. 테이블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식사를 할 때 사용하

는 상이 전부이다. 굴뚝은 없지만 집 밖에 부엌과 아궁이가 있으며, 방

과 돗자리 밑에 설치된 여러 개의 관이 아궁이로 연결된다. 연기와 열

기가 이 같은 난방 장치(아궁이)를 통해 지나가면서 집 안 공기를 덥히지

만 이산화탄소가 함께 발생하기도 한다. 

침대를 대신해서는 단순한 돗자리가 있을 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에서 누더기를 이불 삼아 덮고 잔다. 엽전 ― 구리로 만든 동전으

로 중간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어 줄을 관통시켜 묶을 수 있다. 엽전 

1,350개는 1멕시코 피아스터 혹은 4프랑에 해당한다. ― 을 좀 가진 사

람은 이불을 덮는 호사를 누리기도 한다. 부유층에서는 이불 외에 두

께 10센티미터 정도의 작은 매트(요)를 깔고 잔다. 그리고 부자나 가난

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 사각형의 작은 나무토막을 베개 대신 사

용한다. 특권층인 지식인들만이 가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광택

이 나는 나무에 옻칠을 하거나 자개 상감 혹은 구리 장식을 하는 형태

이다. 귀족들이 사용하는 침대는 매끄러운 참나무를 이용해 투각 형

태로 만들었는데, 높이가 매우 낮고 접을 수도 있다. 긴 베개는 깃털로 

속을 채웠고 양쪽 끝에는 지름 20센티미터의 원형판이 있는데 윤기가 

나고 조각이 새겨져 있으며 구리로 만든 고리가 달려 있다. 

가난한 서민들의 집에서는 가구라곤 찾아볼 수 없다. 갈아입을 옷은 

가로로 매달아 놓은 나뭇가지에 걸어 두는 것이 전부이다. 좀 더 여유

가 있는 집에서는 여러 개의 바구니를 말뚝에 걸어 두거나 지붕에 매

달아 둔다. 부잣집에는 세련되진 않았지만 커다란 여행 가방같이 생긴 

함이 있다. 문인이나 상인들은 방에 작은 궤짝을 두고 앉아서 글을 읽

거나 일을 하는데, 그 안에는 먹물 통, 붓, 종이 두루마리 등이 들어 있

다. 결혼한 젊은 여성들은 작은 검은색 상자를 지니는데, 그 안에는 필

수적인 결혼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치마 두 벌을 넣

어 둔다. 귀족이나 고위 관료의 집에는 중국 서적들과 광택이 흐르는 

가구들이 있다.

오랜 관습에 따라 ‘인경’8이라 불리는 거대한 종이 울리면 조선인들은  

모두 재빨리 자신들의 오두막(초가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종이 울리면 

모든 상점도 바로 문을 닫아 사람들로 붐비던 거리가 눈 깜짝할 사이

에 텅 비고 만다. 그때부터 집에 처박힌 남자들은 노름에 빠져들거나 

그들이 숭배하다시피 하는 쌀로 만든 술을 엄청나게 마셔댄다. 밤이 

되면 도시는 깊은 어둠에 잠기고 도심으로 통하는 성문들은 저녁 8시

면 모두 닫혀 새벽 3시가 되어야 다시 열린다.9 여자들은 겨울이면 한

양 중심가까지 내려오는 호랑이나 표범이 무서워서 대부분 저녁 시간

대 외출을 즐기지 않는다. 조선 여성들은 집에서 거의 숨어 지내다시

피 하고, 외출할 때는 터키 여성들처럼 온몸을 옷으로 감싸고 폐쇄된 

가마에 앉아 이동하며, 늘 한 명 내지 두 명의 늙은 하인을 동반한다. 

조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성의 부류는 오로지 일꾼과 기생 또는 

무희밖에 없다. 기생의 입고 있는 옷이나 부르는 노래, 관련된 풍습 등

을 보면 고대 이집트의 무희가 연상된다. 기생은 관청 소속으로 공식적

인 잔치나 연회에 참석하고 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그들이 칼

춤을 출 때는 연속적인 동작과 함께 칼을 흔드는데 그때 나는 금속 소

리가 매우 특이하다. 귀족 계층 여성들은 평생 동안 일종의 칩거 상태

로 살아가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해가 지기 전에는 규방 

또는 안채에서 절대로 나갈 수 없다. 그녀들은 남편이 값을 치르고 샀

기 때문에 남편에게 절대적 소유권이 있고, 나라의 법에 의해서도 거

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취급받는다. 그 누구도 그녀들이 기거하는 

안채에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조선에는 중국과 비슷한 방식의 일

부다처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한 명의 배우자와 산

다. 대지주도 부인을 두세 명 이상으로 두는 경우는 드물다. 이때 부인 

중 한 명이 ‘큰 부인’으로 불리며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특

권을 누린다. 

부잣집 남자아이가 부모를 모두 여의면 8세에서 10세가 될 즈음 20세 

정도의 여성과 결혼시켜 그 부인으로 하여금 고아가 된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게 한다. 고아가 된 여자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 

나이는 어리지만 결혼과 함께 기혼 남자나 여자로서 이에 걸맞은 옷과 

표식을 갖추게 된다. 즉 남자아이는 상투를 틀어야 하고, 여자아이는 

커다란 망토(쓰개치마)를 써서 몸 전체와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한다. 이 

같은 독특한 풍습은 기메박물관 전시실에 재현되어 있다.

조선 음식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저녁에 열리는 연회에 나오는 요리들

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밀이 들어간 기름진 수프, 양념된 생선, 아주 

작은 조각으로 썬 소고기, 잘게 자른 닭고기, 사냥한 고기, 무, 노란색 

소스에 무친 파 샐러드, 강낭콩과 중국식 소스, 단 과자류, 떡, 과일 등

이 그것이다. 쌀로 만든 술과 밀로 만든 술은 중국이나 일본 술보다 뛰

어난데, 알코올 도수가 높아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를 연상시킨다. 거대

한 그릇에 담긴 뜨거운 쌀밥이 우리네 빵에 해당하는 것이고 차는 선

택 메뉴이다. 모두들 육각형의 작고 낮은 상 ― 지름 6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 ― 에 앉아 먹는데, 연회에 모인 손님들은 각각 적어도 하나

의 상을 받아 먹는다.

1 실제 탐험한 여행기인데 조선인의 머리카락

이 밝은 톤의 밤색이고, 눈을 파란색으로 보았는

지 의문스럽다.  2 에조(Yezo)는 고대 일본 도호

쿠 지방 및 홋카이도 지역과 사할린, 쿠릴 열도

에 살면서 일본인에 의해 이민족시 되었던 민족 

집단을 말한다. 시대에 따라 지칭 범위가 다른

데, 일반적으로 근세의 에조는 아이누족을 의미

한다.  3 명을 정복하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정한 

청의 세조는 1644년 체두변발령(剃頭辮髮令)

을 내려 전 중국인에게 만주족의 두발형을 강요

하였다.  4 주아브(zouave)라 하는데 알제리 사

람으로 편성된 프랑스 보병대가 입은 통이 넓고 

무릎 위까지 오는 반바지를 말한다.  5 카르마뇰

(carmagnole)은 프랑스 혁명(1789년) 당시 혁

명 당원들이 입었던 상의의 명칭으로 길이가 짧

고 칼라가 붙어 있으며, 오늘날의 신사복 상의의 

원형이 된 것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6 프록코

트(frock coat)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까지 

일반 남성들이 입던 긴 웃옷을 말한다.  7 실크

해트(silk hat)는 영국에서 쓰기 시작한 원통형의 

높은 크라운과 좁은 챙으로 이루어진 남성 정장 

모자를 말한다.  8 조선시대에 통행금지를 알리

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치던 종을 말한다.  

9 조선시대 통금은 2경(밤 10시)부터 5경(새벽 

4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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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 누워 있는 귀족 관리 ,

나이 어린 신랑과 그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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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일본 군대

밥을 먹고 있는 일본 군인들 

03 일본 군대

밥 짓는 솥을 운반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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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탐험 

조선 그리고 
조선인(3)

Ⅲ

수도 – 세계 최초의 종이와 사쓰마 도기 – 최초의 활자 – 게걸스럽게 먹는 아

이들 – 문인들 – 불교와 샤머니즘 – 착한 영혼과 나쁜 영혼 – 장례 의식 – 경

계표(장승)에 얽힌 전설

조선 촌락들은 몸을 절반으로 접듯이 구부려야 들어갈 수 있는 그야

말로 은신처 수준의 오두막집들로 이루어져 있고, 흔히들 서울 ― 큰 

도시 ― 이라 부르는, 왕궁이 있는 수도 한양은 엉망으로 건설된 도시이

“조선인들이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또 다른 산업 분야는 제지업이다. 

그들이 닥나무 껍질을 이용해 만든 

종이는 중국 종이보다 더 두껍고 

견고하다.”

다. 길들은 좁고 구불구불해 공기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길에 버려진 오물들은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다져져서 소나기나 내

려야 비로소 씻겨 내려간다. 

산으로 둘러싸여 한강 근처에 위치한 서울은 5개 지역1으로 나뉘고, 

이는 다시 40개 구역2으로 구분된다. 서울의 집들은 낮고 비좁으며 기

와로 덮여 있고 10미터 높이에 총안구가 뚫려 있는 긴 성벽으로 둘러

싸여 있다. 이 성벽은 둘레가 10킬로미터 정도이고 8개의 거대한 성문3

을 통해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의 큰길들은 나무와 초가지붕으로 

만든 수많은 노점들로 꽉 막힐 정도인데, 왕이 궁을 나와 행차라도 하

게 되면 이 노점들은 모두 철거된다. 양옆에 돌로 지어진 집들이 늘어

서 있는 큰길의 경우 폭을 60미터라고 규정해 놓았기에 행차 때만이

라도 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직종에 따라 모여 일한다. 

조선의 서민 남자들은 매우 건장하며 지칠 줄 모르고 일을 한다. 이런 

점 때문에 개항 후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한 항구에서 일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이나 외만주(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하는 농업 이주자들은 매

우 훌륭한 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 도기 제조의 발달은 이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공들

은 모두 1592년4 사쓰마의 번주藩主가 조선 원정(임진왜란) 후 일본으로 

데려가 자신의 영지인 나에시로가와苗代川5에 거주하도록 하였던 조선

인들이다. 이 조선인 도공들이 오늘날 ‘사쓰마 도기’6로 알려진 매우 

희귀하고 높이 평가되는 아름다운 도자기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아

울러 16세기에 일본 교토에 자리를 잡고 도자기를 만들었던 이들도 조

선인이었다. 

조선인들이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또 다른 산업 분야는 제지업이다. 

그들이 닥나무 껍질을 이용해 만든 종이는 중국 종이보다 더 두껍고 

견고하다. 마치 천처럼 견고하기 때문에 모자나 가방, 양초 심지, 신발 

끈 등도 만들 수 있다. 거기에 기름까지 바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방수

포나 우산, 고무 대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조선 집의 문과 창문에는 

유리 대신 이 종이를 붙인다. 또한 조선은 유럽보다 적어도 150년 앞선 

14세기에 최초로 금속 활자를 개발한 영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조선인들은 무한한 허영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술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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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식욕이 왕성하며 젓갈을 특히 좋아한다. 잠잘 때는 옷을 벗고 캉7

이라 불리는 온돌로 덥혀진 맨 바닥에 누워서 잔다. 어느 장소를 방문

할 때는 하인 한 명이 요강을 들고 따른다. ― 다른 나라에서 요강은 집

에서 신경 써서 간수하는 물건이다. ― 사람들은 구리로 만든 이 뚜껑 

달린 단지를 생리적 욕구가 생길 때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사용한다. 

혼자 있을 때든, 모임 중이든….

조선인들은 욕심이 많은 편이며 돈을 펑펑 쓴다. 식탐이 지나칠 정도

로 많고 한 입이라도 더 먹기 위해 먹을 때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쌀밥을 꾸역꾸역 먹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간

혹 배가 충분히 불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두들겨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아이들의 배가 더 이상 불러질 수 없을 때까지 먹인다.” ― 폴 

투르나퐁8

하지만 조선인들은 확고한 미덕을 지니고 있으므로 선진 문명을 접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단점은 쉽게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말에 쟁기

를 달아 이용하고, 원시적인 농사 도구나 방법에서 탈피하며, 양식 있

고 현명한 정부가 양 기르기와 감자 재배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풍부한 부의 원천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연구는 조선의 큰 자랑거리이다. 나라에서는 두 기관(성균관과 향교)

을 설립하였고, 이곳에는 500여 명의 박사 또는 학자들이 연구생으로 

소속되어 있다. 이와 동일한 형태로 설립된 학교가 각 지역마다 한 개

씩 설치되어 있다. 교사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낼 경제력이 없는 서민

층 부모의 8세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

거나 공직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교육밖에 없다. 

조선인들은 공식적으로는 불교를 믿지만 사실상 샤머니즘에 빠져 있

다. 그 증거로 동굴 물신物神이나 여행자들의 영혼을 보호해달라고 빌

기 위해 색색의 종이로 장식한 나무(서낭당)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물신

은 높은 낭떠러지나 맹수들로 인해 끊임없이 위험이 도사리는 산속에 

더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곳곳에 작은 절들이 세워져 있는데 야생 동

물이나 수호신을 여러 색으로 표현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앞에

는 순례자들이 바치는 향이 놓여 있다. 이들 중 몇 가지는 본지 삽화에

서 소개하는 종교적 숭배의 대상물에 속한다. 

조선인들은 인간 영혼의 이원성을 믿는다. 이러한 믿음에서 죽은 자의 

‘나쁜 영혼’은 산속을 헤매게 하고 ‘착한 영혼’은 조상을 모시는 성소에

서 기리는 다양한 형태의 장례 의식이 생겨났다. 이러한 목적으로 장

례식 춤꾼들이 비극적 분위기의 옷과 가면을 갖추고 ‘나쁜 영혼’이 빠

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관 주위를 돌며 춤을 춘다. 더욱이 매장은 밤

에 이루어지는데 험한 길을 횃불로 밝혀 비단천으로 장식한 멋진 상여

를 옮긴 후 시작한다. 간혹 고인의 시신을 사람들 주위로 빙글빙글 돌

게 하기도 하는데, 이는 ‘나쁜 영혼’이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장례식이 끝나면 ‘착한 영혼’을 섬세한 조각 장식으로 

꾸민 작은 가구(위패)에 모셔서 선반 위에 둠으로써 가족 전체를 보호

해주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무덤 옆에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지낸다. 무명의 한 조선인이 쓴 책 『차오 

셴 즈(조선지朝鮮志)』9에 따르면 문인이나 관료들의 집에는 모두 작은 제

단(사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1년에 네 차례 조상들을 기리는 제사를 지

낸다. 자손들은 부모님의 기일에는 기름진 음식을 삼간다. 지체 높은 가

문에서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뜬 경우 그 부인은 평생 독신으로 산다.

왕은 매년 신농씨神農氏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정해진 토지(적전籍田)

에서 직접 농사일의 시범을 보인다(친경親耕). 그 수확으로 나라의 주요

한 제사를 지낸다. 또한 왕은 효성이 극진한 자손들을 위해 친히 연회

를 마련하고, 왕비는 따로 내전內殿에서 고인이 된 남편을 기리며 절조

를 지키는 부인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푼다.

귀족이 자신의 친족 중 한 명을 잃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정하는 규정

에 따라 처신해야 한다. 먼저 시신은 두꺼운 나무관에 안치한다. 하루

에 네 차례 빈소에 들어가 울어야 한다. 이때 특별한 옷차림이 필요하

다. 삼베로 만든 긴 코트 같은 옷을 입되 찢어지고 가능한 한 지저분해

야 한다. 허리에는 볏짚과 실로 엮은 손목 정도 굵기의 밧줄을 감고 머

리에는 회색빛 삼베를 두른다. 여기에 특별한 양말과 신발을 신고 마

디가 많은 큰 지팡이를 들어 옷차림을 완성한다.  

이처럼 기이한 복장 ―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가기 위해 이 옷차림으

로 몸을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 으로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뒤에, 그리고 매끼 식사를 마친 후 빈소에 들어간다. 여러 가지 

음식을 차린 작은 상을 가져다 관 근처의 제단에 놓고, 의식을 주관하

는 사람이 비통한 탄식 소리를 낸다. 이 같은 행위는 2년 내지 3년간 

계속된다. 

도로의 가장자리에서는 높이가 2미터나 되는 나무로 만든 표지(장승)

를 간혹 볼 수 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들판에 혼자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 같기도 하다. 기메박물관에 이 기이하게 생긴 경계표, 즉 거리를 

알려주는 기둥 하나가 전시되어 있는데 고위 관료의 얼굴이 새겨져 있

다. 샤를 바라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음력 8월 

4일 영의정 장씨가 자신의 딸을 불러 말하였다. “‘딸아, 만약 한 농부가 

풍작을 거두었다면 그 수확을 혼자 다 가져야겠느냐 아니면 이웃이나 

친구에게 주는 것이 옳겠느냐?’ 그러자 딸이 대답하였다. ‘어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아버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자신이 가져야지요.’ 

‘그렇지! 네 스스로 결정을 내렸구나. 너는 내 수확물이니 나만의 것이

다!’ 그렇게 딸은 아버지의 부인이 되었고, 절망에 빠진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조선 땅에 큰 기근이 들었다. 왕을 비롯해 전국

에서 제사를 올렸지만 하늘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수많은 백성이 굶

어 죽기에 이르렀다. 왕은 모든 관료를 모이게 한 뒤 상황을 보고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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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영의정 장씨도 관료 회의

에 참석하였는데, 그를 본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랐다. 그가 쓴 관모가 

새하얀 이슬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이 영의정을 잡아 캐물으니, 

고문 끝에 영의정은 자신이 딸을 부인으로 취하였음을 자백하였다. 결

국 그는 몸이 여럿으로 절단되어 죽는 형(거열형車裂刑)에 처해졌고, 그

의 모습을 본뜬 허수아비를 길가 기둥에 매어 두어 한 개인의 잘못과 

그에 대한 나라의 처벌을 모든 백성에게 알렸다.”

샤를 바라가 수집했고, 프랑스 국립종교미술관(기메박물관)에서 전시하

고 있는 예술·과학·농업·산업·상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련

된 모든 물품을 책 한 권에 담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

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대한 민족학적 가치를 지닌 수집품이 얼마

나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인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우리

가 본국의 프랑스 독자들에게 조선인에 대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것

도 이 수집품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조선은 자신들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완벽한 쇄국정책에 갇혀 있다가 

1876년부터 일본·미국·영국·독일·러시아 그리고 프랑스와 통상조약을 

맺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무역은 사실상 일본인들의 손아귀에 넘어갔

다. 아시아인들은 조선을 ‘병든 아이’처럼 취급한다. 저마다 대포를 앞

세우며 약을 주겠다고 달려드는 의사들10 사이에서 조선이 생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1 조선시대 서울은 남부·북부·서부·동부·중

부 등 5부(部)로 나뉘어 있었다.  2 한말 당

시 5부 밑에 47개의 방(坊)이 있었다. 40개는 

47개의 오류이다.  3 도성에 나 있는 8개의 

대소문을 말한다. 4대문은 동대문·서대문·남

대문·북대문이고, 4소문은 동소문(혜화문)·

서소문(소의문)·남소문(광희문)·북소문(창의

문)이다.  4 원문에는 1502년이라고 되어 있

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의 오류로 

바로잡았다.  5 1598년 일본으로 끌려간 조

선인 도공들이 이룬 마을이다.  6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사쓰마(薩摩)의 번주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는 임진왜란 당시 

박평의(朴平意) 등 조선인 도공 42명을 붙잡

아 구시키노(串木野), 이치기(市来), 가고시

마(鹿児島) 지역에 머물게 하면서 도자기를 

생산하도록 했는데, 이 지역에서 생산된 도

자기를 사쓰마 도기라고 한다.  

7 온돌 또는 구들을 중국에서는 ‘캉(炕)’이라

고 부른다.  8 폴 투르나퐁(Paul Tournafond)

의 글에서 인용한 부분이다. 투르나퐁은 프

랑스 지리학자로 1885년 『조선(La Corée)』

이라는 책을 펴냈다.  9 이 책의 저자는 알 수 

없는데 중국 광둥성 주재 프랑스 공사였던 

셰르제르(F. Scherzer)가 1885년 프랑스어로 

번역, 해설을 달았다.  10 서구 열강을 빗대

어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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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전리품으로서의 
한국

오늘날의 삶은 그야말로 녹록지 않다. 국가 간 경쟁 관계를 보면 상업

적 주도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은 자

체 소비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단순히 상업적 

주도권뿐만 아니라 상업적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새로운 시장에 대

한 욕구는 삶을 영위하고 성장하기 위한 기회의 다른 말이다. 이 세상

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장 매력적인 시장은 아시아이다. 태평양을 

통해서 아시아 시장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난 15년 동안 러시아는 상업적으로 경이로울 만큼 빠르게 발전해왔

“전 세계가 막지 않는 한 

언젠가 러시아와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이유로 

적대적인 힘에 의해 무력 충돌을 

하게 될 것이다.”

다. 아직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더 많지는 않지만, 러시아는 미래를 내

다보는 드문 통찰력을 가지고 이미 세계 시장에 파고들어, 세계 최대

의 경제 주체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일본이 관심을 보이는 동양의 시장이 미래에 얼마나 중요할지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 만주와 한국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을 위협

하는 긴박한 상황 이면에 도사린 훨씬 더 큰 문제의 그림자를 지금 세

계는 목도하고 있다. 바로 태평양 장악력, 이 지역에서의 상업적 주도

권, 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주도권 등에서 사실상 미국이 가장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이해관계

미국인들은 기업 수와 투자 금액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모든 국가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이해관계를 한국에 가지고 있다. 미국인이 제물포-

서울 간 철도(경인선)를 건설하고 일본인에게 부설권을 팔았다. 아직 전

액이 지불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인들은 한국 정부를 위해 서울에 전차

를 깔고, 그 외 지방 도로에도 약 18~20마일(약 29~32킬로미터)의 철도를 

건설하였다. 또한 서울에 조명용 배전소를 지었고 상수도 시설 개발에

도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상당한 양의 등유, 통조림 제품, 면직

물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인은 영국과 프랑스 자본가와 공동으로, 아

시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이자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

고 있으며, 한국 북부 지역의 광산 채굴권1을 가지고 있다. 미국 선교

사들의 활약도 대단하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단순히 

흥미롭고 중요한 사건들에 끌리는 관심이 아니라, 한국에서 기존의 무

역과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조건과 전체 아시아 상업의 미래 가능성에 

결부된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임이 분명하다. 러시아

와 일본 모두 미국이 호의를 베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양국 모

두 미국이 취하는 입장에 극도로 예민하다. 양국은 미국이 원론적으

로 중립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상대국에 동정과 심정적 지원을 할까봐 

노심초사한다. 본 기사는 일본이나 러시아를 특별히 지지할 의도는 없

다. 다만 현재 보이는 상황 그대로를 전반적으로 전하고자 한다. 독자

들이 이 기사를 읽을 때쯤에는 이미 전쟁이 선포되었을지도 모르겠다. 

39 연대 미상

pp.167~176

구6803
24.0×17.6

The American
Monthly Review
of Reviews
더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

미국

제이컵 슬롯 파셋

전쟁의 흥미로운 원인은 만주와 한국, 그리고 이들 국가를 둘러싼 일

본과 러시아의 관계일 것이다. 만주는 중국의 가장 비옥한 지방 중 하

나로, 일본 열도보다 3배나 더 넓다. 기후가 온화하고 토지가 비옥하며 

금, 석탄, 철, 구리 등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광산을 가지고 

있다. 훌륭한 항구(뤼순항)가 있지만 부동항은 아니다. 만주의 상당 지

역은 1894~95년에 발발한 전쟁(청일전쟁)으로 인해 일본인에게 짓밟혔

고 정복당했다. 

한국 국토와 한국인 

그에 반해, 한국은 논쟁의 핵심이다. 한국은 동양의 현재 상황을 설명

해주는 중심 고리이다. 한국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한국과 한

국인, 그리고 한국이 주변국인 중국·러시아·일본과 형성한 관계에 대

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늘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독자

들에게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원전 수 세기의 삶의 방식과 습관 

및 사고방식을 고수하며 살아온 동양인들 사이에 만연한 정서적 감정

을 전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본고에서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관계에 관하여, 대략적

이나마 표면적 사실을 정리하고자 한다. 영어로는 알파벳 K로 시작하

는 한국은 작은 반도로, 아시아의 동남 지역에 위치하며 만주를 기준

으로 봤을 때, 남쪽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일본해(동해)에 접해 있

고 서쪽으로는 중국의 황해(서해)에 맞닿아 있다. 한국의 남쪽 연안에

서 보면, 일본의 쓰시마섬이 눈으로 보이고, 쓰시마섬에서는 일본의 

연안을 눈으로 볼 수 있다. 

대략적으로 한국은 남북으로 그 거리가 약 600마일(약 960킬로미터)이

고, 동서로는 평균 135마일(약 217킬로미터)이다. 국토의 면적은 8만 

2,000제곱마일(약 21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캔자스주의 면적에 해당하

고, 뉴욕주의 약 2배에 해당하며, 뉴잉글랜드 전체에 비하면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한국 인구는 약 800만에서 1,600만으로 추정된다. 

과학적인 인구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고, 조세 제도는 상당 부분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세금 징수를 하는 당국으로서

는 해당 지역의 정확한 인구수에 대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

로 실거주자를 축소하는 것이 그들의 이해에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인구는 상당 부분 추측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한다. 인구를 약 

1,000만 명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 같다. 샌프란시스코·시카고·뉴

욕·리스본·로마·콘스탄티노플·베이징 등의 도시가 한반도와 같은 위

도에 위치한다. 수도인 서울은 인구 약 10만의 도시로, 지리적으로 국

토의 중앙에 위치하며, 뉴욕의 위도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국은 코리아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으나, 한국인들은 아직 한국이라

는 이름을 사용한다. 이들은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 혹은 ‘고요

한 아침의 나라’라고 멋지게 부르기도 한다. 아주 최근까지는 ‘은둔의 

왕국’으로도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19세기 후반까지도 한국인들은 이

렇듯 은둔하여 호젓하게 생활하였기 때문이다. 1897년에 국호를 조선

에서 대한으로 바꾸었다. 

한국의 동쪽 연안은 원산처럼 조수 간만의 차가 약 2~6피트(약 61~180

센티미터)로 계측된다. 황해와 인접한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약 

18~30피트(약 550~910센티미터)에 이른다.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연안의 

길이는 약 3,000마일(약 4,800킬로미터)로, 한국의 남쪽과 서쪽은 상당히 

많은 작은 섬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들 작은 섬은 사랑스럽고 그림 같

은 풍경을 연출한다. 계절마다 파도, 바람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섬 

사이 해류와 역류가 달라지고, 1년 중 어떤 달에는 황해에 안개가 빈번

히 발생하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하다. 한국에 높은 산은 없다. 강은 대

부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지만, 밀물 덕분에 정크선과 스쿠너선2

은 바다에서부터 상당한 거리를 항해하여 들어올 수 있다. 

한국은 땅이 비옥하고 잘 경작되어 있다. 한국인들은 타고난 농부들

로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 쌀·보리·기장·밀·수수·콩·감자·순무·양배추·

무·담배·면·사과·배 그리고 몇몇 과일을 재배한다. 소·닭·거위·오리·돼

지와 말을 기르지만, 양이나 염소는 기르지 않는다. 

한국의 바다와 강어귀의 퇴적지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류가 있고 그 

양도 풍부하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너무 소심하거나 게을러서 바다로 

나가지 않아 한국 어부는 일본 어부에 의해 밀려났다. 일본 어부는 상

당한 양의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 염장하고 말리고 소금을 뿌려 한국 

내륙 지역으로 보내거나 일본으로 수출한다. 한국의 기후는 대체로 

온화하다. 일반적으로 남부 캐롤라이나의 산간 지역 기후와 유사하다. 

한국인은 일본인도 중국인도 아니다. 몽골인으로 여러 음절의 언어를 

사용하며 표음 문자를 가지고 있다. 기록된 역사가 길지만, 그 진위 여

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5,000여 년의 역사 동안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5,000년 역사

의 초기 부분은 물론 구전된 이야기와 설화의 역사이다. 

3세기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기술 부분에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

였다. 망치로 두드려 편 철판들을 작은 쇠못으로 나무판에 박아 고정

하여 선체 전체를 철판으로 덮은 200피트(약 60미터) 길이의 배를 건조

하였다. 한국인은 직물 짜기, 금속 공예, 보석 세공, 도자기 제조에 재

주가 있었다. 그 기술이 일본인을 훨씬 더 앞서, 한국인들이 이웃 국가

인 일본에 금속 공예, 도자기 공예, 비단 직조 기술 등을 전파하였다. 

3세기 전에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여 짓밟고(임진왜란) 한국의 많은 장

인을 일본으로 데려갔으며, 한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와해시켰다. 한국

의 문헌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양이 미미하다. 한국의 학자는 중국

의 학문에 상당히 몰두하고 있다. 존재하는 한국의 문헌은 대부분이 

풍경이나 민간에서 전승된 내용을 담은 것이다.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원기 왕성하고 정감이 있으며 근면하고 유쾌한 

러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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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 전쟁보다는 평화를 사랑하고, 생활은 상업보다는 농업 중심

이다. 한국인은 친절하고, 정이 많고, 너그럽다. 한국에 국교國敎는 없으

며 한 번도 국교를 가졌던 적은 없다. 

여태까지 조상을 숭배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적 전통이 어떠한 종교보다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불교는 한국

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미미하지만 꾸준히 존재해왔다. 한국인은 마

녀, 혼백, 악귀 등의 존재를 믿는 풍조가 만연하다. 주물 숭배의 유물

이라 하겠다. 

남성과 여성의 의복은 수천 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상복으로는 

표백하거나 표백하지 않은 무명옷을 입었다. 겨울에는 한국에서 자라

는 짧은 품종의 면화로 덧대고, 거기에 옷감을 두껍게 누빈 옷을 입었

다. 머리에 쓰는 모자는 그 형태가 눈에 띄게 다양하다. 한국인은 다양

한 형태의 모자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다르게 썼다. 한국에서 장가 안 

간 모든 남자는 소년(총각)이라 부르고, 머리카락을 땋아 등 뒤로 내린다. 

결혼은 12세 이상이 되면 할 수 있는데, 남자는 결혼을 해야 어른 대접

을 받는다. 한국 여성은 법적 지위가 없다. 일부일처제로 결혼한 부인

의 아이들이 법적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한국 남자는 부양할 능력이

나 의향이 있으면 원하는 만큼의 첩을 둘 수 있다. 

한국 정부

오늘날 한국의 정부 형태는 명목상으로는 제국이다. 1894~95년의 청

일전쟁이 끝나고 1897년, 한국의 왕은 러시아의 차르나 중국의 황제, 

일본의 천황과 동등한 황제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해 황

제 자리에 올랐다. 대한제국의 황제는 무한한 권력을 가졌다. 또한 조

정 대신으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내각의 인사 구성은 황제의 의지에 

따라 변할 수 있었는데 황제의 의지라는 것은 조석으로 바뀌었다. 

대한제국은 도와 현으로 분할하여 통치하였는데, 황제가 임명한 관찰

사와 현령이 다스렸다. 이들 관리는 국왕에게만 책임을 다하면 되고, 

그 외에는 어떤 종류의 법적인 제약이나 방해도 받지 않는다. 이들은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

고 있었다. 황제만이 이들을 취조할 수 있는데, 황제가 관리들의 행동

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는 관리의 행동을 전문적으로 암행 사찰하

며 정보를 입수하는 자들이 보고를 할 때이다.

조정은 백성을 쥐어짜는 착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가난한 막노동

꾼은 땅을 갈아 살고, 어떠한 헌법적 또는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백성은 이웃 관리나 세도가 양반에 의지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고을의 현령이 사령을 보내 부자로 알려진 이를 잡아들

여 옥에 가두고, 그의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강탈할 목적으로 죽을 

때까지 고문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보통의 한국인은 근검절약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기에, 그

날 벌어 그날 사는 식으로 삶을 이어간다. 풍년의 경우 뚱뚱해지고 얼

굴에 기름기가 흐른다. 흉년에는 굶주리고 수천 명이 사망한다. 그래서 

한국을 피상적으로만 관찰하는 여행자의 상당수는 한국인이 게으르

고 빈둥거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을 정당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다. 

한국인은 제대로 보호를 받는다면, 에너지 넘치고 근면하며 충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친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비와 관대

함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감사할 줄 알고, 정의감이 넘친

다. 또 민첩하고 몸이 재다. 이들은 언어에 능하고 수에 밝으며, 만약 정

부가 안정되어 있고 유능하고 선정을 베풀기만 한다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백성들이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치 

한국의 입지는 독특하다. 한국은 서방 세계와 가장 늦게 외교 수교를 

한 국가 중 하나이다. 1882년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였고, 영국·독일과

는 1883년, 러시아·이탈리아와는 1884년, 프랑스와는 1886년, 오스트

리아-헝가리 제국과는 1892년에 체결한 바 있다. 

한국에는 변변한 우편 시설이나 교통·통신 수단이 부재하다. 짧은 철

도가 있을 뿐이다. 수 마일에 지나지 않는 전신선이 있기는 하지만 대

부분 외국인이 관리한다. 사람과 물자를 나르는 교통 수단으로는 사람

의 등, 조랑말과 소의 등 그리고 가마와 바퀴가 두 개 달린 어설픈 우

마차가 있다. 제조업으로는 미미하게나마 섬유·도자기·금속 제품을 공

급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쌀·인삼·생선을 수출한다. 

약 300년 전 일본의 엄청난 약탈(임진왜란)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

다. 그 후 한국은 군사력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갖춘 적이 없다. 한국에는 

군사 계층, 군사적 열망, 군사적 능력이나 군사 교육이라고 할 만한 것

이 없었다. 현재 군사 수는 명목상 7,000명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두

려움의 대상이기는커녕, 웃음거리이자 적절한 조롱의 대상이라고 보

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제대로 장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군인들은 제

대로 월급을 받지도 못하며, 보호자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불한당 무

리가 되어서 오히려 황제, 조정의 신하들, 백성들이 이들을 매우 두려

워한다. 한국인은 겁쟁이는 아니지만, 기가 꺾여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치 이집트 농부들과 닮았다. 

서구 열강에 문호를 개방한 이래로 시작된 더딘 성장이 부패와 음모

의 문제 때문에 더욱 느려졌다. 한국의 미래는 국내적으로는 현명한 

통치 제도와 외국이 주도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의 중립성에 달려 있

다. 한국은 완충지대의 역할을 할 운명이다.

한국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경쟁

동양 문제의 이상적인 해결책은, 그 자체로 분명한데, 열강이 보증하는 

진정한 독립으로 한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수 세기 동안, 한국

은 중국과 일본의 속국이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머리를 숙이며 

양국에 조공을 바쳤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구실과 원인이었다. 

한국을 둘러싼 경쟁은 1894년에 절정에 이르는데, 바로 중국이 조약

을 위반하고 한국에 군사를 파견한 때이다. 일본은 이에 분개하였고, 

중국에 고용되어 수송 중이던 가오성호3가 침몰하는 사건 이후, 공식

적으로 중국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청일전쟁은 해상과 육상에서 모두 일본의 파죽지세로 이어져, 거칠 것 

없이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일본은 한국에서 중국 군대를 몰아내고, 

황해로 항해하는 모든 중국 해군을 파괴하거나 함락시켰으며 만주와 

산둥 지역을 침략하고 위해위와 포트 아서(뤼순항) 요새를 함락시켰다. 

그 후 일본은 발해만과 황해를 장악하였다. 

일본군이 육상과 해상에서 보여준 훌륭한 전투력에 세상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았다. 작전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일본군은 상

당한 전투력과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1895년 4월 평화협정이 선포되었

고 시모노세키에서 조약 협상이 이루어졌다. 중국 측에는 전권대신 이

홍장, 미국인 포스터가 배석하고, 일본 측에는 이토 히로부미 후작과 

무쓰 무네미쓰 외무대신이 참석하였다.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완전한 독립국임을 인정

하였다. 조약에 따라, 관동주로도 알려진 랴오둥반도와 포트 아서를 

포함하여 일본군이 장악하였던 만주의 모든 지역이 일본에 양도되었

다. 또한 일본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받았고, 현재의 어려움에 관계

가 없는 여타 부분에서도 이권을 얻어냈다. 이리하여 일본은 중국에

서 가장 비옥한 곳 중 하나이고, 일본 제국보다도 면적이 큰 지역을 소

유하게 되었다. 

지금에서야 주장하는 바이지만, 이홍장이 이 조약에 이름을 날인하기

로 했을 때 이미 그는 러시아 공사 카시니와 사전 합의가 있었고, 이로

써 러시아가 일본이 아시아 대륙에서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막으려 하

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러시아는 가장 신속하게 행동하였다. 독일과 

프랑스를 등에 업고 일본과 일본의 동맹국들을 압박함으로써 일본이 

만주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포기하도록 설득하였다. 대신에 3,000

만 냥이라는 보잘것없는 금액을 추가 배상금으로 승인하라고 압박하

였다. 러시아는 일본이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하여 만주 지역

을 얻으려 하였다. 

이렇게 굴욕적인 항복을 강요받은 이후, 일본은 평정심을 잃었다. 일본

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여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전쟁 배상금을 받

았었다. 표면상의 압박 이유는 일본이 포트 아서를 점령하면 베이징에 

위협이 되고, 한국에 위험이 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들 열강의 강

요와 영국의 조언에 따라 철수하고, 대신 러시아가 이 지역을 손아귀

에 넣었다. 러시아는 포트 아서와 만주를 점령한 후, 포트 아서의 방어

시설 강화와 만주를 관통하는 열차 건설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상

당한 돈을 쓰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만주 점령

러시아는 자신들의 만주 점령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라고 열강에게 주

장하였다. 중국의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포트 아서 지역을 비

롯하여 중국에서 철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극동 지역으

로 진출하는 육군과 해군에 점점 더 많은 지출을 하였고, 도로와 도시 

건설, 교회와 영구적인 막사 건설, 내륙 지방 개발과 기차역 건설에 수

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만주 지역을 손아귀에 넣은 이후 최근 몇 년 동

안 점차적으로 막대한 돈을 지출하였는데, 그 금액이 남아프리카공화

국의 보어전쟁4에서 영국이 쓴 것보다 더 많았다. 

러시아는 만주의 시베리아 철로를 최신 장비를 갖춘 최고 수준의 철

로로 건설하였다. 또한 시베리아와 만주 지역에 지속적으로 러시아군

의 수를 늘리고 있다. 수많은 도시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을 건설 

중이며 이들 건물은 만주 지역의 철도를 따라 개발 중에 있다. 러시아

인은 영구적인 교회 건물을 짓고 농장에 정착 중이며 그곳에 집을 지

어 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의 주장대로 ‘임시적’일 수 있지만, 

영구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포트 아서를 점령할 경우 베이징에 위협이고, 한국에 위험이 

되는데, 이곳을 러시아가 점령할 경우에는 왜 동일한 위험과 위협이 되

지 않는지가 설명되지 않았다. 1897년, 러시아 군함이 포트 아서에 도

착했고, 이에 대해 러시아는 불안한 세계에서 단순히 겨울을 나기 위

함이며, 포트 아서가 그러한 목적에 유리하기 때문이라 알렸다. 

군함은 아직 그곳에 있다. 만주 지역은 평화로워졌다. 러시아가 철수하

겠다고 약속한 시점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에 남아 주둔해 있다. 오

히려 러시아의 군대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수가 남아 있다. 러시아의 

과거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 러시아의 의도와 향후 목적을 해석해 본

다면, 러시아는 만주에 남아 있을 공산이 크다. 

현재 러시아·일본 간 껄끄러움의 직접적 원인은 러시아가 만주 지역에

서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가능하다면 만주와 한국에 대

한 러시아의 향후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러시아는 만주 지

역에서의 자기 입지 강화에 열심인 동시에, 같은 노력을 기울여 한국

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러시아가 세력 확장을 위해 수 

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보면 일본이 불안

할 만도 하다. 일본은 러시아에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 대상임

을 인정해 주는 대신, 러시아는 만주가 가장 큰 이해관계 대상임을 인

정할 것과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를 일본이 인정하면, 러시아도 

만주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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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일본과는 만주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 대해서

는 실질적인 분할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제안은 당연히 일본

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러시아가 한국을 노리는 이유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한국에 공격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는 아마도 상

업적 이해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1년 내내 대륙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길을 열기 위해 한국을 원한다. 블라디보스토크나 

달니,5 포트 아서도 그러한 항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달니항은 

개량 공사로 오히려 바다가 더 쉽게 얼어버렸다. 

러시아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아시아를 관통하는 철도 건설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결국 종착역은 겨울이면 폐쇄되는 항구였다.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러시아는 먼 남쪽으로는 중국의 즈푸항(옌타이)을 취하거

나 혹은 한국의 제물포 같은 항구를 차지해야만 하였다. 

러시아가 한국이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군사적 그리고 상업적 목적에

서이다. 러시아는 잉여 인구를 이주시킬 창구로서 한국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는 한국의 금광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러시아는 

한국인이 러시아 황제를 섬김으로써 얻게 되는 영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러시아는 출구가 필요하였다. 만주에 지출한 상당한 비용 

때문에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게 태평양으로의 접근성을 

가진 부동항을 찾겠다는 의지가 강하였다. 

일본은 왜 한국이 필요한가

일본은 한국을 원하였다. 일본의 인구가 넘쳐나 이주할 만한 곳이 필

요한데 한국은 기후, 토양, 농작물, 전반적 환경 등이 일본과 비슷하여 

과밀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력적인 곳이다. 또한 일본은 가장 

큰 적인 러시아가 한국을 삼키는 꼴을 볼 수는 없었다. 

만약 러시아가 한국을 손아귀에 넣는다면, 이는 북쪽의 곰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가 일본으로 향하는 정문에 발을 들여놓는 형국이기 때문

이다. 한편 일본이 한국을 얻는다면, 일본이라는 키 작은 아시아인을 

만주의 국경까지 데리고 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두 나라가 한국을 두고 전쟁을 벌일 상황은 아니고, 그럴 

만한 다른 충분한 이유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동양의 평화와 향후 상

업적 가능성에 관심을 갖는 어떤 나라라도, 한국을 두고 러일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선뜻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가 그토록 원하는 

훌륭한 부동항과 소유 목표지로 나아가는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외에도, 한국은 황해와 일본해의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일

본과 같은 공격적인 강국이 한국의 바다를 점령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한국은 비옥한 토지, 온화한 기후, 풍부한 어장과 광산, 그리고 성장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가능성뿐만 아니라 숙적인 러시아

의 슬라브인에 공격적으로 맞설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였다. 게다가 러

시아 영향권에 있는 한국은 일본의 심장에 들이대는 칼날과 같다. 이

는 일본으로서는 생사의 문제이다. 

비록 만주인과의 상업적 교역이 다른 모든 국가의 상업적 거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더라도 일본이 만주에서의 교역과 특전의 보증을 요

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단순히 가장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관해서는 외교적 여지가 없다. 

일본이 느끼는 한반도의 중요성은 일본 황실에서부터 어부에 이르기

까지 일본인 전체가 공감하는 바이다. 이 지점에서 일본인들은 하나의 

열성적인 집단으로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취해질지라도, 한국이 러시

아의 속국이 되거나 영향력 하에 놓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이전에  전

쟁을 그것도 필사적인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력 비교 

러시아와 일본의 아시아 내 육지전과 해전 가용 군사력에 관한 의견은 

엇갈린다. 러시아의 군 예산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는 약 140만 명으로 

짐작된다. 일본 제국의 예산에 따르면 일본 군사는 현역 약 14만 명, 예

비역 약 14만 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군사 전문기자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대략 300만 명 혹은 그 이상으로 추정하며, 어떤 기자들은 

일본의 군사력을 약 60만 명 혹은 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제국의 군사 조직력의 효율성에 관해서는 평이 다르다. 일본의 해

군력은 의심의 여지없이 동양의 바다를 기준으로 볼 때 러시아보다 훨

씬 더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아시아 해군 기지에 7척

의 전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시아 부대에 속한 오슬리아비아 군함은 

현재 지중해에 정박해 있으며, 다른 군함인 알렉산드르 III는 1904년 

봄에 출격 예정이다. 

러시아는 극동 해역에 이미 4척의 장갑 순양함6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지난해 12월 18일 비제르테7에 위치하였던 함대가 출

격에 나선 상태이다. 러시아는 동양 해역에 6척의 1급 방호 순양함8을 

보유하고 있는데, 2척은 12월 19일 비제르테에 정박해 있다가 출격 중

이고, 하나는 2급 방호 순양함이다. 12척의 구축함이 동양 해역에 정

박해 있고, 7척은 출력했다. 러시아는 포트 아서에 6척의 수뢰정을 보

유하고 있고, 블라디보스토크에 10척의 수뢰정을, 그리고 흑해에서 출

격 중인 4척이 있다. 

일본은 6척의 전함, 6척의 장갑 순양함, 18척의 방호 순양함, 9척의 순

양함, 그리고 러시아보다 더 많은 수뢰정과 구축함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구매한 2척의 장갑 순양함이 출격 중이다. 러시아의 동맹이 될 

가능성이 있는 프랑스는 동양에 전함 1척만 보유 중이고, 장갑 순양함 

4척, 방호 순양함 3척 그리고 작은 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과 

동맹 가능성이 있는 영국은 아시아 기지에 전함 5척, 무장 순양함 2척, 

방호 순양함 8척, 그리고 상당수의 수뢰정과 구축함, 작은 보트와 추가

로 보호 순양함 5척이 동인도 기지에 있다. 

러시아도 일본도 전쟁을 일으킬 여유가 없다. 현대전을 성공적으로 치

르려면 돈이 들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국가 부채는 33억 달러를 초과

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세입 적자에 

직면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부채는 2억 7,900만 달러 수준이며 현

금 보유량은 겨우 2,60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된 이해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상황 전개는 빠르게 진행 

중이어서 러시아와 일본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깊다. 실제 일본의 상

황은 상당히 절박해서, 일반적인 신중함은 아마도 쉽게 배제되어 전쟁

이 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지는 이상으로, 그 결

과를 감히 서둘러 예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인 여파 

일본은 중국이 국가로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고 동시에 상업적 문호는 개방해 두기를 원한다. 일

본은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주도권을 기꺼이 존중하는 동시에 이 지역

이 중국의 행정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주도권을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현재까

지 러시아는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과 러

시아 사이에 오고 간 모든 외교적 술수 및 교섭과 문호 개방 및 한국과 

중국의 영토 보전에 대한 우려 표명의 이면에는 국가적 야심, 필요성, 

질투라는 사나운 민낯이 있었다. 

전 세계가 막지 않는 한, 언젠가 러시아와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화

합을 이루지 못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이유로 이러한 적대적인 힘

에 의해 무력 충돌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중재재판소가 제안하는 불

가피한 타협안에 대한 중재 혹은 묵시적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쟁은 불 보듯 뻔하다. 만약 전쟁이 일본과 러시아에만 국한된다면 

세계의 걱정은 아마도 덜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동양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에 관여한다는 것은 결국 그 불길이 전 지구적으로 번질 가

능성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이는 20세기의 운명과 관련될 수 있다. 

‘만약 러시아가 승전한다면’이라는 가정은 영국 정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현안이다. 아시아와의 국제 관계에서 지난 15년 동안, 영국의 패

권이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 이러

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이미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고, 영국이 빠른 시일 

안에 패권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에 던지는 충격적인 

한 방이 될 것이다. 일본이 승리한다면, 이미 충분히 복잡한 문제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연코 다른 대안에 

비하면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영국과 

프랑스가 현재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무리로 이러한 특정 사안에 관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첨언하겠다. 

1882년 5월 22일 미국 전권특사 슈펠트 제독이 협상한 조미수호통상

조약에 따르면 제3국이 양 체결국 중의 한쪽 정부를 부당하게 대하거

나 국토를 위협할 경우, 다른 한쪽 정부는 지원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동맹국이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하였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 조약에 의해 한국과 교류를 해왔다. 이 조약은 여

전히 유효하다. 대한제국 정부는 아직 러시아의 공격이나 일본의 공격 

혹은 1894년에 중국의 공격이 있었을 때 미국 정부에게 이 조약의 합

의사항을 이행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았다. 만약 한국이 그러한 내용을 

지금 주장한다면 이 전제에서 미국의 의무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실행

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1 평북 운산군 북진읍에 있는 운산 광산을 

말한다. 1896년 미국인 모스에게 운산 광산의 

특허권이 인정되었다. 2 스쿠너선은 돛대가 두 

개 이상인 범선이다.  3 가오성호는 1894년 7

월 청일전쟁 당시 서해상에서 일본 해군에 격침

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군함이다.  4 1880년에 

시작되어 1902년에 마무리된 보어전쟁은 남아

프리카공화국에서 영국군과 남아프리카에 살

던 백인 개척자의 후손인 보어인이 두 차례에 걸

쳐 맞붙은 전쟁이다.  5 달니는 러시아 동부, 프

리모르스키 지구 서부의 도시이다.  6 장갑 순양

함은 양측의 장갑에 의해 방호되며, 방호 순양함

의 특성인 갑판과 석탄창고의 방호도 갖추고 있

다. 장갑 순양함은 러일전쟁의 ‘울산 해전’과 제1

차 세계대전의 ‘코로넬 해전’의 주요 전투함이었

고, 다른 전투에서는 중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

였다.  7 비제르테는 튀니지 북부의 항구 도시이

다.  8 방호 순양함은 19세기 말 순양함의 한 형

태로, 갑판의 장갑이 포탄의 폭발에 의한 파편으

로부터 중요한 기계실을 보호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양쪽으로 장갑대를 두른 장갑 순양함보다

는 방호가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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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뤼스트라시옹 

프랑스

1 러일전쟁 이전 두 나라의 국교가 단절된 것은 

1904년 2월 4일이고, 나흘 뒤인 2월 8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2 일본은 러일전쟁을 일으키고자 

2월 6일에 부산과 마산포에 함대를 입항시켰다.  

3 일본은 경부선 부설을 위해 일본군철도건설대

대(日本軍鉄道建設大隊)를 파견하였다.  4 당시 

고종은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중립화를 

선언하였지만 무시되었다.

한국의 운명

한국은 극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싸움(러일전쟁)의 희생양이 될 운명인 

것 같다. 오래전부터 만주는 독립된 하나의 국가는 아니었다. 1644년 

현재의 청 왕조가 중국을 침략하여 중국의 정복자가 된 이후,1 만주는 

점차 무시 받는 외딴 속국의 지위로 전락했고, 이제는 퇴보하는 나라

에서도 가장 퇴보하는 지역이 되었다. 

중국인들이 갖는 만주인에 대한 인상은 무크덴(선양의 옛 이름인 봉천)에 

있는 중국을 정복한 외국인 지도자(누르하치)의 무덤이 큰 영향을 미친

다. 지금도 무장을 하고 호전적인 만주인들이 중국에서 부대를 꾸리고 

“한국은 언제나 분명하게 독립된 

하나의 왕국으로 존재해왔다. 

중국과 일본이 번갈아 가며 한국을 

속국으로 삼기 위해 경쟁을 벌였지만,
이 나라는 언제나 고유한 

사회·윤리·정치 체제를 

유지해왔다.”

있기 때문에, 한족에게 만주인들의 유적이 곱게 보일 리가 없다. 

한국은 언제나 분명하게 독립된 하나의 왕국으로 존재해왔다. 중국과 

일본이 번갈아 가며 한국을 속국으로 삼기 위해 경쟁을 벌였지만, 이 

나라는 언제나 고유한 사회·윤리·정치 체제를 유지해왔다. 한국은 매

우 흥미롭고 가치가 높은 당당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고, 일본에 문물·

종교·예술을 전해 주었다. 

신체적으로도 한국인들은 이웃 나라 일본인들보다 더 양호하다. 이 

‘은둔의 왕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중국인들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일본 천황의 신민들보다 

신체적으로 우수하다. 한국은 일본의 무자비한 침략으로 끊임없이 고

통을 겪었다. 현재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이 ‘은둔의 왕국’이 쇠락하게 

된 운명과 용기를 상실하게 된 불행의 근원을 마지막 일본의 침략에서 

찾는다. 

우리가 일본 고유의 것이라 생각했던 서예·과학·종교는 물론 최고의 

회화와 디자인 작품 그리고 도공들도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다. 이러한 

위대한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일본인들은 한국의 비옥한 땅 여기저기

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동양의 여러 민족 가운데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만큼 다른 민족을 싫어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매우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가진 나라이다. 그러나 다년간 정

치적 병폐를 겪고 있다. 이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비근한 예를 찾

아봐야 할 것이다. 한국이 겪고 있는 토지 문제는 아일랜드의 토지 문

제2와 거의 동일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일랜드는 토지 소유자들이 

외국의 정복자와 지배자들, 즉 다른 신앙을 가진 다른 인종으로서 너

무나 잔혹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아일랜드가 갖는 토지 문제의 핵심

은 동일하다. 바로 연간 토지 임대권이다. 임차인이 토지를 개간하고 배

수를 정비하여 토지를 비옥하게 개량할 때마다 토지 소유권자는 임대

료를 인상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다.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 제도 때문에 소작농들은 가난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의 

희망이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 토지 소유주가 해당 토지 지역에서 

살지 않는다는 점은 아일랜드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이다. 지주 계층은 

사도와 전투 이전의 비엔나 궁중 생활3이나 헝가리 의회에서나 볼 수 

Harper’s Weekly41 1904. 02. 20.
pp.269~270,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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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퍼스 위클리 

미국

최근 러시아와 일본이 국교를 단절하기도 전에,1 

이미 대규모 일본군이 한국에 상륙하였다는 소문

이 있다. 소문의 진위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

지만 부산에서 촬영한 위 사진을 보면 한국 내에

서 작전을 펼치는 (일본) 천황 군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2 현재 일본이 한국의 

수도인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경부선)를 건설 

중이라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있었던 

일들로 인해 오히려 공사에 속도가 붙었다. 

일본은 공사 중인 철도와 철길을 따라 설치될 

전신선을 보호하기 위해, 또한 지방 당국이 대처

하지 못한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수차례의 도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의하에 병사들을 투입하였다.3 지금까지 단순 

경찰 업무에 그쳤던 일본군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

였다. 사실 그전부터 이미 현장에서는 군인의 

증원을 기다리며 단순 업무에만 그치지는 않았다

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일본군의 주둔은 한국의 

가련한 고종 황제로 하여금 러·일 양국 중에 어느 

나라가 자신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고 한다.4

극동 지역 소식
한국의 부산을 점령
한 일본군 열병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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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 같은 매우 화려한 볼거리와 의상, 사치스러운 격식으로 대표되

는 궁중 문화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기 위해 전부 도성으로 간다.

두 번째 병폐는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 터키 지배하의 불가리아-마케

도니아의 관계를 대입시켜보면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

로 갈취와 부정으로 점철된 조세 징수 도급의 문제이다. 통찰력 있는 

한 정치 논객이 고대 루마니아의 콘스탄티노플 계층 구조를 ‘수직적 

성직 매매 구조’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한국의 정부 조직은 ‘수직적 갈

취 구조’라고 말해도 어느 정도 타당할 것이다. 

한국의 소작인들은 오늘날 실제 영주제가 존재하는 인도의 소작농들

처럼 고통에 허덕이며 세를 낸다. 게다가 바로 변덕스럽고 가혹한 처벌 

조항과 그에 따르는 잔혹하고 야만적인 형법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인

도의 경우 영국-인도 제국이어서 법 집행을 매수하거나 연기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인도의 농부가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가가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의 자원을 개발

하고 배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근대적 국가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

는다. 정부는 매우 큰돈을 들여서 조정의 안위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

지만 실제로 외세의 적 앞에서는 완전히 무능하였다. 우리가 파악한 

이 은둔의 나라의 내부 실정은 상당히 정확하다. 

1894년 청일전쟁 직전과 전쟁 동안에 한국의 근대화를 시도했던 일본

에게 순수한 사명 의식과 더불어 사심이 없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시 우리의 근대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

이 일본으로부터 16년간4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것은 잘한 일이고, 확

실히 그 기간에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의도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일본과 유사하게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별일 

없이 스승의 역할을 하려면, 더구나 상대국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과거 

15세기 동안 침략을 받아 재난을 겪었고, 개혁하려는 세력을 불신하고 

증오하는 상황이라면 16년으로는 부족하다.

일본은 무자비하게 자신의 임무에 착수하였다. 한국의 왕을 감금하고5 

왕비를 살해(을미사변)하였다는 점은 일본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일본이 수립한 개혁안은 근사하게 보이지만 한국 사회

에 정착되지 않았다. 일본의 휘호 아래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신한국’ 

사회는 3~4년 이내에 무너졌고 산산이 부서졌다. 일본인들은 부산과 

제물포 등 한국의 곳곳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우편과 전신 

체제의 기초 시설을 만들었다. 이것이 (한국에) 이로운 것임에는 분명하

지만, 동시에 한국은 일본에 관한 모든 것에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한국의 문명개화는 뒷걸음치게 되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조약에도 불구하

고, 다시금 한국에 개입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현대 사회

에서 물리적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경험하며 그에 대한 교훈을 얻

게 될 것이다. 만약 일본의 후견인 역할이 일시적으로 끝난다면, 한국

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영구적으로 일본 제국

에 합병된다면 똑똑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불행한 운명을 타고

난 한국인들에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상상할 수 없다.

또한 서구 열강에 이보다 더 좋지 않은 일도 없다. 일본은 백인 상인들

이 자국에서 성공을 거둔 것처럼 한국에서도 성공을 거두게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천황의 자문관들이 생각하는 궁극적 목

표는 일본의 영향 아래에 있는 전 영토에서 백인들을 점차 퇴출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은 어김없이 한국에도 적용될 것이다. 중국인 

배척법6이 있는 우리로서 이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는 거의 불가

능하다.

1 만주족 누르하치가 세운 정복 왕조로 1636

년 황제에 올라 국호를 대청(大淸)으로 고쳤다. 

1644년 베이징에 진입, 명(明)을 멸망시켰다.

2 19세기 이후 영국이 아일랜드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토지를 착취하는 식민화 과정에서 

영국 및 스코틀랜드 토지 소유주와 가난한 아일

랜드 소작농 사이에서 토지 임차권 문제가 발생

하였다.  3 1866년 오스트리아 왕국이 프러시아

로부터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전투인 사도와 

전투 이전의 화려했던 오스트리아 황실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16년간’은 조선이 일본

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1876년 이후의 기간을 

말하는 듯하다.  5 1894년(고종 31) 고종이 경복

궁에 유폐된 것을 말한다.  6 1882년 5월 6일에 

체스터 아서(Chester Alan Arthur, 1829~1886)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이다. 중국인 노동자

의 이주를 금지시킨 법으로, 미국 역사상 자유 

이민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한 중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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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산악 지

대가 많은 한국을 행군한다고 한다. 

사진에서 보이는 한국의 산악 지대와 같

은 곳에서 일본군과 러시아군이 교전하

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한국에 

막강한 전투 부대를 동원하기 시작하였

다는 보도가 있다.

42

구9803
39.7×28.7

1904. 02. 20.
p.232

The Graphic
더 그래픽 

영국

한국의 수도 서울은 최근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일본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한국이 독립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일본의 자위권 및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황실이 있는 곳으로 

삽화와 같은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별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 본 삽화는 

런던과 뉴욕 지사의 언더우드 앤드 언더우드 

사의 입체 사진을 토대로 한 것이다.

평화로운 서울: 
말을 타고 
시내를 
지나가는 사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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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전개 상황

현 극동아시아의 위기를 촉발한 사건 요약 및  

편지와 전보를 통한 전쟁의 전개 상황 설명

극동아시아의 전쟁 발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대략 다음과 같

다. 1903년 8월 12일, 일본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사관을 통해 한국, 

만주, 극동 지역 간 우호적인 상호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합의의 틀을 제안했다.

“러시아는 여전히 한국 영토 내 

중립지대에 관한 조항이나 전략적 

목적을 위한 한국 영토의 사용 

불가에 관한 조항을 계속해서 

주장하였다.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1. 중국과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불가침을 존중한다는 상호 합의

2. 해당 국가 국민의 산업 활동에 대하여 기회 균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상호 노력

3. 일본이 한국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만주의 철도 회

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상호 호혜적 인식 및 

일본과 러시아가 제1조에 명시된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상기 이

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상호 인식

4. 한국 정부의 개혁과 선정을 위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배타적 권

리가 일본에 있다는 것에 대한 러시아의 인정

5. 동중국과 상하이 관뉴창선1을 연결하기 위해 한국 철도를 남만주까

지 연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러시아 측의 약속 

1903년 10월 3일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냈

다. 먼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자는 제안을 거부했고, 중

국 내 모든 국가의 산업 활동에 대해 기회 균등의 원칙은 유지하겠다

고 명시했으며, 만주와 해안 지대가 일본의 영토와는 아무런 이해관계

가 없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선언하라고 일본에 요구했다. 러시아는 필

요시 한국 내 일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군을 파견할 권리는 

인정했지만, 일본이 한국 영토를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사용하

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했다. 또 러시아는 한국의 위도 39도 이북 지역

에 중립지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낸 답변의 요지는 이렇다. 일본

은 만주에서 미래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얻을 

자국의 상업적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주를 이해 영역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중립지대에 관한 제안에 대해서는, 만주

와 한국 사이의 국경선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똑같이 100마일(약 161킬

로미터) 정도 거리의 영토를 제공하여 중립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

혔다. 일본 정부는 도쿄에서 논의를 거듭한 후 10월 30일에 이 안건에 

대한 확답을 러시아에 전달했다. 12월 11일, 러시아는 만주와 관련한 

조항의 언급은 자제하며 상정된 합의안을 전적으로 한국에 적용하였

고, 일본이 전략적 목적을 위해 한국 영토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본

래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중립지대 설정을 다시금 요구하였다.

Harper’s Weekly43 1904. 03. 05.
pp.3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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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퍼스 위클리 

미국

양측에서 안건들은 논의가 되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1904년 1월 6일, 

러시아가 일본에 마지막 전갈을 보냈다. 거기에는 “일본은 만주와 그 

해안 지대를 자신들의 이해 영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지역 내 정착촌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면, 기존에 체결한 중국과의 

조약에 의해 일본 및 다른 국가가 획득한 권리나 특권의 이행을 막지

는 않을 것”에 동의하였다. 러시아는 여전히 한국 영토 내 중립지대에 

관한 조항이나 전략적 목적을 위한 한국 영토의 사용 불가에 관한 조

항을 계속해서 주장하였다.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

다. 따라서 일본은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나 러시아로부터 답신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본 공사를 소환

하여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던 날, 도쿄 주재 러시아 공사는 

러시아 정부가 작성한 답신 서한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정부의 소환에 따라 구리노 신이치로 일본 공사는 상트페테르부

르크에서 철수했고, 48시간 내 적대적 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

실상 전쟁 선포와 마찬가지였다.

2월 6일 ― 이에 대한 응답으로 람즈도르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러

시아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해외 러시아 공관에 다음과 같은 전신을 전

송했다. “러시아 황제는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와 직원들에게 지체 없

이 일본의 수도에서 철수할 것을 명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는 적대행위 선포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일본이 외교 관계를 단절한 그날 이미 도

쿄 주재 러시아 대사인 바론 드 로젠의 손에는 논쟁을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일본의 서한에 관한 러시아 측의 답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2월 7일 ― 일본은 자국 외교부 직원들을 러시아에서 철수시킨 지 48

시간이 지나면 전함을 파견하여 러시아 기함을 공격하라고 명했다.

2월 8일 ― 런던 주재 일본 대사 바론 하야시의 공식 발언에 따르면, 최

초의 해군 교전은 한국의 제물포 앞바다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일본 

함대가 수송선을 호위하며 항해하다가 항구에서 나오는 러시아 군함 

코리예츠호와 마주쳤다. 코리예츠호는 일본의 어뢰선에 발포했다. 일

본선은 어뢰를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코리예츠호는 항구의 계류지로 

되돌아갔다.

2월 9일 ― 이른 아침 일본 함대를 지휘하는 우리우 장군은 러시아 군

함 바리야크호와 코리예츠호에게 정오 이전에 제물포를 떠날 것을 요

구했다. 러시아 군함 두 척은 오전 11시 30분경 항구를 출발했고 이어

서 전쟁이 발발했다. 한 시간 정도의 교전 후, 러시아 전함은 섬 사이로 

도피했다. 밤이 깊어지자 러시아 순양함 바리야크호는 침몰했고, 다음 

날 코리예츠호도 파손, 침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바리야크호에 승선

했던 49명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월 9일 자정 직후에 일본은 포트 아서(뤼순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전함에 어뢰 공격을 감행했다. 당일 오전 10시경 포트 아서 근교에서 

일본 함대의 공격이 이어졌다. 일본의 공격 부대는 일본 군함 16척으

로 이루어졌고, 상대측 러시아 함대는 군함 5척, 1등급과 2등급 순양함 

5척, 어뢰선 15척으로 이루어졌다. 포트 아서의 해안 포대도 전투에 참

여했다. 이 전투와 오전의 어뢰 공격으로 인해 차레비치호, 레트비찬호

를 비롯하여 팔라다·다이아나·아스콜트·노비크 순양함이 파손되었다.

포트 아서 전투에 관한 도고 장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뢰 공격으로 

러시아 전함 2척과 순양함 1척이 파손된 반면, 일본 군함에는 심각한 

파손은 없었고 일본인 4명이 사망, 5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바이

스로이 알렉시예프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해군 함대

에서 장교 5명이 부상당하고, 사망자 14명, 부상자 64명이 발생했으며, 

요새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심각한 부상을, 5명이 가벼운 부상

을 입었다고 한다.

2월 10일 ― 러시아 황제는 다음과 같은 칙지를 내렸다. “일본은 관계 

단절 자체가 전쟁의 개시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채, 포트 아서의 러시아군 요새의 항구에 정박한 우리 함대를 어뢰로 

기습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극동에 파견된 알렉시예프로부터 이

와 같은 보고를 받은 즉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일본의 도발에 무력 대

응할 것을 명령했다.” 

2월 11일 ― 러시아 어뢰 수송선 예네세이호가 포트 아서에서 어뢰 폭

발 사고를 일으켜 침몰했다. 공식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로 선장과 장

교 3명 외 91명이 사망했다.

일본 정부가 런던 타임스지에 전한 바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일본군

은 예카테린토슬라프·무크덴·러시아·아르군·알렉산드르 등 최소 5척

의 러시아 상업용 증기선을 한국과 그 연안 지역에서 나포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일일 전보에 따르면 그들이 나포했던 러시아 고래잡

이배 클로리지·니콜라이·알렉산드르·미카엘이 사세보에 도착했다고 

한다.

2월 13일 ― 중국의 중립성을 보전하기 위해 헤이 미국 국무부 장관은 

오늘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해를 가지고 있

는 여러 국가와 일차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후, 국무부에서 2월 10일 

상트페테르부르크·도쿄·베이징의 미 외교공관에 다음과 같은 지시 사

항을 전달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군사 작전의 전개 과정에서 중국 정

부와 중국의 중립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전투의 범위를 최소로 제한

하여 중국인들의 억울한 소요와 혼란을 막고, 세계의 상업 및 평화적 

관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바란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각 

대사로 하여금 양국의 외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는 베이징에서 이루어진 조약 체결국에 이와 같은 

조치를 알리고 각자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2월 19일에 모든 열강으로부터 헤이 국무부 장관의 제안에 대한 호의

적인 반응이 접수되었고, 일본은 러시아가 중국의 중립성을 존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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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수용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답장으로 중국의 중립을 존중할 것이며, 만주가 중국의 행정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으므로 만주를 전쟁 지역에서 제외하지는 않겠다

는 것을 명시했다. 

2월 13일 ― 러시아 순양함 보야린호가 예네세이호와 마찬가지로 우연

히 지뢰를 건드려서 폭파되었다. 

2월 17일 ― 바이스로이 알렉시예프의 공식 보고에 의하면 일본 상선 

나고노우라 마루호가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의 공격에 의해 일본해 북

서부 연안에서 파괴되었다고 한다. 41명이 나포되었다.  

2월 24일 ―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외무부 장관 람즈도르프 백작은 

외교 공관장에게 일본이 약속과는 정반대로 한국의 중립성을 깨고, 

모든 열강이 인정하는 독립국 한국의 영토를 점령한 것에 대해 항의

하라는 전갈을 보냈다. 

2월 25일 ― 바이스로이 알렉시예프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이 포트 아

서에서 증기선을 침몰시키며 러시아 함대의 포위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일본의 증기선 4척이 불능화되었

고, 4척의 어뢰선을 호위하던 배들 중 1척이 가라앉았다고 한다. 

1 관뉴창선(Kwan-New chwang lines)은 산하이

관과 랴오닝성 선양을 잇는 철로를 말한다.  



204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205
1900년대-PART IV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지나서 

만주 뉴창에 도착한 러시아 기병대  

사진은 시베리아 횡단 철로 위의 기

차를 보여준다. 기차에는 군용마와 

3등석 승객들로 가득 차 있다. 러시

아는 엄청난 난관 속에서도 기차를 

이용하여 군인과 군수품을 최전선

으로 수송하고 있다.   

야전에서 부상병을 돌보는 러시아군  

현재 적십자협회를 통해 극동 지역 

전쟁터에 파견된 간호사와 의사는 

약 2~3천 명으로 추정된다. 고(故)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3세의 절친

한 친구이며 자선 사업가인 오를로

프 다프크도프 백작은 병원과 전방

에서의 의료 행위를 위해 러시아 

적십자협회에 50만 달러를 기부했

다. 이 중 20만 달러는 전쟁 고아를 

위한 학교 설립에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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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함 ‘바리야크호’와 

‘코리예츠호’가 침몰한 제물포항

제물포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항구로 일본과 러시아 간 경쟁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 일본 해군

의 공격으로 제물포 앞바다에서 러

시아 군함 ‘바리야크호’와 ‘코리예츠

호’가 침몰했다.  

일본 장갑 순양함  ‘아사마’의 

장교와 선원들  

‘아사마’는 러일 간 첫 해상 교전에서 

러시아 제국 전함 7척을 무력화시키

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퍼스 위클

리』 2월 20일자에서 ‘아사마’ 전함과 

그 장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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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온 
일본군

구로키 육군대장이 지휘하고 있는 일본 제1군은 근위사단과 제2, 제12 

사단과 함께 15시간만에 압록강 주변에 배치를 마쳤다. 그리고 일본군

은 정찰병을 선두로 다시 의주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땅

을 가로지르는 긴 행군이 일본군에게는 고행임을 생각하면 이런 대규

모 군대가 이렇게 빨리 배치를 마친 것은 인상적이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온 나라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한국에서 최신 

우편으로 도착한 (1904년) 3월 중순 사진을 보면 이중으로 된 두꺼운 

“일본에도 기후가 혹독한 곳이 

있지만, 매서운 추위에는 익숙하지 

않은지 대체로 사람들의 몰골이 

흉하고, 마치 추운 기운에 눌린 듯 

추위에 떨며 구부정한 자세로 있다. 

대부분이 발에 동상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다. 모두 지독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외투 속에 몸을 파묻은 일본군들이 하나둘씩 목에 새하얀 양털을 두

르고 있다. 다리에는 길고 흰 헝겊을 덧대었는데 두껍게 쌓인 눈을 밟

고 지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찰병들도 말 등에 업힌 채 얼어붙은 풍경 

속을 어렵사리 헤쳐 간다.

일본에도 기후가 혹독한 곳이 있지만, 매서운 추위에는 익숙하지 않은

지 대체로 사람들의 몰골이 흉하고, 마치 찬 기운에 눌린 듯 추위에 떨

며 구부정한 자세로 있다. 대부분이 발에 동상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

다. 모두 지독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이들에겐 지금이 가장 어려운 전시戰時 상황이다. 다음에 취해야 할 행

동이 무엇인지 모른 채, 즉각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

쟁에 따른 온갖 어려움과 피로를 견뎌내야 한다. 상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처럼 흥분 상태에 놓인 전우들에게 둘러싸여 용감무쌍하

게 목숨을 걸고, 승리를 거두어 내일의 시련을 버텨낼 위대한 전투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의미

가 필요하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보상도 없이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

해 행군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특히 일본인은 대체로 체력이 약한 민족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력과 지구력이 힘

에 부친다. 더욱이 대부분은 무거운 무기와 무기 사용에 필요한 거추

장스러운 짐, 야영 장비를 직접 들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 일본군은 마

치 옛 용병 부대를 떠올리게 한다. 전사 한 명당 최소한 한 명의 종이 

수발을 들면서 무기와 식량, 전리품을 대신 들어주었다. 전투 부대 인

원수만큼 많은 하인과 짐꾼 부대1가 진군하는 각 부대를 따라다녔다.

한국을 점령할 때, 일본인들은 필요에 의해 일부 짐꾼도 함께 데려왔

다. 사진을 보면 제물포항에서 거룻배를 이용해 막사와 병사兵舍를 세

우는 데 필요한 자재를 하역하고 있다. 사진 속의 어떤 이들은 일전에

도 소개한 적이 있는 말린 지푸라기 케이프(도롱이)를 어깨에 걸치고 두

건을 두르고 있는데, 일본에서 비를 피할 때 흔히 입는 전통 복장이다. 

하지만 유입된 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특히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투 인력도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친절한 일본인들은 짐승들이 할 일을 대신할 인력으로 일본인보다 건

장한, 동맹국이면서 이웃 나라인 한국의 장정들을 적극 징용하였다. 

L’Illustration44 1904. 04. 23.
표지, pp.262~263

구9723
40.5×30.0

릴뤼스트라시옹 

프랑스

평화롭고 완만하게 그리고 태평하게 살고 있던 한국인들로서는 가련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충분히 행복하게 살면서, 미래의 영웅을 모시며 

영광을 누려보겠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가여운 한국인들은 이미 일본

에게 점령당했다고 여겨지는 조국에서 노새가 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고통받아야 하였다. 

반면 한국인들의 새 주인은 이들을 조롱하고 재미난 장난을 칠 생각

에 만족해하며 가볍게 팔을 흔들거나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걸어간

다. 일본의 전보에서는 일본군이 한국인에게 큰 호의를 베푼다고 주

장하지만, 다가오는 침략자의 모습에 농민들이 자신의 오두막집을 버

려가면서까지 그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일본인들은 말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나마 

있는 말도 대륙에 도착할 땐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여기 전위 부대와 

합류하기 위해 제물포에서 한국의 북쪽 지역으로 길을 떠날 채비를 

하는 중인 공병과 갱도병 무리가 보인다.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공병 

장비와 토목용 굴착기, 곡괭이,2 기타 도구들을 나르려면 반드시 말이 

필요하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기수의 키에 딱 맞게 줄어든 듯한, 풍

성한 갈기와 털을 가진 동물들이 동원되었다.

대포 한 대를 끄는 데만 해도 말 6필이 필요하다. 하지만 말들은 쉽게 

지치고 길도 험해서 전진하는 속도는 더욱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 일

본군의 기마대와 포병대를 가까이서 본 사람은 불쌍한 짐승들이 험난

한 환경과 긴 군사 작전에 버티지 못하고 5개월 뒤면 모두 전멸할 것이

라고 말한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매주, 매일, 한국의 해안에

는 새로 할당받은 병력과 대포, 장비와 식량이 조달된다. 야영지를 세

우고 병사를 짓기도 한다. 곳곳에 야전병원이 설치되고 울타리 내에 

지붕이 눈으로 뒤덮인 막사가 세워진다. 입구에는 커다란 깃발의 흰 

배경 위에 붉은 십자가가 휘날린다. 밤에는 천막 사이로 일본의 상징

인 붉은 해가 빛나는 흰 조명이 흔들거리며 보초병이 지키고 서 있는 

입구의 위치를 가리킨다. 일본인들은 마치 자기 집인 양 한국에서 지

내며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를 마친 상태이다. 1 일진회 회원들이 러일전쟁 동안에 경의선 철

도 부설, 군수품·군량미 조달, 정보 수집 등에 동

원되었다.  2 원문에는 ‘pic’와 ‘pioche’로 구분되

어 있지만 모두 비슷한 모양의 곡괭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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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인과 한국인 짐꾼  

서울, 즉석 사진기로 촬영한 

극동전쟁(러일전쟁) 장면

211쪽

01 평양 부근 기마 순찰대 

02 제1군 참모부 

03 한국을 침략한 일본군 - 

공병 및 갱도병 분견대

212쪽

04 군사 작전용 장비 하역 장면 

05 서울 적십자 병원 입구 

06 압록강 위 작은 거룻배  

07 한국에 온 일본인 -

길을 나설 준비 중인 짐꾼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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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9809
38.7×28.8

1904. 06. 11.
p.734

The Graphic
더 그래픽 

영국

1 1904년(광무 8) 4월 경운궁(현 덕수궁)

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함녕전·중화전·즉조당· 

석어당 및 각 전각 등이 전소하였다.

04

05

06

07

황제가 조회를 하던 서울의 웅장한 정전이 

실화로 인해 잿더미로 변하였다.1 화재가 

나는 동안 주변의 가파른 산들이 환해졌고 

거리에는 허둥대며 날뛰는 사람들로 가득하였다. 

일본 군대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질서를 

잡았고 영국 해병대 소속 공사관 경비대가 

화재 진압에 큰 일조를 하였다. 다행히 

사망자는 남자아이 한 명뿐이었다.

화염에 싸인 궁: 
서울에 있는 한국 
황제의 정전에서 
일어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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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 전투

이번에도 압록강변 전투1 현장을 찍은 사진이 최근 우편으로 도착하

였다. 이렇듯 전쟁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과 충격적인 결과 등이 담긴 

전보가 도착한 후에 자세한 소식이 늦게 단편적으로 유럽에 도착하고 

있다. 우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분실 문제와 검열의 유혹

은 둘째치더라도 우편물을 수령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렇게 우편물이 지연된 덕에 마침내 도착한 사진과 사진에서 

다뤄진 지나간 사건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간혹 더 흥

미로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뒤늦게 도착한 사진들을 통해) 전투가 벌어

“일본군은 엄밀히 말해서 압록강을 

건넌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압록강과 

아이장강의 합류 지점을 점령한 

상태였다.”

지는 동안 기자가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이전에 보내

온 기자의 전보가 왜 그렇게 간결한지 놀라지 않게 된다. 

사진(216쪽 도판 06 참조) 속에는 몇 시간 전 일본군이 떠난 자리에(압록강

변) 서 있는 특파원의 모습이 보인다. 코닥 사진기와 망원경을 어깨에 

둘러맨 채 한국인들 사이에 뒤섞여 있다. 한국인들 중에는 살육 현장

에서 부상자들을 운반하기 위해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고 있는 간호사

나 민간인도 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전투를 지켜보고 있다. 망원경 속 저 멀리 수평선에서는 무

슨 일이라도 일어났는지 흰 눈이 가볍게 날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일본군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 특파원들이 도착하였

을 때 일본군은 엄밀히 말해서 압록강을 건넌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

났고,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압록강과 아이장강(靉江, 압록강의 지류)의 합

류 지점을 점령한 상태였다. 일본군 포대가 호랑이 골짜기라고 불리는 

아이장강에 자리를 잡고 기타 장비를 산 아래에 정리해 놓은 모습을 

사진(216쪽 도판 05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번의 전투를 통해 확인된 바, 일본군은 뛰어난 대포를 갖춘 덕에 

계속 승리할 수 있었다. 이제 승리는 시간문제이다. 러시아군은 곧바로 

봉황성(랴오닝성)으로 패주하였다. 러시아군은 전투 현장에 20여 대의 

야포野砲와 맥심 대포를 두고 떠났는데, 적군(일본군)은 이것들을 소중

히 운반해 군수품으로 분류하였다.

러시아군 포병대는 마지막 전선까지 맹렬하게 싸웠던 야포를 버리기 

전에 친절하게도 폐쇄기(안전장치)를 모두 망가뜨려 놓았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이 대포들은 모두 좋은 전리품이다. 전투가 끝나자마자 

구로키 장군은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가장 멀쩡한) 것들을 천황에게 개

인적으로 선물하였다. 남은 것들은 도쿄 전쟁박물관으로 보내져 새로

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끄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L’Illustration46 1904. 07. 02.
pp.11~13

구9726
39.4×28.9

릴뤼스트라시옹 

프랑스

1 1904년 4월 30일~5월 1일 러일전쟁의 첫 

육상전을 말한다. 압록강 회전 또는 압록강 도하 

작전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군은 저항 없이 강을 

건너 러시아의 거점을 공략하였다.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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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파이의 
최후

1904년 4월 12일, 한국 제물포

이번 러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체포한 첫 스파이가 3월 23일 평양의 북

문 외곽 평원에 있는 한 선교사의 집 베란다 밑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평양은 한국의 옛 수도이다. 현재 이곳은 일제가 압록강으로 진출하기 

위한 제2의 전진 기지이다. 압록강변에 펼쳐진 넓은 지대에는 흙집과 

초가집 등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지저분한 도랑이 있으며, 흰옷을 

입은 무기력해 보이는, 긴 얼굴을 한 수염이 없는 키 큰 남자들이 살고 

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인 스파이 김사종은 젊은 한국인이다. 김사종

“김사종이 눈을 가렸을 때, 구부리고 

앉았던 한국인들이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긴 담뱃대에 불을 붙였다. 총알이 

발사되자, 구부렸던 몸을 반쯤 펴고 

입을 크게 벌렸다. 김사종의 머리가 

한쪽으로 고꾸라졌을 때 그들 모두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웃기도 했다.”

은 러일전쟁 발발 전 러시아와 인접한 압록강 근처의 눈 쌓인 숲속 목

재소에서 목수 일을 했다.1 러시아 근위대가 경비를 서는 이 제재소는 

일본의 인내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아마 김사

종의 죽음으로 보복이 되었을 것이다. 김사종의 집은 한반도 동쪽 해

안 도시 원산에 있다. 그곳에 그의 아내와 아이가 있었다. 

러시아 근위대장이 제물포에서 이런 치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부

하들을 제재소에 배치시켰다. 그곳에 있던 중국인 감독관은 랴오양의 

만주 철도로, 한국인들은 모국으로 돌려보냈다. 그러고는 김사종의 왼

손에 루블 지폐 두 장을 꼭 쥐어 주었다. 이때 김사종이 가난한 가족

들을 떠올렸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루블

화로 살 수 있는 여유로움과 그에 더해 안주를 점령한 일본군의 규모

와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얻어 남쪽으로 돌아간 뒤에 받기로 한 큰돈

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근위대장은 김사종이 스파이 임무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김

사종은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 남부 포

시예트만에서 두 해 여름 동안 낚시를 하면서 러시아어를 익혔다. 하지

만 김사종에 대한 그들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원히 편

안한 삶을 보장해 줄 루블 지폐는 그를 곧 몰락의 길로 내몰았다. 

그는 남쪽으로 서둘러 내려가다가 안주를 향해 북쪽으로 열을 지어 

무거운 발걸음을 걷고 있는 제2사단 소속의 일본군 병사들과 마주쳤

다. 그들은 김사종을 의심하지 않았다. 일본인들이 보기에, 말총으로 

만든 원통형 모자를 쓰고 끈을 턱 아래 묶은 그는 타원형 얼굴의 작

은 턱에 검은 수염이 부수수하게 자란, 수치와 파멸에도 무감각한 한

국인의 모습이었다. 그저 자기 동료들이 앞서 약탈하고 노예로 삼았

던, 그리고 실제로 강탈하기도 했던, 여느 농부 중의 한 명이 전쟁을 피

해 무작정 황급히 길을 떠나는 것으로 보였을 뿐이었다. 

무거운 장화를 신고 붉은 담요를 두른 전투 배낭을 짊어진 채, 앙상하

게 마른 당나귀를 채찍질하는 일본 군인들 틈에 김사종은 길 밖으로 

떠밀려 나갔다. 그는 눈이 녹아 질퍽이는 논길을 걸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청천강을 건넜고 한국인들이 ‘저주스러운 나라’라고 부르

는 일본의 군인들과 함께 두렵고 심란한 마음으로 안주에 도착했다. 

김사종은 현지 주막을 찾았다. 마당에는 가죽이 벗겨진 개 머리가 화

Harper’s Weekly47 1904. 05. 28.
pp.8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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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퍼스 위클리 

미국

01 압록강 전투 후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대포

- 『콜리어스 위클리』와 『릴뤼스트라시옹』의 헤어 특파원이 찍은 사진  

02 일본군이 획득한 러시아군의 맥심 대포  

03 안둥을 떠나 다시 전진하는 일본군  

04 압록강 횡단 작전 중 일본군이 압록강섬 곳곳에 마련한 참호  

05 압록강 횡단 중 호산(虎山)에 선 일본군 포병 부대 

- 포병 부대는 산꼭대기를 점령하고 수레와 군수품은 안전하게 경사면에 배치되어 있음  

06 의주 성벽 위에서 압록강 전투를 지켜보는 종군 기자, 한국인과 일본군 보좌관들 

05

06

로버트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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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위 솥에서 끓고 있었고, 소나무 잔가지를 실은 여윈 수송아지 두 마

리가 있었다. 네모난 평상 위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밥을 먹고 있

었다. 김사종은 그에게 다가가 일본의 약탈 행위에 대해 불만을 털어

놓았다. 더러운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솥에서 개 머리를 건져

서는 그에게 국물을 따라주었다. 그런데 그 손님의 억양은 이상했다. 

원산 사람들의 말투는 부드럽고, 의주 사람들은 마지막 모음의 발음을 

흐리지 않는다. 김사종은 이 낯선 자가 분명히 남쪽 출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그는 진남포2에 상륙한 일본 군인이 몇이나 되는지, 부대의 

지도자 이름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낯선 이는 흔쾌히 그 숫자를 말

해줬고 일본어로 이름을 알려줬다. 

김사종이 물었다. 

“집이 부산인가?”

“아니지만 이곳으로 올 때 부산을 통과했소.” 

그는 웃으며 긴 상의 속에 지갑을 꺼내면서, “나는 오늘 밤 의주에 가

야 해서 돈을 내야 하오.”라고 말했다. 주름진 얼굴의 늙은 주막 주인

이 그들 옆에 서 있었다. 그러나 김사종이 일어나며 “내가 전부 지불하

겠소.”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러시아 근위대장이 준 루블 지폐 한 장

을 꺼냈다. 나이 든 사람은 목에서 소리를 냈다. 그 손님은 잠시 주저앉

아버린 수송아지를 쳐다보면서, “부산에 내 집이 있소. 나는…” 시간을 

끌다가 말을 꺼내더니 갑자기 멈추었다.

김사종은 아는 일본말로 동정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래요!” 라는 뜻

의 “소데스까!”라고 말했다. 그러고선 “새로운 철로를 이용해 부산에

서 서울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라며 현명하게 질문했다. 손님은 애

매하게 “그리 멀지 않소.”라고 답했다. 김사종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 

나가려 했다. “일본 군인들이 안주로 빠르게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오고 있습니까?”, “어느 길로 오고 있나요? 한 부대에 군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라며 계속해서 물었다. 

손님은 자신의 턱 아래 묶었던 갓을 풀면서 “생각하는 만큼 많이요.”

라고 흔쾌히 대답했다. “아마도 이곳에 진을 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

는 인원보다 훨씬 많을 거요.” 그러고는 보기에 참 크고 말끔하게 묶었

다고 생각했던 투명한 갓 속의 상투를 마치 찻주전자의 뚜껑을 들어 

올리듯 들어올렸다. 그 속에 핀으로 고정된 총알같이 생긴 일본인의 

머리가 드러났다. 그는 “나도 역시 스파이요.”라고 말하며 일본인 방식

대로 흥분하며 어깨를 떨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민족을 배신하진 않

소!”라고 한 뒤 두 팔로 김사종을 잡았다. 그 뒤 그는 마당 한편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황소 뼈를 꺼내어 김사종을 두들겨 팼다. 김사종은 

이를 예상했던 것처럼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의 몸은 웅크린 채 

구부리고 있어 흰색의 타원형 덩어리 같았다. 어둠 속에 있던 노인은 

루블 지폐를 떨어뜨리고 달아났다. 

나는 그날 밤 일본 사사키 장군 앞에 끌려간 김사종이 무슨 말을 했는

지 모른다. 그는 아마도 김사종이 한 말이 미국의 신문지면에 실리게 

되면 러시아 근위대장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러일전쟁에서 보이는 동양적 요소이

다. 그러나 주막 주인은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주었다.

어쨌든 김사종은 양옆의 일본인 병사의 감시를 받으며 이틀 후 평양에 

도착했다. 폐허가 된 궁궐 근처 과거 현감의 집무지였던 건물 내에 설

치된 본부에서 그날 밤을 묵었다. 경내의 본부 앞에는 돌로 만든 물고

기 모양의 지주가 있었다. 다음 날 10시가 될 무렵 북문 근처에서 “정오

에 한국인 스파이가 총살당할 것이다.”라고 조용히 말하는 소몰이꾼

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연대 소속의 키가 작고 마른 한 일본군 소령의 뒤를 부대의 병사 40여 

명이 어슬렁거리며 따라갔다. 그들 가운데, 흰옷에 원통형 모자를 쓰

고 있는 김사종이 등 뒤로 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갔다. 그들은 

타일을 붙이고 철판으로 덧댄, 틈 사이가 썩은 나무 대문을 통과했다. 

그 행렬은 새뮤얼 모펫 선교사 집에 가는 길 중간에 있는, 공터의 늙은 

소나무 옆에서 멈추었다. 부대원들이 나무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주변

을 정리하는 가운데 김사종 양옆에 있는 두 명의 병사들은 그를 소나

무 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고는 김사종의 얼굴을 제외하고는 긴 새

끼줄로 가슴 위로 두 번, 무릎 위 다리 부분에 세 번 감아 나무에 단단

히 묶었다.

누런 삼베옷을 입은 추도자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작은 흰색 

천을 들고서는 공터로 나와 나무 앞에 섰다. 푸른색의 긴 옷을 입은 한 

중국인이 군인들 틈을 비집고 웃는 얼굴로 그 옆으로 나왔다. 외국 옷

을 입은 키 큰 자가 모펫 집의 베란다에서 뛰어나와 처형장으로 왔다.

한국인 추도자는 무연고자의 무덤으로 보이는 오른쪽 작은 둔덕에 올

라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삿갓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고는 무심하게 명

복을 비는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인은 계속 웃고만 있었다. 자기 

나라의 정복자들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인의 의무인데, 일본의 기밀을 

누설하려고 했던 김사종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를 추도자가 말하

고 있다고 중국인이 귀띔해 주었다. 이어 중국인은 일본군 소령이 추

도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그렇게 연설할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추도자가 물러나자 키가 작은 소령이 걸어 나와 둔덕에 올랐다. 그는 

김사종을 마주하고 낮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다. 중국인은 매우 진지하

게 소령이 스파이의 죄목을 알려주는 것이라 말해줬다. 소령은 말을 

끝낸 뒤 가만히 있다가, 짧고 빠르게 명령을 내리고는, 삼베옷을 입은 

추도자를 따라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

군중 속에서 네 명의 군인이 나왔고, 또 다른 쪽에서 두 명이 더 나와

서는 거친 천으로 김사종의 눈을 가렸다. 눈을 가리는 두 명은 김사종

의 얼굴을 석고물을 다루듯 했다. 장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다

음 명령을 내렸다. 네 명의 군인 중 가장 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쳐

다보지도 않고 앞으로 나와 소총을 들어 올리고 눈가리개 부분을 향

해 조준했다. 그는 세 번째 명령에 15야드(약 13.7미터) 떨어진 곳에서 총

을 쏘았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흰옷을 입은 한국인들이 없었다면, 이것은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그들은 앞으로 밀치고 나와 일본 군

인들과 함께 원을 만들었다. 김사종이 눈을 가렸을 때, 구부리고 앉았

던 한국인들이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긴 담뱃대에 불을 붙였다. 총

알이 발사되자, 구부렸던 몸을 반쯤 펴고 입을 크게 벌렸다. 김사종의 

머리가 한쪽으로 고꾸라졌을 때 그들 모두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웃기도 했다.

1 원문에는 이 단락의 다음 단락에 “한국의 황제

는 1895년 황후(원문에서는 ‘그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다.)가 서울에서 일본인에 의해 등유로 

불태워진 후, 밤에 궁에서 빠져 나와 러시아 차

르의 공관에 숨었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문맥상 

맞지 않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 끼어들어간 것으

로 보여 번역문에서 삭제하였다. 2 평안남도 남

부에 위치한 작은 어촌이었는데 1894년 청일전

쟁 당시 일본 해군이 드나들면서 각광을 받게 되

었다. 1904년 러일전쟁 때 이곳은 일본의 군사 

기지로 군수품 수송의 핵심 항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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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군에게 잡힌 스파이

The Illustrated
London News

48 1904. 06. 25.
p.956

구9845
39.9×28.5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러시아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한국인 

스파이를 쏘는 일본 군인들 

- 일본 전쟁 예술가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앨런 스튜어트가 그림

스파이의 사형: 
한국의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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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를 
대상으로 한 
사격 연습

(사형수들의) 총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온 일본 장교들

날이 갈수록 ‘해방자’와 ‘피해방자’ 사이인 한일 관계에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이 서울로부터 전해오고 있다. 한국인들은 그간 

일본인들의 소행에 격분하고, 일본인들도 한국인들의 저항에 결국 화

가 났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 통보 없이 갑자기 한국 내 계엄령을 선포

하였다.1

본지 특파원은 즉석 사진 몇 장과 함께 참혹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였

다. 사진은 서울의 일본인 사진사들로부터 돈을 주고 쉽게 구한 것으

“세 농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백을 호소하였지만 

러시아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의심을 받아 결국 ‘범죄’ 현장에서의 

처형이 결정되었다.”

로, 그들은 이 사진이 가져올 여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 인근에 농부 세 명이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중 한 

명은 과부의 아들로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았고, 모두 문맹인 데다 아는 

것은 없고 술만 마셔댔다고 한다. 생각 없이 행동하던 세 농부는 어느 

날 저녁 느닷없이 서울에서 의주로 향하는 철도의 철로를 건넜다고 

한다. 그런데 철로에서 선로 변경 장치를 발견하고는 신문물을 신기하

게 여겨 장치를 조작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문에 장치가 상하였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별다

른 악의를 가지고 하였던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순찰 중

이던 일본 헌병이 다가와 다짜고짜 불쌍한 사고뭉치들을 검거해 서울

로 호송하였다. 세 농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백을 

호소하였지만 러시아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의심을 받아 결국 ‘범죄’ 

현장에서의 처형이 결정되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서울의 공인 사진사들을 인력거로 처형

장까지 데려와 흥미로운 장면을 찍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묘지 

언덕 아래에 흰 나무 십자가를 세워 불쌍한 세 농부를 각각 매달았다. 

보병 12명으로 구성된 총살 집행반이 (그들과) 60미터 떨어진 곳에 자

리를 잡았다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증언하였다. 이런 경우 보통

은 거리가 12~15미터가 일반적인데 60미터라니, 믿어지나요? 그런 다

음 집행반 전체에게 그들을 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중 3명을 무

작위로 골라 한 명씩 돌아가며 피해자를 조준하라고 하였다는 것이

다. 이런 행동은 사형 집행이 아닌 사격 경기로밖에 볼 수 없다.

불쌍한 농부 중 한 명은 첫 발에 머리에 구멍이 나서 즉사하였다. 두 

번째 농부는 총을 다섯 번 쏜 후에야 숨을 거두었고, 이미 총상을 입

고 울부짖고 있던 세 번째 농부는 집행반이 50미터로 거리를 좁힌 후 

총을 두 발 더 쏜 후에야 맞추는 데 성공하였다. 일이 모두 끝나자 의

사와 집행반 사령관은 마치 좋은 패를 들고 있는 노름꾼인 것처럼 가

까이 다가와서 사형수들이 모두 죽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49 Le Petit Parisien 1904. 12. 18.
pp.405~406, p.408

구9747
44.1×30.0

르 프티 파리지앵 

프랑스

1 1904년(광무 8) 7월 21일 주한 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1850~1924)가 

한국 정부에 치안 유지를 위해 서울 내외의 군사

경찰 실시를 통고한 것을 말한다.  2 1904년(광

무 8) 9월 21일 일본군 헌병들이 군용 철도 

방해죄로 의병 김성삼(金聖三)·이춘근(李春勤)·

안순서(安順瑞) 등을 마포 공덕리에서 포살하는 

장면이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기려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한국에서의 처형 〔서울 특파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즉석 사진〕  01 사형장으로 호송되어 가는 사형수들2  02 사형 장면 - 개인 사격

01 02

의병 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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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를 대상으로 한 사격 연습

〔서울 특파원이 제공한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수채화〕

총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오는 

일본 장교들 

1900년 
만국박람회, 
한국관

한국은 극동 지역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이자 인접국들의 가장 큰 탐

욕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이다. 독특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모든 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감춰져 있고, 국민들은 그 어떤 나

라와도 교역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이 이번 박람회에 참여

한 것은 우리로서는 기쁜 일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가 선보인 전시관은 매우 흥미로운 건축물로서 옛날 황실의 

법정1을 착안해 만든 것이다. 한국 제품과 산업을 보여주는 견본품들

을 전시하고 있다. 아직 미진한 면이 많지만 앞으로 이 베일에 싸인 미

지의 나라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 정부가 선보인 전시관은 

매우 흥미로운 건축물로서 

옛날 황실의 법정을 착안해 만든 

것이다.”

Le Petit Journal50 1900. 12. 16.
pp.397~398

구9739, 구6856
44.0×30.2, 45.3×31.2

르 프티 주르날 

프랑스

1 경복궁 근정전을 축소해서 한국관을 꾸몄는데 

저자는 이것을 황실 법정으로 표현하였다.

고종 황제의 폐위

군대 해산과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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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만국박람회, 한국관

오늘날의 한국

희극계는 한국을 탐색하는 한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 관직에 

진출하는 방법은 음모를 꾸미는 것이다. 조정 대신들은 감옥에서 발탁

되는 것 같다. 모든 유명 인사는 언젠가 자신의 머리가 잘릴 날을 앞두

고 있는 듯하다. 이는 일상사가 되어 버렸다. 다음 주면 황제는 아마도 

의정대신으로 임명할 만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은 것을 아쉬워할지 모

른다.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이런 일이 벌어지던 당시 나는 한국에 있었다. 

이번에 희생된 사람들은 이례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대표적인 

“독립협회는 한국의 젊은 피, 
학생 계급을 이해한다. 독립협회는 

왕이 중국 사신을 만나고 중국이 

군주국임을 인정하였던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

사람이 민영준1과 박정양이다. 박정양은 미국에 파견된 한국 최초의 

공사로 기억될 것이다. 당시 그는 내부대신이었다. 민영준은 청일전쟁

이 발발하였을 때 조선 왕실 배후세력 중 일인자였다. 그는 살해당한 

왕비(명성황후)의 일가인 유명한 민씨 집안의 일원이다. 

또 다른 음모 가담자는 왕비 살해 사건(을미사변) 당시 군부대신이었고, 

내가 한국에 체류하였을 당시 한국은행장이었던 안경수 장군2이었다. 

그들의 음모는 황제를 암살하고 황태자(순종)를 왕좌에 앉히는 것3이

었다고 한다. 황태자가 총기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왕비의 독자인 

황태자는 결혼을 한 성인이 되어서도 왕비로부터 아기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끊임없이 음모가 시도되는 것은 나약한 왕(고종)이 제일 멀리해

야 할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왕은 그저 존경받는 시골 

양반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왕이 되었다. 들

리는 바에 따르면 그는 왕실 역사상 제일 혹사당한 왕이라고 한다. 

그의 마음은 온갖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모든 세세한 것을 

듣다 보니 폭죽 소리에도 신경이 쇠약해진다. 그는 옛 궁궐(경복궁)을 버

리고 공관(러시아 공사관) 사이에 새 궁궐(경운궁)을 지었다. 바로 뒤편 언

덕에 있는 공관을 배후에 두고 그들 발아래 새로 만들어진 개구리 연

못에 거주하였다. 권총 소리가 나면 궁궐 담장을 넘어서 외국 국기 아

래로 피신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만족해하였다. 

현왕을 끝없이 괴롭히는 불안은 당시 일본에 망명가 있는, 한국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알려진 박영효 때문이다. 박영효의 첫 번째 부

인은 선왕(철종)의 딸이다. 공주(영혜옹주)는 몇 년 전에 죽었지만 박영효

는 부마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현왕은 고故 대원군의 둘째 아들로서 왕

위 계승의 적통은 아니었지만 조대비(신정왕후)에게 양자로 입양되었다. 

박영효는 진보적 인사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다. 박영효는 도쿄에서 

나가사키로 그의 딸을 만나러 얼마 전에 떠났는데 이것이 왕실을 뒤흔

들어 놓았다. 

음모가 판을 치는 것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왕자 세 명의 존재

와도 관련이 있다. 왕비가 살아 있을 때까지 후궁의 지위는 공식적이었

다. 의화군은 왕비가 사약을 내린 후궁(귀인 장씨)의 아들이었다.4 몇 년 

전에 미국에 청운의 꿈을 안고 간 왕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나 정

부가 제때 송금하지 않아 그는 일본으로 돌아갔다. 외국 인사들은 훌

Harper’s Weekly51 1900. 08. 25.
pp.798~799

구9766, 구6789
40.2×28.1, 41.0×28.2

하퍼스 위클리 

미국

메리 제이 험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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륭한 젊은이인 이 왕자를 좋아하였고, 그는 대중에게도 인기가 있어 

왕에게 큰 위협적 존재였다. 

왕을 위협하는 세 번째 주자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궁궐 대문 앞에는 

항상 작은 뭉치의 종이가 놓인 낮은 상이 있고 그 주변에 웅크리고 앉

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왕이 등장하기를 기다리며 일종의 청

원서 초안을 작성하는 자들이다. 내가 있을 무렵에, 이들은 왕에게 혼

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 

“― 일종의 반란군인― 동학을 비롯하여 기독교, 기근, 질병 등의 원인

은 바로 왕이 홀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엄비嚴妃5를 황비로 책봉해

야 한다.”라고 청원서에 쓰고 있었다. 현재 엄비는 ‘빈嬪’으로 책봉되었

고 최근에 왕자(영친왕)를 생산하였다. 엄비의 야심은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기민한 사람이고 왕은 그녀에게 여러 번 빚을 졌다. 고종 황제

가 러시아 공관으로 도망가도록 계획하고 시행한 사람도 엄비였다. 이

는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라 할 수 있다. 

왕비가 살해당한 후 그의 가족은 번갈아 당번을 서며 왕에게 눈을 떼

지 않았다. 왕은 밤에 일을 하였고 낮에 잠을 자는 것이 더 안심이 되

었다. 어느 날 그의 연로한 어머니6와 대왕대비가 감시할 차례가 되자, 

왕은 노모들에게 옛날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고, 노인들이 으레 그렇

듯이 말하다가 잠이 들곤 하였다. 아침이 다 되어 그들 모두가 꾸벅꾸

벅 졸면서도 안전하다고 여겨질 때, 왕은 그곳을 빠져 나와 엄비의 교

자로 숨어들어 갔고, 왕세자도 다른 교자에 몸을 숨겼다. 

한국에서 지체 높은 여성은 남성의 눈길에 노출되면 안 되었기 때문

에 어느 누구도 여성이 탄 교자의 차양을 함부로 열 수 없다. 엄비가 

병든 이모를 집에 모시고 가는 길이라고 속여 왕과 왕세자를 경복궁

에서 탈출시켰다.7 

사람들은 왕이 탈출을 안 했다면 결국 자신을 돌보던 가족에 의해 살

해당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 사건은 엄비의 힘을 강화시켰고 따라서 

자신의 어린 아들의 장래에 기대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왕은 대중 앞에서 굴욕을 당했다며 이러저러한 이유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백성들에게 알렸다. 그가 내리는 

교지는 최고의 코미디극이다. 내가 왕이 자신의 일상을 털어 놓은 교

지를 그대로 옮겨 보았다. “이 나라의 방위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는 

항상 그랬고 오늘날 특별히 더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전 교지에 따라 

우리 육군과 해군을 대한제국 정부가 직접 통솔한다.” 한국에 해군이 

없다는 사실은 단지 사소한 일인가 보다.

또 다른 교지도 있다. “백성의 안위는 우리의 끊임없는 고민거리이다. 

작년의 사회 불안으로 평화와 질서가 부재한 채 우리 백성이 심히 큰 

고통을 겪었다. 산 자와 죽은 자 모두 고통을 겪었지만 조정은 기존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였다. 이 생각에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지금 내

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진다.”

이 문서는 한국의 수장고에 갇혀 있기에는 아깝다. “1896년 1월 14일 

― 법과 규칙은 왕에게서 나온다. 왕좌를 계승한 후 33년이 전광석화와 

같이 지나갔다. 외국과의 조약을 준수해야 하며 정치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달력을 도입하고, 연호를 도입하고, 의복의 양식

을 바꾸고, 상투를 잘랐다. 우리가 혁신을 좋아해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관례상 넓은 소매통과 큰 모자에 익숙해져 있다. 편리

함을 위해 도입하였던 상투와 머리띠는 초창기에는 참신한 것으로 여

겨졌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은 사람들이 이를 좋아하였

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투와 머리띠는 활동에 방해되고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가 배와 탈 것(자동차)을 도입하는 초기 

단계의 상황에서 과거의 좋았던 관습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왕은 한때 단발하였다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방아쇠 머리 모양으

로 돌아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였을까? 러시아인들을 퇴출시키는 데 

왕이 한몫하였다는 것은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러시아의 스페예르 공

사는 외교관 중에서 그리 질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디어섬(부산 절

영도) 사건8과 한러은행9 설립 등과 관련하여 독립협회10의 견제를 받

고 있는 와중에, 한국 정부에 러시아군 교관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지

를 물어보며 관심을 돌리고자 하였다. 그리고 약간 건방지게도 24시간 

내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상투적인 굴욕

적 답변을 보냈다.

“그 질문에 수치심을 느끼지만 우리는 우리의 책무를 보다 신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따라서 더 이상 러시아 군주가 신경을 쓰게 할 

이유가 없다. 이 결정은 조정 중신들의 만장일치로 내려졌고, 현 정부

와 전 백성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다.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 일깨움

을 주고 독립 정신을 고취시켜 주었기에 내리게 된 결정이다.” 

나아가 왕은 과거에 러시아가 한국에 베푼 호의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여 한국이 이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뜻을 전하

겠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빨리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스페예르 공사는 

한국이 수고할 필요 없이 본인이 자국 황제에게 직접 말하겠다며 외

교 관례를 무너뜨렸다. 양국 간 서신은 역사상 최초로 한국 국민의 의

견이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8,000여 명이 응집하

는 대규모 회의(만민공동회)를 소집하는 독립협회 덕분이었다.

독립협회는 현재 미국의 귀화 시민으로서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한

국인 서재필(Philip Jaisohn, 서재필의 미국 귀화명) 박사가 만들었다. 그는 한

국 왕의 자문관으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월급을 주었던 

한국 정부는 그의 영향력과 진보적 정신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간절히 요청하였다. 

독립협회는 한국의 젊은 피, 학생 계급을 이해한다. 독립협회는 왕이 

중국 사신을 만나고 중국이 군주국임을 인정하였던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 북경로11라고 불리는 좁은 길이 내다보이는 곳에 조그만 협회 

사무소가 있다. 그 클럽의 책임자는 윤씨(윤치호)이다. 그는 3주에 한 번 

발행하는 독립신문12 영자 신문의 편집자이다. 

윤씨는 왕비 두 명을 배출한 집안의 사람이다. 그는 젊고 잘생겼으며 

영어를 완벽하리만큼 잘하였고 그의 글에는 유쾌한 마음과 가벼운 필

치가 느껴지는데 동양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서양적인 사람이다. 그의 

친구는 한국식 논쟁을 성공적으로 쉽게 끝내는 방법을 암시하며 “그

는 살아있기만 하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한 친구는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났다고 

말하였다. 보수적 내각이 집권하고 있었고 군대·경찰·학생들이 서양 

제복을 입는 것에 불만스러워 하였다. 학부대신과 학생들이 몸싸움을 

하였고 어린 한국 학생들은 고위 인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그

동안 이노우에 백작은 한국을 진보적 방향으로 재건하려 하였다. 그러

나 일본 공사가 가담한 한국 왕비의 살해 사건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

한 영향력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나는 이를 안타까워하지 않는 외국인을 본 적이 없다. 아시아인들끼리

는 외국인이 할 수 없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 있는 것 같다. 

일본 정부가 개입하였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지만, 사기무라라는 

미우라의 행동 대장은 처벌받기는커녕 이후 승진이 되었다.

왕비의 살해는 이 시기의 가장 야만적인 사건이었지만 서구 세계에는 

일말의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우리 공사가 관심을 가졌기에 나는 그 궁

전에 가서 왕비가 칼로 베인 작은 방(경복궁 옥호루)을 보았다. 서울에서 

왕비 시신에 케로겐13 기름이 뿌려지고 근처 공원에서 불태워졌다14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그레이트하우스 장군은 왕비에 대해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과 

지적 소양을 가진 여자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왕비는 중국통이고 외국

인들과 매우 원만한 관계를 맺었으며 외국인 학교에 우호적이고 환대

를 하며 왕을 지배하였다고 하였다. 왕비는 여느 한국인처럼 그녀의 

앞길에 걸림돌이 있으면 명령을 내려서 제거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

나 왕비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여자 선교사는 왕비가 좋은 여자였

고 현명한 통치자였으며 그의 죽음은 한국과 우유부단한 고종 황제 

모두에게 불행한 것이라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국에 가장 눈에 띄게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미국이다. 고종 황제

의 탁지부 고문 역할을 맡은 영국인 맥리비 브라운 관세 총괄담당은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직접적이라기보다 간접적으로 

한국에 힘을 발휘한다. 알렌 박사는 현 지위에 오르기 오래전부터 한

국 정부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1884년 폭동(갑신정변)이 발생하였고, 

당시 민영익의 몸은 일본에 의해 거의 갈기갈기 잘렸다. 민영익의 상처

를 잘 치료한 후 알렌 박사는 왕의 주치의가 되었다. 그가 가진 영향력

으로 인해 왕립 병원15이 세워졌다. 알렌 박사는 고종 황제의 신임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었다. 미국 무역회사 제임스 모스는 서울-마포 간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였는데, 나중에 부설권이 일본에 팔렸을 때 다

들 안타까워하였다. 

모스는 북부의 주요 광산 채굴권을 취득하였는데, 이것은 레이 헌트

라는 자가 하청을 받았고, 현재 슬롯 파셋이 채굴권에 관심을 보인다

고 들었다. 25만 달러 공장이 이미 가동 중이고, 미국의 광부들이 작업 

중이다. 광산 채굴권은 너무나 중요하였다. 독일 총영사가 외부대신 서

리를 문전박대하였고, 감정이 상한 외부대신 서리가 이튿날 사직하면

서 독일인들에게는 어떤 광산 채굴권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

다고 한다.

헐버트 목사는 당시 노멀 학교(관립한성사범학교)의 교장이었고, 헨리 아

펜젤러 목사는 배재학교 교장이었다. 전자는 전적으로 정부가 지원하

는 학교였고, 후자는 세 명의 교사를 고용할 정도의 보조금을 한국 정

부로부터 받았다. 이 학교는 조정에 통역관을 양성해주었고, 학생들을 

통해 한국이 젊은 세대로 교체되어 가게 해주었다. 

이들은 졸업 후 독립협회에 가담하였고 조정 관료들을 예리하게 감시

하였으며, 탄압 사건을 조사하였고 여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클리블랜드 행정부16 시절로 생각되는데, 몇몇 열강에 의해 촉발된 사

건으로 인해 국무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대중 행사

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회보를 보내왔다. 이것은 분명히 선교

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고문이었다. 

왕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선교사들에게 의지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

는데 이것이 비밀은 아니길 바란다. 당시 선교사들이 밤마다 교대로 

왕을 경호하였다. 왕은 위험이 가득 찬 곳이든 아니든 다양한 행사에 

선교사들이 함께하기를 바랐다. 적어도 이들은 한국의 안녕에 대해 관

심을 가지고 있는,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매우 적다는 것을 왕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북부 지방으로 가서 밀을 시험하였고 한국인 농

부들은 소출량에 놀랐다. 미국인 다이와 아펜젤러 목사는 과수 농사

에 열을 올렸다. 일본 사과는 맛이 없지만, 한국의 빨간 사과와 녹색 사

과는 미국의 복숭아와 견줄 만하다. 일본의 배 맛은 아일랜드 감자의 

맛과 비슷하다. 한국의 익은 배 맛은 완벽하다. 일본의 벚꽃은 이상적

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한국의 앵두는 크고 달콤하다. 한국이 아시

아에서 최고의 과수 농업국이 안 된 이유를 모르겠다. 유사한 실험을 

다른 과일과 채소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진취성은 한국 정부나 국민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

다. 한국 농부는 가장 비참하다. 경작지는 1에이커(약 4,000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는다. 이들은 관료의 탐욕을 부추기지 않으려 한다. 한국의 

황소는 최고 품종이다. 한 농부에게 “그런데 왜 황소 두 마리로 경작지

를 확대하지 않으세요?”라고 물었다. “만약 내가 두 마리 황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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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령이 나에게 돈을 빌려가서 절대 되갚지 않거나, 두 번째 황소를 

빼앗을 구실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면과 계발이 진작될 수 없다. 이는 왜 한국인이 아

시아에서 가장 게으른지 잘 설명해준다.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

는 것도 계도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인 선교사들이 주도하는 교

화나 실질적인 선교 활동을 통한 역할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이 국

가적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세력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생각보다 훨씬 큰 이해관계가 있다.

1 원문에는 민준영(Min Jun-Yung)으로 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2 원문에 안경수(安駉壽, 

1853~1900)의 직책을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nk’라고 표기했는데 한국은행은 

1909년(융희 3) 10월에 설립되었기에 이는 

적절하지 않다. 그를 ‘장군(General)’으로 표

기한 점으로 미루어 ‘경무사(警務使)’의 오기

로 생각된다.  3 1898년(광무 2) 7월 안경수·

김재풍 등이 일으킨 이준용 역모 사건을 말

한다. 이준용(李埈鎔, 1870 ~1917)은 흥선대

원군의 첫째 아들인 이재면의 장남으로 고종

의 조카이다.  4 귀인 장씨는 명성황후로부터 

쫓겨나 궁 밖에서 의화군을 낳았지만, 사약

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순헌

황귀비 엄씨(純獻皇貴妃 嚴氏, 1854~1911)

를 일컫는다. 6 고종의 모친인 여흥부대부인 

민씨(驪興府大夫人 閔氏, 1818~1898)를 말

한다.  7 1896년(건양 원년) 2월 고종과 세자

가 경복궁을 탈출하여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

겨간 아관파천을 말한다.  8 1898년(광무 2) 

2월 러시아는 한국 절영도(현 부산 영도)에 

석탄 저장고 기지를 건설하겠다며 한국 정부

에 조차를 강요하였다. 하지만 한국 관료들

과 독립협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에 당시 공사였던 스

페예르(Alexis de Speyer, 1854~1916)는 친

러 관료들을 압박하였다. 그럼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러시아는 더 이상 한

국 정부에 자문 역할을 하지 않겠다며 직원

들을 철수시켰다.  9 러시아는 재무대신 비테

(Sergei Y. Vitte, 1849~1915)의 주도로 1897

년 가을부터 한러은행의 설립을 준비하여 

1898년(광무 2) 3월 러시아 공사관 안에 은

행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독립협회가 은행의 

설치는 “온 나라의 재부(財賦)를 외국 사람의 

수중에 바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설립 허가

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한러은행

은 설립 6개월 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10 독립협회는 1896년(건양 원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사회정치단체이다. 1896년 7월

부터 1898년(광무 2) 12월에 걸쳐 열강에 의

한 국권 침탈과 지배층에 의한 민권 유린의 

상황 속에서 자주국권·자유민권·자강개혁 사

상에 의해 민족주의·민주주의·근대화 운동을 

전개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사회정치

단체이다.  11 의주로를 말한다. 조선시대 9

대 간선로 중 가장 중요한 도로의 하나로 총 

연장 약 1,080리의 교통 통신로였다. 이 길은 

중국으로 통하던 중요한 육상 교통로로서 사

신들의 내왕이 잦았으며, 양국 사신들을 위

한 휴식처와 숙박소로서 모두 25개의 관(館)

이 설치되어 있었다.  12 독립신문은 1896년

(건양 원년) 창간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

영 일간지이다.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구성되

었으며, 격일간지로 출발하여 일간지로 발전

하였다.  13 원유 이암석 등에서 발견되는 고

분자화합물이다. 케로겐이 열과 압력을 받으

면 석유(원유나 천연가스)가 된다.  14 경복

궁 향원정의 녹원에서 불태워졌다.  15 제중

원을 말하는데 1885년(고종 22) 4월 한국 최

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개원하였다. 제중원은 

1904년(광무 8) 세브란스 병원으로 재탄생

하였다.  16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두 번째로 

집권한 1893년부터 1897년까지의 행정부를 

말하는데 하와이 병합과 관련한 논쟁을 거친 

뒤에 미국이 정한 방식에 따른 새로운 공화

정을 성립시켰다.  

01

02 03

01 왕비의 시체를 불태운 곳

02 서울, 알현실

03 알현실 근처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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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나무로 된 칼을 쓰고 있는 한국 죄수들

한국과 황제

한국은 극동 지역의 싸움터이다. 한때 많은 예술품을 일본에 전해주

었던 이 나라는 이목을 끌고, 비도덕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가

지고 있으며, 서울은 그 역사의 요람이다. 모든 정치 활동의 무대인 서

울은 높은 회색 성곽의 경계 안으로 황갈색의 초가지붕이 끝없이 펼쳐

진다. 울퉁불퉁 지저분한 길과 골목을 끼고 여러 채의 단층 집이 늘어

서 있고, 궁궐의 초록색 담장과 해외 공관으로 사용되는 이국적 건축

물만이 유일하게 이 도시의 단조로움을 깼다. 

미국과 영국 공관은 거의 궁궐 내에 있다고 봐도 좋다. 특히 맥리비 브

“황제는 중간키에 약간 뚱뚱한 

편이었다. 황제는 유쾌하고 만면에 

미소가 가득한 반면, 황태자는 둔해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무감각해 

보였다. 황제는 꽤나 서양식으로 

아내와 먼저 악수를 하고 난 후 나와 

악수를 하였다.”

라운2의 사택이 그렇다. 러시아 공관은 왕궁이 내려다보이는 작은 언

덕 위에 있다. 러시아 공관은 아마도 교회 건물을 제외하곤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다. 일본 공관과 군대는 옛 궁궐(경복궁) 근처에 위치하여, 

황제의 현 거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은 아마도 몇 년 전에 일

본과 문제가 있었을 때 황후가 일본인의 손에 살해당했고, 그 사건이 

발생하고 1년 후에 황제가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여 1년 동안 러시아

의 보호하에 생활하게 되면서 그 옛 궁궐은 방치되었다는 사실과 관

계가 있을 것이다. 

혼란한 상황이 정돈되었을 때 황제는 소위 신궁(경운궁)이라고 불리는, 

예전에 그의 아버지(흥선대원군)가 섭정하면서 거주하였던 현 거처로 이

사하였다. 황제는 외국 공관이 왕궁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공사에게 편지를 보내어 언제 현

재 위치에서 이전할 것인지를 묻곤 하였다. 그러면 그 외국 공사들은 

예의를 갖추어, 황제가 궁에 오기 전부터 이미 현재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황제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황제가 이사해야 한

다고 답하였고, 공관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황제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퇴청하고 마을 사람

들은 기상한다. 그 시간이면 일군의 군인들이 끊임없이 동일한 음으로 

북과 나팔 연주를 하며 궁 주위를 행진하기 때문이다. 이 행진은 약 한 

시간가량 이어지는데, 열심히 연주하고 행진을 훌륭히 하고 나면 군인

들의 그날 업무는 끝난다. 나는 이것이 외국 공사들에게 한국에 군대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외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 외 오전 시간에는 궁내 혹은 근처에서 다른 소란스러운 행사는 없

다. 그러나 정오 즈음에는 관료들이 궁에 도착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궁궐의 대문 앞에서 관복으로 갈아입는다. 옷 짐을 든 하인이 거드는 

가운데 관료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일

상복 위에 얇은 초록색 관복을 입고 모자를 관모로 바꿔 쓴다. 그러고

는 대문을 통과한다. 궁에서 나올 때도 반대 순서로 동일한 과정을 진

행한다. 

무관은 막사 근처의 옆문으로 드나든다. 무관들은 지위상 말을 타는 

것이 필수인데, 안장 옆으로 두세 명의 졸병들이 따르고 작은 말 위에 

몸을 세우고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늦은 오후에는 

Harper’s
Monthly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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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프리드 스테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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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를 알현한 관료들이 초록색 황실 의자를 타고 궁문을 통과한다. 

밤에는 축제 소리와 전통 음악이 거의 이튿날 아침까지 궁에서 흘러나

온다. 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한 귀퉁이에 서 있는 현대식 

벽돌 건물의 알현실(중명전)이 매우 어색하다.

대한제국의 황제 이희(고종)는 조선의 26대3 왕이다. 조선 왕조는 500여 

년 전에 고려의 왕좌를 강탈하였다. 황제는 백성들에게 신적인 존재이

고 황제의 말 한 마디가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힘을 가진다. 황제는 대

단한 잠재 권력을 가졌지만 사실상 기회를 거의 빼앗긴 채, 끊임없이 

조정을 간섭하는 국제적 갈등 속에서 조심스럽게 처신해야만 한다. 

황제가 하루를 늦게 시작하는 습관이 있고 알현이 오후 시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알현은 5시로 정해졌다. 그 시각을 얼마 안 남겨 놓고 

우리는 황실에서 보내온 가마를 타고 공관을 떠났다. 가마는 구식 가

마 모양이고 의자가 있었고 안팎으로 초록색이었다. 보편적으로 한국

의 가마에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야만 한

다.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 총 4명의 남자가 우리 가마를 들었다. 조정 

대신과 통역관의 수행을 받으며 우리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성벽을 

통과하여 감시병과 기관총을 지나서 궁문으로 향하였다. 

우리는 가마에서 내려 문을 통과하여 알현실 근처의 작은 대기실로 

들어갔다. 통역관은 검은색 코트를 입은 유럽 스타일의 한국인인데, 

우아한 견사 모자를 쓰고 점잖은 체하는 느끼한 얼굴이었다. 대기실

은 옛 한국식 건물 안에 있었다. 크기가 매우 작고 유럽풍으로 꾸며진 

대기실은 참 보기 흉한 모습이었다. 

전등이 있었고, 바닥에는 화려한 프랑스산 카펫이 깔려 있었다. 아름

다운 한국 의자는 우스꽝스러운 유럽 의자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

다. 책상 위에는 치렁대는 식탁보가 깔려 있었다. 이 수준 낮은 방 안에 

문명이 가져다 준 혜택이 있다면, 그것은 ‘침략자’라는 단어가 앞에 크

게 쓰여 있는 커다란 미국산 스토브였다. 창문은 없었고 뚫린 곳은 매

우 가늘고 가벼운 한국식 대나무 커튼이 걸려 있었다. 외부대신(박제순) 

및 궁내부 대신(윤정구) 등 여러 한국 관료가 함께 있었는데, 공통의 언

어인 악수를 나눈 후에 자리에 앉으니 다과가 제공되었다. 이집트산 담

배와 유리잔에 일본산 광천수가 제공되었다. 

조정 신하들의 관복은 어두운 초록색 얇은 천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한국 의복과 마찬가지로 길게 늘어졌다. 그들이 쓴 관모는 특이한 검

은색 얇은 천으로 만들어졌고, 왼편과 오른편 머리 뒤로 날개가 튀어

나와 있다. 거의 모든 관료가 큰 허리띠를 착용하는데, 고관대작일수

록 매우 멋졌다. 이 허리띠는 굉장히 딱딱한 재질로 금속과 돌로 만들

어졌다. 이 헐렁한 허리띠는 등 쪽으로 몸에 밀착시키기 때문에 착용

자의 가슴 쪽으로 상당히 튀어나와 있다. 

대부분의 장관들은 한국말만 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은 프랑스어를 

매우 잘 구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놀랐다. 우리는 대기실에서 몇 분 대기하는 동안에 프랑스어를 잘하는 

관료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놀라울 정도로 해박하고 지적이었다. 

그는 외국에 가본 적이 전혀 없이 독학으로 프랑스어를 배웠다고 한

다. 우리는 영국 왕의 대관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근에 미국 

회사가 서울에 설치한 전차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전차로 

인해 한국 아이들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에 매우 통탄하였다. 한

국의 아이들은 거리에서 노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굉장히 빠르고 조

용하게 달려오는 이 물체를 알지 못하여 길에서 놀다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가 아이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감

동적이었고 굉장히 유창했으며 지적인 느낌을 주었다. 

황제가 목욕을 하는 관계로 행사가 몇 분 지연되었다. 괴로울 정도로 

날씨가 더운 날이면 황제는 알현을 하지 않는 빈 시간을 욕조에서 보

내며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황실 관행이다. 곧 황제가 알현실에 있

다는 말이 들려왔고, 우리는 외부대신과 궁내부 대신을 따라 유리로 

덮인 복도를 통과해 상당히 신식이고 근대적 양식인 본관 건물로 이동

하였다. 복도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여자와 아이 몇몇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황실 가족들로서 궁궐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의 외모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않았으며, 전차로 인해 한국 아이

들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매우 통탄하였다.

본 건물에 들어가서 화려한 유럽산 카펫 외에 다른 장식이 없는 두 개

의 작은 현대식 방을 통과하였다. 두 번째 방의 문간에서 관료들은 엎

드려 절하였고, 알현실에 들어갈 때도 엎드려 절하였다. 두 번째 방을 

나와서 직각으로 왼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일반 복도를 통과하여 알현

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앞에 황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작았고 장엄한 느낌과

는 거리가 멀었으며, 무엇보다도 동양적이지 않았다. 작은 나무로 된 

사각형 방의 벽은 질 낮은 프랑스산 벽지로 발라져 있고, 천장은 퇴색

했으며 바닥에는 밝은 붉은색과 초록색의 카펫이 깔려 있으며, 싸구

려 레이스가 달린 커튼이 유리창을 덮었다. 전체적으로 우울한 느낌에 

더하여 조악하게 표구한 두 개의 다색 석판화가 황제 뒤 벽에 걸려 있

었다. 

황제는 방의 반대쪽 끝에 놓인 괴상한 테이블보를 깐 것 외에는 평범

한 현대식 테이블 건너편에 서 있었다. 그의 왼편에 황태자가 서 있었

다. 우리가 잠시 놀라서 가만히 있다가 테이블을 향해 나아가자, 통역

관은 우리 왼편에 자리 잡았다. 황제 본인만이 유일하게 동양의 화려

함을 내뿜고 있었지만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황제는 중간키에 약간 뚱뚱한 편이었다. 황제는 유쾌하고 만면에 미소

가 가득한 반면, 황태자는 둔해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무감각해 

보였다. 황제는 꽤나 서양식으로 아내와 먼저 악수를 하고 난 후 나와 

악수를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테이블 위에서 손을 물릴 때 재미난 일

이 벌어졌다. 황태자 얼굴에 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가더니 그가 우리 

손을 잡고 격하게 악수를 한 것이다. 황태자는 황제가 하는 것을 모두 

따라하고 싶어 해서 아버지 손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악

수를 하는 것이다.

황제는 가슴 부분의 원 안에 용이 금실로 아름답게 수놓인 헐렁한 노

란색 견사 예복을 입고 있었다. 허리띠는 금색 바탕에 불투명한 노란

색 돌로 장식되어 있으며 황제의 가슴에서 앞으로 몇 인치 튀어나와 

있었다. 황제는 팔, 가슴, 등에 얇게 짜인 대나무로 만든 보호대 같은 

것을 착용하였는데, 이는 더운 여름에 옷이 황제의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황제는 실제보다 더 뚱뚱해 

보였다. 머리에는 두 겹의 보라색 천으로 만들어진 것을 쓰고 있었는

데, 고대 일본에서 착용하였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 

한국 군대가 처음 창설되고 난 후, 대신들이 알현을 할 때 황제는 전통

식 예복을 입지 않고 군복을 입었다. 그런데 외국인 사신을 접견할 때

는 계속해서 익선관을 착용하고자 하였고, 외국인 공사들은 자연히 

그 모습을 참을 수 없어 만약 황제가 유럽식 복장을 입을 때 익선관을 

벗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모자를 계속 쓰고 있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러

나 한국의 사대부가 공적인 공간에서 관모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용

서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들의 요구는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황제는 제복 입기를 포기하고 다시 옛 어의와 익선관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황제는 왼쪽 가슴에 금 도량을 뜻하는 커다란 훈장을 달

고 있다. 훈장의 영어 이름 ‘Golden Measure’는 서울 주재 영국 공사 

거빈스가 지었다. ‘Golden Rule(금척)’이 한국명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지만, 이미 그 단어가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황제는 한국 

훈장 아래에 일본 훈장을 달고 있었다. 

황제는 자주 웃었고 대체로 쾌활하였으며 통역을 통해 우리와 활발하

게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를 소개받은 후 그는 우리의 건강 상태에 관

해 질문을 하였고, 한국을 방문해서 기쁘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황제

가 건강해 보인다고 말하였다. 그 후 황제는 우리가 일본에서 왔는지, 

한국 이전에 몇 개국을 다녀왔는지를 물었다. 우리는 황제가 지리 정

보가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예의 바르게 여러 나라를 많이 방문하였

다고 말했는데, 황제에게는 만족스러운 답이 아니었는지 통역관이 재

빨리 8개국이라 말을 해버렸다. 

우리가 만주와 시베리아를 거쳐 여행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을 하

자 황제는 놀라며 이는 대단한 일이고 서울의 삶도 멋지지만,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내년에 있을 에드워드 

왕의 대관식4에 대한 대화를 하였고, 사절단 파견을 희망하였다. 황제

는 특사를 임명하기 위해 정확한 대관식 날짜가 고지되기를 기다릴 뿐

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에 대사를 파견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한 것이 그에게 꽤나 만족스러운 듯 보였다. 

우리가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황태자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

다. 황태자는 목 부분이 짙은 초록색으로 장식된 빨간색 예복을 입고 

있었고, 목 안으로 속에 입은 옷이 보였다. 빨간색 허리띠와 황제의 관

모와 유사한 보라색 천의 관모를 착용하였다. 그는 서 있는 동안 몸을 

좌우로 흔들었는데, 다리를 기댈 테이블이 없어서 계속 서 있기 불편

하였던 것이 분명하였다. 

알현이 마무리될 때 황제는 악수를 청하였고 이에 황태자도 악수를 하

였으며, 황제는 웃으며 우리에게 무사귀환을 빌어 주었다. 알현실을 나

오면서 관료들은 부복하였고 우리는 고개를 숙였다. 황궁을 나오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한국인들이 섬기는 신적 존재이자, 야심에 가득 

찬 국가들의 허수아비인, 미소 짓는 노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조잡한 저 작은 방에 있는 그를 보고 불쌍해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민의 감정이 생기기도 했지만, 곧이

어 황제가 조정 일을 하면서 그의 지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또렷이 들었다. 대신들이 각기 다른 비

밀 책략들을 펼치는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황제가 노련함

이나 유머가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많다. 

알현이 끝나고 조정 대신이 황제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동안 우리는 

대기실에 가서 앉았다. 따뜻한 샴페인 대접을 받았고, 알현하기 이전

에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갔다. 우리에게 소개 차 찾아온 여

러 관료와 유명 인사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에 한국의 낮은 직

급 신하들이 우리의 샴페인을 마셔버렸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황제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자는 제의가 있어서 외국

인인 우리만 빼고 다들 샴페인을 마시기 전까지 몰랐다. 나중에 그 대

신이 매우 재미있어 하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매우 질이 낮은 중국

산 샴페인을 주문하기 때문에 조정에서 알현할 때 격식에 따라 빈번

하게 건배를 할 때면 조금이라도 이 술을 마셔야 하는 신하들로서는 

곤혹스럽다고 설명하였다. 작별 인사로 악수를 하고 우리는 초록색 가

마를 타고 궁을 떠나 공관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우리는 대한제국 황실의 부채 한 묶음을 받았다. 무늬 없는 나

무와 종이로 만들어진 부채는 예쁘고 예술적인 느낌을 주는 좋은 기

념품이었다. 저녁에 궁에서 만찬이 열렸다. 유럽식 만찬이었다. 황제와 

황태자는 이러한 만찬에 절대 참석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한국

인이 갖는 수준의 호기심을 드러냈다. 

황태자가 문틈으로 만찬을 훔쳐보는 모습을 몇 번 들켰다. 그의 긴 견

사 관복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통해, 황태자가 손님들에게 들

킨 것을 눈치 채고 황급하게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긴 만찬이 끝나

고, 궁궐의 무용수들이 공연을 준비하였다. 못생기고 우아하지 않은 

이들 중에는 얼굴에 수두 자국이 남아 있는 사람이 많았다. 

음악은 이상한 음을 내며 시끄럽게 울렸고 그들의 춤은 일본의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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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에게서 볼 수 있는 우아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춤 공연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준비된 술을 많이 마셨다. 마

침내 무용수들이 지치고 헤어질 시간이 왔다. 황제와 신하들은 몇 시

간 동안 해산하지 않으며 계속 남아 있었다. 무용의 배경 음악이 매우 

듣기 싫었지만 이들은 전에 일본 조정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독일인 지

휘자5가 연습을 시킨 한국인 악단이다.

앞서 암시하였듯이 황제는 항상 여러 나라의 공관이 궁에서 멀리 떨

어진 곳으로 이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이 대영 제

국과 마찰이 있었을 당시, 영국 전함 여러 척이 제물포항에 왔을 때 하

루는 황제가 영국 공사를 불렀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한국의 궁이 

더 컸더라면 영국 장교들이 와서 머무르고, 한국인들이 영국인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하였다. 그는 궁 근처

에 방이 여러 개인 크고 멋진 집을 만들기 싫어하지 않았을까?

또 한 번은 열띤 논쟁이 있는 알현이 열렸을 때, 영국 공사가 한국 대

신6의 방문을 받고 놀란 적이 있다. 대신은 자신이 영국 세인트 제임스 

왕실 공사로 임명되었다고 소개하였다. 그는 황제가 영국 공사에게 작

은 부탁을 하기 위해 자신을 보냈다고 말하였다. 

런던은 한국에서 매우 먼 나라에 있으니 돈을 보내는 것이 위험하다. 

그러니 거빈스 공사7가 영국 외교부에서 받는 월급을 자신이 받고, 거

빈스 공사는 서울에 있는 동안 대한제국의 외부外部로부터 월급을 받

는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 편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실제로 송금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황제의 입장에서 그러한 조치는 황제가 국제 관

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문호 개방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제는 거의 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1년에 한 번 서울을 나서

는 행차를 하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황제의 행차는 동양식

이지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서양식으로 꾸며진, 겉이 번지르르한 화

려한 행렬이다. 이 행사에서 가장 엄청난 것은 행사비를 처리하기 위해 

탁지부에서 발행한 계산서이다. 하루 행사에 드는 총 비용은 70만 엔

(약 35만 달러)에 육박한다. 엔화의 구매력을 감안하였을 때 굉장한 액수

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의 알 수 없지만, 어찌해서 제공된 상세 내역을 

보면 한 편의 코믹극이다. 외국 대표단에게 제공할 샴페인이 7만 엔(약 

3만 5,000달러)까지 나간 적이 있다. 물론 막대한 액수의 돈이 대부분 착

복되고, 황제도 자기 몫을 챙긴다. 

황제는 매우 높은 이윤을 창출하는 또 다른 재원이 있다. 바로 민간인

에게 화폐 제조 특허권을 판매하는 일이다. 2.5센트에 해당하는 5전짜

리 구리 동전 주조권을 민간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약 

4,000달러에 해당하는 8,000엔에 이 권리를 구매하면 구리 동전을 

주조하는 특권을 받게 되고, 매달 약 2,000달러에 해당하는 4,000엔

을 추가로 지불한다. 황제에게 이것은 매우 훌륭한 사업이다. 황제는 

더 큰 이윤을 위해 주기적으로 화폐 주조권 판매를 중단하는 제도를 

만들어 초기 프리미엄을 자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또한 최

근에는 미국에 5전짜리 동전 200만 개의 주조를 의뢰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데 실제 드는 비용은 각 동전당 2전에 해당하는 1센트이

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약 3만 달러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영업권 보유세에 대해서도 언급해야겠다. 영업

권 보유자에게 실제 가치 이상으로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들은 바에 따르

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 한 영국인 관료가 한국

에서 사망하면, 한국의 조정은 하늘만이 그 뜻을 알며, 그 부인은 모종

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그의 부인은 황태자의 가

정교사 직책에 임명되어 공식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그녀가 직책을 

맡은 3년 동안 학생인 황태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 3년 동안 그 직책을 맡길 준비가 이루어졌다. 

대한제국 황제의 옛 궁궐은 이보다 조금 작은 신축 궁궐에서 약간 떨

어져 있는데, 북악산에 가깝다. 그 산에 관련된 전통적 믿음에 따르면, 

산에서 마지막 나무가 사라지면 한국은 멸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악산에서 나무를 하는 이는 사형에 처해진다. 

여전히 나무가 많이 있지만 산 정상에는 딱 한 그루의 거친 나무가 외

롭게 서 있다. 이는 마치 그 예언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산 아래 버려진 채 남아 있는 궁을 보면 그런 느낌이 

더욱 강해진다. 궁 담벼락이 몇 에이커의 지면을 둘러싸고 있고, 성곽

이 주변 언덕과 숲이 우거진 한 골짜기로 깊숙이 뻗어간다. 무수한 건

물, 연못, 내부 담벽, 뜰이 성곽 안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 하나의 궁이

라기보다 산만한 도시의 모습이다. 

궁의 주 출입구는 서울에서 가장 큰 도로의 끝에 있다. 출입문은 그 

아래로 널리 흩어진 천한 백성들의 집을 내려다보듯, 상당히 웅장한 

경관을 연출한다. 그러나 현재 이 대문은 열리지 않는다. 대문은 원래 

왕과 왕족들의 전용문이었다. 대문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특이한 모양

의 사자 석상 두 개로 장식되어 있다. 궁궐의 입장 허가는 궁내부에서 

내린다. 일상적인 목적으로 출입을 하는 대문은 다른 편에 있다. 

성벽 위로 위엄을 연출하는 높은 대문에 일본 경찰의 제복을 흉내 낸, 

전혀 예상치 않은 스타일의 제복을 입은 한국인 경찰관 몇 명이 서 있

다. 옛 궁에는 군인들은 없고 유일하게 경찰들이  경비를 맡고 있다. 그

들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약간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

문에 그곳에서 경비로서의 권한을 갖고 여러 문의 개폐를 담당하는 

것이다. 대문의 천장에는 탈색되지 않고 멋지게 날씨의 변화를 견뎌온 

화려한 색의 용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성곽 안의 것들은 돌보는 손길 없이 버려져 있다. 화려한 중국식 색으

로 칠해진 여러 건물이 풀이 무성하게 자란 뜰과 새들에 의해 더럽혀

져 있다. 과거에 위대함을 상징하였던 비석들이 황량함과 비애를 더욱 

강조하는 것 같다. 몇 분간 회랑과 벽을 따라 복잡한 길을 가다 보면 

큰 마당이 나오고 그 가운데 용상이 있는 커다란 방(근정전)이 나온다. 

이 건물에 들어가려면 몇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마당의 지면에

서 떨어져 단 위에 올려져 있고 두 개의 테라스가 있다. 

한국인 경찰 경비대가 대문을 열어주면, 큰 전각으로의 입장도 허가

를 받은 셈이다. 방문객은 그 건물 앞에서 건축물의 단순미와 규모에 

놀란다. 건물은 흰색 돌 기단 위에 놓인 붉은색의 커다란 나무 기둥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천장과 위엄이 있는 지붕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바닥은 썩어가는 매트와 잡동사니와 다년간 

쌓인 먼지로 덮여 있다.

주 출입구 바로 반대편에 왕의 연단이 놓여 있었다. 기둥 때문에 뒤로 

밀려서 여섯 걸음을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현재의 위치에 놓인 것 같

다. 연단 위에 왕좌가 놓여 있고, 그 뒤에 아름답게 조각되고 장식된 병

풍(일월오봉도)이 여전히 원래 색감을 유지한 채 세워져 있다. 이것도 왕

좌와 마찬가지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병풍 뒤에 그림이 걸려 있는데, 아직도 원래의 색감이 살아 있었다. 왕

좌 위로 천장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장난치며 노는 용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왕은 이 왕좌에 앉아서 테라스를 넘어 이어지는 마당

에서 직급에 따라 쭉 사열한 귀족과 신하들을 내려다보았을 것이다. 

근정전의 대단한 규모와 단순함과 웅장함만 보아도 과거에 실제 왕을 

알현했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1 앨프리드 스테드(Alfread  Stead, 1877~1933)

는 한국·중국·일본 등에 관해 많은 책과 글을 썼

다. 이 글은 그가 1901년(광무 5)경 한국에 다

녀간 뒤에 쓴 글이다.  2 원문에는 ‘Mr. McLeary 

Brown’으로 나오지만 ‘Mr. McLeavy Brown’의 

잘못이어서 바로잡았다.  3 고종은 26대 왕인데 

원문에는 28대로 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4 에

드워드 7세를 말한다. 그는 1901년 1월 빅토리

아 여왕이 죽자 5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 뒤 1902년 8월 대관식을 올렸다. 5 에케르트

(Franz Eckert, 1852~1916)를 말한다. 그는 독

일의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1901년 2월 한국의 

군악대 교사로 초빙되어 내한하였고, 1902년 8

월 민영환 작사에 곡을 붙인 대한제국 애국가를 

발표하였다. 독일 음악이 한국에 들어오는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 현대음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6 이한응(李漢應, 1874~1905)을 말한

다. 그는 1901년(광무 5) 영국·벨기에 주차 공사

관 3등 참사관에 임명되어 영국 런던으로 부임

하였다.  7 1900년 5월 영국 공사 조던(John N. 

Jordan)이 15개월간 휴가차 본국으로 떠난 뒤 

거빈스가 대리공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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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옛 궁궐의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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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황제 한국의 황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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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복을 입고 소녀와 함께 있는 한국 여성



244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245
1900년대-PART IV 

궁궐 문으로 들어가는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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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그리고 황제
황제 이희의 
초상화 화가와의 
인터뷰

한국에서는 현재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을 사이에 두고 외교적으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다. 적

어도 자세히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항상 풍부한 시각 자료를 제공하는 

본지로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

스 화가 드 라 네지에르가 서울에 체류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황실에 

들어가 황제 이희(고종)의 초상화를 그리는 영광을 누렸다는 사실을 알

기에, 우리는 그와의 매우 상세하고 솔직한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며, 그

“드 라 네지에르가 작년에 서울에서 

그린 초상화이다. … 대한제국 황제의 

옥좌를 배경으로 한다.”

의 친절한 성격 덕분에 인터뷰 내용은 아주 흥미로웠다. 

제가 어떻게, 그리고 왜 한국에 가게 되었냐고요? 

네지에르가 계속한다. 

저는 두메르의 요청에 따라 인도차이나반도에 꽤나 오랫동안 머물렀

습니다. 그곳에서 안남(베트남) 황제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 안남 황실과의 회합과 관련된 내용은 본지에 장 아잘베르의 기사로 

실린 바 있다. ― 유럽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타고 있던 배가 

제물포에 기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그때가 1902년 6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도착하였고, 그

곳에서 두 달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황제께서 프랑스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화 작업을 맡기고 싶다는 희망

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제게 보내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신 궁에서 일하는 관리 한 분을 통해 여러 자세로 찍은 황제의 

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였고 황제께서는 동의하셨습니다. 그리

고 어느 날 아침 11시경에 궁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옷을 차

려 입고 가마를 타고 가서 황제가 사는 궁궐 앞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유럽식 점심을 대접 받았습니다. 궁의 내관들이 저와 함께 있

었는데, 그들 중 몇몇은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고, 황제의 측근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

를 좀 더 기다리게 할 요량으로 황제는 무희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60세가량 되어 보였습니다.1

금색과 노란색에 돋을무늬가 새겨진 긴 비단 가운(곤룡포)을 입고 있었

는데, 옷의 앞면에는 다섯 개의 발톱을 가진 용(오조룡)이 수놓아져 있

었고 허리에는 옥 허리띠(옥대)를 매고 있었습니다. 손은 관습에 따라 

매우 넓은 소맷부리에 넣고 있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에는 한

국 훈장인 큰 리본을 달았습니다. 두 개의 빨간색 줄 사이에 노란색이 

채워진 넓은 리본이었습니다. 머리 모양은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

는데, 첫 번째는 머리를 땋지 않고 긴 머리에 말총으로 만든 머리띠(망

건)를 쓴 모습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말총을 매우 섬세하게 엮어

서 만든 높이가 좀 더 높은 일종의 챙 없는 모자(익선관)를 쓴 모습입니

다. 신발은 밑창을 흰색 펠트로 만든 실크 장화(목화)를 신었는데 평소

La Vie Illustrée53 1904. 01. 29.
표지, pp.280~283

구9750
36.4×28.2

라 비 일뤼스트레 

프랑스

에 신고 다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접견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공식 접견이 이루어지는 큰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가구들이 마치 프

랑스 응접실처럼 갖추어져 있었고, 붉은색 옻칠로 장식된 병풍 ― 조각 

장식이 들어간 수많은 사각 무늬로 이루어져 있음 ― 이 있었는데, 제 

그림 속에 잘 표현되어 있는 이 상징적인 장막(병풍) 앞에서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정면 얼굴 이외에 다른 자세나 배경은 허락되지 않

았는데 그것은 대칭이 훼손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의 가구 배치나 

실내 장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대칭의 미, 즉 무엇이든 서로 짝

을 이루는 것을 정면에서 보는 시각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의 윤곽을 잡는 동안 제 주위에 모여 있던 내관들은 저의 붓 

터치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황제에게 일일이 보고하였습니다. 황제는 

작업에 진전이 있는지 보기 위해 몇 차례나 움직였습니다. 한편 저는 

화가畫架를 높이고 작업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황제 앞에서는 누구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되므로 선 채로 그림을 그려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제국 황제의 공식 초상화 화가에게 황제의 사생활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황제는 현재 새로 지은 궁(경운

궁)에서 살고 있고, 예전 궁(경복궁)에서는 몇 해 전 일본인들의 사주를 

받은 한국 과격파에 의해 황후가 암살당한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다

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황제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죠.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태와 어둠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제는 

낮에 자고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올 때까지 깨어 있다고 합니다.

황제는 백성들 앞에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까?

1년에 한 번이요. 이 행차는 규모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방방곡곡에서 

모인 군대가 동원되어 황제가 탄 가마를 둘러싸고 호위합니다. 행렬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왕조의 조상들 묘역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몇 

차례 절을 올리고 기원 의식 절차가 끝나면 황제는 동일한 예식에 따

라 환궁합니다. 그날 저녁에는 도시 전체가 축제를 벌입니다. 아이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각색의 램프(등)를 들고 돌아다니죠.

러일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두 교전국, 즉 러시아나 일본에 대한 한국

군의 협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군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잘 되어 있고, 프

랑스에서 1874년 개발된 모델인 그라스 소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프랑스 소총을 프랑스인의 중개로 구매하

였다고 합니다. 한국군은 보초를 서고 열병식도 하고 유럽식 장비도 

갖추고는 있지만 여전히 활쏘기를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근

교에는 황제의 근위병들에게 활쏘기를 가르치기 위한 발사대도 있습

니다. 또한 장교들이나 무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활

쏘기를 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에서 지배자로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

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권력을 탈취할 수 있었죠?

지배자요? 전적으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서울 중심부에 있는 일본인 마을2에서 그들은 일본 천황

의 백성들로서 마치 자기 나라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상점·은행·우

체국 등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500여 명의 주둔군이 한국인들의 

난입에 대비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민족은 언제

나 서로 적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보다 열등한 민족일 뿐

만 아니라 게으르고 무기력하여 결국 다른 나라에 의해 침략을 당하

고 약탈당했습니다. 둘 중 전자에 해당하는 나라인 한국은 중국의 산

업과 각종 발명품들의 혜택을 입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발전에 이용

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예를 들어 도자기에 적용되는 상감이

나 채색 기법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숫자도 

늘어가고 있고, 보다 교묘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대담해지고 있

는 일본인들은 한국을 현대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며 한국 땅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제물포 철도(경인선)는 일본 회사에 의해 

착취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전신선電信線3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500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신선을 헌병대를 동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장 시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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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현대화되었습니까?

먼저 집들은 낮고, 일부는 붉은색 기와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길은 더

럽고 진흙탕인데, 대로는 우리 나라처럼 포장이 되어 있고, 밤에는 전

기로 불을 밝히며, 낮에는 트롤리가 아닌 보다 실용적인 축전지蓄電池 

방식의 노면 전차4가 운행됩니다. 이 전차의 설치는 미국 회사가 맡았

습니다. 사람들은 흰색 옷을 입고 다니는데, 입는 사람에 따라 순백색

부터 거의 검은색이 되어 버린 흰색까지 다양합니다. 노란색은 황제와 

황태자 ― 이척(순종) ― 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그의 통치는 사실상 대신들, 황제의 비호

를 받는 자들 혹은 총신들과 같은 지배 계층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

들의 입지는 막강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들의 권력은 참수형에 의한 죽

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됩니다. 군주의 호의와 무사태평함을 전적

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황제의 내관들이 대신

들의 영향력을 상쇄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대신들은 내관들이 맡고 있는 후궁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황제는 사실상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있지만 사람들 눈에 

띄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들이 있습니까? 프랑스의 영향력이 존재

합니까?

한국에 프랑스인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우체국을 비롯하여 광업과 농업을 담당하는 행정부서

의 장이 프랑스인5입니다. 특별히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중학교6도 있

습니다. 학생 수는 140~150명 정도입니다.

이상은 대한제국 황제의 공식 초상화가인 드 라 네지에르가 기억하는, 

자신이 그린 초상화와 모델로서의 황제와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최대한 정확하게 옮긴 내용이었습니다.

1 1904년(광무 8) 당시 고종의 실제 나이는 53

세였다.  2 일본인들은 땅이 질어서 이현(泥峴)

이라고 불린 동네에 모여 살았다. 진고개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충무로 지역이다.  3 서울과 부산 

간 전신선을 ‘남로전선’이라 하는데 1888년

(고종 25)에 개통하였다.  4 전차는 서대문과 청

량리 간을 오갔는데 1898년(광무 2)에 개통하였

다.  5 클레망세트(M. Clémencette)를 가리킨다.  

6 1895년(고종 32) 10월 프랑스인 마르텔(E. 

Martel)이 설립한 한성법어학교를 말한다. 

1896년(건양 원년) 1월 서울 정동에 개교하

였다.

대한제국 황제 이희(고종)의 공식 초상화  

본지 오늘 자에 실린 본 삽화는 드 라 네지에르

가 작년(1903년)에 서울에서 그린 초상화이다. 

드 라 네지에르는 장 아잘베르의 기사를 통해 

본지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듯이, 1902년 안남

(베트남) 황제의 초상화도 공식적으로 제작한 

바 있다. 지금 소개하는 초상화는 대한제국 

황제의 옥좌를 배경으로 한다. 황제의 모습은 

다섯 개의 성산(聖山)과 한국의 강, 숲 그리고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 그림으로 둘러싸여 

있다(일월오봉도). 아울러 하늘의 왼쪽에는 

태양이, 오른쪽에는 달이 빛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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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 눈 속에서 벌거벗은 채 씨름하는 일본 군인들

서울에서 – 일본군과 한국군 

01 일본군 병영 – 총검을 

휘두르고 있는 일본 군인들

02 한국군 병영 – 활쏘기 

훈련 중인 한국 군인들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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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대한제국 황제의 
집에 초대된 
루스벨트 양

앨리스 루스벨트 양은 지금 세계 일주를 하고 있다. 진정한 미국인 그

리고 미국 대통령의 딸로서 루스벨트 양은 제대로 여행을 할 줄 안다. 

그녀의 노트는 감동적인 사건에 관한 여행 일기보다는 흥미로운 디테

일이나 특별한 느낌, 예상치 못한 광경 등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 분명

하다.

과연 어떤 여행자가 루스벨트 양처럼 대한제국 황제(고종)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고종 황제는 이 

같은 행동이 한국의 오랜 관습에 어긋남에도 루스벨트 양의 알현을 

“과연 어떤 여행자가 루스벨트 

양처럼 대한제국 황제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허락하였고, 그녀를 초대한 식사 자리에는 황태자(순종)와 다른 왕자

들, 대신 및 장군들도 함께하였다. 루스벨트 양은 평범한 여행과는 거

리가 먼 경험을 완수하였다.

Le Petit Parisien54 1905. 10. 08.
표지, p.326

구9748
45.2×31.4

르 프티 파리지앵 

프랑스

01 한국의 연례 행사 – 

황제 이희(고종)의 서울 행차

두 개의 가마(연輦)에 나눠 타고 

흰 두건을 쓴 승려들과 군인들에 

둘러싸인 대한제국의 황제(고종)와 

황태자(순종)가 궁을 나서는 모습 

02 한국의 연례 행사 – 

황제 이희(고종)의 서울 행차

구식 총과 갈고리 모양 창으로 

무장한 군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황제가 탄 가마가 서울의 

한 교량으로 진입하는 모습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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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
전 대한제국 
황제의 폐위

“황위는 이토 히로부미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황태자에게 

이양되었다. 퇴위가 이루어진 

지난 주말쯤 서울에서 

심각한 폭동이 발생하였다.”

대한제국의 황제가 폐위되었다. 현 상황에서 따져보면 그가 퇴위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한국 사절단1이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한 반대를 

열강에 호소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1905년 협약(을사늑약)이 체

결됨으로써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하였고, 이 날은 이

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임명된 날로 기억될 것이다. 고종 황제는 퇴위

를 권고하였던 조정 대신회의에 호소하기 전에 러시아 공관에 보호를 

요청하였지만, 궁 안에 있던 일본인들이 그를 막았다. 

황위는 이토 히로부미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황태자에게 

이양되었다. 퇴위가 이루어진 지난 주말쯤 서울에서 심각한 폭동이 발

생하였다. 여러 일본인이 사망하였고, 하세가와 장군이 질서를 회복시

키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 황태자가 황위를 양위 받고 당일 오후에 열

강의 대표단을 접견하였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다는 것은 논

란의 여지가 없다.

55 1907. 07. 27.
p.140

구9847
40.4×28.3

1 1907년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

2차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를 파견한 것

을 말한다. 
서울에서 대한제국 황제의 집에 초대된 루스벨트 양 

The Illustrated
London News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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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위한 
대한제국 황제 
이희

“서울의 황궁에서 퇴위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퇴위는 은자의 

왕국이 완전히 일본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56 1907. 08.
p.177

구6804
24.0×16.9

1 1907년 고종은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러시아의 니콜라스 2세가 소집하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늑약이 

대한제국 황제의 뜻에 반하여 일본 제국의 강압

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폭로하고 을사늑약을 

파기하고자 하였다. 헤이그 특사는 만국평화회

의에 을사늑약이 불평등 조약임을 알리기 위해 

파견되었다.  2 원문에는 1906년으로 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3 원문에는 ‘Ch’yelchyong

(철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오류로 뒤에 ‘고종’

이란 묘호를 받았다. 

이희, 전 대한제국 황제의 폐위

1. 폐위된 대한제국 황제 이희

2. 종말의 시작 : 대한제국의 황제와 

황후에게 일본의 보호령이 

선고됨, 1904.  

3. 서울의 궁 안에 있는 황제의 

공식 초상화 : 프랑스 화가의 작품  

4. 유럽과 미국의 종군 기자를 

접견하는 황제 : 『더 일러스트레이

티드 런던 뉴스』의 특별 화가 

프레더릭 빌리어스가 발표하는 

모습, 1904.

지난달 헤이그 회의에 한국 대표단1이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은자의 

왕국 수도 서울에서 반일反日과 관련된 혼란상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헤이그 회의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직후 

대한제국 관료들은 황제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1905년2 11월에 체결된 

조약(을사늑약)에 따라 대한제국의 모든 외교 사안은 일본의 관할이기 

때문에 헤이그에 특사를 보냄으로써 대한제국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

였다는 주장이다. 7월 19일 서울의 황궁에서 퇴위식이 거행되었다. 이

번 퇴위는 은자의 왕국이 완전히 일본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희 또는 고종3으로 알려진 그는 1864년(양력)에 왕위에 올라 1897년 

황제의 칭호를 얻었다. 1895년 부인인 왕비 민씨가 암살당한 후 자신도 

부패한 신하들이나 일본의 자객에 의해 살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

움 속에서 살았다. 

일본이 중국에 전쟁을 선포한 1894년 7월 이전까지 세습제였던 한국

의 군주제는 절대 권력이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청일전쟁

이 끝날 무렵 시작되어 한국·중국·러시아·영국과 잇따라 조약을 체결

함으로써 기정사실이 되었다. 현재 서울에 있는 통감부의 이토 후작이 

한국 통치자에게 모든 외교 사안에 대해 이른바 ‘조언’을 해주고 있다.

The American
Monthly Review
of Reviews
더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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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궁궐 내 돈덕전에서 퇴위한 황제와 

계승자의 모습

중앙 창문에 흰옷을 입고 서 있는 두 사람 중 

왼쪽에 있는 사람이 퇴위한 고종 황제이고, 

그 옆에 새로운 황제(순종)가 서 있다. 왼쪽 창문 

앞에는 어린 황태자 영친왕이 좌우에 내시를 두고 

서 있다. 고종 황제는 원로회의에서 강제로 퇴위한 

황제로 기억될 것이며, 그의 퇴위로 한국은 

일본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다.

57 1907. 09. 14.
p.379

구9848, 구6845
39.1×28.5, 40.5×28.3

The Illustrated
London News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한국의 쿠데타: 
구 황제와 
신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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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에 빠진 
한국

서울에서 봉기한 폭동을 진압한 일본군 

얼마 전 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이용한 일종의 쿠데타1가 발생하

였다. 지난 44년간 왕위에 있던 황제 이희2는 중국·러시아·일본의 끊

임없는 탐욕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순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말았다. 일본의 술책에 기인한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마침내 폭도(의병)3들이 일어났

다. 한국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서울 도심에서 한국 군대와 일

본 군대가 사실상의 전투를 벌였다. 

“러일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한국에 보호령을 강제 도입하였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수천 명에 달한 폭도들은 총리(이완용)의 집을 포위하고 불을 질렀다.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일본 경찰은 포병대까지 동원해야 하였다. 총

리는 왕궁으로 피신하였고 다른 정부 관료들은 일본인 거주 지역으로 

도망갔다. 군부대신(이병무)의 집도 폭도들에 의해 포위되었는데 일본

군이 모여 있던 폭도들에게 발포하여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러일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한국에 보호령을 강제 도입하였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장악하였

다. 일본이 특이할 정도로 다산多産 국가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섬이 인구 증가로 인해 지나치게 붐비게 되자, 과도한 인구에 대한 배

출구가 필요하였다. 하와이·필리핀·미국으로 수많은 일본인이 이민을 

갔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고, 미국에서는 이민을 제한

하는 법까지 제정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반면 한국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일본에겐 점점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 무

대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에 정착해 있는 일본인 수는 4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 

숫자는 지금도 매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군 세력을 없애고 자신들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계획을 무

력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저항을 알리고

자 헤이그에 갔던 대표단의 일원인 왕자 이위종李瑋鍾4에 따르면, 황제 

폐위와 황위 계승자 선택과 같은 사건은 일본이 한국에서 세력을 계

속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에 벌인 일들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황위에 오르게 될 황태자 이척李坧(순

종)은 절대로 자신의 황위를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 34세의 무

기력한 남자이며 마치 고무처럼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다. 현대식 교육

이라곤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와 

아무런 능력도 없다. 앞으로 일본인의 손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될 것이고 한국 국민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자신들의 조국이 난폭한 이웃 나라에 

영원히 합병되어 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한국인들이 반란을 일으키

고 마지막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조국의 독립, 나아가 국가적 존재를 

보존하고자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Le Petit Journal58 1907. 08. 04.
p.242, p.248

구9741, 구6860
45.0×31.2, 43.3×30.5

르 프티 주르날 

프랑스

1 1907년(광무 11) 8월 고종이 강제 퇴위한 

사건을 말한다.  2 원문에는 ‘이영(Yi-Yeung)’

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았다.  3 원문은 

‘soulèvement’이다. 기사의 저자는 ‘폭동’이라

는 의미로 쓴 것 같은데 이는 당시 일어난 의병

을 의미한다.  

4 원문에는 ‘이용위(Yi Yong-Oui)’라고 되어 

있는데 이위종의 잘못이라 바로잡았다. 그를 

왕자라고 한 것은 조선 왕조와 같은 ‘이씨’인 점

도 있지만, 1907년 당시 헤이그 특사 

관련 신문 기사에 ‘대한제국 왕자’라고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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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에 빠진 한국

서울에서 봉기한 폭동을 

진압하는 일본군

서울 사건

한 달 반 전에 있었던 서울의 비극적인 사건(고종 강제 퇴위) 당시 서울에 

있었던 프랑스인이 보내온 흥미로운 사진을 싣는다. 일본이 자행한 쿠

데타의 역사를 강렬한 사진 몇 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진을 보낸 프

랑스인은 이 비극에 대한 글도 함께 보내주었는데 원문을 그대로 실었

다. 이는 처음으로 한국 역사의 한 장면을 전반적으로 싣는 일일 것이

다. 단도직입적인 이 보고서보다 더욱 인상적인 보고서는 없을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령으로 삼은(을사늑약) 후 고종 황제는 약자가 강자

에게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 모든 개혁 시도에 아무것도 하지 

“서소문 근처 막사를 지키던 

병사들은 군인의 위엄과 나라의 

안녕에 위배되는 군대 해산 명령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않는 것으로 일본에 저항하였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황제는 이 같은 

수동적인 저항으로는 부족하였는지 한반도 내에서 일본의 활동을 좌

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경솔하였던 조치는 

헤이그에 사절단을 파견한 것이었다.

일본 통감(이토 히로부미)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고종

은 계속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토 통감과의 면담을 피

하였다. 외교관으로서 실패한 이토의 소식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

하였고, 일본 의회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일본 정

부의) 불만이 극에 달해 외무대신을 서울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하야시 자작은 7월 18일 저녁에 도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당일 아

침, 고종 황제는 하야시 대신의 방문과 헤이그 사절단의 실패 소식을 

듣고 당황하여 무엇이든 양보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토 후작을 

불러들였다. 이토 통감은 같은 날 오후 궁에 입궐해 황제에게 조건을 

제시하였다. 

고종은 밤새도록 고민하였다. 밖에는 큰 거리마다 무리들이 혼란스럽

게 모여들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위협적인 손짓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울분을 토하는 연설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대신들을 모두 토막 

내야 한다, 모두 역적이다. 최근에 황제에게 황위를 황태자(순종)에게 

양위하라고 하던 자들이 아닌가!”라며 사람들을 선동하였다.

이튿날 동양적 완곡어법으로 자발적인 양위 칙령1뿐만 아니라 이토 

통감에게 민중 운동을 모두 진압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

장이 공포되었다. 그날 오후 시내에 위치한 종각(보신각) 주변에 사람들

이 모여들었다. 종각은 역사적으로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

들이 평화롭게 모이던 곳이다. 돌과 몽둥이를 손에 든 백성들은 일본 

경찰을 공격하였다. 일본 경찰은 이에 맞서 무력 진압에 나섰는데 이

틀 동안 서울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일본 당국은 벌금과 구속으로 한국 상인들을 위협하였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이를 폭동이나 소요 사태로 인한 두려움 때

문이 아니라 항의와 애도의 뜻으로 간주하겠다고 겁박하였다. 일본의 

공권력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궁으로 향하는 길목과 종각 사거리에 

기관총을 설치하였다.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이토 통감은 7월 20일 새 황제(순종) 즉위식2에 

L’Illustration59 1907. 09. 07.
pp.163~165

구9730
40.8×30.2

릴뤼스트라시옹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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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기 위해 경운궁으로 향하였다. 군인들 대부분이 궁 주변에 배치

된 틈을 타 백성들은 이지용, 이근호 등의 별장에 불을 질렀다. 7월 24

일, 이완용은 국민들에게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이토 통감

과 한일신협약3을 체결하였다. 간단히 말해 보호령의 잔인함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보호보다는 지배, 또는 식민 국가라는 표현이 더 적절

할 것이다. 하야시 대신은 흡족해하며 일본으로 돌아갔다.

언론이 잠잠해진 가운데 한국군은 해산을 요구받았다. 8월 1일 일본

의 보호령이라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순종 황제는 군대 해산 조칙

을 내렸다. 병영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아무런 저항 없이 무장 

해제되었다. 물론 상사들에게 속아 병사들이 무기도 없이 도성 밖4 열

병식에 참석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병

사들은 해고되었다.

서소문(소의문) 근처 막사를 지키던 병사들5은 군인의 위엄과 나라의 안

녕에 위배되는 군대 해산 명령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대대장6

은 자결하고, 병사들은 화약고를 습격한 뒤 (일본군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군이 도착하였고, 한국 군인들은 창문 너

머로 일본군에게 총을 쐈다. 기관총을 가지고 지원군이 도착했다. 2시

간 반 동안 격렬한 전투가 지속되었다. 한국군은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일본군에 맞서 끝까지 싸웠다. 

한국군 100여 명이 전사하였고 200명가량이 부상을 입었다.7 일본 측

도 피해가 상당했겠지만 러일전쟁 당시의 사상자 수를 함구하였던 것

처럼 이번에도 공식적인 사상자 수를 알리지 않았다. 언론에 의하면 

대위 1명과 부사관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사망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아쉽게도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많은 한국 병사가 도망쳤고 이에 곧바로 (도망친 병사들을 쫓는) 인간 사냥

이 이어졌다. 불행히도 일본 경찰과 일본군 중에는 도덕이나 법 따위

는 안중에도 없는 무뢰한 같은 낭인들이 섞여 있었다. 이들은 한국인

들을 공포에 떨게 하려고 일본에서 보낸 자들이다. 소위 인간 사냥꾼

인 이들은 기모노 속에 총을 감추고 손에는 총만큼 위험한 죽창을 들

고 있었다. 

낭인들은 도망친 병사들을 잡는다는 빌미로 궁핍한 백성들로부터 많

은 재물을 강탈하였다. 수많은 사람을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사람들을 죽였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용감한’ 사

람들의 시신이 동소문(혜화문) 밖에 버려졌다. 부모들은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서 자녀의 장례식을 치렀다. 일본인들도 ‘영웅들’의 죽음에 경

의를 표하였다.

이번 ‘서울 전투’는 분명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견고히 하는 데 도움

이 되지 않았고, 최근에 체결된 조약(정미 7조약)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

국의 애국자들은 평화로운 모습을 잃지 않은 채 긴 담배를 피워 물고 

흙과 나무로 지은 형편없는 오두막(초가집) 앞에 구부리고 앉아 황위 

찬탈자에 대해 적개심을 표하였다. 평소에는 온화한 한국인들이 과거

의 승리를 되새기며 언젠가는 결국 맹렬하게 봉기할 것이다. 

어찌 되었든 일본은 한국에서 힘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돈에 눈이 

멀고 방탕에 빠져 백성이나 나랏일에는 관심도 없는 대신과 고위 관리

들을 매수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했겠지만, 일본을 보호국이 아닌 착취

국으로 보는 민중의 증오를 애정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

히 최근에 발생한 사태로 인해 더욱 어려울 것이다.

⁂

이 면에 실린 사진(267쪽 도판 참조)은 놀랍게도 다름 아닌 대한제국 황제

의 궁(돈덕전)이다. 건물은 오얏 문장紋章으로 장식되었지만, 벽돌과 돌

로 만든 벽, 넓은 창 속 공간, 굵은 철재로 된 발코니 등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초등학교를 연상시킨다. 동양적 호화로움, 옻칠을 한 문, 그 

위로 휜 지붕과 금빛 키메라상8을 기대하였던 이들은 실망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세련되지 않은 서양식 무대 속에서 가련한 고종 황

제가 강력한 일본에 의해 폐위를 당해 전날까지만 해도 자신이 다스리

던 백성 앞에 마지막으로 서게 되었다.

서울의 쿠데타

01 낭인 무리가 서울로 들어

서기 위해 경찰의 신호를 기다

리는 모습  

02 일본의 통감인 이토 후작이 

기관총의 호위 속에서 새 황제

(순종)의 즉위식이 열리는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 

1 1907년(광무 11) 7월 19일 새벽 1시에 

내각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고 새벽 3시에 

황태자 대리(代理)의 조칙을 내리게 하였다.   

2 일본은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책임

을 물어 고종을 강제 폐위시켰으나 고종이 양위

한 것처럼 꾸미려고 하였다. 『순종실록』에 의하

면 1907년(광무 11) 7월 18일 고종은 국사를 

황태자에게 대리하게 한다는 조서령을 내렸다. 

이튿날 황태자의 대리청정 진하식이 황태자는 

참석하지 않고 의식만 거행하는 권정례로 

치러졌고 7월 20일에는 고종 황제의 양위식이 

있었다. 순종 황제의 즉위식은 8월 27일에 

거행되었다.  3 1907년 7월 24일 한일 간에 

체결한 정미 7조약을 말한다. 이로써 대한제국

은 일본인 차관을 두게 되어 통감의 행정권 

감독을 받게 되었고 군대를 해산하게 되었다.  

4 동대문 근처에 있었던 훈련원을 말한다.  

5 서소문 안에 있던 시위보병 제1연대 제1대대

를 가리킨다.  6 시위보병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朴昇煥, ?~1907)(일명 박성환이라고 한

다는 말도 있음)을 가리킨다.  7 실제 한국군의 

피해는 남상덕(南相悳, 1881~1907) 등 68명이 

전사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500여 

명이 포로가 되었다. 8 키메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머리가 셋인 동물로 양(혹은 

염소)과 사자와 뱀의 모습을 전부 가지고 

있으며 입으로는 타오르는 불과 함께 난폭한 

기운을 내뿜는다.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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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쿠데타

01 반란을 일으킨 한국군의 

부모와 친지들이 동문 밖에서 

가족의 시신을 찾는 모습

02 반란을 일으킨 한국군의 

병영을 공격하는 일본군

03 반란 후 일본군에게 잡힌 

한국 군인들

서울의 쿠데타

대한제국 황궁의 앞뜰

흰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은 

최근에 양위한 고종 황제(중앙)

와 새 황제(순종)(좌측)이다. 

왼쪽 창문에는 내시를 양옆에 

두고 황태자 영친왕이 

서 있다.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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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일본인

갑작스런 한국의 사건들로 인해 정적이 감돌았다. 이 불행한 나라의 절

대적 지배자가 된 일본인들은 이제 사태가 잡음 없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쳤던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스럽

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점령 초창기의 일인데, 여기에 실린 상당수

의 사진들은 통신업무국에서 상당한 보안을 요구하는 ‘촘촘한 망’을 

뚫고 세상에 밝혀진 자료들이다. 새로운 시대에 문명인(일본인)들이 정

복한 나라에서 행한 끔찍한 실상을 드러내는 끔찍한 사진들인 것이다. 

이 사진은 전라도 담양에서 찍었다. 의병 봉기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

는데, 일본인들의 억압을 가장 많이 받고 있던 서남 지방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일본인의 어장은 공격을 받았고 주거지는 약탈당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자들을 저지시킬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

야 했지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질서를 바로잡는 데 무능하

였다. 오히려 일본인들이 그 일을 가차 없이 처리하였고 탄압은 가혹했

다. 그들은 재판을 시늉만 냈고 사태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대부

분 처형을 시켰는데, 특히 사진에 담긴 처형 방식은 가장 추악한 것에 

속한다. 

이 사진을 입수했던 앙리 부아뇌는 “세 명의 한국인은 호기심에 건설 

중인 기차 선로 공사장에 갔었는데 공교롭게도 밤사이에 선로 레일 한 

부분이 없어졌다. 즉각 그들은 체포되었고 재판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

“봉기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일본인들의 억압을 가장 많이 받고 

있던 서남 지방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일본인의 어장은 공격을 받았고 

주거지는 약탈당했다.”

다. 불쌍한 세 사람은 십자가에 묶인 채 50미터 사격 연습의 과녁으로 

이용되었다.”고 전하였다. 사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매우 야만

적인 행위와 모습들이 세세하게 담겨 있었다. 거리를 재는 장교의 모습, 

일본 군인 여럿이 사격하는 장면, 살이 찢겨 내장까지 돌출된 사형수의 

모습,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실행 결과를 수첩에 적는 모습 등.

우리는 이주인 해군 제독이 브레스트에서 베푼 축제에 참석하여, 일본인

들이 지난날 사무라이에 대한 추억과 무사들의 영웅담에 여전히 열광

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었다. 사실상 일본인들에게는 조상들의 잔인

한 영혼이 아직도 그들의 자손과 지금의 장난감 병정에게도 살아 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일본인에 의한 한국인 사형 

L’Illustration60 1907. 08. 10.
p.90, p.94

구9729
40.6×30.5

릴뤼스트라시옹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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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910. 09. 17.
표지

구9849
39.4×27.3

The Illustrated
London News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L’Illustration62 1908. 02. 29.
p.145

구9731
39.2×29.6

릴뤼스트라시옹 

프랑스

일본에 간 
한국 황태자

지난 11월,1 일본 황태자2는 일본 황제를 대신해 ‘주인의 신분’으로 살

피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자신의 능력인지 일본 외교관

들 덕분인지 한국의 새 유령 황제(순종)를 설득하여 그의 왕자인 한국

의 황태자(영친왕 이은)를 일본으로 유학 보내기로 하였다. 서울에서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경험을 통해 경

계심이 많아진 한국인들은 소리소문 없이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면서도 소요를 일으켰다. 한국의 황제는 양국 간의 평화를 

위해 인질을 내어주듯이 이복동생3을 멀리 떠나보내는 데 동의한 것 

“일본에 관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손가락질하는 한국인들에게 

유일하게 반감을 사지 않은 이토 

통감은 한국인들을 능숙하게 

다뤘다.”

같다. 일본에 관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손가락질하는 한국인들에게 유

일하게 반감을 사지 않은 이토 통감은 한국인들을 능숙하게 다뤘다. 

그에게 크게 감동받은 순진한 대한제국 황제는 충신 이토 후작을 ‘대

후견인’으로 임명하고 황태자를 맡기면서, 황실 혈통 왕자에게 주어지

는 모든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토 통감은 황실 피후견인(영친왕 이은)을 

도쿄까지 인도하였다. 

위 사진(272쪽 도판 참조)은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날 찍은 사진이다. 대한

제국의 어린 왕자는 혼자 앉아 있고, 수많은 훈장을 달고 있는 ‘대후견

인’ 이토가 황태자 곁에 공손하게 서 있는 모습이 정치적으로 보인다. 

마치 이 어린 황태자가 앞으로 일본에서 받을 대우의 맛보기라도 보여

주듯이 주변에는 한국 대신들 몇 명과 통감부 주요 관료들이 서 있다. 

특히 이토 통감 뒤로는 전 파리 주재 일본 공사이자 대한제국 부통감

인 소네 자작이 자리 잡고 있다.

시작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대한제국의 어린 왕자는 이제 일본에 자

리를 잡고 무쓰히토 천황의 후계자에 걸맞은 예우를 받고 있다. 일본

인들은 그들 특유의 정중하고 우아한 예절로 어린 왕자를 대접하였다. 

황태자의 개인교사는 이토 통감의 사위인 스에마쓰 자작이 맡게 되었

다. 이렇듯 호사스러운 생활로 새로운 삶에 만족하는 것은 당연해 보

인다. 대한제국의 황태자는 새 가정교사들이 가르치는 언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겉으로나 속으로나 모든 면으로 완벽히 

일본인이 되어 대한제국 왕위에 오를 것이다. 대한제국에 왕좌라는 것

이 남아 있다면 말이다.

1 일본 황태자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07년 

10월 16일~20일이다.  2 일본의 요시히토(嘉仁, 

1879~1926) 황태자를 가리킨다. 일본 메이지 

천황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두 명의 형이 

모두 죽자 1889년에 황태자가 되었고 1912년 

제123대 다이쇼 천황이 되었다.  3 원문에는 

‘자기 아들’로 잘못 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서울에서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라는 것을 입증하

는 사례는 많이 찾을 수 있다. 국명이 이미 ‘조선’

으로 바뀌었고, 그 외의 다른 것들도 이처럼 극심

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파원들에 따르

면, “철도, 도로, 관개 건설 공사가 마구잡이로 이

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일본에서 건

너온 감독관이 중국인과 만주인 인부들을 천 명씩 

감독하고, 이들은 여기저기 땅을 파고, 헤집고 있

다. 반면 한국인들은 그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

고 있다.”고 한다. 삽화는 폐위된 황제의 궁 밖에

서 경비를 서고 있는 일본 보초병의 모습이다. 앞 

왼쪽에 있는 서울의 여자들은 자신의 외형을 감추

기 위해 얇은 초록색 외투를 입고 있다. 서울의 중

인층 남자들은 신기하게 생긴 검은색 말총으로 만

든 모자를 쓰고서 긴 담뱃대를 물고 있다. 머리와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짚으로 엮어 만든 거대한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는 자신이 상을 치르는 중

이라는 것을 모자로 알려준다. 한 짐꾼이 짐을 

지고 있다.

새로운 영토 
조선을 경비하는 
일본:
퇴위한 황제가 
머무는 서울 궁 
밖에 서 있는 
천황의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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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대한제국의 황태자와 ‘대후견인’ 

이토가 대한제국의 대신들과 일본 통감부의 

관료들에게 둘러싸인 모습 

(왼쪽부터) 이토 통감, 대한제국의 

황태자(영친왕)

63

구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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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02. 20.
p.229

The Graphic
더 그래픽 

영국

서쪽으로부터 온 새로운 귀신이 한국 수도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한국 신문 『대한매일신보』의 편집장인 만함 

씨는 일본과의 분쟁 관련 이야기를 몇 달 전에 

우리 칼럼으로 전했다. :  “내가 찍은 사진은 

서울 도심에서 보았던 최초의 자동차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최신 문명의 제품이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궁벽한 곳에 

어떻게 침투했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어 독자들

의 관심을 끌 만하다. 그것은 30마력의 화이트 

스팀 카이다. 이 차가 주요 도로를 따라 오는 

것을 본 한국인들은 자신의 짐을 떨어뜨렸고, 

이 새로운 귀신으로부터 구제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다. 한편 말과 황소는 그들

의 주인만큼 꽤 당황하여 유일한 안전한 도피처인 

가장 가까운 가게나 개인 집 안으로 달아났다.” 

한국 기행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등장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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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처음 
선보인 자동차가 
초래한 결과

“한국인들은 게으른 만큼이나 

매사에 무관심하다. 유럽 문물의 

출현에도 별 관심 없이 

무심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 국민은 무기력하고 게으르며 인습에 젖어 있어 선진 문물에 대

한 호기심이 거의 없다. 한국 남자들의 게으름은 놀라울 정도이다. 힘

든 일은 여자들이 다 하고 남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다란 담뱃

대를 입에 물고 길에 누워 있다.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을 수치스럽

게 여기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불행이 닥치더라도 이

런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양반 남자가 담뱃대를 내려놓고 산책이라도 하게 되면 하인 두 명이 

바로 그 뒤를 따른다. 그리고 말에 오르면 하인들이 옆으로 서서 고삐

를 잡는다.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하인이 불을 붙이고, 장기를 둘 때도 

하인이 대신해서 말을 옮긴다. 한국인들은 게으른 만큼이나 매사에 

무관심하다. 유럽 문물의 출현에도 별 관심 없이 무심할 것이라 생각

된다. 

그렇다면 한국 도시에 처음으로 자동차가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

질까?1 결과는 진정한 공포 그 자체였다. 한국인들은 사람의 모습을 

한 귀신이 괴물을 타고 나타났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현장 사진에 따르

면 사람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달아났으며, 그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그림이 본지 맨 마지막 장에 실려 있다. 

Le Petit Journal64 1909. 03. 07.
p.74, p.80

구9742, 구6861
43.8×30.2, 45.3×31.3

르 프티 주르날 

프랑스

1 1903년(광무 7)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을 기

념해 미국 공사 알렌을 통해 미국제 자동차 포

드(Ford) 또는 캐딜락(Cadillac)을 의전식 어차

로 수입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라고 알

려져 있다. 실제로 서울 도심가를 달린 최초의 

자동차는 1908년 초 프랑스 공사가 입국하면서 

들여온 이탈리아산 란치아(Lancia)이다.

한국에 처음 선보인 자동차가 초래한 결과



276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277
1900년대-PART IV 

일본에서 
한국으로

나는 셋쓰 산자락의 위치 좋은 곳에 배가 분주히 드나드는 일본의 고

베항을 출발해 이즈마나다의 바닷길로 일본우선주식회사의 증기선을 

타고 한국의 제물포로 향하였다. 어느 날 밤 10시 우리는 닻을 올려 출

항하였고 보름달의 아름다운 달빛을 받으며 아카시 해협으로 들어갔

다. 이곳은 아와지섬과 일본 본토 사이의 뱃길로 내륙해의 동쪽 주요 

관문이다. 

이튿날 우리는 좁은 해협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곳은 물살이 빠르고 

거세게 흐르다가도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잔잔하여 시야가 탁 트이기

“서울은 동쪽에서 서쪽을 잇는 넓은 

대로에 의해 두 지역으로 나뉜다. 

이 거리는 똑같은 넓이의 또 하나의 

대로에 의해 다시 양분된다. 한쪽은 

궁궐 출입문에서 끝나고 다른 한쪽은 

이 도시의 남대문까지 이어진다.”

도 하였다. 이상한 모양새의 울퉁불퉁하고 뒤틀린 소나무로 뒤덮인 섬

을 지나 우리는 항해를 계속하였다. 때때로 심하게 굽이진 해협을 지

날 때마다 배의 항로는 바뀌었다. 

마치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하는 듯한 험준하고 가파른 한국의 절벽을 

향해 나아갈 때는 난파될 뻔한 일촉즉발의 위험을 겪은 적도 있다. 충

돌이 일어날 것 같은 찰나에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출구가 보였다. 1초

의 어긋남도 없이 바로 구령 소리가 들렸고 키의 방향이 바뀌면서 배

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선회하더니 좁은 해협으로 들어갔다. 

이곳의 해류는 거세게 흐르는 강의 물살과 같았고 한가운데는 거대한 

돌로 지은 등대가 서 있었다. 배 양쪽에서 돌을 던지면 거의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예스러운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열린 문틈으

로 주민들의 집 안을 볼 수 있었다. 삼판선이 해안을 따라 줄지어 있었

고 남자들은 낚시를 하고 여자들은 빨래를 하거나 곡식을 타작하고 

아이들은 뛰놀고 있었다. 

그러나 해협의 길이가 매우 짧아서 우리는 이 모두를 기억에 담고 이

내 그곳을 지나 또 다른 잔잔한 물길로 들어갔다. 그날 아침 내내 우리

는 물살이 빠른 곳과 탁 트인 직선 유역을 거쳐 수많은 섬을 통과한 끝

에 스오나다에 도착하였다. 내륙해에서 가장 넓은 지역으로 이곳 해안

선이 수평선 위의 푸르스름한 선으로 보일 만큼 광활하였다.

그날 밤 늦게 우리는 시모노세키 해협에 도착하였다. 이곳 내륙해의 

서쪽 관문인 시모노세키는 일본 역사에서 유명한 도시이다.  1860년 

일명 ‘시모노세키 사건’이라는 부당한 사건으로 일본과 외국 열강과의 

교류가 시작된 곳이다. 당시 영국·프랑스·네덜란드·미국 전함은 외국

인들의 해상 출입을 봉쇄하고자 하였던 조슈번의 다이묘에 의해 파괴

된 선박에 대한 보상과 실추된 명예 회복을 명목으로 일본 정부로부

터 300만 달러를 받아냈다. 

시모노세키 맞은편에는 거대한 석탄 공급소가 있는 모지항(후쿠오카현)

이 있다. 우리는 이곳에 머물며 배에 석탄을 보충하였고, 모지 근처에

서 폭풍우를 만나 고립되어 허리케인이 맹위를 떨치는 동안 밤새 정박

해 있었다. 이튿날 아침 폭풍이 잠잠해져 넓은 바다로 향하였다. 그리

고 거친 항해 후 어둡기 전에 나가사키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아담하면서도 아름다운 항구로 손꼽힌다. 서쪽

Harper’s Weekly65 1904. 04. 16.
pp.589~591

구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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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퍼스 위클리 

미국

을 제외한 사방이 쌀과 보리가 자라는 푸른 계단식 언덕으로 둘러싸

여 있고 바다 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서면 단정하고 평평한 가

옥들이 산비탈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수많은 돛배, 삼판선 그리고 증

기선이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거나 해협을 통해 드나들고 있었다. 이

곳에 펼쳐진 풍경은 항상 생동감과 빼어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나가사키를 떠난 후 우리는 또다시 매서운 폭풍과 마주하게 되었다. 

폭풍은 더욱 거세져 항해한 지 4시간이 지났지만 선장은 오던 길을 되

돌아가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한국의 해안은 험하기 

때문에 당시의 기상 상황으로는 갈 만한 곳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또다시 16시간 동안 항해가 지연되었다. 그러나 바람이 잦

아들어 다시 항해가 시작되었을 때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다. 이 눈부신 햇살 속에 한국의 해안선이 또렷이 눈에 

들어왔다. 곳곳에 매우 험준한 절벽과 함께 쌀과 보리가 자라는 완만

한 경사지가 바다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우리는 이튿날 아침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하늘 아래 부산항으로 들

어갔다. 입구에는 영국 남쪽 해안 인근의 니들스1를 연상시키는 들쭉

날쭉한 바위 봉우리가 세 개 있었다. 이 바위를 지나 평온해 보이는 만

으로 들어갔다. 완전히 육지에 둘러싸인 잔잔한 바다였다. 범선들과 

두 척의 작은 증기선이 한가로이 떠 있었고 그 모습이 바닷물에 거울

처럼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다. 만 주변 언덕은 수목이 자란 흔적이 전

혀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출발지인 아름다운 땅 일본의 신록이 무성

한 해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우리는 부산항에서 계속 항해를 이어갔으며 배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잔물결만이 유일하게 고요한 바다의 정적을 깨뜨렸다. 멀리서 보면 마

치 산비탈에 무리를 이루어 자라는 독버섯 모양을 한 마을에 이르자, 

수많은 삼판선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급히 다가왔다. 황량한 언덕 

위 하얀 점들이 일렬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내 관심을 끌었다.

“저기 하얀 개미 떼처럼 보이는 길게 늘어선 점들은 무엇입니까?” 나

는 이곳에 온 적이 있는 같은 배의 승객에게 물었다. “이곳 주민들이에

요. 일본인 정착촌과 구 부산을 잇는 길을 따라 오가고 있는 거예요.”라

고 알려주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성능 좋은 쌍안경으로 보니 하얀 

개미로 보였던 것은 흰옷을 입은 건장한 성인들이었고, 그들은 척박하

고 메마른 길을 마치 유령처럼 위엄 있는 신중한 걸음으로 지나갔다.

이 이상한 행렬을 다 살펴봤을 때쯤 삼판선이 더욱 가까워졌다. 그런

데 우리 배에 다가온 삼판선에는 모두 일본인이 타고 있었고 실제 모든 

것이 다 일본의 모습이었다. 왜관에서의 일본 삼판선과 일본인의 모습

은 내가 예상했던 그림이 전혀 아니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어디에 있

을까? 한국 바다에 도착한 후 30분 동안 이들은 응당 있어야 할 곳에 

없었다. 내가 본 바로는 평소보다 덜 북적대고 매력이 덜한 일본의 어

느 항구에 와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때 작은 증기선이 거룻배를 끌며 다가왔고 배 위에는 처음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아주 더러운 밀가루 포대가 실려 있었다. 증기

선이 더욱 가까워지자 나는 밀가루 포대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

었다. 그러나 내가 전에 보던 사람과는 전혀 달랐다. 모두 머리를 위로 

올려 정수리에 얹었고 대부분은 길고 가는 턱수염이 있었다. 마침내 

한국인을 보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일본인이나 중국인보다 잘생겼고 모든 면에서 그들과 달랐다. 

키가 크고 뚜렷한 이목구비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이들은 배에 이미 

승선하여 짐을 내리고 있는 분주하고 몸집이 작은 일본인보다 훨씬 우

월한 민족인 것 같았다. 더러운 흰옷을 입은 이 잘생긴 한국인들은 처

음에는 무기력하고 게을러 보였지만 거룻배로 짐을 운반할 때는 자기 

몫을 다 해냈다. 이들의 노력으로 연이어 우리 배에 들어온 거룻배는 

신속하게 짐을 실어 해안가 쪽으로 갈 수 있었다.

우리도 해안가로 가기 위해 삼판선을 탔다. 그리고 배에서 내렸을 때 

거리에 더러운 사람들이 더 더러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

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일본에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부산은 일본

인들로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온갖 종류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다. 

반듯한 일본식 건물이 거리에 줄지어 서 있고 건물 안에는 단정하고 

아담한 일본인 여성들이 있었다. 이곳은 일본인 정착촌인 신 부산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사는 구 부산은 몇 마을 떨어져 있다. 한국 상점

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주요 거리 주변에는 노점상이 있어 행상

인들이 웅크리고 앉아 담뱃대와 거울·안경·식기·칼 등 잡다한 물건을 

팔고 있었다.

더러운 옷을 입은 한국인들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었다. 높은 계급

의 한국인들은 아마 지구상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티 하

나 없이 깨끗한 의복을 입는다. 이는 분명 동양에서 가장 진기한 것이

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같이 마치 본인이 거리와 거리에서 본 모

든 것의 주인인 양 거만한 걸음걸이로 몸을 흔들며 걷는다. 

그런데 남자다운 걸음걸이에 비해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부조화는 찬

찬히 살펴볼 만하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옷을 입고 옷감은 크림색 

비단으로 조금씩 색이 다른 경우가 있고 모두 티끌 한 점 없이 깨끗하

였다. 바지는 매우 헐렁하였고 발목 바로 위에서 단단히 조이고 솜을 

덧댄 하얀 양말은 하얀색과 검은색 천으로 만든 샌들에 일부분이 덮

인다. 여름에는 비단이나 모시로 된 얇고 비치는 천의 옷을 입고 겨드

랑이 아래에서 여며 아래로 헐렁하게 늘어뜨린다. 빳빳하게 세탁하여 

마치 어린아이의 풀 먹인 드레스처럼 이상한 형태로 다리 주위에서 

돌출된다. 

머리 위에는 모자를 쓴다. 모자 끝이 아주 높지 않은 점만 빼면 과거 

웨일스의 여성 어부들이 썼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귀족 계급인 양반이 

H. G. 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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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검은색에 윤이 나는 모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촘촘히 엮은 비단

과 죽사竹絲를 사용해 그물망 모양으로 만들어 크리놀린2과 비슷하다. 

한편 양반보다 낮은 계급은 말총으로 만든 모자를 썼다. 끝이 잘린 원

뿔 모양은 머리에 맞지 않고 정수리 위에 멋들어지게 놓인다. 아랫부

분에는 약 4인치(약 12센티미터) 폭의 둥근 챙이 있다. 모자 전체는 검은 

끈이나 띠로 턱 아래에서 묶어 고정시킨다. 이처럼 특이하고 털처럼 

가는 모자는 날씨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역시 이상한 모

양새의 스컬캡3 위에 예를 갖추기 위해 쓴다.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착용하고 얇고 비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바

람이 통하는 모자 기둥 안으로 상투가 선명하게 보인다. 상복을 입은 

경우에는 약 3피트(약 90센티미터) 폭의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인 커다란 

대나무로 만든 모자를 쓴다. 이 넓은 챙은 부친 3년상을 치르면서 상

주가 느낄 슬픔을 안 보이게 가려준다.

한국인에게 상투는 중국인의 변발보다 더 소중하다. 상투는 약혼할 

때 비로소 올릴 수 있고 그 과정은 사실 매우 고통스럽다. 두피를 밀고 

머리카락을 하나로 모아 단단히 묶어 매듭을 만든다. 검은 띠로 머리 

주위를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 평생 쓰게 된다. 너무 세게 조여 뼈에 자

국이 깊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머리를 자르는

데, 물론 이 진기한 모자를 착용하지만 그 안에 상투는 없다. 

약혼하기 전까지 남자아이는 모두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길게 땋아 뒤

로 늘어뜨린다. 한국의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와 같은 외모를 지녔다. 

아름답고 가는 머리카락을 뒤로 늘어뜨린 얌전하고 잘생긴 남자아이

를 처음 봤을 때 여자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혼인은 한국인에게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 남자는 배우자

가 생기기 전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더라도 결혼해서 성인이 된 남자와 함께 어울릴 수 

없다. 한국에서 혼인은 말 그대로 복권과 같다. 양 당사자는 혼인에 대

해 발언권이 없다. 모든 것이 중매인의 중개로 예비 신랑·신부의 부모

들에 의해 정해진다. 실제 혼인을 올리기 전까지 당사자는 상대방을 

볼 수 없다. 

신부가 하층민이 아니라면 그녀의 남편은 아마도 아버지와 남자 형제

를 제외하고 그녀가 어린 시절 이후 보게 된 유일한 남자일 것이다. 이

는 한국의 여성이 7세 때부터 남성의 눈에 띄지 않도록 엄격히 격리되

기 때문이다. 신부가 처음 남편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면 운이 좋은 것

이다. 이후 다른 남성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 신랑은 전부나 마

찬가지이다. 반면 남편의 경우는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된다.

한국에 대한 주요 평판은 일반 국민들이 게으르고 하층민들은 불결

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막노동꾼을 만나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향하

면 좀 낫지만, 한국인이 사는 곳의 불결함과 냄새는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부산은 잠깐 흥미를 갖고 지나가는 곳이며 많은 지역에 일본인

들이 살고 있어서 깨끗하다. 수도와 가까워질수록 한국의 더러움과 그

곳의 삶의 방식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부산에 불과 10시간 머물렀지만 볼거리가 별로 없는 곳이라 둘러보기

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부산항을 떠날 때쯤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한 내

부를 지닌 반듯한 일본식 건물과 나태하고 목적 없는 삶을 근근이 살

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의 가축우리같이 불결한 집을 본다면 누구나 호

감과 반감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5시 우리는 닻을 올리고 부산을 지켜주는 커다란 바위섬을 

지나 다시 항해에 나섰다. 그 후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림자가 끊

어지는 섬이라는 뜻의 절영도 남쪽 해안 주변을 빙 둘러갔다. ‘디어섬’

으로도 알려진 이곳은 태평양의 잦은 태풍으로부터 부산을 지켜준다. 

부산에서 해상 교전이 처음 일어났던 제물포까지 좋은 기상 상황에서 

30시간이 걸리는 이 여정의 항로는 다른 나라의 항로만큼이나 힘들고 

위험하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군도의 황량한 섬과 아찔한 낭떠러

지, 뾰족한 능선은 썰물일 때는 섬이지만 바닷물이 들어오면 물에 잠

겨 위험한 암초가 된다. 이 범접할 수 없는 해안은 가는 길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별안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많은 뱃사람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무덤 같은 곳이다.

제물포에는 항구가 없다. 간조 때 본토와 이어지는 몇 개의 섬 그리고 

흘수4가 가장 얕은 배만 이용할 수 있는 정박지가 있는 넓게 펼쳐진 

갯벌이 이곳의 주요한 지형적 특징이다. 해안까지는 삼판선으로 한 시

간 정도 걸린다. 

물이 빠질 때라 갯벌은 바다를 향해 수 마일 뻗어 있었고 부두에 물이 

최고 높이로 차오르자 이곳의 조수 간만의 차가 30~40피트(약 9~12미

터)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썰물 때와 밀물 때의 제물포는 같

은 곳이라 여기기 어려울 정도이고 질척한 갯벌 위로 물이 들어올 때

는 솔웨이만의 잔물결 치는 모래를 덮어버리는 속도와 거의 비슷하게 

밀려온다.

서울의 항구이자 한국의 외국 교역자들의 본거지이고 현재는 주한 일

본군의 본부이기도 한 제물포의 첫인상은 가장 분주하고 매우 유럽적

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빨간 벽돌로 지은 커다란 창고가 해안가에 길게 

늘어서 있어서, 건물 앞에 배가 정박 중인 경우 육지의 상업 활동만 보

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배를 댄 돌로 지은 부두에는 열심히 일하는 막노동꾼으로 가

득하였고 그들은 모두 등에 지게를 지고 있었다. 한국의 지게는 두 갈

래로 갈라진 나뭇가지에 두 개의 가로대를 붙여 만든다. 툭 튀어나온 

곳 위에는 엄청난 짐이 실린다.

제물포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주요 교역품은 쌀과 마른 생선 그리고 보

리이다. 보리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고 쌀은 이

보다 고급 음식이다. 반면 마른 생선은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

식이다. 거대 선단이 이 물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부두에는 보통 수십 

척의 범선이 나란히 정박되어 있다.

부두 근처에서는 나무가 우거진 높은 둔덕 위에 위치한 영국 영사관

이 가장 눈에 띈다. 좋은 위치에 당구대와 테니스장 그리고 시설 좋은 

도서관을 갖춘 클럽은 제물포가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제물포에서 서울까지는 30마일(약 48킬로미터) 거리로 일본이 소유하고 

건설한 철도로 이동한다. 철길을 따라 그림 같은 풍광이 이어진다. 구

불구불한 푸른 언덕과 논이 스치며 지나가고 사이사이 드넓은 황무지

가 나타난다. 땅은 분명 깊고 비옥해 보이지만 어떤 용도로도 사용한 

적이 없어 보였다. 우리는 서울에서 수 마일 떨어진 한강을 건넜고 그 

후 바로 열차는 서울의 성벽 아래 멈춰 섰다.

서울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로 인구는 약 25만 명이고 이 가운데 3

분의 1은 넓게 퍼져 있는 외곽에 산다. 벽에는 돌로 지은 거대한 출입문

이 8개가 나 있고 그 위에 탑처럼 생긴 2, 3층 높이의 망루가 하나씩 세

워져 있다. 기차역에서 가장 가까운 문은 ‘돈의문’으로 불리는 서대문

으로 은자의 왕국의 수도로 들어가려면 바로 이 문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수도의 이름은 우리의 암퇘지 발음에 ‘l’을 붙인 ‘sowl’과 발음이 

똑같다. 달리 발음하는 한국인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서울은 수도를 의

미하고 그 이상 다른 것은 없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이름과 관련해 소

박한 아름다움이나 참신함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이곳의 위치 때문일 

것이다. 이 도시가 위치한 곳보다 경관이 훨씬 더 빼어난 곳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도시는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한 봉우리에 둘러싸인 작은 골짜기 

위에 있다. 산마루 정상에는 성벽이 높이 세워져 있다. 이따금 작은 협

곡 안으로 깊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며 가장 가파른 봉우리와 가장 

높은 봉우리의 정상까지 이어져 있다. 

뱀처럼 구불구불한 이 성벽 안에는 허름한 가축우리 같은 집과 화려

한 궁궐, 목적 없이 빈둥대는 사람들과 바삐 움직이는 무리들, 넓은 거

리와 미로 같은 골목길, 티 한 점 없는 깨끗함과 형언하기 힘들 정도의 

불결함이 서로 공존하여 대조를 이룬다. 과연 이런 모습을 지구상 다

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서울은 동쪽에서 서쪽을 잇는 넓은 대로에 의해 두 지역으로 나뉜다. 

이 거리는 똑같은 넓이의 또 하나의 대로에 의해 다시 양분된다. 한쪽

은 궁궐 출입문에서 끝나고 다른 한쪽은 이 도시의 남대문까지 이어

진다. 서대문에서 몇 분만 걸어가면 미국 공사관이 있다. 이곳에서 나

는 호러스 N. 알렌 공사와 그의 부인 그리고 고든 패덕 서기관을 만났

고 이들의 배려로 옛 궁궐 경내에 들어가는 특혜를 누리고 그 외 많은 

호의를 받게 되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서대문 안에 들어서자 우리는 도시 중심부로 향하는 사람들의 인파로 

인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동쪽으로 휩쓸려 갔다. 당시는 새벽녘이었

고 거리에는 무거운 짐을 진 남자들과 황소로 붐볐다. 이들은 이 진기

한 극동의 메카 한가운데 위치한 큰 대로변의 장터로 향하고 있었다.

전차선이 몇몇 중심가를 따라 놓여 있었고 몇 분마다 현대적인 미국

산 전차가 우리를 지나쳐 갔다. 한국인 남자와 여자 모두 이용하고 있

었다. 과거 서울의 모습은 빠르게 그 모습을 감추고 있다. 미국 전기회

사의 본사인 현대적인 빨간 벽돌 건물(한미전기회사)이 도시 한가운데 

서 있고 그곳의 송전탑에서는 웅장한 교회와 공사 건물이 이곳 주민

의 땅딸막한 집 위로 우뚝 솟은 모습을 볼 수 있다. 

1 영국 와이트섬(Isle of Wight) 서쪽 해안에 

위치한 바위섬이다.  2 과거 여자들이 치마를 

불룩하게 하기 위해 안에 입던 틀이다.  3 테두

리 없는 베레모이다.  4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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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울의 미국 공사관 계단에 서 있는 

알렌 공사〔오른쪽〕와 그의 부인 

02 나가사키에서 일본 증기선 ‘니폰 마루’에 

석탄을 공급하는 모습  

03 제물포의 항구와 양륙장

-저자의 입체 사진

02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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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 근교의 일본 육군 본부

어두운 한국에 
복음을 전하다

『더 크리스천 헤럴드』 독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사역을 축복

하시는 땅, 한국의 모든 이에게 성경을 전하는 사역에 대해 궁금하시

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탠

더드 오일1이라는 미국 회사가 한국에 알려져 있고, 모든 마을에서 스

탠더드 오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가게에서 팔고 있던 것입니

다. 제가 길을 지나가면서 보니, 막노동꾼들이 물을 지고 가는데 대부

분 커다란 5갤런(약 19리터)짜리 석유통에 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널리 알리고 전할지 그 방법을 계획

“수십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에 

오고 있으며,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모든 주요 도시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험심이 

더 강한, 이른바 일본에서 ‘밀려난’ 
사람들로, 도덕관과 인생관이 

느슨한 자들입니다.”

하였습니다. 기도와 함께 다른 선교사님과 상의한 뒤에, 우리는 체계적

인 방식으로 한국인의 귀를 솔깃하게 할 구원 활동 계획을 세워서 여

러 소책자 형태로 한국의 모든 가정에 성경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역은 체계적으로 마을과 군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역을 기록하

였고, 그 기록은 현장에서 해당 선교사가 선택한 한국의 기독교인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며,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이에게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한국의 수백만 기독교인들은 시장에서 나눠주거나 호기심으로 직접 

사서 본 소책자나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이들을 교회로 부르심으로써, 주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

고자 하는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수십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에 오고 있으며,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

은 모든 주요 도시에 터전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험심이 더 강한, 

이른바 일본에서 ‘밀려난’ 사람들로, 도덕관과 인생관이 느슨한 자들입

니다. 이들에게도 일본어로 된 복음서가 필요하며, 우리는 한국인에게 

하였던 사역과 같은 노력을 이들 일본인에게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서공회 덕분에 성서를 권당 50센트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소책자로 각 가정에 약 1

센트의 비용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한국어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면 이 땅의 모든 이가 주님

을 알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구함을 받은 이로서 몸을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널리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바,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며, 주께

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시며,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 번성하도록 하신

다 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누구라도 이 사역에 관심이 있다

면, 테네시 내슈빌의 남장로교회 해외 사역팀의 총무인 신학박사 S. H. 

체스터 목사에게 편지하시면 됩니다. 

한국, 광주에서

The Christian
Herald

66 1909. 03. 11.
p.910

구6793
36.3×26.8

더 크리스천 헤럴드 

미국

R. T. 코잇

1 1870년에 설립된 미국의 석유 회사이다. 

1897년(광무 1) 인천 월미도에 석유 저장 탱크

를 짓고 ‘순신창’이라는 대리점에서 ‘솔표 석유’

라는 이름으로 석유를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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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교도의 장례식

67

구9801
39.5×27.8

1902. 02. 08.
p.189

The Graphic
더 그래픽 

영국

한국의 새해 
풍습: 
서울 근처의 
석전石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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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구9804
38.9×28.3

1904. 03. 05.
p.308

The Graphic
더 그래픽 

영국

69

구9813
39.5×28.8

1909. 12. 04.
p.761

The Graphic
더 그래픽 

영국

한국에 파견된 기자의 현장 보도 : “시골의 

어느 집으로 가는 도중 우리는 일렬로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 모양을 보게 되었다. 

머리 위로 이색적인 한국 모자(갓)를 쓰고 긴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 모습은 

정말 특이해 보였는데 남자들의 몸은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프랭크 대드의 그림 / C. W. 콜의 스케치 참조  

한국 해안가 
시골의 모습: 
‘밀밭에서’ 

한국은 특이한 모자를 쓰는 나라이다. 말총으로 

촘촘히 엮어 만든 뻣뻣하고 투명한 모자(갓)는 

결혼한 남성들이 쓴다. 우산처럼 쓰는 모자

(삿갓)는 세로 7피트(약 2미터), 가로 5피트(약 1.5

미터) 크기에 우산처럼 효과적으로 몸을 보호해준

다. 사람들의 옷은 서양인들이 보기에 분명 

낯설게 느껴지고, 한국인들 누구나 입는 길게 

늘어뜨린 하얀 가운(두루마기)은 수의를 연상시켜 

오싹함을 느끼게 한다. 

은둔의 왕국을 
찾은 본지 
사진 기자  
톰 브라운이 본 
이채로운 한국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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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구9737
32.5×23.2

1911. 12. 14.
p.66

Journal des
Voyages
주르날 데 부아야주 

프랑스

일본인들이 곧 사라지게 만들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들의 모자는 그들

의 의복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한국의 모자는 쓰는 사람의 사회 계

층과 삶의 조건에 따라 그 형태와 질을 달리한다. 하층민들은 대나무 

줄기로 만든 모자를, 그리고 귀족들은 멧돼지 털로 만든 모자를 사서 

쓴다. 형태로 보면 프랑스에서 옛날에나 사용하였던 실크해트1를 떠올

리게 되지만, 좀 더 원추형이고 챙이 더 넓은 모양이다. 

한국 남자는 결혼을 하면 긴 머리카락을 자르고 하나로 틀어 올린(상

투) 다음 머리 둘레에 말총으로 만든 검은색 띠(망건)를 두르고 단추(관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2년간 모든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궁중 직책까지도 사퇴해야 한다. 

염색하지 않은 삼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짚으로 만든 큰 모자를 

쓴다.”

자)로 고정시킨다. 이때 단추는 경제력에 따라 동물의 뼈나 은, 금 또는 

옥으로 만든 것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모자를 쓴다. 

모자의 형태도 다양하다. 궁에서 쓰는 작은 모자(사모)는 주교관主敎冠

처럼 생겼고, 학교 선생님의 모자(정자관)는 육각형 모양이며, 새신랑이 

결혼 후 2개월 동안 쓰는 흰색 작은 모자(초립)는 짚으로 만든 것이고, 

농부(삿갓, 농립)들과 상중喪中의 남자들이 쓰는 모자(굴건)는 그 크기가 

크고 짚으로 거칠게 짠 모양이다. 

한국의 상례喪禮는 매우 엄격하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2년

간 모든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궁중 직책까지도 사퇴해야 한다. 염색

하지 않은 삼베옷(최의衰衣)을 입고 머리에는 짚으로 만든 큰 모자2를 

쓴다. 모자는 테두리가 잘리고 종 모양처럼 얼굴로 내려오는 형태이다. 

그리고 지인들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해 얼굴 앞에 노란색 삼베 가리개(포선 또는 사선)3를 항상 들

고 다닌다.

한국 모자에는 유래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한다. 때는 바야흐로 

기원 원년보다 훨씬 전, 지혜롭기로 유명하였던 한 군주가 백성들의 폭

력성을 억누르고자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로 인해 가

슴 아파하고 있었다. 결국 한 가지 묘책을 쓰기에 이르렀다. 백성들에

게 밖에 나갈 때는 지름이 매우 큰 자기瓷器로 만든 모자를 쓰는 것을 

의무화하고, 모자를 깨뜨리면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공표한 것이다.

모자를 깨뜨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조용하고 신

중해졌다. 언쟁과 주먹다짐이 그쳤다. 모두가 부드럽게 행동해야 한다

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은 습관이 되어갔다. 그 후 모자는 자기 

대신 말총으로 만들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계속해서 진중하고 

예의 바르게 유지되었다.

1 높은 크라운과 좁은 챙으로 이루어진 남성 

예장용 모자이다.  2 상주(喪主)가 두건(頭巾) 위

에 덧쓰는 굴건(屈巾)을 말한다. 그 위에 새끼

줄에 삼 껍질을 감아 만든 수질(首絰)을 눌러쓴

다.  3 천의 양쪽에 손잡이 대를 끼워서 두루마

리처럼 양쪽을 말아 쥘 수 있으며 이것을 펴면 

가리개가 된다.

모리스 드 페리니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것들
한국의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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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ustration71 1904. 05. 14.
p.335

구9725
39.4×28.9

릴뤼스트라시옹 

프랑스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한국

흥미로운 이 책을 마치며 우리는 이제 점령국(일본)의 먹잇감이 된 한

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 수도 서울은 단

층짜리 초가집이 무수히 늘어선 곳으로, 어디를 봐도 시골 풍경이다. 

짚으로 머리를 치장한 지붕들이 연기를 내뿜는 모습은 영락없이 화목

한 가정의 삶과 친근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긴다. 

한국의 남성들은 건장하고 어깨가 넓으며, 황인종 특유의 심술궂음은 

없다. 여성들은 날씬하고 부드러우며, 매우 뛰어난 미모의 얼굴에 우

아함이 묻어나는 여성들도 몇 명 눈에 띈다. 한국인은 항상 흰옷 차림

“한국의 남성들은 건장하고 어깨가 

넓으며, 황인종 특유의 심술궂음은 

없다. 여성들은 날씬하고 부드러우며, 
매우 뛰어난 미모의 얼굴에서 

우아함이 묻어나는 여성들도 

몇 명 눈에 띈다. 한국인은 항상 

흰옷 차림으로 다니며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다.”

으로 다니며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다. 일본인과 달리 표정을 찡그리

거나 인상을 쓰지 않는다. 한국인은 몽상가로, 가진 것은 없어도 큰 욕

심 없이 살아간다. 

수도 서울의 거리는 장사꾼들로 북적인다. 동네마다 직종이 나뉘어 있

다. 한쪽에는 주물 제조업자들이 철을 두드리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

는 철물점의 상품이 반짝거린다. 제화공들도 일을 별로 서두르지 않으

며, 양피지 제조공들도 기름종이로 입기에 편안한 모자나 코트를 만

든다. 모자는 한국의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큰 기능을 한다. 여성들은 

몸을 가린 채 저녁에만 외출이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밤중에는 한국의 가장 특색 있는 의식인 장례식이 거행된

다. 대리 울음꾼(곡비)들의 울음소리로 길에는 끝없이 끔찍한 신음소리

와 장송곡이 이어진다. 긴 행렬이 비통하게 거리를 행진한다. 악령이 

죽은 자의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주의를 기울인다. 그 뒤에

는 장례가 엄숙하게 치러진다. 큰 삼베 모자(굴건)를 쓰고 입을 가린 채 

완전한 침묵 속에서 장례가 거행된다. 

결혼식도 다소 독특한데, 여인들은 비단으로 치장하지만 신부는 짐보

따리처럼 리본으로 휘감고 묶어 포장한다. 이 같은 일종의 봉인을 해

제하는 것은 신랑의 몫으로,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신부가 듣

고 말하며 살 수 있게 해준다. 신부는 남편의 식사를 차리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옷을 빨면서 살게 된다. 한국에서는 여인네들이 불평을 

하면 “암탉이 운다”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시와 이상을 즐길 줄 아는가? 일부에서 묘사한 대로 불결하

게만 살아가는 짐꾼 민족인가? 뒤크로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아름

다운 시가와 노래 몇 곡을 소개하는데, 그중 늙은 아버지를 보며 슬퍼

하는 젊은 대장장이의 이야기가 인상 깊다.  

한국에는 속담 문학도 있는데 한국인은 속담 속에 자신의 작은 체념

을 온전히 담았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한국인은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일본의 학살과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 이후 대한제국 황제(고종)는 궁을 떠나 최근까지 외교 구역에 

머물며 평화로이 국가를 다스렸다. 광부 출신의 총리대신 이용익의 도

움을 받았는데, 출신과 학위(과거 급제)를 중시하는 한국에서 귀족도 아

니고 학위도 없는 이용익은 그리 인기가 없다. 하지만 이용익은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다. 

한 나라의 황제라기보다 영주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고종은 그럭저럭 

돌아가는 군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앞서 학위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한층 더 대

접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학교에 다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을 가르치는 프랑스 학교(법어학교)

도 많이 찾는다.

착한 민족, 가난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민족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

게 되었다. 한국인을 짐꾼으로 부리고 짐을 나르는 짐승에게 하듯 채

찍질해댄다. 사람들은 체념한 듯 “어떤 이들은 웃기 위해 태어나고, 어

떤 이들은 울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한다. 

인도주의자이자 한국에 정통한 시인 뒤크로를 통해 우리도 한국이라

이 무거운 철봉을

가는 실로 늘어뜨려

해까지 닿았으면 좋겠네.

해를 옭아매 해가 지지 못하도록,

날로 하얘지는 부모님의 관자놀이가

하루도 더 늙지 않았으면 하네.

는 나라를 가련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고결한 문인들에게는 『가련하

고 정다운 나라, 한국』이란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새의 날갯짓처

럼 힘차게 울리는 종과 강렬한 촛불로 가득한 새벽 예배를 소개하는 

장에서는 유럽의 낙원과 크리스마스에 대한 환상을 그리고 있다.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한국』  01 한국인들이 집을 짓는 방법  02 산책에 나선 부르주아 한국인들 - 사진 제공 언더우드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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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아침의 나라

서울의 폭동 – 한국을 지칭하는 시적인 표현은 어디서 유래된 것인가? – 게으

르고 불성실한 민족 – 흰색 의복 – 한국식 담뱃대와 일본식 담뱃대 – 극동 지

역에서 마지막 남은 미지의 나라 – 관료주의를 신성시하는 곳 – 한국 법률 – 

도시, 도로, 군대 – 한국인들의 애국심은 깨어날 것인가?

최근에 서울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극동 지

역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 불리는 한국이 평소의 고요함을 떨쳐

버리고 일본의 포악한 지배에 맞서 전면적으로 봉기한 것이다. 한국을 

“한국인들은 천성적으로 인내심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그들의 땅에서 행해지는 일본의 

무례하고 약간은 잔인한 행위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지칭하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시적인 표현은 어디서부터 유래

된 것일까? 이에 대해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고 한국에 대

해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빌타르 드 라게리 기자에게 질문

하였다. 

그는 말한다. “한국의 기후는 중국인들이 부르는 한국의 공식 명칭인 

‘고요한 아침의 나라’ 또는 ‘아침의 고요함’1이라는 말 하나로 잘 표현

된다. 한국의 아침은 사계절 내내 맑고 신선하며 가볍고 투명한 공기, 

부드럽고 깨끗하며 매우 빛나지만 눈이 피곤하지 않은 햇빛, 깨끗한 

청록색 하늘로 표현할 수 있다. 유럽인에게는 모든 것이 즐겁기보다는 

놀랍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점일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고요함과 평온함이 이 나라 국민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인접 

국가들과 구별되는 한국인들의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성격은 기후에

서 기인한 것일까? 신체적으로 한국인들은 보통 골격이 튼튼하고 키

가 크다. 그래서 힘든 일도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과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 천성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서 잠자고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과 같은 본능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술은 사케2라고 부르는 발효된 술을 매우 많이 마신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 일찍 늙는다.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외국 의사는 이곳에는 위생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그가 쓴 글의 일부이다. “한국인들은 절대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는 법이 없다. 옷매무새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한 영국인 여행자가 어떤 이를 가리키며 ‘자기가 만난 한국인 

중에 가장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그 사람은 아주 깨끗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이렇게 지저분한 민족이 거의 항상 흰

색 옷만 입는다는 것이다. 한국 남자의 전통 의상은 양옆에 트임이 있

는 튜닉(두루마기)과 통이 넓은 바지로 전체가 흰 면綿으로 이루어져 있

다. 입는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청결에 무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옷인 것이다. 관리는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빨래를 

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몫이다. 

여자들이 하루 종일 남편의 옷을 빨고 헹구고 풀을 먹이는 동안 남편

Le Petit Journal72 1907. 08. 04.
p.242

구9741, 구6860
45.0×31.2, 43.4×30.5

르 프티 주르날 

프랑스

에르네스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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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햇빛 아래서 즐겁게 담배를 피운다. 한국에서 담배는 모든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가장 큰 관심사이다. 옛날, 즉 일본의 지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인들은 길이가 1미터가 넘는 매우 긴 담뱃대를 사용하였다. 

그들에게 긴 담뱃대는 민족적 자부심과도 같은 것이었다. 메로빙거 왕

조3 시대 사람들에게 긴 머리카락이 자부심이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일본인들은 상업적 이윤을 목적으로 수 세기 동안 이어져온 한국의 

담뱃대를 하루아침에 약 30센티미터 길이의 일본산 담뱃대로 바꾸게 

하였다.4 긴 담뱃대 사용을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한 것이다. 놀라움과 

분노에 찬 한국인들은 저항하려 하였다. 하지만 긴 담뱃대를 발견하면 

모두 부숴버리고 그 주인은 범죄자로 처벌하라는 명령이 경찰에 내려

졌다. 결국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온순한 민족이었던 한

국인들은 이에 복종하고 말았고 일본산 담뱃대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부터 일본은 한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

작하였고, 한국인들은 이에 굴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극동 지

역에 마지막 남은 미지의 땅이었다. 1882년5 전까지 한국의 모든 항구

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 닫혀 있었다. 그로부터 5년 전6 일본인들만이 

왕래를 시작하였고 서울에 외교 대표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홍장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자행될 일본인들의 행태를 예상하

고는, 한국의 왕에게 일본이 얻고 있는 이익을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얻어내라고 조언하였다. 그 후 한반도의 항구들은 국제 무역을 

위해 개방되었고, 외국 여행자들은 미지의 나라를 여행하며 그들만의 

풍습을 마음껏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인접 국가들에 비해서 사회가 열등해 보이는 것은 그들만의 기이한 풍

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단지 게으름과 인습에 젖은 제

국일 뿐만 아니라 관료주의에 의해 착취되고 있는 곳이다. 

빌타르 드 라게리는 말한다. “한국에는 관료들이 넘쳐난다. 하나의 도

에 주요 관공서의 장이 44명이나 되고, 각각이 400명의 직원을 거느

리고 있다. 이외에도 수도 서울에는 정부 각 부처와 왕궁에 속한 담당

관이 1만 명에 달한다. 공무원 수가 총 14만 6,000여 명에 이르는데, 전

체 인구가 967만 명이므로 공무원이 인구 65명당 1명꼴인 셈이다.” 프

랑스에서도 소위 ‘세금 도둑(공무원)’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게까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그 많은 관료가 수

천 가지 방식으로 국민을 착취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에게서 모든 

것을 강탈할 수 있는 징발권을 갖고 있는데 과도한 금액의 세금을 징

수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들은 공직에 머무는 기간이 3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

는 기반을 다지려고 한다. 이를 위해 최악의 권력 남용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지고 있고 국민은 끊임없이 착취당한다. 

⁂

다음은 한국 법률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의 법률은 세계적으로 유례

가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단적인 태도에는 호

의적이고 자주적 행동에는 비판적인 면을 보인다. 한국의 법률에는 모

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아주 사소한 과실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징벌한다. 

누군가 황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두 손을 들지 

않거나 ‘폐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으면 즉시 태형에 처해진다. 황제에

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궁에 온 사람이 의전이 정하는 방식을 착각

해 실수를 한다면 역시 매질을 당하게 된다. 남자가 자신의 장모가 돌

아가셨을 때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히 상복을 입고 있지 않으면 태형

을 당한다. 지나치게 오랜 기간 상복을 입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집

을 짓거나 수레·옷·항아리 등을 사용할 때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으

면 태형 10대에 처해진다. 

왕궁 앞뜰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태형 100대이고, 후원에 들어가면 

강제 노역에 끌려간다. 특히 왕궁 주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조

심해야 한다. 몰래 들어갔다가는 하찮은 토끼처럼 목이 졸려 죽을 것

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의 운수를 점치다가는 매질을 당한다. 특

히 나라와 관련된 예언을 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 하

지만 우연히 하늘에서 천재지변의 전조를 보게 되면 재빨리 해당 기

관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년간의 강제 노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의 법률에는 이처럼 단순하고 고지식한 내용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지만, 몇몇 공정한 조항들도 눈에 띈다. 공정성을 갖춰야 할 시험 감

독관이나 상관의 환심을 얻기 위해 술책을 꾸미는 관료, 그리고 분야

를 막론하고 추천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징

벌이 그것이다. 한국 법률은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를 

배척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점은 우리 프랑스 법률과 비교하면 

훨씬 더 현명한 조항이다. 

법관이 사법적인 실수로 부당한 형을 선고하거나 공무원이 권력을 남

용하여 횡포를 일삼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추천해야 마땅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재를 알면서도 황제에게 알리지 않은 관료는 10년 유배

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처럼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수많은 조항들은 개인의 자유와 자주적 행동을 방해한다. 한국 입법

자들은 어떠한 사소한 범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법률 맨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기괴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누구든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사람은 태형 40대에 처한다.”

⁂

법률 조항이 이토록 사소한 것까지 규정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 적극

적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천성적으로 나태한 한국인들은 항상 보기에도 안타까운 인습에 갇혀 

살아왔으며, 어느 누구도 본능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도록 강요한 

적이 없었다. 수도 서울을 포함한 전국 도시에는 지저분한 마을에 흙

과 돌멩이, 짚으로 지은 오두막집들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은 그 안에

서 쓰레기와 해충이 난무하는 가운데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도로는 

크기에 따라 큰길, 중간 길, 오솔길 등 세 종류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

상은 모두 작은 오솔길에 속한다. 

이처럼 도로의 상태가 열악한 것은 일반 국민이 여행할 때는 반드시 

걸어서 다녀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이해하기 힘든 법률과 무관하지 않

다.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귀족들에게만 허용된다. 하천의 잦은 범람

으로 인해 도로 사정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도로 개선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교량도 부족하다. 서울로 이어진 큰길에는 우체

통이 있긴 하지만 공무원과 우편국 직원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 

군대를 살펴보자면, 군인으로서의 정신 자세나 복장 면에서 볼 때 매

우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6,000여 명이 속한 보병 부

대가 서울 내 여러 병영에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 포병대, 공병

대, 기병대 및 호위대7를 포함하여, 서울에는 모두 약 1만 명의 무장 군

인이 있다. 그 외에 지방에는 3,000여 명의 군인이 여러 진지에 배치되

어 있다. 아울러 1903년 서울에는 약 200명으로 구성된 헌병대가 조

직되기도 하였다. 

제복을 보면 헌병대는 용무늬가 있는 붉은색 튜닉을 입고, 기병대는 

붉은색 조끼를 입는데, 모두 일본군 제복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다. 무

기로는 그라스,8 모제르,9 만리커10 등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도입한 

다양한 시스템의 소총과 일본의 최신 모델을 사용한다. 대포는 1902

년 맥심11을 도입하였는데, 구입할 때 파견된 기술자가 설치를 마치고 

떠나자 창고에 조심스럽게 보관하였고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한국 포병들의 실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제물포의 ‘장미섬(월미도)’ 요

새에서 다른 나라 군함을 향해 예포를 발사할 때마다 두 번째나 세 번

째 발사에서 부상당하거나 죽는 포수가 생겼고, 한 번도 정해진 발사 

횟수에 성공한 적이 없을 정도이다.

일본이 이 모든 것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즉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나

태함을 뿌리 뽑고 열심히 일하게 하고 훌륭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특히나 최근 며칠간 일어난 사건들

을 목격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천성적으로 인내심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그

들의 땅에서 행해지는 일본의 무례하고 약간은 잔인한 행위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근본적으로 온화한 민족인 한국인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결과, 그들은 일본의 에너지를 깨뜨릴 수 있는 일시적인 충동

과 폭력성 그리고 관성의 힘을 지니고 있다. 이제야 깨어나고 있는 한

국인의 애국심이 스스로 무적이라고 믿고 있는 일본이라는 강력한 세

력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 ‘조선(朝鮮)’의 한자를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2 조선시대에 많이 마시던 청주, 탁주 또는 소주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476년 서로마제

국 멸망 후 서로마가 다스리던 각 지역에 정착한 

게르만 왕국들 중 현재의 프랑스와 벨기에 지역

인 갈리아에 정착한 프랑크 왕국의 첫 왕조이다.  

4 갑오개혁 당시 일본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조선 정부는 1894년(고종 31) 국민들이 즐겨 

사용하던 긴 담뱃대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후 일본 궐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5 1882년(고종 19) 조선 정부는 미국과의 수교 

이후 서구 세력에 문호를 개방하였다.  

6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던 때를 

말한다.  7 옛날 군인들로 현재는 어가 행렬 때 

황제를 호위하는 군인을 말한다.  8 프랑스에서 

보불전쟁 후 샤스포(Chassepot)에 금속 탄피를 

적용하여 만든 후장식 소총이다.  9 19세기 말 

독일의 P. P. 마우저가 개발한 소총이다. 1870년

대 후반 이후로는 중국에서도 제조하였다. 우리

나라에 반입된 모제르 소총은 독일과 중국 양국

에서 제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 1885년 

오스트리아에서 개발한 후장식 연발 소총이다.  

11 1883년 히람 맥심(Hiram S. Maxim)이 특허 

출원한 기관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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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궁정에서

무희들과 악사들

〔드 라 네지에르가 실물을 보고 그린 스케치〕

오늘날까지 한국 여성들의 지위는 너무나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교육

조차 필요 없었다. 여성은 문학이나 예술적 재능이 전무하다. 단, 사회

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계층에 속하는 여성들은 예외이다. 이러

한 계층에 속하는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기생이며, 이는 일본의 

게이샤에 해당하는 부류이다. 그녀들의 임무, 배경, 존재 방식 등이 거

“기생들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나라의 공식 만찬을 비롯해 

궁의 모든 연회에 참석한다. 그녀들은 

글을 읽거나 시를 낭송하고 춤추고 

노래한다. 완벽한 예술가이자 

음악가이다.”

의 동일하다. 

기생은 공식적으로 국가의 한 부서에 소속되어 지정된 특별 사무소의 

통제를 받는다. 궁정 악사들도 마찬가지로 동일 부서에 소속된다. 기생

들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나라의 공식 만찬을 비롯해 궁

의 모든 연회에 참석한다. 그녀들은 글을 읽거나 시를 낭송하고 춤추

고 노래한다. 완벽한 예술가이자 음악가이다.

기생들은 공식 행사에서는 다양한 색조의 얇은 비단 치마를 입는다. 

상의로는 어깨를 가리면서 소매가 손보다 길고 넓은 반투명 비단으로 

만든 저고리를 입는다. 보석으로 장식된 허리띠는 속옷을 입지 않은 

가슴을 조이면서 헐렁하게 주름진 옷을 잡아준다. 머리 모양은 매우 

복잡하고 무거우며 인위적인데, 검은색 땋은 머리를 여러 가지 은 장신

구로 장식한다. 춤과 어우러지는 음악은 구슬프고 무희가 부르는 노래

도 약간은 우울하다. 무희들은 여러 가지 많은 동작을 보여주는데, 그

런 중에도 발은 긴 양말(버선)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춤은 전혀 외설

적이지 않고 선정적인 동작도 일절 찾아볼 수 없다.

한 공식적인 기회에 황제의 형인 이재선이 얼마 지나지 않아 궁에서 

있을 연회의 예행연습 ― 모든 의상을 갖추고 진행됨 ― 을 볼 수 있도

록 기자를 초대해 주었다. 기자를 태운 가마가 관아에 도착하였을 때 

춤은 이미 시작된 후였다. 관리들의 의자와 무희들이 데려온 하인들 

무리로 경내는 가득 차 있었고, 황실 근위대가 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플루트(대금)와 비올라(비파)의 떨리는 음이 공기 중에 가득하였

고, 그 구슬픈 탄식 소리는 요란한 북소리로 간간히 끊어졌다. 벽에 여

러 개의 출입구가 나 있는 건물 안에서 한 무리의 무희들이 음악에 맞

추어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나를 초대해 준 주최 측 인사가 자리한 천개天蓋 밑에서 보니 춤이 색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무희들은 모두 18명이었는데 같은 수의 세 무리

로 나뉘어져 있었다. 햇빛이 그녀들의 반짝이는 옷에서 눈부시게 빛났

고, 유연하고 우아한 모습은 마치 반짝이는 빛이 비친 바닷물에 떠다

니는 것 같았다. 춤은 움직임이 거의 없이 이루어졌다. 무희들의 환상

적인 모습은 이 같은 느림 속에서 전개된다. 

작은 체구의 여인들은 수평 자세로 유지한 팔을 단 한순간도 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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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크고 무거운 머리 장식에도 

피곤한 내색을 하지 않는다. 그

리고 우리 앞의 텅 빈 공간에서 

매우 천천히 돌며 움직인다. 팔

을 든 채로 움직이는데 그녀들

이 입고 있는 얇고 헐렁하게 주

름진 비단옷이 펄럭인다. 높이 

땋아 올린 후 유약을 칠하고 보

석으로 장식한 여러 개의 핀으

로 고정한 신기하게 생긴 머리 

장식이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이들의 춤은 시詩와 인간의 움

직임의 우아함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 이 예술가들의 우아한 

자태에는 매혹적인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깃들어 있다. 긴 비단

옷은 최고의 우아함을 잘 드러

나게 해주며, 특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을 갖추어 입고 춤

을 추는 여인들을 ― 프랑스 풍

자극에 나오는 여인들에게서 

보이는 노출, 외설, 수치스러움

과는 거리가 멀다 ― 무한한 안

도감과 즐거움 속에서 감탄하

며 바라보게 된다. 

그들의 동작에는 힘과 논리가 

있고, 모든 자세에는 예술적 섬

세함이 깃들어 있다. 휘날리는 

긴 치마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몸짓의 간결함을 더욱 돋보이

게 만든다. 창백한 얼굴이 그대

로 드러나 있는데, 시선은 수줍

고 태도는 절제되어 있다. 

독특한 악기들이 내는 이상하

고도 음울한 음들, 노래의 미묘

한 리듬, 여인들의 미끄러지는 듯한 춤사위, 비단옷의 눈부신 광채, 치

마의 강렬한 색깔, 얇은 윗옷으로 비치는 장밋빛 피부. 이 모든 것이 저

항할 수 없는 감정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조용히 그렇지만 강렬하게 

보는 이들을 사로잡는다. 

매혹적인 모습이 천천히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들이 천천

히 미끄러지며 앞으로 움직

임에 따라 음악은 정열적인 

탄식으로 표출된다. 그리고 

춤의 성격이 바뀐다. 이제 앞

으로 움직이지 않고 북의 리

듬에 맞추어 돌아 움직인다. 

팔을 흔들면서 여러 색의 원

을 만들어 돌고, 몸을 앞과 

뒤로 움직인다. 

그러고는 뒷걸음질로 서서히 

퇴장한다. 춤추는 여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예술

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는 것

처럼 보였고, 음악 연주자들

도 그들의 구슬픈 음악이 지

니는 높은 수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악

단의 훌륭한 기량이나 춤의 

구상, 재능, 공연이 모두 기술

적으로 완벽한 결과를 만들

어냈다.

춤이 절정에 도달하였을 때 

모든 관객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굳어버린 듯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보다 더 큰 감탄

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하인들이 내는 

소리와 기다림에 지친 말들

의 울음소리로 시간의 경과

를 깨닫게 된다. 하지만 주인

들의 무서운 눈초리에 하인

들은 입을 다물게 된다. 그 후

로 한참 동안 그 어떤 것도 우

리가 빠져들었던 춤의 마법

을 깨뜨릴 수는 없었다. 

춤이 끝나고 나면 다음 순서를 맡은 이들이 연습을 시작하고, 그동안 

이제 한가로워진 기생들은 자리에 앉아 황족과 잡담을 하면서 사탕을 

먹거나 담배, 여송연 혹은 한국식 기다란 담뱃대를 입에 물고 핀다. 기

생들 중 여럿은 머리 장식을 풀고 돗자리 위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잠깐

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그동안 하인들이 부채질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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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황제 이희(고종)의 악단장

03 한국의 궁정 악사들 모습

01 칼춤

02 한국의 궁정 무희들

03 호전적 의상과 종교적 의상

01
01

02

02

03
03



300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301
1900년대-PART IV 

74

구9781
40.7×28.3

1906. 01. 25.
pp.84~85

Leslie’s Weekly
레슬리스 위클리 

미국

1905년 12월 15일, 한국 서울에서

나는 한국 여성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작

은 ‘은둔의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주요 일과 중 하나는 예쁜 얼굴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단 한 명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의 눈이 예쁘지 않아서가 아니다. 한국 여성들의 눈은 예쁘다. 부

드러운 갈색빛을 띠고 상냥한 느낌을 준다. 얼굴의 윤곽이 투박하거

나, 부드럽지 않아서가 아니다. 사실 한국 여성 중 그런 얼굴이 많긴 하

“한국은 남성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누리는 특권은 거의 

없다. 여성이 죽을 때는 그들의 남편, 
아버지, 아들과 같은 의식을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여성을 위한 조문 

기간은 남성에 비해 매우 짧다.”

지만, 그렇다고 모든 한국 여성이 투박하거나 거친 외모를 가진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처럼, 서울에서도 선이 고운 얼굴을 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은 못생겼다. 그들이 예쁘장한 눈을 

가졌을 수도 있고, 작고 예쁜 코와 입 그리고 얼굴의 다른 부분들이 전

부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정

신세계가 반영된 그들의 얼굴은 못생겼다. 비누와 물을 충분히 사용

하고, 열심히 머리 빗질을 하면 내 기준에서 외모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여성들은 있었다. 

그러나 아마도 한국인 기준에서 자신이 가진 외모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보다 더 잘 알 것이다. 이 낯

설고 작은 땅에서 상류층 여성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그러나 

황실과 몇몇 고관대작의 집에 출입할 수 있었던 나는 적어도 그들의 

인상을 포착할 수는 있었다. 

시내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여성들 대부분은 노비나 하인이거나 혹

은 언제나 존재해왔던 기생들2이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모

두들 제대로 옷을 갖추어 입을 여유 없이 거리로 급하게 뛰어나온 사

람들 같다. 한복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세상의 다른 옷을 본 적이 없거

나, 비슷한 종류의 잘못된 비례 감각을 보여주는 옷만 본 사람들일 것

이다. 한국 옷은 정말 묘사하기 힘들어서, 묘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그

저 사진 몇 장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옷의 허리선은 겨드랑이 밑 가슴 바로 아래인데, 한국인들조차 그 이

유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분명한 것은 만약 한복이 일종의 엠파이어 

실루엣3 효과를 내거나, 하와이 여성이 입는 긴 소매 원피스인 마더 허

버드4와 같은 것으로 발전하였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고 짧은 상의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마의 허리

선이 겨드랑이 밑이 되었을 때의 그 조합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여성들이 입고 있는 천은 대부분 흰색이며, 가장자리는 빨간색 혹은 

초록색으로 마감되어 있다. 작은 상의는 빨간색인 경우가 많지만 치마

는 항상 흰색이다. 초록색 옷은 그중에서도 가장 어색한 옷이다.5 이 

외투는 기이한 의복의 비루함을 완성시킨다. 이 외투는 무늬가 전혀 

없고 크게 쭉 뻗은 소매가 달려 있는데, 한국 여성 복식에서 가장 중요

『레슬리스 위클리』1 특파원, 엘리너 프랭클린

미국 여성의 
한국 방문-8회
‘은둔의 나라’의 작고 
못생긴 여자들

한 옷이다. 주변 행인의 무례한 눈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옷이다. 

보이는 대로 묘사를 하면, 전체가 지저분한 흰 바탕에 표현이 불가능

한 초록색으로 가장자리에 단을 대었고, 목 안쪽에는 부드럽고 묵직

한 종이로 된 선을 둘렀다. 사실 이 부분이 목의 안쪽에 닿도록 입어야 

하지만, 실제 이 옷을 외투처럼 입지 않는다. 나는 치렁대는 크고 쓸모

없는 소매 안에 팔이 끼어져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매우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옷을 머리에 걸치고 나오면, 그 소매는 좌우 

양쪽으로 늘어진다. 그리고 그 옷을 얼굴 가까이에 꼭 붙들어 잡아서, 

올라간 작은 눈 외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얼굴 앞쪽으로 반듯하

게 내려오게 붙잡고는 잠깐 밖에 나와 모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

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양 급하게 길을 간다. 

그녀는 제일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다. 외투 없이, 혹은 얼굴을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는 여자들은 어린 여자 노비이거나 기생이다. 아니면 

혹은 일부 매우 급진적인 근대화 세력을 이끄는 자들의 부인이나 딸이

어서 자신의 이단적 믿음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조

상들이 물려준 원칙이나 관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 불경不敬 때

문에 그들은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벌을 받기도 한다.

나는 ‘노비’라는 단어를 신중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는 많

은 여자 노비가 있다. 16세기에 일본이 조선의 남자 노비제를 거의 철

폐시키고 정부가 모든 남자의 해방을 선언하기 전에는 남녀 노비들이 

있었다.6 수 세기 동안 노비로 예속되어 살아온 가족에게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여자 노비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혹은 자신과 결

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여자 노비의 주인

은 반드시 노비에게 집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결

혼한 여자 노비가 낳은 모든 자식을 소유하게 되므로,7 자신의 노비의 

결혼을 권장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자 노비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아들로서 여성 비하 의식을 체득하

며, 자신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임종할 때 눈을 감기고, 또 자신

의 아들이 자신에게 동일한 임종 의식을 행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된다. 한국인들은 죽기 위해 산다. 그들이 살아서 받는 가장 중요한 교

육은 조문과 장례 그리고 영예롭게 자신의 죽음을 맞는 의례이다. 

그러나 한국은 남성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누리는 특권은 

거의 없다. 여성이 죽을 때는 그들의 남편, 아버지, 아들과 같은 의식을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여성을 위한 조문 기간은 남성에 비해 매우 짧다. 

‘눈 감긴 자 없다’라는 흔한 한국말 표현은 ‘눈을 감겨줄 사람이 없다’

라는 뜻이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들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는 한국

인들에게 최고의 불행이다.

딸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다. 만약 그들이 다른 종류의 삶이 가능하다

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삶을 가장 불행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

나 그들은 그러한 삶을 모른다. 세상의 어른들은 딸의 출생에 대해 다

소 분노하고, 그 여자아이는 곧바로 가족 내 남자들의 노예로서의 삶

을 살게 된다. 한국에서는 여자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다. 이

름을 갖는 것은 개별적 존재로 인식되는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명예이

다. 어른들이 편의상 유년기 여자아이에게 별칭을 지어주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자아이가 남자들의 시야에서 멀어지며 여성들의 공간에 자

리를 잡게 되면 그 아이는 ‘누구네’ 딸로 불린다.  이것이 그 여자가 결

혼하기 전까지 인정되는 유일한 호칭이 된다. 결혼 후에는 ‘누구’의 아

내가 되고, 그의 부모에게는 ‘누구네 집의 우리 딸’이 된다. 이후 아이

를 낳으면, 아내라는 본분에 더하여 ‘누구’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붙게 

된다. 누구의 어머니로서 죽는 것이 그녀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명예이

다. 그녀는 ‘누구’의 어머니로서 땅에 묻히고, 그녀의 아들이 한국인들

에게 너무나 소중한 장례 의식을 훌륭하게 치른다. 

이제 이 어두운 땅에 서구 문명의 빛이 발하기 시작하고, 문자 교육이 

한국 여성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니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여자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여성에게 교육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 여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참여하는 의식이란 자신을 구속시키는 결

혼이라는 계약에 서명할 때뿐이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결혼 문서에 직접 서명할 수가 없

다. 따라서 그녀는 ‘누구’의 딸로서 그 문서에 기재되고, 그녀를 증명하

는 표식을 남겨야 한다. 그녀가 자신의 손바닥을 문서에 펴놓으면 계약 

상대방 중 한 사람이 그 손 모양대로 선을 그리고 이것(수장手掌)이 그녀

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렇게 한국 여성은 인생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

간다. 그녀는 전적으로 남편의 소유물이 되고 남편의 일부가 된다. 남

편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남편의 집과 가족이 그녀의 집과 가족이다. 

여기에서 예외는 영원히 주인의 소유물인 여자 몸종뿐이다.

한국인도 유교적 관점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 그

러나 남편은 아내에게 명예롭게 재혼할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 남

편은 원하는 것을 다 해도 되고, 원한다면 여러 번 재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이 나라에 존재하는 사회법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

이 아니라면 절대 과부와 결혼할 수 없다. 재혼한 과부의 자녀는 합법

적인 자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남자라면  

모두 취하는 수많은 첩의 자식들보다도 더 낮은 사회적 대우를 받게 

된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삶의 일면이다. 이 때문에 다른 극동 지역의 

사회처럼, 한국의 상류층 여성들은 상당히 불행하다. 

적법한 아내는 단 한 명이지만 원한다면 남자는 여러 명의 여자를 집

에 둘 수 있다. 아내는 다른 여자를 들이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남

편의 첩 중 특정 여자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그 생각

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내의 심성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 있

다. 따라서 남편이 얼마나 비도덕적인지에 관계없이, 남편에게 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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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심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실부인은 한국인의 시각에서조차 매력이 다소 떨어진다. 

이들 아버지들이 딸을 키우는 유일한 목적은 훗날 정략결혼으로 가문

에 득을 보기 위해서다. 귀한 딸들의 삶의 지위는 정말 가엾다. 나는 

한국 부인들이 전부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즉 한

국인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부인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

나 일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은 반도의 훌륭한 여성들은 상대

적으로 보호를 더 받는 자매들, 즉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이샤에 해당

되는 여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래하고 춤추는 어린 여자들은 한국 어디에

나 있다. 이러한 여자는 한국 여성들 중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예술과 한국적 품위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한국에서 교육이

라는 것을 받는 유일한 여성인 것이다. 이로써 이들은 상당한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일본 게이샤들만큼 아주 매력

적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한국 남자들에게는 일본의 게이샤보다 훨

씬 더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이 바라는 것의 전부이다. 끔찍

한 한국의 옷을 예쁘고 우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

로 이들이다. 완벽한 무지개색의 천에 부드럽고 정교한 천으로 덧댄 

옷을 입고, 이 고립된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장신구를 달고 

있다. 이들에게 인생의 임무란 향연이나 향락을 위해 모인 남자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때 이상한 악기와 구슬프고 어색한 음

으로 구성된 연주 곡목을 공연한다. 이들은 사람을 즐겁게 해줄 옛날

이야기와 최신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다. 정치와 궁중 비화에 대해 모

르는 것이 없고, 자국의 이상하고 미개한 역사를 알고 있으며, 이상한 

작은 기타 현의 울림을 반주 삼아 영웅 서사시를 읊을 수 있다. 마지막

으로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 사항인 정교한 교태의 기술을 알고 

남자들이 그녀의 사랑을 미치도록 갈구하게 만들 수 있다. 양반 신분

의 남자는 기생과 결혼할 수는 없지만, 첩으로 자신의 집에 들여서 행

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러한 나쁜 사회 풍습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는 

나라에서 이 행복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현재 황후(순헌황귀비)라고 불리는 여성은 춤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현재

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 내 생각에 그녀는 ‘황귀비’의 자리까지 승

급하였을 뿐이지, 실제 황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한

국의 황실을 약화시켜 한국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 한, 그녀의 아들은 

언젠가 황위에 오를 것이다. 엄비의 화려한 경력은 수도의 한 중국인 

관료를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나인에서 출발하였다.8 그녀의 아버지

는 궁중의 하급 시중이었고, 따라서 그녀의 본래의 지위는 정말 별 볼 

일 없었다. 그러나 타고난 기품을 바탕으로 조정 중신들의 도움을 받

아 마침내 입궐하여 왕비(명성황후)의 궁녀가 되었다. 

당시 왕비보다 더 똑똑한 여자는 한국에 없었다. 후에 일본인에게 변

을 당하게 되는9 명성황후는 한눈에 엄비의 매력을 알아보았다. 왕비

는 계속해서 그녀의 품계를 높여주었다. 왕비의 궁녀가 되려면 도덕성

에 결함이 없어야 하기에, 그녀의 전 주인들과 그녀가 낳은 아이 두 명

의 아버지들은 목이 잘릴까 두려워하며 숨죽이고 있었다. 

엄비가 왕을 만나게 되고, 왕이 그녀의 매력에 빠지게 될 때까지 모든 

것은 즐거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이후 왕비의 복수를 피해 도

망가 외딴 곳에 숨어서 세 번째 자식이자 이 나라 최초의 황자皇子10를 

출산하였다. 이후, 그녀는 내가 그 직함은 잊었지만 다른 양반과 함께 

조용하게 살다가 네 번째 아이를 출산한다.11

1 1855년부터 1922년까지 문학 및 시사뉴스를 

게재하던 주간지이다. 최초 30부를 발행하였던 

주간지는 1897년에는 약 6만 5,000부를 발행하

는 잡지로 성장하였다.  2 원문의 ‘courtesans’에

는 애첩의 의미가 있으나 이 글의 문맥상 

기생을 말하는 것 같다.  3 1804~1815년 프랑

스 나폴레옹(1세) 제정 시대를 엠파이어 시대

라 한다. 이 시대의 드레스를 엠파이어 실루엣

(Empire silhouette)이라고 부르는데, 네크라인

을 크게 파고 가슴을 부풀게 하여 하이 웨이스트

의 위치에서 가볍게 졸라맨다. 거기서 단으로 

향하여 완만하게 넓혀져 있는 모양으로, 허리 

라인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체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4 마더 허버드는 선교사들

이 폴리네시아에 도입한 옷이다. 길고 통이 크고 

헐렁하고 소매가 긴데, 반나체의 원주민들이 최

대한 몸을 가릴 수 있게 만든 옷으로서, 하와이·

타이티·사모아 등지의 태평양 섬 주민들이 입던 

옷이다.  5 조선시대에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내

외용(內外用)으로 머리부터 내리쓴 장옷을 말한

다.  6 16세기에 노비들이 군공을 세우면 노비에

서 해방시켜 벼슬을 주는 면천법(免賤法)을 의미

하는 것 같으나, 조선시대 노비제는 1894년(고

종 31) 갑오개혁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남자 노비도 존재하였다. 이 부분은 작가

의 오해로 보인다.  7 노비종모법이라 한다. 조

선 후기 양인이 감소하여 보다 많은 양인이 필

요하게 되자, 아버지가 노비이고 어머니가 양인

인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 신분을 따라 양인화한 

제도이다.  8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엄비는 한성부 서소문방 서소문에서 평민

인 엄진삼(嚴鎭三)의 장녀로 태어났다. 집안이 

어려워 8세 때 궁녀가 되어 입궐하였고, 경복궁

의 나인으로 배치되었다.  9 명성황후가 1895년

(고종 32) 10월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되는 을

미사변을 말한다.  10 엄비의 소생인 이은(李垠, 

1897~1970)을 말하는데, 훗날 순종이 즉위한 

뒤에 황태자가 되었고 1926년 순종이 죽은 뒤에

는 이왕(李王)의 지위를 계승하였다.  11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엄비는 8세 때 궁궐에 들

어왔기 때문에 시집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

고, 따라서 이은 외에 다른 자식은 없었다.
한국의 지체 높은 신식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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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색적인 수도의 독특한 

사람들 - 서울에서의 원시적 

빨래 방식, 춤추고 노래하는 어린 

기생, 이상한 악기와 악사, 

그리고 노비의 모습

01 한국 수도  외곽의 개울에서 

빨래하는 여자들  

02 외출복 차림의 한국 여자  

03 한국 양반집 기생들

04 가마 탄 양반집 여자와 

그 옆에서 걸어가는 여자 몸종  

05 한국식으로 다림질하는 

엄마와 딸  

06 서울의 기생들과 악기들  

07 신분이 추락한 여자와 두 몸종  

08 한국인 악단, 이상한 

악기와 무희들과 함께 

- 엘리너 프랭클린 사진 제공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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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아프리카가 미지의 땅이라면 중국과 극동 지역은 환상의 나라들이다. 

그러니 어찌 우리 이야기꾼들의 상상의 나래에 영감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소개할 재미있는 이야기는 폴 디부아가 자신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책 『라바레드 씨의 5센트』1에 담긴 유쾌한 여러 

에피소드 중 하나이다. 

하지만 결국 그가 자신의 상상력으로 펴낸 이야기와 재미있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언제나 외국인들의 

풍습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들이 더욱 우수하다고 믿으며 살고 있

“러시아는 만주를 합병하면서 

한국을 대륙으로부터 어느 정도 

고립시켰고, 일본은 함대를 강화하고 

한국의 해안을 침공하기 위해 영국과 

동맹을 맺을 것이다.”

는 한국인들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치커리 — 치커리는 갈색 가루로 만들어 먹는 것으로 커피의 훌

륭한 풍미를 망칠 뿐만 아니라 풍부한 향의 강장제를 무미한, 그저 그

런 음료수로 변질시켜 버린다. — 의 원산지가 아니다.2

어쨌든 코레(한국)는 시코레(치커리)와 상관이 없다. 한국은 아시아에 위

치한 긴 반도 국가이다. 대륙 쪽 끝은 남시베리아 지역과 중국 북부 지

역과 연결되어 있는데 해안가는 암석이 많고 험준하며, 한쪽으로는 일

본과 마주 보고 있고 또 다른 쪽은 지금도 유럽과 미국의 함대가 누비

고 다니고 있는 보하이만(발해만)을 굽어보고 있다. 이러한 간단한 설명

만 보더라도 이 지역 — 인구는 약 1,000만 명이고 면적은 프랑스와 거

의 비슷하다. — 이 러시아와 일본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이라는 사

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만주를 합병하면서 한국을 대륙으로부터 어느 정도 고립시

켰고, 일본은 함대를 강화하고 한국의 해안을 침공하기 위해 영국과 

동맹을 맺을 것이다. 캐비어의 나라(러시아)와 국화의 나라(일본) 사이의 

대결이 불붙은 것이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아직은 미지수

이다. 일단 지금은 분쟁의 대상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전달하는 것

으로 만족하겠다.

⁂

산과 숲이 많고 각종 광물이 풍부하며 명목상으로 중국의 속국인 한

국 영토는 군사적으로나 광물·임산·해양 자원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

한 지역이다. 한편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민족 가운데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에 대한 사고가 불가사의에 가까

울 정도로 기묘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지역을 가장 최근까지 여행

하였던 엘레나 서스티 양과 그녀의 아버지 엘리스 대령의 여행에 마침

표를 찍게 하였던 이 별난 일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국인들의 

신앙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한국의 승려들이 이 주제에 관해 가르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 

— 중국어로는 fo(佛), 힌두어로는 Bouddha(붓다) — 는 모든 것보다 먼

저 존재하였다. 누군가가 최초가 되는 것, 그리고 최초의 것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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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두 번째는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부처는 

꿈을 더 잘 꾸기 위해 직접 만들어낸 아편을 피우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담뱃대에 넣을 아

편 덩어리를 준비하다가 졸고 말았다. 그러다 그만 실수로 작은 덩어리

를 끝없이 깊은 심연으로 떨어뜨렸고 그것이 지구가 되었다.

덩어리는 계속 떨어져 나가 우주가 끝나는 곳의 유리벽에 부딪혀 산산

조각 나버렸다. 그러자 그는 마치 배의 돛대처럼 긴 손톱을 가진 자신

의 손을 뻗어 12개의 옥 기둥을 일으켜서 세계를 지탱하게 하였다. 하

지만 기둥이 너무 짧아 재앙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러자 그는 다

시 네 마리의 흰 코끼리에게 기둥을 기대게 한 다음 거북의 등껍질 위

에 올려놓았다. 그 뒤 거북은 천상의 무한한 행복의 우유 바다3에서 

헤엄치게 되었다. 이야기는 공처럼 생긴 땅 덩어리가 우주 속에서 균형

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기둥, 코끼리, 거북 등이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보다 더 간단하고 있음직한 이야기를 찾기란 어려

울 것이다. 적어도 이것은 한국인들의 생각이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 한국은 티베트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슬프지만 여성으로

서는 특권일 수도 있다. 그것은 여성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대략 

남성 6명에 여성은 1명꼴로 추정된다. 

그 결과는? 터키처럼 이곳에도 배우자를 여러 명 두는 복혼제가 존재

한다. 터키와 다른 점은 터키는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가지지만 한

국은 여자가 남편을 여럿 둔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한국 여성들은 일

처다부제(polyandry)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참고로 ‘polyandry’ — 

Poly(many) + andry(men) — 라는 말은 그리스어 어원의 수수께끼를 깊

이 연구한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이 다

른 나라의 종속국 상태에 처해 있는 현재의 국가적 고난은 이 같은 일

처다부제 관습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소한 원인에서 시작되었

지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럼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다.

⁂

엘리스 대령과 그의 딸 엘레나 서스티 양은 — 참고로 엘레나 양은 모

든 이들이 꿈꾸는 가장 매력적인 젊은 아가씨이다. — 한국의 풍습이나 

관습, 의복 등을 살펴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한국 땅을 두루 구경하

며 다녔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여행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서 왕

립지리학회에서 획기적인 발표를 하려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들

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 

어느 날 오후 4시경, 두 사람은 수도인 서울에 도착해 소개장을 가지

고 찾아간 차茶 중개인인 진씨陳氏 노인 집에 묵게 되었다. 노인은 두 손

님을 프랑스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 ‘두 팔 벌려’ 환영하지는 않았다. 

대신 ‘혀를 내밀며’ 환영하였다. 한국의 풍습에 따르면 주인이 손님의 

이마와 턱을 충분히 핥아 주는 것이 가장 세련된 예절이기 때문이다. 

대령이 후에 이러한 풍습에 불쾌하였다고 단언한 점으로 미뤄 그의 

주장이 과장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제 집이 당신 집입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감사합니다.” 엘리스 대령

이 얼굴을 닦으며 대답하였다. “하지만 당신 집을 빼앗을 순 없죠. 저

희에게 저녁 식사만 주시고 잠만 재워주시면 됩니다.” “여행자가 원하

는 것이 곧 신의 뜻입니다.”

진씨 노인은 바로 하인들을 불러 손님들을 화려한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 방에는 몸을 씻는 데 사용할 물은 아주 작은 접시에 담겨 있는 반

면, 쌀로 만든 술은 거대한 그릇에 채워져 있었다. “한국에서는 씻지는 

않고 술만 마시는가 보군.” 대령이 심각하게 말하였다. 씻은 후 여행으

로 엉망이 된 옷차림을 그럭저럭 매만진 다음, 두 영국인은 모두가 같

이 사용하는 응접실로 나갔다. 

그곳은 응접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공용의 의미가 큰 홀이라고 볼 

수 있었다. 가구라고 할 만한 것은 동물 털로 뒤덮인 조잡하게 만든 긴 

의자와 세련되지 못한 모양의 테이블밖에 없었다. 그 방에서 가장 고

급스러운 장식은 라이스페이퍼4 위에 채색을 한 족자였다. 이 극동 지

역에서 만든 족자는 20여 년 전부터 유럽에 범람하고 있다. 

노인은 비싼 자줏빛의 자수가 놓인 소매가 넓은 윗도리로 갈아입고, 

마치 족장처럼 세 명의 남편과 함께 있는 자신의 딸과 네 명의 아들들

에게 둘러싸인 채 손님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아들들은 

털이 덥수룩하고 거친 거인 같은 외모를 지니고 있었는데, 노인은 약간

은 거만한 태도로 그들이 아직 미혼이라고 말하였다. 

다음은 엘리스 대령이 이 한국인들의 외모를 묘사하는 내용이다. “못

생긴 것으로 말하자면, 평평한 얼굴에 찢어진 눈, 납작한 코를 가진 그

들을 이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못생긴 얼굴은 너무나 혐오

스러운 불결함 때문에 백배는 더 가중된다. 모두가 마치 화덕에 갇혀 

있는 것처럼 길고 넓은 튜닉5을 입었는데, 튜닉에는 머리를 넣기 위한 

구멍만 하나 뚫려 있다. 그리고 한껏 멋을 부렸지만 머리카락은 엉켜 

있고 생전 털어내지 않은 듯한 먼지와 기름기가 뭉쳐 생긴 밀가루 반

죽 같은 것이 들러붙어 굳어 있다.”

“한국인들의 피부 색깔은 노란색이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갈색? 흰

색? 두꺼운 때가 피부를 가리고 있어 피부색을 정확히 말할 수가 없

다. 물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물과 위생 관리를 불안증에 가까울 정

도로 중시한다고 주장한다.” 

“엘레나와 나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젊은 물소 같은 눈을 하고 우리에

게 다가와 환영의 의미로 우리를 마구 핥아댈 때 구역질이 났다.” “다

행히 우리 소지품 중에는 약간의 석탄산石炭酸6이 있었고, 그것으로 우

리를 오염시킨 이 집 사람들 주변의 모든 것에 퍼져 있는 온갖 종류의 

세균들을 우리 몸에서 빨리 제거하고 싶다는 바람뿐이었다.” 

어쨌든 두 여행자는 혐오감이 들기도 하였지만 좋은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한편 노인은 처음에는 중국 해안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

해하기 힘든 언어로 말하다가 점차 순수한 한국어로만 말하기 시작하

였고 그의 이야기는 끝없이 계속되었다. 두 영국인은 물론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뒤 그야말로 괴상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야기인즉슨 이렇다. 진씨 

노인은 한동안 점잖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였다. 엘리스 대령은 

집주인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

하였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얼굴이 밝아진 노인은 큰 손짓으로 자신의 딸과 세 명의 사위

를 가리키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사려 깊은 엘리스 

대령은 말하였다.

“예스, 예스. 당신은 정말 현명하신 분입니다. 정말 말씀을 유창하게 

잘하시는군요. 비록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지만요.”

거기 모인 사람들도 영어를 이해하진 못하였지만 대령의 몸동작은 명

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는 집주인의 말에 동의하고 긍정으로 대답하

였다. 노인의 딸은 누런 이를 드러내며 크게 웃었다. 그리고 자신처럼 

기뻐하지 않고 있는 남편들을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신발7을 벗

어 들어 세게 치고는 더 크게 웃어댔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녀의 세 남

편들이 과장된 몸짓으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였다. 그 뒤 다시 조용

해지자 집주인은 엘레나 양에게 몸짓을 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의 반응을 봐두었던 엘레나 양도 친

절하게 계속해서 “예스”로 대꾸하였다. 

그녀는 긍정의 몸짓으로 고개를 숙이느라 녹초가 될 지경이었다. ‘예

스’라는 말이 그렇게도 사람을 웃기는 힘이 있었단 말인가! 지금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힘이 아닌가! 집주인의 네 아들들은 큰 소리로 기

쁨을 표하였다. 그들의 거친 웃음소리는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뒤 하인들이 들어와 이상하게 생긴 음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

았고, 노인은 손님들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다. 두 영국인은 

근심스러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먹기를 감행하였다. 그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이 기이한 표정과 함께 자신들에게 고정되는 것을 느

꼈다. 하지만 식사는 별 문제 없이 끝났다. 이어 사람들이 토기 항아리

를 들고 왔는데 쌀로 만든 술이 넘치도록 가득 차 있었다. 모두들 술잔

을 채우고 마셨다. 

갑자기 진씨 노인이 일어나더니 알 수 없는 극동 지역 언어를 다시 쓰

며 말하였다. “고명하신 여행자분들, 인간들의 아버지이신 부처님께서 

당신들을 나에게 보내시어 내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참으로 친절하시군요.” 영국인들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노인은 손짓

으로 그들을 조용히 시켰다. “한국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땅이 

거칠어 생산성이 낮지요.” “당신은 우리를 마치 왕처럼 맞아주었습니

다.” 대령은 예의 바르게 말하였다. 노인의 더러운 얼굴이 밝아졌고 그

의 작은 눈은 마치 석류석처럼 빛났다. “저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서

양에서 온 당신들,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당신들은 부자입니다. 황금의 신들께서 당신들 짐 속에 많은 냥兩―중

국 화폐 단위로서 1냥은 32~37프랑의 가치에 해당한다. ―을 쌓아두셨

군요.”

대령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집주인의 생각을 알아

차렸다고 믿었다. 즉, 집주인이 아마도 자신이 베푼 관대한 행위에 대

한 보답을 우회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재빨리 

대답하였다.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진 돈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약속에 대해 예기치 않은 반응이 나타났다. 모두가 둘

러앉은 테이블 주위로 큰 웃음이 터진 것이다.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제가 지금 뭔가 웃긴 말을 하였나요?” 그러자 노인은 침착한 태도로 

천천히 말하였다. 

“이 젊은것들을 용서하십시오. 재미있는 것만 밝힌다니까요. 어쨌든 

당신 대답은 확실히 재미있었습니다.” 

“제가요?” 영국인이 놀라 물었다.

“네, 당신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백하지만 지금 들은 당신

의 말이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손님의 바람은 신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니 설명해 드리지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엘리스 대령과 엘레나 양은 왠지 모를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하여 말을 이어가는 노인에게 시선을 고정하였

다. 노인은 온정이 넘치는 투로 말을 이어갔다.

“방금 제게 당신 재산의 일부를 주겠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가족들이 웃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은 당신이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님은 분명 이해하였

을 겁니다.”

그러나 엘레나 양도 부정의 의미로 자신의 금발머리를 좌우로 흔들자, 

노인은 설득력 있게 신에게 호소하는 듯한 몸짓을 취하며 천장 대들보

를 향해 두 팔을 들었다. 

“그렇게 기억력이 없으신 선생을 이제부터 제가 지켜드리게 되었으니 

선생으로서는 대단한 행운이신 겁니다. 아니면 누구든 선생을 빈털터

리로 만들었을 테지요. 하지만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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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노인은 말을 계

속하였다.

“제 자식들이 즐거워하였던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이 당신 재산의 일부를 제게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웃

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스스로 인정하시겠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해놓고서는 다시 일부를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스웠

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요?” 대령이 더듬거리며 말하였다.

“그럼요.”

“저는 결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게 정신이 없으시다니요! 좀 전에 우리나라 관습에 따라 당신

을 제 딸의 네 번째 남편으로 삼겠다고 말하였을 때 당신은 동의하였

습니다.”

“네?” 대령은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그제야 자신이 곤경에 처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라오천(진씨 노인)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당신의 딸을 제 

네 아들들의 신부로 삼겠다고 말하였을 때도 동의하셨습니다.”

그 순간 엘레나 양은 기절하였다. 

⁂

아름다운 엘레나 양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침착하고 결단력 있

는 아버지 엘리스 대령이 있었다. 그는 조금이라도 노골적으로 반대하

는 태도를 보이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먼저 엘레나에 

대한 응급치료를 한 후,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결혼 제안에 크게 만족

해하는 체하면서 기쁨의 표시로 쉴 새 없이 술잔을 권하였다. 그로부

터 2시간 후, 그 자리에 있던 한국인 모두가 만취 상태가 되었다. 두 영

국인 부녀는 그들이 술이 깰 때까지 쓰러져 있도록 내버려둔 채 근처

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쳤다.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 결단코 아무도 예상치 못

하였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한국 정부를 장악하게 

된 것이었다. 술에서 깨어난 진씨 노인의 가족들은 영국인들이 자신들

을 가지고 놀았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곧 사람들을 모아 러시아 공사

관을 포위하였고, 엘리스 대령과 엘레나 양은 갖은 어려움 끝에 겨우 

공사관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공사와 서기관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러시아 황제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공사가 당한 모욕에 대한 보상

을 요구하였다. 이에 한국인들은 책략을 꾸미고 시간을 지체하였지만, 

끝내는 무력 충돌로 이어져 러시아가 중국을 대신해 한국 정부에 대

한 지배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반도는 거대한 러시아 제국에 종속되었고, 부동항을 갖고자 

하였던 러시아의 오래된 야망을 실현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

다. 이 같은 정치적 전개에 대해 영국 정부는 분노하였고, 온갖 신문과 

잡지에 대령과 딸 엘레나가 영국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다는 내

용의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냈지만 엘레나 양은 너무나 행복해 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한편 그녀는 친절한 프랑스 해군 장교와 결혼해 서로 사랑하며 잘 살

고 있다. 이 모험을 통해 엘레나는 한 가지 정신적 외상을 갖게 되었다. 

석탄 상인이나 굴뚝 청소부 혹은 누구든 얼굴이 지저분한 사람을 보

기만 하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불안에 몸을 떨면서 이렇게 소리치

는 것이다.

“아, 맙소사! 한국 사람인가 봐.”

1 폴 디부아(Paul d’Ivoi, 1856~1915)가 쓴 모험 

소설 시리즈 『기상천외한 여행』의 첫 번째 책이

다. 앙리 샤브릴라(Henri Chabrillat)와 공동 집필

하였다(1894). 라바레드 씨가 달랑 5센트만 가

지고 세계 여행을 하는 모험담을 그린 소설이

다.  2 치커리는 프랑스어로 시코레(chicorée)라

고 한다. 치커리 분말은 뿌리를 가공하여 만드

는데 값이 싸기 때문에 커피와 섞어서 마시기도 

하고, 카페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커피 대용으

로 마시기도 한다. 한국을 뜻하는 프랑스어 코

레(Corée)와 치커리를 뜻하는 시코레의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이다.  3 우유 바다

에 약초를 넣고 휘저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생

불사의 영약인 암리타를 만들었다는 힌두교 전

설이 있다.  4 라이스페이퍼(rice paper)는 질이 

좋은 얇은 종이의 하나로 아마, 무명, 짚 따위를 

원료로 만든다.  5 튜닉이란 라틴어로 ‘속옷’을 

뜻하는 튜니카(tunica)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 

그리스·로마 시대에 착용한 소매 달린 혹은 소

매 없는 통자이며 길이는 무릎에 닿을 정도이고 

장식이 거의 없는 느슨한 의복을 말한다. 속옷 

또는 겉옷, 평상복으로 이용되었다.  6 석탄산

(carbolic acid)은 페놀(phenol)이라고도 하는데, 

1864년 영국의 외과의사 리스터가 소개한 세계 

최초의 소독약을 말한다.  7 조선시대 사대부가

의 부인들이 신었던 가죽으로 만든 신발인 

‘운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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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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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찰스 조지

(Gordon, Charles George,1833~1885)

영국 육군 장교이다. ‘중국인 고든(Chinese Gordon)’으로

도 알려져 있다. 1860년대 초 태평천국운동을 중국 병사

들과 함께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다. 79쪽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郎, 1855~1911)

일본의 외교관이다. 청일전쟁 후 변리공사로서 조선에 

근무하며 을미사변의 선후책을 강구하였고,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12쪽

귀인 장씨(貴人 張氏, ?~?)

조선의 제26대 왕 고종의 후궁이다. 17세에 궁궐에 들어

와 고종의 승은을 입었지만 임신한 채 쫓겨나 궁 밖에서 

의화군(義和君)을 낳았다. 의화군이 10살이 되던 1887년

경 남대문 밖에서 생을 마감하였다고 전하나 명확하지 

않다. 116, 227쪽

그레이트하우스, 클래런스

(Greathouse, Clarence R., 1846~1899)

미국의 법률가이다. 을미사변 당시 고등재판소 임시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어 재판을 담당하였으며 이후에도 각종 

재판에서 감독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양화진외국인

선교사묘원에 매장되었다. 229쪽

그리피스, 윌리엄 엘리엇

(Griffis, William Elliot, 1843~1928)

미국의 동양학자이자 선교사, 작가이다. 1870년 일본의 

초청으로 일본 내 학교 설립을 감독하였다. 일본에 관한 

글을 많이 작성하여 일본 및 미국 언론에 기고하였다. 

한국을 ‘은둔의 나라’로 표현한 최초의 글 『한국: 은둔의 

나라(Corea: the Hermit Nation)』(1882년)의 저자이기

도 하다. 49쪽

김옥균(金玉均, 1851~1894)

조선 말기의 정치가이다. 박규수 등의 영향을 받아 근대

적 개혁을 위한 개화사상을 형성하였다. 일본의 근대화 실

정을 시찰하기 위해 1881년(고종 18) 일본에 건너갔으며, 

1882년(고종 19) 9월 수신사 박영효의 고문이 되어 다시 

일본을 방문하였다. 이후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을 

주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박영효·서광범·서재필 등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 뒤 상하이로 건너갔으나 자객 

홍종우에게 암살당하였다. 11, 60~62쪽

네지에르, 조제프 드 라

(Nézière, Joseph de La, 1873~1944)

프랑스 화가이자 작가이다. 아프리카·중동·극동 지역 등을 

여행하며 많은 작품을 남겼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고종의 

공식 초상화를 그렸다. 14, 246, 248, 297쪽  

다이, 윌리엄 멕켄타이어

(Dye, William McEntyre, 1831~1899)

미국 군인이다. 한국의 연무공원에서 사관을 양성했으며 

을미사변 당시 미군 소위로 왕궁 수비의 책임을 맡았다. 

한국 최초의 영문 잡지 『코리안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에 수차례에 걸쳐 농업 관계 논문을 

게재하였다. 229쪽

데니, 오언(Denny, Owen N., 1838~1900)

미국의 외교관이다. 조선 말기 외교 고문으로, 이홍장

의 추천을 받아 묄렌도르프의 후임으로 파견되었다. 

1886∼1890년까지 조선에 머무르면서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에 반대했으며 1888년에는 조로수호통상

조약을 주선하여 조선 측 대표의 한 사람으로 조약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 때문에 이홍장의 미움을 받아 조선 정부 

외교 고문직에서 파면되었다. 66쪽

두메르, 폴(Doumer, Paul, 1857~1932)

프랑스의 정치가이다. 1897년부터 5년간 인도차이나 

총독을 지냈다. 246쪽

디부아, 폴(D’Ivoi, Paul, 1856~1915)

프랑스 기자이자 소설가이다. 1894년부터 모험 소설 

시리즈 『기상천외한 여행(Voyages Excentriques)』을 

펴내 큰 성공을 거두었다. 305쪽

딘스모어, 휴(Dinsmore, Hugh A., 1850~1930)

미국의 변호사이다. 1887년 서울에 도착한 뒤 1890년까

지 변리공사로 재직하였다. 공사직을 퇴직한 뒤에는 1905

년까지 미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의원직을 물러난 후에는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66쪽

라게리, 빌타르 드(Laguérie, Villetard de, ?~?)

프랑스 언론인이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탕(Le Temps)』

의 기자로 청일전쟁 종군 극동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1895

년 3월 한국에 들어와 약 1년간 체류하면서 을미사변을 

경험하였다. 그 뒤 3년 후 1898년 프랑스에서

『한국 독립인가, 러시아 혹은 일본의 손에 넘어갈 것인가

(La Corée)』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116, 293, 294쪽

로, 프레더릭 퍼디낸드

(Low, Frederick Ferdinand, 1828~1894)

미국의 정치인이다. 1870년 베이징 주재 미국 공사로 

부임한 뒤 미 해군 아시아 함대 사령관 존 로저스와 

조선 원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30, 35, 49쪽

로스니, 레옹 드(Rosny, Léon de, 1837~1914)

프랑스의 민속학자이자 동양학자이다. 유럽의 한국학 

태동의 선구자 중 한 명이다. 165쪽

로저스, 존(Rodgers, John, 1812~1882)

미국 군인으로 남북전쟁 당시 북군 해군으로 활약했다. 

신미양요 당시 미국 해군 아시아 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다. 10, 11, 30, 33~36, 39, 49, 50쪽

로즈, 피에르 귀스타브

(Roze, Pierre Gustave, 1812~1883)

프랑스 인도차이나 함대 사령관이다. 1866년(고종 3) 

조선의 천주교 박해 소식을 전해 듣고, 같은 해 8월 프리모

게호 등 군함 3척을 이끌고 한강을 거슬러 가다가 물러났

으며, 10월에 다시 7척의 함대를 이끌고 올라와 강화성

을 손에 넣었다(병인양요). 10, 22, 23, 26, 36쪽

루스벨트 롱워스, 앨리스 리

(Roosevelt Longworth, Alice Lee, 1884~1980)

미국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외동딸이다. 

1905년(광무 9) 9월 경운궁(현 덕수궁)을 방문해 고종 

황제를 직접 알현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다. 

14, 253, 254쪽

리드, 에드워드 제임스

(Reed, Edward James, 1830~1906)

영국의 군함 설계자, 작가, 정치인이자 철도업계의 거물이

다. 1863년부터 1870년까지 영국 해군 조선 총감을

 지냈다. 64쪽

매키, 휴 윌슨(McKee, Hugh Wilson, 1844~1871)

미국 켄터키 출신의 미 해군 중위로 신미양요 당시 참전했

다가 전사하였다. 미국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첫 전사자로

서, 지금도 아나폴리스 미 해군사관학교 교회 앞에 그의 

추념비가 서 있다. 30, 31, 33, 41~43, 50쪽

맥글린, 에드워드(McGlynn, Edward, 1837~1900)

미국 가톨릭 신부이자 사회개혁가이다.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사회 개혁을 추구하다 가톨릭 교단에서 퇴출되

었다가 복직되기도 하였다. 1887년에 ‘빈곤퇴치협회

(Anti-Poverty Society)’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아 

운영하였다. 80쪽

메릴, 헨리(Merill, Henry F., ?~?)

미국인 세무사이다. 1885년 묄렌도르프의 뒤를 이어 

조선의 제2대 총세무사로 임명되어 1889년까지 세관의 

감독 및 수출입 상황 조사 등을 관장하였다. 한국 이름은 

묵현리(墨賢理)이다. 66쪽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

조선의 제26대 왕 고종의 왕비로 성은 민씨(閔氏)이다. 19

세기 말 국내외적 혼란기에 정치적 영역을 확대하여 국정 

운영을 주도하였다. 1895년(고종 32) 일본의 공권력 집단

이 경복궁을 습격하여 살해당했다. 1897년(광무 1) 

고종의 황제 즉위와 대한제국 선포 직후 황후로 

추존되었다. 

11, 12, 14, 112, 115, 116, 227, 291, 302쪽

모스, 제임스(Morse, James R., ?~?)

미국의 상인이다. 일본 체류 중 한국에 들어와 철도창조조

약을 체결하였으나 파기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경인철

도 부설권을 받았다. 결국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일본인 경인철도 합자회사에 부설권을 팔았다. 12, 229쪽

모펫, 새뮤얼(Moffet, Samuel A., 1864~1939)

미국의 북장로회 선교사이다. 1890년경 한국에 들어와 

평양에서 전도 활동을 펼쳤고 1903년(광무 7) 10월 숭의

여학교를 설립하였다. 218쪽

묄렌도르프, 파울 게오르크 폰

(Möllendorff, Paul Georg von, 1848~1901)

독일의 외교관이다. 중국 주재 독일 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이홍장의 추천으로 조선의 통리아문 참의·협판을 역임

하면서 외교와 세관 업무를 맡았다. 1885년(고종 22) 조선

에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이유로 이홍장의 압력을 

받아 해임되었다. 한국 이름은 목인덕(穆麟德)이다. 69쪽

무쓰히토(睦仁, 1852~1912)

일본의 제122대 천황이다. 즉위 이듬해 연호를 메이지(明

治)로 고치고 1869년 에도(江戶)를 도쿄로 개명하며 최고 

통치권자로서 왕정복고를 실현하였다. 또한 메이지 

신정부를 수립하는 메이지유신에 성공하였다. 271쪽

미우라 고로(三浦梧樓, 1846~1926)

일본의 군인이자 정치가이다.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 시

신을 불태우는 국제적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다. 229쪽

민겸호(閔謙鎬, 1838~1882)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명성황후의 오빠로 권력을 잡고 

여러 요직을 역임했으며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 

임오군란 당시 궁중에 난입한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었

다. 60쪽

민영소(閔泳韶, 1852~1917)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병조판서로 있을 때 이일직에게

일본 망명 중인 김옥균·박영효의 암살을 교사했으나 실패

하였다. 다시 홍종우를 상하이에 밀파하여 김옥균을 살해

하였다. 국권 피탈 후 자작 작위를 받았다. 74쪽

민영익(閔泳翊, 1860~1914)

조선 말기 명성황후의 친정 조카로서 개화 업무를 이끌었

다. 일본에 3개월간 머물며 개화 문물을 견학했고, 중국 

톈진에도 파견되어 해관 사무를 교섭했으며 보빙사로 

임명되어 미국 아서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61, 74, 229쪽

민영환(閔泳煥, 1861~1905)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민겸호의 아들로 영국·독일·러시아·

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6개국 특명 전권공사로 

임명되어 러시아 황제에게 고종의 친서를 전달하고 각국 

외교 사절을 예방하였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는 조약의 

파기를 요구하며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60쪽

바라, 샤를 루이(Varat, Charles Louis, 1842~1893)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민속학자이다. 1888년(고종 25) 

50일 동안 조선을 방문한 후 여행기를 출간하였다. 

160, 164, 173, 174쪽 

박내원(朴來元, 1860~1935)

조선 말기에 천주교 황해도 공소 회장이었다. 파리외방전

교회 소속의 신부들을 은신하게 하여 가산을 몰수당하기

도 하였다. 142쪽

박영효(朴泳孝, 1861~1939)

조선 말기의 정치가이다. 철종의 딸 영혜옹주(永惠翁主)와 

결혼하여 부마가 되었다. 개화사상을 받아들였고 일본에 

수신사로 다녀왔다.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을 주도했

으나 실패한 후 일본에 망명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당시 귀국하여 정계에 복귀하였다. 하지만 1895

년(고종 32) 반역 음모 사건 때문에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

였다. 일제강점기에는 후작 작위를 받았다. 227쪽

박정양(朴定陽, 1841~1904)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1881년(고종 18) 조사 시찰단을 

조직하여 일본의 문물을 시찰하였다. 1887년(고종 24) 초

대 주미 전권대사에 임명되어 1889년(고종 26)까지 미국

에서 외교 활동을 펼쳤다.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의 회의

원이 되고 제2차 김홍집 내각의 학부대신을 지냈으며 김홍

집 내각 붕괴 후 을미개혁을 추진하였다. 11, 66, 227쪽

베르뇌, 시메옹 프랑수아

(Berneux, Siméon-François, 1814~1866)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프랑스 선교사이다. 조선의 천주교 

박해 때 순교한 한국 천주교의 103위 성인 중 한 명이다. 

한국 이름은 장경일(張敬一)이다. 147쪽

브라운, 존 맥리비(Brown, John McLeavy, 1835~1926)

아일랜드 출신의 세무사이다. 20년 동안 청에서 해관 세무

사로 근무하던 중 1893년(고종 30)에 조선의 해관 세무사

로 임명되었다. 1905년(광무 9)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국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할 때까지 약 10년 동안 

한국의 해관 사무를 담당하였다. 229, 233쪽

비토, 펠리스(Beato, Felice, 1832~1909)

이탈리아 태생의 영국 사진작가이다. 동아시아의 사진을 

촬영한 최초의 사진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30쪽

샤이에 롱 베이, 찰스

(Chaillé-Long Bey, Charles, 1842~1917)

미국의 외교관이다. 1890년대 초 주한 미국 공사관의 서

기관, 총영사, 대리공사를 지냈다. 『고려 또는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을 펴냈다. 15, 74, 76, 161쪽

서광범(徐光範, 1859~1897)

조선 말기의 정치가이다. 일찍이 일본·미국·유럽 등 선진 

문물을 접하여 근대화 사상이 강하였다. 1884년(고종 21) 

개화당의 일원으로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자 일본

으로 망명하였다. 후에 귀국하여 김홍집 내각에서 활약하

였다. 주미 특명 전권공사로 발령받았다가 친러 정부에 의

해 해임된 후 병으로 미국에서 사망하였다. 60, 61쪽

서재필(徐載弼, 1864~1951)

개화기의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이다. 김옥균·서광범·박

영효 등과 함께 갑신정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실

패하자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다. 귀국 후

에는 1896년(건양 원년) 4월 7일 『독립신문』을 창간하였

으며, 1896년 7월 2일 독립협회를 창설하였다. 228쪽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1849~1910)

일본의 정치가이다. 조선통감부 부통감으로 조선에 부임

하였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의 후임으로 제2대 통감에 

임명되었다. 271쪽

쇼, 새뮤얼(Shaw, Samuel, 1754~1794)

미군 장교이자 외교관으로 1784년 중국 영사로 부임하여 

중국과의 통상을 개시하였다. 49쪽

순종(純宗, 이척李坧, 1874~1926)

대한제국의 제2대 황제이다.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의 둘째 

아들로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의 수립에 따라 황태자

로 책봉되었다. 1907년(광무 11) 고종의 양위를 받아 대한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였다. 14, 15, 116, 227, 248, 252, 

253, 260, 263~265, 267, 271쪽

순헌황귀비 엄씨(純獻皇貴妃 嚴氏, 1854~1911)

조선의 제26대 왕 고종의 후궁이다. 8세에 입궐하여 고종

의 눈에 들자 명성황후에 의해 궁 밖으로 쫓겨났다. 을미

사변 직후 다시 궁에 들어와 고종의 총애를 받아 영친왕 

이은(李垠)을 1897년(광무 1)에 출산한 이후 상궁에서 귀

인(1897년), 순빈(1900년), 순비(1901년)로 승급하였고 

1903년(광무 7)에는 황귀비로 책봉되었다. 228쪽

슈펠트, 로버트 윌슨

(Shufeldt, Robert Wilson, 1850~1934)

미국의 해군 제독이자 외교관이다. 1882년 5월 7일 미국 

전권대사의 자격으로 군함 스와타라호를 이끌고 인천항으

로 와서 조선 측의 전권대신인 신헌 및 부관 김홍집과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49, 50, 76, 183쪽

스에마쓰 겐초(末松謙澄, 1855~1920)

일본의 정치가이자 언론인이다. 메이지 시대와 다이쇼 

시대에 활동했으며 초대 내각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의 

사위이다. 271쪽

스크랜턴, 윌리엄(Scranton, William B., 1856~1922)

미국 북감리교회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온 의사이다. 

1885년(고종 22) 부인과 어머니를 대동하고 아펜젤러 목

사 부부와 함께 인천에 도착했다. 1886년(고종 23) 시병원

(施病院)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성서의 한글 번역

에도 힘썼다.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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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플링, 알프레드 버트

(Stripling, Alfred Burt, 1838~1904)

영국인 세무사이다. 1883년(고종 20) 인천 해관에서 초대 

세무사로 근무하다가 1885년(고종 22) 묄렌도르프를 

대신하여 해관 총세무사 서리를 맡았다. 그 뒤 최초 경찰 

조직의 고문을 지내기도 하였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에 매장되었다. 69쪽

스페예르, 알렉시스 드(Speyer, Alexei de, 1854~1916)

러시아 외교관이다. 1885년(고종 22) 조선에 파견되었고, 

조선 외교 고문 묄렌도르프와 제휴하여 명성황후에게 친

러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유하였다. 1885년(고종 22) 영국

이 거문도를 점령하자 영국 함대 사령관 도웰 중장과 일본 

나가사키에서 교섭하였고, 그 후 재차 내한하여 한러 비밀

협약을 체결하려다 실패하였다. 1898년(광무 2)에는 친러

파의 이범진 등과 수구파 정부를 움직여 부산 절영도의 조

차권을 비롯하여 한러은행 설립 등을 획책하였다. 228쪽

  

신정왕후(神貞王后, 1808~1890)

조선 제24대 왕 헌종의 어머니이다. 1819년(순조 19) 세

자빈에 책봉되었고 1834년(순조 34) 아들 헌종이 즉위하

자 왕대비가 되었으며 1857년(철종 8) 대왕대비가 되었

다. 1863년(철종 14) 철종이 승하하자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고종)을 즉위하게 하여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하였

다. 12, 116, 123, 227쪽

심이택(沈履澤, 1832~?)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1857년(철종 8) 문과에 급제한 뒤

에 관직에 진출하여 이조참의, 성균관대사성, 전라도관찰

사, 한성판윤, 호조·이조판서 등을 거쳐 내무독판에 올랐

다. 81, 82쪽

아서, 체스터 앨런(Arthur, Chester Alan, 1829~1886)

미국의 제21대 대통령이다. 1881년부터 1885년까지 

재임하였다. 49쪽

아잘베르, 장(Ajalbert, Jean, 1864~1947)

프랑스의 작가이자 미술 평론가이다. 246쪽

아펜젤러, 헨리 거하드

(Appenzeller, Henry Gerhard, 1858~1902)

미국 출신 감리교 목사이다. 1885년(고종 22) 조선에 입국

하여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근대사

학인 배재학당(현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배재대학교)

의 설립자이다. 한국 이름은 아편설라(亞扁薛羅)이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매장되었다. 229쪽

안경수(安駉壽, 1853~1900)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1887년(고종 24) 통리교섭통상사

무아문의 주사로 발탁되어 최초의 주일 공사 민영준(閔泳

駿)의 통역관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 4월 명성황후의 

신임을 받아 경무사와 군부대신을 역임하였으나 을미사변 

이후 해임되었다. 1898년(광무 2) 황제 양위 음모가 발각

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가 1900년(광무 4) 귀국 후 

교수형에 처해졌다. 227쪽

알렌, 호러스 뉴턴(Allen, Horace Newton, 1858~1932)

미국의 선교사이자 외교관이다. 주한 미국 공사관 소속 

의사로 있으면서 선교 사업을 하다가, 갑신정변으로 부상

당한 민영익을 치료한 것을 계기로 왕실 의사, 고종의 정치 

고문, 광혜원 의사와 교수 등으로 활동하였다. 주한 미국 

공사관의 서기관을 거쳐 주한 미국 공사관 전권공사에 이

르렀으며, 운산 광산 채굴권, 경인철도 부설권 등 여러 이

권을 미국에 넘겨주었다. 을사늑약 체결 후 미국으로 귀국

하여 의사로서 여생을 보냈다. 66, 126, 141, 142, 229, 

279, 280쪽

언더우드, 호러스 그랜트

(Underwood, Horace Grant, 1859~1916)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1885년(고종 22) H. G. 아펜젤러 

목사와 함께 조선에 들어왔다. 광혜원에서 물리·화학을 

가르쳤으며 서울 새문안교회와 기독교서회를 세웠다. 

기독청년회(YMCA)를 조직하였고 경신학교에 대학부를 

개설하여 연희전문학교로 발전시켰다. 한국 이름은 

원두우(元杜尤)이다. 83쪽

에케르트, 프란츠(Eckert, Franz, 1852~1916)

독일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다. 1901년(광무 5) 2월 한국

의 군악대 교사로 초빙되어 내한하였고, 1902년(광무 6) 

8월 민영환 작사에 곡을 붙인 대한제국 애국가를 발표하였

다. 독일 음악이 한국에 들어오는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 현대음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37쪽

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 1850~1926)

일본의 조슈 번사이자 화족, 군인이다. 관동도독, 군사참의

관, 제3사단장 등을 역임하였다. 93쪽

요시히토(嘉仁, 1879~1926)

일본의 제123대 천황이다. 일본 메이지 천황의 셋째 

아들로 두 형이 모두 죽자 1889년에 황태자가 되었고 

1912년에 천황이 되었다. 연호는 다이쇼(大正)이다. 

14, 271쪽

위안스카이(袁世凱, 1859~1916)

청 말기의 무관, 군인이며 중화민국 초기의 정치가이다. 

신해혁명 때 실권을 잡아 임시 총통이 되었고, 이후 초대 

대총통에 취임하였으며, 스스로 황제라 칭하였다. 임오군

란 이후에는 조선에 주재하면서 내정 간섭을 하였다. 61쪽

윌리엄스, 웰스(Williams, S. Wells, 1812~1884)

미국의 언어학자, 선교사, 중국학자이다. 1855년 중국 

주재 미국 공사관 비서관으로 임명되어 톈진조약 체결 등

에 공로를 세웠다. 50쪽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 1877~1955)

고종의 다섯째 아들로 어머니는 귀인 장씨이다. 1891년

(고종 28) 12월 의화군에 봉해졌다. 1894년(고종 31)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을 축하하는 보빙대사로 

임명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

프랑스·오스트리아 등을 방문했으며 미국에서 유학했다. 

국권 피탈 이후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의 탈출을 모의하

였지만 만주에서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227쪽

이근호(李根澔, 1861~1923)

조선 말기 무신이다. 을사오적 중 한 명인 군부대신 이근택

(李根澤)의 아우이다. 중추원 부의장, 법부대신 등 요직을 

지냈으며 국권 피탈 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264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1836~1915)

일본의 정치가이다.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양이론(攘夷論)

을 주장하였지만 영국 유학 생활 중 서양 문명을 직접 경험

한 뒤 개국론자로 바뀌었다. 특명전권 부변리대신(副辨理

大臣)으로 한국에 와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했고, 전권대

사로 한성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 내각에서 내무대신, 대

장대신 등의 요직을 지냈다. 청일전쟁 때 주한 일본 공사로 

부임하였다. 117, 229쪽

이병무(李秉武, 1864~1926)

조선 말기의 무신이다. 이완용 내각의 군부대신임시서

리시종무관장이었다. 고종의 양위와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협조하였으며, 이후 자작 작위를 받았다. 260쪽

이상재(李商在, 1850~1927)

조선 말기의 정치가이자 사회운동가이다. 박정양이 초대 

주미 전권대사에 임명되자 그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1등서기관으로 근무하였다. 귀국 후 갑오개혁 당시 학무국

장, 학부참사관 등을 지냈고, 1896년(건양 원년) 의정부 

총무국장으로서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부회장이 되어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66쪽

이완용(李完用, 1858~1926)

조선 말기의 정치가이다. 주차 미국 참사관으로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병을 얻어 이듬해 귀국하여 요양 생활을 

하였다. 이후 이조참의, 외무참의를 역임하였다. 일본의 

힘이 점점 강해지자 친일파 정치인으로 돌아섰고, 1905년

(광무 9)에는 을사늑약을 주도하였으며 1907년에는 총리

대신으로서 고종의 퇴위를 강요하는 등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66, 260, 264쪽

이용익(李容翊, 1854~1907)

조선 말기의 정치가이다. 양반 신분에 속하지만 집안이 한

미하여 과거에 응시할 형편이 되지 않자, 각지를 떠돌아다

니며 보부상으로 전전하다가 우연히 투자한 금광에서 

많은 금맥을 발굴하여 거부가 되었다. 대한제국 당시 대표

적인 친러파 관료였으며, 고종과 명성황후를 돕고 개화파

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291쪽

이위종(李瑋鍾, 1887~?)

조선 말기의 외교관이다.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준·이상설과 함께 특사로 

파견되었다. 260쪽

이은(李垠, 1897~1970)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이다. 고종의 일곱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순헌황귀비 엄씨이다. 1900년(광무 4) 영친왕

(英親王)이라는 봉호를 받았으며, 이복형인 순종이 즉위

한 뒤에는 형인 의친왕(義親王)을 제치고 황태자가 되었다. 

1926년 순종이 죽은 뒤에는 이왕(李王)의 지위를 계승하

였다. 14, 271쪽

이일직(李逸稙, ?~?)

조선 말기의 정객이다.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과 박영효 등을 대역죄인으로 규정하고 암살 계획

을 세웠다. 김옥균의 암살에는 성공하였지만 박영효의 

암살은 발각되어 한국으로 압송되었다. 61, 62쪽

이재선(李載先, ?∼1881)

조선 말기의 왕족이다. 흥선대원군의 서자이자 고종의 

이복형이다. 1881년(고종 18) 흥선대원군의 추종 세력이 

그를 추대하려다 발각되어 사사(賜死)되었으나, 

순종 즉위 후 1907년 8월 완은군(完恩君)에 추봉되었다. 

17, 297쪽

이지용(李址鎔, 1870~1928)

조선 말기 친일파 대신으로 을사오적 중 한 명이다. 1905

년 내부대신으로 을사늑약에 찬성하여 조인에 서명하였다. 

국권 피탈 후 일본 정부로부터 백작 작위를 받았다. 264쪽

이채연(李采淵, 1861~1900)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번역관으로 미국에 다녀온 후 서기

관이 되었다. 제2차 김홍집 내각에 참여했으며 한성판윤을 

연임하면서 최초로 서울의 도시 계획을 추진하였고 독립

협회 창립에 참여하였다. 1898년(광무 2)에는 한성전기회

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66쪽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일본의 정치가이다. 제국주의에 의한 아시아 침략에 앞장

서 조선에 을사늑약을 강요하고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

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일본에서는 근대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되지만,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한 원흉으

로서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에게 저격당하여 

사망하였다. 14, 181, 255, 257, 263, 264, 271, 272쪽

이하영(李夏榮, 1858~1929)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주미 공사관 서기관, 주일 전권공

사, 중추원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1904년 외부대신이 

되어 충청도·황해도·평안도의 어로권을 일본에 부여하고 

제1차 한일협약 등 이권을 일본에 넘겨주었다. 1910년 

국권이 피탈되자 일본으로부터 자작을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66쪽

이한응(李漢應, 1874~1905)

조선 말기의 관료이다. 1901년(광무 5) 영국·벨기에 주차 

공사관 3등참사관에 임명되어 영국 런던으로 부임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어 외교권을 강탈당하자 

자결하였다. 237쪽

이홍장(李鴻章, 1823~1901)

청 말기의 한족계 정치가이다. 태평천국의 난 이후 정계의 

실력자로 등장하였으며 청의 부국강병을 위해 양무운동을 

주도하였다. 조선에 위안스카이를 파견하고 묄렌도르프 등 

외국인 고문을 보내어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관여했다. 

청일전쟁을 계기로 실각하였다. 93, 105, 181, 294쪽

조병식(趙秉式, 1823~1907)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1888년(고종 25) 조선 대표로 

러시아 대표 베베르와 조로육로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충청도관찰사로 있을 때 동학교도를 탄압하여 동학농민운

동의 원인이 되었고, 황국협회를 선동해 독립협회 

타도에 나서기도 하였다. 1890년 주일 특명 전권공사를 

지냈다. 11, 74쪽 

캐번디시, 알프레드 에드워드 존

(Cavendish, Alfred Edward John, 1859~1943)

청일전쟁 당시 중국군 공사관원이었다. 『한국과 신성한 백

두산(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74쪽

코잇, 로버트 손웰(Coit, Robert Thornwell, ?~1932)

미국의 선교사이다. 1907년 한국에 와서 주로 광주 선교

부와 순천 선교부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다. 두 아들이 이질

로 사망하였지만 귀국하지 않고 보성과 장흥에 많은 교회

를 세우고 1932년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귀국하였다. 

한국 이름은 고라복(高羅福)이다. 283쪽

클리블랜드, 스티븐 그로버

(Cleveland, Stephen Grover, 1837~1908)

미국의 제22대와 제24대 대통령이다. 66, 229쪽

투르나퐁, 폴(Tournafond, Paul, ?~?)

프랑스 지리학자로 1885년 『한국(La Corée)』이라는 책

을 펴냈다. 173쪽

파셋, 제이컵 슬롯(Fassett, Jacob Sloat, 1853~1924)

미국 출신으로 사업가, 변호사, 하원의원이었다. 한국의 

광산업에 투자를 하기도 하였다. 178, 229쪽

페리, 매슈 캘브레이스

(Perry, Matthew Calbraith, 1794~1858)

쇄국정책을 펼치던 에도 시대의 일본에 함대를 이끌고 

가서 무력시위를 벌여 1854년 미일화친조약을 체결, 

일본을 개항하게 한 인물이다. 35, 49쪽

페비거, 존 카슨(Febiger, John Carson, 1821~1898)

미국 해군 소장으로 1868년(고종 5) 제너럴셔먼호 사건의 

사후 조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다. 36쪽

포크, 조지 클레이턴

(Foulk, George Clayton, 1856~1893)

미국의 군인이자 외교관이다. 조선에 파견된 미국 공사관

의 무관으로, 대리공사를 역임하였다. 61쪽

프랭클린 이건, 엘리너

(Franklin Egan, Eleanor, 1879~1925)

미국의 언론인이다. 여성 종군기자로서 20여 년 동안 

전쟁과 외교에 관련된 글을 기고하였다. 17, 300쪽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1842~1917)

일본의 외교관이다. 1877년(고종 14)에 조선 주재 대리공

사에 임명되었다. 60, 61쪽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1850~1924)

일본의 군인, 정치인, 외교관이다. 1916년부터 1919년까

지 제2대 조선 총독을 지냈다. 223, 255쪽

하야시 다다스(林董, 1850~1913)

일본의 외교관이다. 주영 일본 공사 재임 중 1902년 영일

동맹을 체결하였고, 외무대신으로 재직 당시 1907년 7월 

헤이그 특사 사건 직후 서울에 와서 이토 통감에게 일본 

정부의 처리 방침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

였다. 201, 263, 264쪽

허치슨(Hutchison, W. D., ?~?)

영국인 영어 교사이다. 해관원 영어 교사와 제2대 총세무

사의 수행 실장, 해군사관학교의 효시인 통제영학당(統制

營學堂)의 영어 교사를 역임하였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

묘원에 매장되었다. 69쪽

헐버트, 호머 베잘렐

(Hulbert, Homer Bezaleel, 1863~1949)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이자 교육자이다. 1886년(고종 23) 

내한하여 육영공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다. 을사늑약 후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에 돌아가 국무장관과 대통

령을 면담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한국평론』을 창간하

여 일본을 규탄하였고, 고종에게 헤이그 밀사 파견을 

건의하는 등 한국의 국권 회복 운동에 적극 협력하였다. 

한국 이름은 할보(轄甫)이다. 229쪽

헤론, 존(Heron, John W., 1856~1890)

미국의 선교사이자 의사이다. 1885년(고종 22) 조선에 파

견된 미국 북장로회 소속 최초의 선교사로 고종의 주치의

를 거쳐 제중원의 제2대 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사망하였다. 

한국 이름은 혜론(蕙論)이다. 66쪽

홍종우(洪鍾宇, 1854~?)

조선 말기의 정객이다. 조선인 최초로 프랑스에 유학하여 

법률을 공부하였다. 도쿄에서 이일직(李逸稙)을 만나 김옥

균을 암살하는 일에 가담해 줄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김옥

균을 상하이로 유인하여 1894년(고종 31) 상하이 미국 조

계 내의 일본 호텔에 투숙한 김옥균을 권총으로 살해하였

다. 그 뒤 김옥균의 시체를 가지고 귀국하였다. 62,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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